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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은 2019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과학연
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주의 인문학Humanities of Migration’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은 이주에 대한 정주 중심적 패러다
임을 극복하고 이주와 이동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문학적 시각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은 현재까지 1단계 ‘이주와 인문학
적 상상력’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는 총 5권의 총서―『이주와 인문학적 
상상력』 (2020), 『이주의 시대: 혐오와 공존』 (2021), 『이주의 시대: 움
직이는 문화』 (2022), 『이주의 시대: 지식인과 지식의 횡단』 (2022), 
『이주의 시대: 문화, 감정, 지식의 이동』 (2023)―를 출간했다. 

2022년 9월부터 본 연구원은 2단계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
에 착수했다.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는 이주를 통해 형성된 공
동체의 다양한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소통communication·상생conviviality·환대
hospitality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2단계 1년차 
연구에서는 정주 중심적 공동체 이론으로 이주공동체를 설명하려는 기
존의 시도가 노정하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기존 공동체 이론은 공동체
를 인종, 언어, 에스니시티로 구획하려 하고 이주민을 수용하는 사회 
안에 선주민과 이주민을 구별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 나은 삶을 희망하
는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이 이주를 통해 형성한 공동체 및 이주민을 수
용한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정주 중심적 사고에서 출발한 공동체 이론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 이론이 필요하다. 2단계 2년차 연구는 <이주공동체
의 역동성>이라는 주제 아래 트랜스보더 공동체transborder communities의 역
동성과 21세기 디지털 시대 이주공동체의 등장을 검토했다. 트랜스보더 
공동체의 역동성 연구는 역사 속 이주자들이 국가와 민족 이외에도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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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젠더, 문화, 섹슈얼리티 등의 경계를 횡단하며 다층적이고 혼종적
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디지털 시대의 이주공동체> 
연구는 디지털 기술이 이주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를 형성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 존재하는 이주민의 
가상 공동체와 실제/가상 혼합공동체는 개별 이주민 사이, 더 나아가 
디아스포라 집단의 결속과 관계망을 강화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한성대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의 여섯 번째 총서,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은 2022년 9월부터 본 연구원이 착수한 2단
계 <이주와 공동체적 상상력> 연구 첫 2년 동안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 그리고 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
구 중 본 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사례 12편을 모았
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도래할 이주공동체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다룬 『이주 공동체의 겹과 틈』은 총 4부로 구성된다. 

제1부 ‘모빌리티 시대의 공동체’에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
주가 공동체의 구성과 성격에 어떤 변화를 추인하는지, 그리고 초국적 
대량 이주의 시대가 제기하는 다양성의 인정 요구에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고찰한다. 김만권의 “다원성과 '겹' 공동체: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는 마이클 월저의 공동체주의에서 출발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가 지구화 시대의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김만
권은 자유주의 정치 공동체가 다양성을 수용하는 “포용적 공동체주의
inclusive communitarianism”를 지향하고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우호적인 
“겹 공동체layered communities”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
토한다. 최은주의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는 
영국 소설가 존 란체스터의 소설 『벽』 (2019)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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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앙 이후에 존재할 사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제 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인간 및 비인간을 포함한 “상황적 
존재들”의 위치를 다룬다. 기후변화가 초래한 미래 사회에서 정작 위기
를 초래한 장본인인 서구 선진국은 기후변화로 인해 터전을 잃은 저개
발국가의 난민의 도래를 막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벽을 높인다. 서구국
가들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그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기 
위한 제도를 구축했다. 황혜성의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
진 꿈’”은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했던 1882년의 중국인 배제법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엔젤섬이민국에서 중국인 이주자들이 남긴 이
야기들을 추적한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나
라 미국이 특정 민족과 계급의 이민을 금지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중국
인 배제법의 틈을 이용해 그들의 꿈을 이루려 했다.        

제2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에서는 다문화 사회 내 다
양한 집단들이 문화적 갈등과 대립을 거쳐 다양성과 공존을 모색하는 
험난한 과정을 다룬다. 이찬행의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은 
한국인을 비난하는 가사를 담은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 <Black 
Korea> (1991)로 인해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동체와 아프리카계 미국
인 공동체가 상호 오해와 갈등을 거쳐 화해로 나아가던, 그러나 단명했
던 과정을 분석한다. 1991년 3월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 라타샤 할
린스를 절도범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이민자 두순자가 같은 
해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두 인종소수자 
공동체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1992년 LA폭동에서 한
흑갈등으로 폭발했다. 신영헌의 “다문화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는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제
도로 결혼을 들면서 프랑스 영화 <컬러풀 웨딩스>와 미국의 <나의 그
리스식 웨딩>이 “이질적 문화의 조우, 갈등, 화해”를 묘사하는 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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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권은혜의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mobility”은 수용소에 구금된 일본계 미국인을 미국 
전역으로 분산 이주시키려던 미국 정부의 정책과 그 결과를 다룬다. 재
정착정책은 수용소에 수감된 일본계 미국인에게 석방시켜 이동의 자유
를 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서부 해안에 집중된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
의 분산과 백인 미국인 사회로의 문화적 동화를 의도했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공동체가 있는 수용소에 남길 선택했고 이주
와 재정착을 선택한 이들 역시 새로운 장소에서 일본계 미국인의 공동
체와 문화적 결속을 추구했다.  

제3부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구축된 중국과 일본의 한인공동체의 역사·경제·문화를 다루는 
2편의 논문,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시대가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다룬 1편의 논문으로 구성된다. 김혜련의 “심양 서
탑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는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
타운으로 알려진 심양 서탑의 코리아타운에서의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의 경제와 문화 활동을 분석한다. 백 년에 걸친 한인 디아스포라
의 결과로 형성된 심양 서탑의 코리아타운을 김혜련은 “한인 디아스포
라가 구축한 초국가 경제 공동체”라고 부른다. 정혜경의 “자이니치 해
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오사카 조선부락―”은 일제 강점기 자이
니치의 집단거주지로 시작해 오늘날 다양한 한인들의 경제 및 문화공동
체로 기능하는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한 오사카 조선부락의 과거와  현재
를 살펴본다. 김지윤의 “에스닉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는 디
지털 기술이 이주민의 경제활동과 에스닉 경제에 미치는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 이주 연구가 에스닉 비즈니스나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
을 두고 에스닉 경제를 설명했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이주민 노동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노동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는 디지털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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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경제 사이의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4부 ‘젠더, 민족, 이주’는 이주민의 민족과 젠더에 따른 초국적 이
주 경험의 다양성을 다루는 3편의 역사 논문으로 구성된다. 육영수의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는 파독간호사로 독일로 이주해 사업가로 
변모한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초국적 이주가 한국사회에서 주변
적 위치에 종속될 수밖에 없던 여성에게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날 기
회로 작용했음을 그려낸다. 조규태의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
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1903-1947)”은 하와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한인 
상인이자 독립운동가 안원규의 생애와 민족운동을 기술한다. 마지막으
로 문종현의 “ 알제리의 식민화와 프랑스의 이주정책 (1830∼1889)―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는 정착민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본국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프랑스 여성의 알제리 이주는 “알제리의 프
랑스화” 정책—즉, 알제리에 보다 많은 프랑스인 가족을 정착시켜 알제
리를 정착 식민지로 만드는 정책—의 핵심에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 여
성들은 험난한 알제리에서의 삶을 거부했고 결국 다른 유럽 여성들이 
알제리에 이주하면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주의 인문학’ 총서는 이주와 이동의 패러다임을 인문학적 관점에
서 성찰하고 대중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올 해도 총서 발간 작업에 참
여하고 수고해 주신 사업단 관계자 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주의 인
문학’ 사업단 주최 학술행사에서 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총서에 글
을 실어주신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6월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단장  황 혜 성.





 



1부

모빌리티 시대의 공동체



16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
다원성과 ‘겹’ 공동체: 

‘포용적 공동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김 만 권 
경희대학교

‘열린 경계’를 향한 백래시와 공동체주의 

1980년대 들어서며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체성을 갖춘 정치공동체는 
두 가지 새로운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첫 번째 도전은 개인의 다원
성이 집단의 문화적 다원성의 문제로 확장되며 생겨난, ‘정치공동체 내
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집단이 지닌 정체성의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두 번째 도전은 지구적 시장의 구축과 함께 이
에 대한 대응이자 동조 현상으로 부상한 포스트베스트팔리아
post-Westphalia의 이상이 요구하는 ‘열린 경계open border’, 특히, 국민국가의 
경계를 개방하라는 요구였다(Falk 2002). 이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
니었는데 지구화 현상과 함께 일어난 거대한 인구이동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국가공동체 내에서 집단 정체성의 다원성을 더욱 확장하고 동
시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 역시 증폭시켰기 때문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런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많은 국가에서 
백래시를 맞았다(Pevnick, 2023). 저개발 국가의 거주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의 이주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였던 반면,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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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한 국가의 노동계급은 이를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이렇게 느낀 데에는 명백히 이유가 있었다. 지구적 시장이 구축되며 본
격적으로 제기된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는 자본계급에게 부와 소득을 
몰아준 반면, 노동계급의 부와 소득은 정체되거나 실질적으로는 감소했
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으로부터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를 마주했던 국
가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적 보호 체계를 낮추거나 해체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열린 경계’의 요구 앞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의 
미숙련 노동자들은 실업의 위기에 내몰렸고, 이들은 지그문트 바우만
Zygmunt Bauman의 지적처럼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국경 안에 
갇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다(Bauman, 2011). 

이런 열린 경계가 만든 경제적 모순은 자본계급이 만든 것이었지만, 
자본은 이미 초국적 존재가 되어 영토 내 갇힌 노동자들이 제대로 항의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이 영토 내 노동자의 저항을 마주한
다면, 그 영토를 떠나는 것으로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거대한 규모의 초국적 자본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는데, 이 거대 자본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
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에 대한 효과적 저항의 통로가 막
힌 상황에서, 열린 경계가 만들어내는 고통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발
전한 국가의 영토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주자들과 함께 
들어온 문화적 ‘이질성’은 당연히 손쉬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결론적
으로 문제를 만든 이는 따로 있고, 문제를 만든 이들이 이윤을 내기 위
해 이용한 이들에게 그 비난이 전가된 셈이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이런 비난의 전가에 대한 옹호가 ‘공동체주의
communitarianism’라는 입장으로 포장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명한 영국의 경제지인 The Economist에 실린 “The cosmopolitan 
-communitarian divide explains Britain’s EU split” (Feb 29, 2016)이란 
기사가 그렇다. 이 기사는 대표적인 백래시 사례인 ‘브렉시트’를 세계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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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분리로 설명한다. 학문적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M. C. 영M. C. Young이 “Conservatism 
and Communitarianism: Two or One?”(2020)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보수주의를 공동체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트럼트가 동원한 민족주의와 
보호주의가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다. 프랭크 덱커Frank Decker 역시 “Populism and the Cosmopolitan- 
Communitarian Divide”(2021)에서 백래시 현상으로서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을 세계시민주의적 태도와 공동체주의적 태도란 이분법의 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명백히 ‘공동체주의’는 정치공동체에서 ‘성원권membership’을 기본적으
로 강조하기 때문에 ‘열린 경계’에 대한 요구에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
다. 특히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공동체주의는 문화적 특수성과 그 방어의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다. 1980년대 공동체주의에서 이런 논리는 ‘민족성’nationality이란 발상과 
결합하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
으로 이어지곤 했다(Miller 1988). 이런 이유로 공동체주의는 ‘열린 경계’ 
및 ‘다원성’에 대한 요구와 조화롭지 못하거나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경
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어 논리가 ‘공동체주의’만의 고유한 것은 아니다. 아무
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공동체라 할지라도 ‘시민권’은 배제의 논리를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동체라 할지
라도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지켜온 문화적 정체성을 방어하려고 한다
(Lenard 2010, 631-636). 극단적 세계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국민국가의 시민권
과 문화적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권 차원에서 배제의 
논리와 문화적 차원에서 정체성의 논리는 어느 정치공동체나 작동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공동체주의 이론에서 이런 배제와 정체성의 논리가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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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생산적 논의를 만들 수 있
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공동체주의 내에는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
한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론적 탈출구가 존재하는 것일
까? 만약 그런 이론적 탈출구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논리로 구성되고, 
어떤 사례로 증명될 수 있을까? 이는 내재적 비판immanent critique의 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같은 이론 내에서 찾아 이
론적 탈출구를 여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한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80년대 공동체주의가 형
성되던 시기의 입장으로서 자유주의 공동체 문화에 기반해 다원성을 문
제를 다루고 있는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둘째, 월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의 입장에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
을 수용하는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를 살펴본
다. 셋째, 21세기 공동체주의 이론의 입장에서 열린 경계와 다원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관련하여 국가공동체보다 수준을 높
여 대응한 ‘유럽연합’의 사례를 ‘아미타이 에치오니Amitai Etzioni’의 이론
과 연계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들을 ‘포용적’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이를 ‘겹’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마이클 월저의 자유주의 공동체론

1) 공동체주의 이론의 다양성 

많은 이들이 공동체주의를 하나의 일관적 이론이 있는 정치 사조로 
보지만, 실제 공동체주의를 관통하는 독자적이며 체계적 이론은 존재하
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이론적 입장이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에 대해 비판하는 이론적 흐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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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의가 형성될 무렵 이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알러스터 매킨
타이어Alasdair MacIntyre,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마이클 월저 등이 있었
다. 이들은 각자의 고유한 이론적 입장에서 자신의 이론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롤스와 자유주의 입장의 권리주의자들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서 최소한 공통점을 뽑아내어 이를 ‘공동체주의’라고 불렀던 이가 
바로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이다.1) 흔히 공동체주의를 대표하는 학자
로 이 네 명이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체계적인 이론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입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조가 있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정치공동체는 개인이 ‘좋은 삶
good life’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다. 둘째, 이런 이유로 개
인은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가 형성해 온 사회적 가치와 조화로운 삶
을 영위할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셋째, 각각의 공동체마다 공유
된 사회적 가치는 다르므로, 보편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 원칙이나 방
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넷째, 이런 이유로 각각의 정치공동체는 영토와 
구성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는다.

이런 측면에서 공동체주의는 열린 경계와 함께하는 지구화 시대에 적
합하지 않은 정치 사조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
런 일반화는 공동체주의를 오해한 방식일 수 있다. 오히려 공동체주의
의 이론을 조금만 엄격하게 따져보아도, 하나의 정치공동체가 열린 경
계에 얼마나 개방적인지는 어떤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체주의는 다른 사회적 가치, 이로 인해 다른 문화
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공동체에 그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보편
적인 권리와 자원의 분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뿐이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 및 문화
와 전혀 상관없는 보편적 분배원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폭력
적일 수 있다. 이들이 문화적 맥락에 상관없이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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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두 원칙”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따라 권리와 자원을 분배하는 
롤스의 자유주의를 한결같이 비판하는 이유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세계은행WB은 각 국가의 경제체제나 역사적 맥락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처방한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평가하
자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는 ‘열린 경계’와 ‘다원성’에 대한 
요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누가 우리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아닐지는, 우리 정치공동체를 이루는 역사적 맥락, 문화적 맥락, 더 나
아가 구성원 다수들이 공유한 가치에 달려 있다.

현실에서 보면, 포스트베스트팔리아 시대의 ‘다원성’과 ‘열린 경계’에 
대한 동시적 요구는 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로 향한다. 아주 간략히 그 이유를 말하자면 권
위주의 국가들이 주로 저개발 국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공동체주의 입장은 ‘자유주의 문화’를 배경으로 
구축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라고 부르는데, 개인의 권리와 공공선의 균형을 강조한다
(Etzioni 2021, 171). 이런 입장에서 공동체주의를 대변해 온 대표적 이론가
가 마이클 월저다. 그렇다면 월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 

2) 월저와 영역의 정의2) 

월저의 이론은 자유주의 공동체 입장에서의 다원성과 이에서 생겨나
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 간의 평등을 옹호한 대표적 이론이다. 이론적으
로 보자면, 월저는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사회적 가
치의 분배과 다원성을 옹호하는 이론을 제시했다. 

월저의 분배 정의론은 한마디로 ‘다원적 가치의 평등한 영역을 보장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유주의 정치공동체에는 
정치는 정치에 적합한 가치(권력), 경제는 경제에 적합한 가치(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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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육에 적합한 가치(명예) 등 각각의 영역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
들이 존재하고, 이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신의 영역에
서만 역할을 다할 때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월저는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이고 이런 사회적 가치들은 각각의 
공동체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아주 다양하기에 다른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볼 때 단일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부당
하게 이용하기 위해 독점하는 현상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신체적 힘에서 시작해 가문의 명예, 종교적·정치적 지위, 토지를 비롯한 
재산, 자본, 전문 지식 등과 같은 것들이 시대를 달리하며 지배적이었다.

월저는 어떤 하나의 압도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들을 제압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데올로기라 부르며, 이데올로기를 통해 다
른 사회적 가치를 장악하는 일은 정의가 아니라 강탈이라 규정한다
(Walzer 1984, 12). 다행히도 자유주의 정치공동체는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
치를 지배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해 왔다. 더하여 자유주
의 사회는 정치적 평등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에 지고한 강자도 없고, 공
포도 없어서 약자가 아부해야 하고 노예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존
재하지 않는다(Walzer 1984, xiii). 이런 맥락에서 월저는 자유주의 공동체에
서 국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독점적으로 소유되어 있으면서 어떤 특정한 가치
도 일반적으로 전환되지 않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만약 이러한 사회에서 국
가의 개입을 계속 금지할 경우 사회적 가치들은 지금도 사실상 그렇지만 
앞으로도 독점적으로 소유될 것이다. 반면 다원적 평등주의 사회에선 소규
모의 불평등이 다수 존재할 것이지만, 불평등이 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증식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평등이 상이한 가치들을 아우르면서 통
합되지도 않을 것이다.”(Walzer 198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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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히 말해 월저의 입장에선, 각 영역에서 소규모 불평등이 존재하
더라도 하나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사회적 가치를 독점하는 일
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월저는 지배적 가치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들의 존경이나 복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전제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 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을 얻고자 하는 바램이다”라는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며, 지배적 가치로 
다른 가치를 종속시키는 것을 ‘전제tyranny’라고 규정한다(Walzer 1984, 18).

이런 영역 간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의 다원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정
의의 입장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특히 자유주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예를 들
어, 다문화주의)을 다루는 사회적 가치는 ‘관용toleration’이다. 물론 각각
의 정치공동체마다 다른 형태의 관용이 존재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이 
이주민이 이룬 사회에서 관용은 문화적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
는 사회적 가치로서 실천적 차원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공유되어왔
으며, 더하여 이런 관용의 가치가 제도로 구현되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월저는 ‘문화적 다원주의’와 ‘공통의 시민권’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Walzer 1997). 

하지만 관용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만큼 관용의 한계는 언제나 시대
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특정 시기, 특정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에게 공유된 사회적 가치이다. 자유주의 공동
체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면,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하
는 일, 특히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일이다. 그 가운데 소규모의 불평등
은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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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저와 성원권과 열린 경계: 난민과 이주노동자 

월저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자신들의 영토로 이주하길 바라
는 사람들, 이민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마주한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주
를 바라는 모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공동
체로서 각 국가는 자국의 규모와 특성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풍
요롭고 자유로운 국가들은 ‘이방인들strangers’ 중 누구를 ‘우리’의 구성원
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이미 멤버십을 소유한 이들, 즉 시민권을 소유한 이들이 내린다. 

물론 월저는 위험에 처한 이방인을 도와야 할 의무를 인정한다. 하지
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도움은 일시적이다(Walzer 1984, 33). 특히 
이방인에 대한 도움이 성원권(시민권) 분배 문제와 연결될 때, 이 일시
성은 공동체를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안전히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 난민의 경우 
그렇다면 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방인으로서 난민들의 경우는 어

떨까? 자신이 살던 국가가 가하는 박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
들로서 난민들이 무엇보다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권리, 
시민권이다. 월저는 자유란 특정 국가의 보호가 있는 영토에서만 유지
될 수 있기에 이들을 영토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난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 국가 안에서 기존 성원이 누리는 자
유가 반드시 감소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난민 수용에 어느 
정도 적극성을 보인다. 난민들의 숫자가 적다면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
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난민의 숫자가 증가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별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선별기준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에서 ‘기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생활방식과 얼마나 더 직접적 연관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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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는가이다. 예를 들어, 월저는 “권위주의와 편협한 신앙의 희생자
들 모두가 자유주의적 시민들의 도덕적 동지들”이라 말한다(Walzer 1984, 

49). 그리고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예를 들며, 미국이나 영국이 헝가리에
서 자유를 추구하다 쫓겨난 난민들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국가에서 축출된 스탈린주의자들에게까지 피난처를 줄 필요는 없다. 
월저는 난민들이 호소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런 정치적, 문화적 접점이
라고 주장한다(Walzer 1984, 50).

월저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지만, 이 권리가 특정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난민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은 ‘일시적’ 수용을 
통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더하여 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에 여전히 박해의 위험이 있다면, 결코 이들을 추방해서도 안 된다는 
조건도 덧붙인다(Walzer 1984, 50).

(2) 이주노동자의 경우 
월저는 더하여 이방인들이 특정 정치공동체(국가) 안에 정당하게 거

주하고 있다면, 자신이 사는 공동체 내에서 주어지는 “시민권과 제반 
정치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질문한다. 이에는 난민과는 전혀 다
른 승인과정, 귀화가 요구된다(Walzer 1984, 52).

월저는 한 정치공동체가 자신의 영토 안에 누군가 발을 들여놓도록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기본적으로 입국을 승인
한 기존 구성원들은 승인을 받아 입국한 이방인들을 의무를 분담하는 
평등한 이들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Walzer 1984, 52). 이
주해 온 이들 역시 의무를 분담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하지
만 대다수 국가에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다수 국가가 자국
민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쾌한 노동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는 목적으로 
이방인들의 입국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영토 밖에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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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이주노동자들guest workers’의 존재다. 
월저는 이런 방식의 이주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단언하는데, 이는 “국

가가 마치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가족”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
이다.3) 월저가 볼 때 이것은 자신이 가장 경계하는 ‘전제’의 방식이다. 
이런 제도는 부유한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구성원을 
하인으로 부리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외국인을 이렇게 대하는 방식은 고대 아테네 시대부터 내려오는 것이
지만, 그때는 시민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랐다. 아테네인들은 시민권
이 자신들이 분배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출생과 혈통에 관계된 것이
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알고 있던 외국인들이 아테네인에게 요구했
던 것은 공정한 대우였다(Walzer 1984, 53-54). 그러나 근대 이후의 세계는 
다르다. 더는 이런 인식적, 개념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정치
공동체는 자기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분배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풍요한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미
래에 시민권을 소유할 수도 있는 잠재적 구성원이 아니라 ‘손님’이어야
만 한다(Walzer 1984, 56).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세력으로 합류한다면 
이들은 일시적으로 낮은 지위를 차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노동세
력의 일부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태는 이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기존
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언제나 정해진 기간에 특정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만 머물 수 
있다.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임금만이 유일한 보상인 경우가 허다하다. 

월저는 이런 외국인 노동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노동의 유연성에 기반
한 국제연대체제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현
실이 서로 결합해 탄생한 것이란 발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면 아무
리 손님일지라도 외국인 노동자 역시 정치공동체 내에서 통치를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압제자로서 일군의 시민들의 통치를 받
고 있다.”(Walzer 198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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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다는 
논변도 가능하다. 하지만 월저는 이것이 단기적 시장 거래를 정당화할 수 
있어도 ‘민주정치’를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결정하고 실행
하고 규칙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서 정치권력은 피통치자들의 지속적
인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때 피통치자란 영토 안에서 정치권력의 결정과 
실행에 강제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한다(Walzer 1984, 58). 국가 권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수용된 영토 내에서 삶의 틀을 형성
하고 일거수일투족까지 규제한다.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이들의 삶의 방
식에 대한 정책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는다(Walzer 1984, 59).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손님’이 아니다.” 월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그들은 노동자다.”4)(Walzer 1984, 59) 우리가 그
들의 노동력이 필요하기에 이곳에 와 있다. 그 이유로 와서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계급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실한 원칙은 상호 부
조mutual aid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정의political justice다. 외국인 노동
자들도 노조원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월
저는 이 정치적 정의를 다음과 같이 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내부의 삶을 형성하는 자치의 과정들은, 그 영토 안
에 살면서 그 지역 경제에서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Walzer 1984, 60)

간략히 말해, 외국인 노동자로서 입국을 승인받은 자들에게 한정하여 
2차 승인과정인 귀화의 과정, 시민권 혹은 잠재적 시민권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시민권 개방의 핵심 이유는 이방인들
에 대한 시민들의 전제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월저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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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시민들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원권을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
약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면, 자국 노동시장의 한계 내에
서 사회에 필요한 노동을 해결할 길을 찾아야만 한다.”(Walzer 1984, 61)

이주노동자와 공동체: 네팔 이주노동자의 사례 

이주노동자에게 (잠재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월저의 주장은 상당
히 급진적이다. 80년대에 영토에 기반을 둔 정치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
하는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예외적으
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월저의 이런 주장은 철저히 공동체주의적인 발
상이다. 각각의 공동체마다 내려온 정치문화 전통이 있다. 자유주의 정치
문화에서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가치가 
다원적 평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월저에게 이런 요구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시민권이라는 권리로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이어
진다. 한 마디로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지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논문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하는 국가에서 노동조
합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월저의 주장에 주목하는데, 이와 관
련해 유의미한 사례가 우리 정치공동체에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자신들을 보호할 사
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 했던 사례다.5)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이들을 수용하
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착취를 경험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이
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데 필수적인 법과 제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관광비자, 편법적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이들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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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체불,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 사업주의 감시와 같은 일상적 인권 
유린과 노동 착취에 쉽게 노출되었다.”(양혜우 2021, 148) 

이에 맞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의 도움을 얻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펼쳤다. 이중 가장 
적극적인 세력은 네팔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요구
하는 농성 외에 산업연수제도 폐지 농성, 강제추방반대 농성, 노동조합 
설립 운동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투쟁”을 이끌었다(양혜우 2021, 148). 한
국에서 벌어진 인정투쟁은 네팔에서도 이어졌다. 이들은 네팔의 입국 
브로커들의 횡포가 낳은 피해 사례를 밝혀내었을 뿐만 아니라 네팔과 
한국 양쪽의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표
적 사례로 가장 악명 높았던 인력송출회사 룸비니를 퇴출했다. 이뿐 아
니라 네팔의 노동조합총연맹 지펀트GEFONT와의 연계도 형성하고, 네팔 
정치권에는 자국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한국에 대사관 설치를 촉구했다(양

혜우 2021, 148-149). 지역적으로는 자기 고향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도
로와 수도를 건설하는 기금도 조성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는 투쟁의 경험은 이
들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에 더 애착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더하여 본국
의 가족, 시민사회, 정치세력과 교류하면서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과정
에서 네팔인으로서 정체성 역시 강화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이중적 정
체성의 강화는 귀환 이주노동자들이 만든 에커타 신용협동조합에서 잘 
드러난다. 

‘에커타Ekata’는 ‘우리’라는 뜻이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라는 말
에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했는데, 카스트제도가 존재하는 네팔인들에게 
‘우리’라는 말이 보여주는 평등한 결속력이 호소력을 지녔기 때문이다(양

혜우 2021, 158). 이는 에커타의 창립 의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협동조합으
로서 에커타는 이주노동이 ‘노동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며,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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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로 고통받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일이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이런 사회를 “‘우리’ ‘다 같이’ 만들자”는 목표를 
내세웠다(양혜우 2021, 160). 현재 에커타는 단순한 귀환 이주노동자들의 플
랫폼을 넘어 한국의 여성단체와 연결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 가부장
적 생활에서 벗어나는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다(양혜우 2021, 163).

이처럼 이주노동자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은 네팔에 돌아간 이후에도 
한국에서 만든 인연을 발판 삼아 학교설립, 장학금 지원, 지역개발 운
동에도 나섰다. 이는 한국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이 초국적 
차원에서 지역 공동체를 강화한 사례라 볼 수 있다. 

‘국가’ 공동체 위의 공동체: 유럽연합의 사례 

21세기 들어 공동체주의 이론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대표적 정치
공동체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다. 예를 들어, 아미타이 에치오니는
『제국에서 공동체로From Empire to Community, 2004』에서 지역 공동체들에서
부터 지어지는 ‘글로벌 시민사회global civil society’를 제안한 적이 있다. 현
재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적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들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공동체의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는 발상이 
담겨 있다. 이런 발상과 서로 상응하는 사례가 1992년에 만들어진 유
럽연합이다. 제임스 골드가이어James M. Goldgeier는 유럽연합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공동체주의 이론이 국제적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론인지 아
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Goldgeier 2005, 1547). 

현재 유럽연합은 역사적으로 볼 때 회원국 간의 지독한 적대 관계를 
넘어 정치공동체에까지 이른 놀라운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골드가이어
가 지적하듯, 유럽은 20세기 초중반 두 차례 세계 대전을 치렀고 이 
사이에 거의 2천 5백만 명의 유럽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20세기 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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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유럽은 그야말로 적대의 역사였다(Goldgeier 2005, 1547). 유럽연합은 
이런 두 차례 세계 대전의 유산으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다. 단
계별로 맺었던 파리조약,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회원국들의 관
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발전하면서 맺어진 결실로서 2009
년에 맺은 리스본 조약은 현재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헌법의 역할을 하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리스본 조약은 단지 공리주의적 경
제기반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 유럽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이익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거의 유럽 대륙 전역을 포함
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다(Goldgeier 2005, 1549).

유럽연합은 초기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모순적인 체
제일 수 있다. 회원국들이 자기 정치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자율
적으로 분배할 권리를 더 상위 공동체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는 피상적 분석일 뿐이다. 유럽연합을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보
조성subsidiarity’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개입하는 경
우는, 회원국이 맞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이다. 유럽
연합은 문제해결의 차선책이다. 고유한 정치공동체로서 회원국의 자율성
을 우선으로 하여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입하는 방식이다(Goldgeier 2005, 1548). 
한편 이 원리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가 갈등할 경우, 큰 공동체에
서 널리 공유된 가치가 더 존중받는다는 실천적 문제해결 방식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반대로 국가공동체보다 더 작은 소수자 공동
체 역시 존중받는다는 점도, 월저의 다원적 평등의 이론에서 볼 수 있
는 전제를 거부하는 자유적 공동체의 가치와 상응한다. 

예를 들어, 각 정치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정
신은 언어정책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현재 24개의 언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EU의 모든 정책은 이 공식 언어를 포함하여 소
수집단이 쓰는 언어로까지 옮겨진다. 언어가 유럽의 국가 및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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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는 점에서, 각 정치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존중하는 공동체주의 입장과 상응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이 ‘유럽시민권’을 회원국의 시민들에게 분배하
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요소다. 회원국 시민들은 유럽시민권을 통해 이
중의 보호망을 획득했다. 무엇보다 유럽시민권은, 시민권이란 국가공동
체가 독점하는 권리란 편견을 깨뜨렸다. 더하여 솅겐 조약을 통해 국경
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는 이동의 자유뿐 아니라 회원국 간에 
이주노동 자체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유럽연합의 시민들은 어느 회원국
에서든 회원국 자국 노동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유럽경
제지역수립협정Agreement creating the European Economic Area｣ 및 ｢자유로운 인
적 이동에 대한 협정Agreement on the Free Movement of Persons｣에 따라 이동
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을 포함”하고 있다(조동희 외 

2020, 31-32). 이런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브렉시트 이후에 탈퇴가 이어지
리라던 예상과 달리 더 이상의 탈퇴국이 없다는 데서도 간접적으로 증
명되고 있다. 실제 20세기 초반부터 많은 데이터가 이미 자신이 속한 
국가를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이들이 존재함을 보
이고 있었다(Goldgeier 2005, 1553). 

이와 같은 유럽연합에 공동체주의 이론이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공동체주의가 방어하려는 경계가 영토 중심의 국민국가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결국, 지구화 시대의 
문제해결력은 경계를 확장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공동체주의도 인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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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공동체의 확장: ‘겹’ 공동체로의 전환 

1) 포용적 내러티브와 중첩적 정체성 

21세기 들어 다원성과 열린 경계를 수용한 자유롭고 민주적인 많은 국
가에서 백래시가 일어났다. 이 백래시는 우파 포퓰리즘의 형태로 나타났
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통해 어려
움에 빠진 자국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지지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은 ‘공동체의 이익과 문화’의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웠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트럼프와 브렉시트의 사례였다. 

하지만 월저의 다원적 평등 이론에서 볼 수 있듯, 자유주의적 공동체 
이론은 이미 80년대부터 국경에 대한 통제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면
서도 국경 내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노동력을 제공하러 온 이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옹호한다. 월저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시민권 혹은 실질
적인 정치 권리를 부여하고, 노동의 계약이 끝났을 경우 돌아갈지 남을
지 결정할 권리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에치오니의 ‘지구적 공동체’론에서 볼 수 있듯, 공동체주의 역시 
지구화 시대의 정치공동체가 국가공동체를 넘어 더 확장된 형태로 나아
가는 것에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도 각 공동체가 마주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인
정하고, 이것을 국가공동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하고 있다. 이제 국가보다 확장된 가치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 두 공동체주의 이론에 상응하는 각각의 사례로서 ‘한국의 
네팔 이주노동자’와 ‘유럽연합’을 살펴보았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의 사
례는 (시민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자라는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를 
얻으려는 노력 자체가 정치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
가 자신이 출생한 공동체에 대한 애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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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네팔 노동자는 두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경험을 하고 
정체성 역시 두 공동체에 동시에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정체성의 동시성에 상응하는 사례로서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여 베스트팔리아에서 확보된 국가 정
치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연합차원에서 시민권을 분배하며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이상에 한발 다가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
성 속의 조화In varietate concordia’라는 슬로건 아래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
민들은 자국의 보호, 더하여 유럽연합의 보호를 받으며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하는 드문 경험을 하고 있다. 이 체제 
내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은 타 회원국에서도 노동자로서 해당 국가
의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각각의 정치공동체의 영토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
만, 이것이 개인에게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함을 의미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공동체는 개인이 머무는 공
간에서 다른 이들의 삶에 종속되지 않는 좋은 삶을 지지한다. 그렇기에 
자유주의 공동체는 자기 영토 안에 머무는 모든 이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자유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예를 들어 네팔과 한국)에 동시
에 속할 권리를 지지한다. 

최근의 ‘포용적 공동체주의’ 이론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고향에 머무는 듯 느낄 수 있도록 ‘포용적 
내러티브inclusive narrative’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려 한다. 예를 
들어, 폴 니먼Paul Neiman은 ‘고향의 정서the feeling of home’를 자신이 거주
하고 있는 장소와 사람에 대한 애착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느낌이 부재
할 때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니먼은 우리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a universal human need”으로서 이 정서
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Neiman 2023, 316). 니먼은 대표적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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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주의자 조지프 카렌스Joseph Carens의 주장을 인용하며 ‘열린 경계’와 
‘이주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론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다(Neiman 2023, 314). 특히 자유주의 이론과 이에서 확장되는 이론은 ‘고향
의 정서’의 기반인 공동체의 정체성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Neiman 2023, 314). 개
인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택을 받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라질 것이라 여긴다.

반면 공동체주의는 개인들의 선택은 오로지 그 개인들이 속해 있는 공
동체에 얼마나 연계communal attachment되어 있는지의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모든 입장에 흐르는 공통적 입장이
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체주의는 성원권, 국가로 보자면 시민권을 강조한
다. 시민권이야말로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공식
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마이클 블레이크Michael Blake와 같은 
이들은 공동체는 시민권을 통한 배제를 통해 그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eiman 2023, 314). 

하지만 니먼은 이런 블레이크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
민권의 배제란 “국가가 여분의 사람들에게 질 의무를 거부하는 권리”일 
뿐 공동체의 연대감이 생겨나는 원천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니
먼은 공동체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공선이라면, 공동체
의 연대감은 우리가 함께 그 공공선을 유지하는 활동에서 생겨난다고 
주장한다(Neiman 2023, 315).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인데, 대다수 사람이 지
지하는 공공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단지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깊은 연대감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
의 이해는, 현재의 이주민이, 더하여 미래의 이주민이 우리 공동체가 
형성하는 공공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따라 연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정책적 수용이기 때문에 그 기여 자체는 명백하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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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여를 인정하는 일은 이들이 공동체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런 인정은 고향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

한편 니먼은 고향의 정서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한 난민이나 이주민뿐 
아니라 새로운 난민이나 이민자의 도착으로 고향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기존의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Neiman 2023, 

313-314). 예를 들어, 영어권 공동체에 영어를 쓰지 않는 외부 인구가 유
입된다면 기존의 주민들은 이에 대해 편치 않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언어는 한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적 원천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기존 주
민들의 처지에서 보자면 더는 자신들의 언어가 자기 공동체 내에서 온전
한 소통의 도구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지
역 수준에서 이런 이들이 아무런 협상도 없이 일어난다면 주민들은 이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으며” 이런 느낌은 때로 실제보다 ”과장되기도“ 한
다.”(Neiman 2023, 324)

이런 느낌들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더는 내 고향 같지 않은, 낯
선 곳이란 느낌으로 이어진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노스텔지어
nostalgia’에 시달리게 된다(Neiman 2023, 324). 니먼은 스벨타나 보임Sveltana 

Boym의 구분을 활용해 이런 노스텔지어가 두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고 본다. 하나는 이주자들이나 난민들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
는 방향으로 ‘회귀적 노스텔지어restorative nostalgia’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하나는 ‘회고적 노스텔지어reflective nostalgia’로 외부인이 없는 공동체를 건
설하겠다는 열망은 없지만, 외부인을 환대하기보다는 변해버린 고향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Neiman 2023, 325). 회고적 노스텔지
어는 회귀적 노스텔지어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고향에 대한 새로운 정
서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향수 역시 생산적이지는 않다. 두 감정 모두 우
리를 과거에 묶어놓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외부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새롭게 진입하는 이와 기존의 거주하는 이들 모두가 고향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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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포용적인 내러티브’다.(Neiman 

2023, 326) 이 ‘포용적 내러티브’는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자포자기하거나, 
외부인이 없는 공동체를 다시 만들겠다는 열망에 빠져 있거나,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향수에 젖어있는 이들 모두가 자신이 삶을 누리는 
곳에서 고향을 느끼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런 포용적 내러티브에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공동체가 변화한다는 역
사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어떤 공동체도 100년 전 혹은 50년 전과 
같을 수 없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아래 있었고 이 때문
에 한동안 우리말과 우리 이름조차 쓸 수 없었다. 50년 전 우리는 겨
우 개발국가로 진입하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원조를 받고 있던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 영어를 배우기 위
해 노력하고,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더하여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만 217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4.2%에 
이르는 국가가 되었다. 모든 공동체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변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공동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가 고정
된 형태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변화한다는 의미다.

이는 공동체주의의 전제이기도 하다. 포용적 공동체주의는 어떤 특정 
시점의 공동체의 똑같은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도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
한다(Neiman 2023, 326). 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미래를 계획할 때 공동체
를 구성하는 규칙이나 가치 등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공동체의 포용적 내러티브는 예기치 못한, 
때로는 기존의 가치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전환조차 받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Neiman 2023, 327). 

이런 측면에서 포용적 공동체의 내러티브가 추구하는 정체성은 ‘중첩
적 정체성overlapping identity’ 이다.(Neiman 2023, 327)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유된 정체성shared identity’과 다르다. 이 공유된 정체성의 원천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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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종교의 공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중첩적 정체성은 다양한 역
사, 언어, 종교를 가진 이들이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필자는 뉴욕시에서 2010년
부터 2012년 사이에 뉴욕주립대학교의 예술대학인 패션공과대학교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지구화’ 관련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당
시 매 학기 첫 시간 세계지도 위에 자신, 자신의 부모, 조부모들이 어
디 출신인지 표시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어떻게 미국이나 뉴욕에 오게 
되었는지 간략히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놀랍게도 세계지도의 구석구석에 핀이 박혀 있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 결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자기소개가 진
행될수록 학생들은 포용적 내러티브를 쓰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열린 경계를 더 잘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그 포용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유
사한 맥락에서 보수적 성향의 유교적 공동체주의Confucian communitarianism 
역시 “포용의 선the good of Inclusion”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며 종교적 소수
자 집단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낼 수 있는 의복이나 장신
구를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까지 나가 있다(Chang 2022, 117). 

더하여 지구화 시대의 문제를 접한 공동체주의는 문제해결의 방법으
로서 공동체 규모의 확대를 모색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스트팔리아를 
지배한 제국의 역사를 탈피해 포스트베스트팔리아의 ‘서로를 지배하지 
않는 공동체의 연합’을 지지한다.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공동체주의의 입
장은, 개인이 기존에 속한 국가공동체뿐만 아니라 국가보다 수준이 높
은 지역정치공동체에 동시에 속할 권리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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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겹’ 공동체로의 개념화

이 논문은 이런 최근의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바탕으로 ‘겹’ 공동체layered 

communities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공동체주의자 아미타
이 에치오니가 ‘응답하는 공동체responsive community’라는 발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공동체 구성들이 자신이 속한 여러 공동체에 대한 충성
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길러주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응답
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에치오니는 
이를 ‘다층적 충성심layered loyalties’이라고 부른다.(Etzioni 1996, 10)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방과 국가에 동시적 충성심을 가질 수 있다. 이와 더불
어 국가와 그보다 상위 수준의 정치공동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런 측면에서 ‘다층적 충성심’의 개념은 지방, 국가, 그보다 더 큰 지역
으로 올라가는 수직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에치오니의 ‘충성’ 개념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끼어 있는 
수많은 존재에 대해선 명확히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예를 들
어 이주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이 그렇다. 이 충성 개념의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라틴어의 legalitas, 합법성이란 단어와 조우하게 
된다. 충성은 합법적인 정당성을 요청한다. 하지만 비자 등이 만료되며 
불법화되는 세계 곳곳의 많은 이주노동자들, 합법적 국적이 있음에도 
보호 없이 내쳐진 난민들, 심지어 법적 보호가 없는 ‘국적 없는 사람들
stateless’이 존재한다. 이런 존재들은 충성이란 합법성을 전제로 하는 개
념으론 방어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특정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때로 ‘타자에 대한 지배’에 대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 않
은 존재를 정당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 철저히 배제하고 때로는 적대
하는 성향이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겹’ 공동체의 개념은 에치오니의 ‘다층적 충성
심’에 내재한 합법성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겹’ 공동체가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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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요구하는 것은 ‘애정affection’이다. affection은 감정의 상태를 나타
내는 말로 관계, 경향, 일시적 상태 등을 의미하는 라틴어 
affectionem에서 파생된 말인데, 라틴어에서 이 용어는 ‘좋은 기질’, 
‘애착’, ‘사랑’ 등의 의미로 발전했다. 이런 의미에 근거해 ‘겹’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에 대한 ‘건강한 애착’을 요구한다.

이런 건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겹’ 공동체의 개념은 이주노동자
를 비롯해 외부에서 유입된 난민들, 나아가 국적 없는 사람들 모두를 
문화적으로 다른 공동체를 겉도는 이주민이 아니라 동등한 구성원으로 
간주한다. 이런 점에서 ‘겹’ 공동체는 외부자로 공동체에서 삶을 시작하
는 모든 이들에게, 합법성이란 이름으로 가해지는 일체의 적대성을 배
제한다. ‘겹’ 공동체 개념은 ‘내가 속한 집단의 동료들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 ‘속한 집단의 공공선의 유지와 변화에 기여하겠다’는 정도의 애
정을 요구한다. 이 ‘겹’ 공동체 개념에서 성원권의 기준은 국적 그 자체
가 아니라 자신이 삶을 영위하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증진하는 협력적 
노력으로 판단한다. ‘겹’ 공동체는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한 외부자로 여
겨지는 모든 존재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공동체와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공동체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때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공동체라 할지라도 동시적 ‘애정affection’이 
가능함을 인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겹’ 공동체의 개념은 다양성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열린 경계’에 호의적이다. ‘겹’ 공동체 개념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
할 때에도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르기보다는 영토 내에 머무르는/머무를 
모든 이들이 고향에 머무는 듯 느낄 수 있는 포용적 내러티브를 지지한
다.6) 이런 ‘겹’ 공동체의 개념을 사용하면 현재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난민이라는 이유로, 외부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 
세대를 넘어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거나 그곳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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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럽시민권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겹’ 
공동체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나가며: ‘겹’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주의가 각각의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생겨난 사회
적 가치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한 배제와 경계의 닫힘은 어떤 방식으로
든,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공동체주의의 한계이지만, 
현재 우리가 구축한 공동체의 한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닫힘의 경계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그을 것이냐에 따라 
배제와 포용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그리고 그 수준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이렇게 어디에 민주적 공동체의 
경계를 긋느냐는 인권을 보호하는 수준을 결정하며, 당대 인권의 정치
는 바로 이런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이기도 하다(홍태영 2009). 지구화의 
물결을 따라 우리 사회 역시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적, 시민권, 종족성을 강조하며 경계를 좁히는 담론은 
이런 변화에 대한 거부 혹은 새롭게 유입되는 이들에 대한 “차별 논리
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김범수 2009, 75)

하지만 일상에서 대다수 우리는 그 경계를 대체로 영토중심적으로 긋
는다. 인간의 몸이 물리적으로 특정 시간에 특정 영토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면, 대다수 사람은 
특정한 영토 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많은 이주민과 노동자들, 난
민들이 그 영토의 공공선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고, 새로운 영토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도 배제된 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한다. 이들이 내국
인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위협한다는 편견 시달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지는 실증연구들을 보면, 이주민이 현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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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없다(배

너지 외 2020, 48-54).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누군
가는 왜냐고 물을 수 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자면 이
주민이 늘리는 노동공급의 반대편에는 그 공급을 따라 늘어나는 현지인
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배너지 외 2020, 54-55). 사례에 따라 조금씩 다르
긴 하지만, 오히려 이주민이 현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나오기도 한다. 이주민이 현지인의 일자리와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만 있을 뿐 확고한 증거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
로 일어난 열린 경계에 대한 백래시는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밀어닥쳤
다. 한마디로 우리의 편견이 만든 현상이다. 더하여 이런 백래시가 공
동체주의에 근거해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에서 나온 일부 논조를 과장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공동체가 역사적 과정에서 변화하듯, 공동체주의도 마
찬가지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인데 변화하지 않는 문화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니먼이 지적하듯이 분명 “전통적인 공동체주의는 과거
를 보존하거나 공동체의 역사적 성격을 유지하는데 고착”된 경향이 강
했다(Neiman 2023, 327). 이들은 특정 “장소, 민족,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
인이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보았다(Neiman 2023, 

318). 그러다 보니 이주가 만들어내는 변화로부터 기존의 공동체 구성원
들의 삶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월저
의 시민권 논의에서 볼 수 있듯 1980년대부터 이미 공동체주의는 노동
력을 제공하는 외부로의 유입에 열려 있었다.

더하여 최근의 공동체주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을 
이해하고 평가한다. 인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새로운 환경을 
또 다른 고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고향은 단순히 하나의 장소에 국한
될 필요도 없다(Neiman 2023, 319). 이 능력을 믿는다면 떠나온 곳,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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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되는 곳, 모두가 고향이 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수용하면서, 이
제 공동체주의 이론은 특정 영토 내 모든 거주민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변화와 화해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만드는 포용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겹’ 공동체의 개념 역시 이런 방향과 일치할 뿐
만 아니라, 그 포용이 문화적 요소에서 기인하는 합법성(예를 들어, 혈
연 중심적 시민권)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음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
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누가 같은 핏줄이고 과거를 공유했느냐
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협력의 의사와 
함께 살아갈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정치사상연구 29권 2호에 수록된 ｢다원성과 ‘겹’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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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저서로 새로운 가난이 온다(2021), 열심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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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최 은 주
건국대학교

   

신기후체제의 디스토피아에서 ‘우리’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에 의하면, 기후 문제는 지정학적 이슈의 핵
심이며 불의·불평등의 문제가 직접 연관되어 있다.1)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에 들어섰다는 생각 없이는 불평등의 폭증, 탈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 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하게
는 국민국가의 보호로 귀환하려는 광적인 갈망으로 잘못 알려진 갈망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기후체제는 라투르가 그의 저
서 가이아 마주하기: 신기후체제에 대한 여덟 개 강의Face à Gaïa. Huit 

conférences sur le Nouveau Régime Climatique 2015에서 제안한 용어로, 지질학자
들이 홀로세Holocene라고 정의한 최근최대빙하기Last Glacial Maximum가 끝난 
이후 다소 안정적인 상황의 구기후체제Older Climate Regime가 있었지만, 인
류가 화석 연료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하게 됨에 따라 인간이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불안정한 신기후체제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전례 없는 규
모의 생태적 변환에 접어들었으며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위기가 지구
에 엄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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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이 한 국가의 국민이며 오직 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배타적 국민 구성은 근대 국민국가 모델이 지닌 특징이다. 이 모델은 
낸시 제이Nancy Jay가 지적한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로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르면, A/비A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는 모든 변화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사회
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사회질서의 형태(제3의 가능성)를 사고
할 수 없다.2)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질서에 대한 대안이 무질서밖
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누적된 분쟁, 경제 실패, 기후 변화에 떠밀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로 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기후 변화와 이주 논
쟁은 각각 다른 문제가 아닌 양립하는 문제이지만 기후 변화가 아직 다
룰 줄 모르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라는 점에서 미래의 모든 이
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3) 

이 글은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른 디스토피아, 즉 미래에 대
한 부정적 전망을 극대화하여 형상화한 가상 세계를 그린 존 란체스터
John Lanchester의 벽The Wall, 2019에서 ‘대격변the Change’으로 불리는 시대 
이후의(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사회와 그 사회 안팎의 상황적 존재
들에 대해 고찰한다. 이때 ‘상황적’이라는 말은 고정된 자기 자리가 없
다는 의미이며, 얼마든지 박탈될 가능성은 있지만 제자리를 회복할 가
능성은 없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진다. 이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 아
닌, 비인간에게도 적용된다. 인류가 발생시킨 기후 변화는 종으로서 인
간 존재 자체가 빚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이며, 상이한 인간 집단들이 
더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음에도 궁극
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인간 행동이 이루어낸 총체적 결과물4)

이라는 점에서 해수면이 상승한 바다와 그로 인한 홍수는 벽에서 주
요 역할을 맡고 있다. 벽은 영국 브리튼 섬에 요새를 구축하고 벽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즉 스스로 고립되는 선택을 하면서 난민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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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영토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는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
겠다는 브렉시트Brexit 이슈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국은 2016년 유럽연
합에서 탈퇴를 확정하고, 2020년 1월 정식 탈퇴했다. 

라투르의 말을 빌려, 신기후체제는 오랫동안 국경을 휩쓸었고, 우리
를 모든 풍랑에 노출시켰으며,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벽도 침입
자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5) 두 다리로 걸어서 넘어오는 난민에 맞서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다고 해도, 다른 형태의 이동, 즉 기후·침식·공해·자
원고갈·서식지 파괴 등과 같이 국가로 한정 지을 수 없고, 형체도 없는 
이동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도 “위협에 대해 항
상 내부와 외부, 고유한 것과 생소한 것, 개별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경계에 머문다.”6) 이때의 ‘우리’는 유럽이지만 꼭 유럽일 필요는 없다. 
꼭 유럽일 필요가 없지만,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은, 로베르토 에스
포지토Roberto Esposito에 따르면, ‘우리’라는 개념을 “외부와의 모든 접촉
을 절단하는 면역화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내부로 데려간다.”7) ‘우리’는 
“타자와 원치 않고 뜻하지 않은 접촉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가면’
이나 ‘갑옷’을 사용”8)함으로써 다시금 유럽적인 것, 영국적인 것이 된
다. 따라서 아미타브 고시Amitav Ghosh가 말하는 ‘우리’와 라투르가 말하
는 ‘우리’는 다르다. “늘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감시당하고 판단되어왔음
을 본의 아니게 알아차린”9) 인도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와 “모든 민족
을 침략한”10) 유럽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출발점이 다른 것이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가난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탄소 경제로 인
한 부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우리’의 문제와 맞닿아있
다. 그리고 벽의 주인공 조셉 카바나Joseph Kavanagh의 출발 또한 어쩌
면 다르다. ‘카바나’는 아일랜드의 성姓으로, 어원은 ‘잘생겼다’는 뜻의 
Caomhánach에서 유래하며, 소설 전체에서 조셉 카바나는 조셉이 
아니라 카바나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른다. 이
미 제국과 다중이라는 타자11)의 생산 구도에서 처음부터 영국이 아닌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 47

아일랜드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은 카바나가 원천적으로 영국적인 
‘우리’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

소설의 배경인 브리튼 섬은 지구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위가 
극에 달했고 해안선 2,000마일을 잃었지만, 여전히 구불구불한 녹색 
언덕과 펍Pub, 대중교통, 휴가가 잔존하여 대격변 이전의 풍경을 드문드
문 드러내는 지구 유일한 곳이다. 반드시 영국일 필요는 없지만, 전지
구적 차원의 난민과 기후 변화를 소재로 택한 벽조차 세계의 다른 지
역과 벽을 쌓은 곳을 바로 영국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란체스터
는 다른 작가들처럼 영국에, 따라서 고유의 영국식 개념에 특권을 부여
하는 데 동참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12) 그밖에 디스토피아적 
절망에 대항하는 더 나은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대신 단지 느낌의 디스
토피아적 구조를 재현할 뿐이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구축하는 데도 실
패했다는 비판도 받는다.13) 그러나 벽을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종
말론적 세계의 원인인 환경 문제를 잘 그려냈기 때문이 아니다. 기후 
변화를 다루는 상상력에서는 오히려 단순하며, 결과에 치중하는 한계를 
보인다. 대신 ‘벽’이라는 엄격하게 통제된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주의적 공동체 이념을 깊숙이 심어놓았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공동체 이념은 그 대립물인 벽을 부서
뜨리기는커녕 오히려 높이 세우는 것으로 고착되며, 벽을 지키는 단조로
운 삶이지만 경계병들로 하여금 강렬한 목적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벽에 대해 에리카 와그너Erica Wagner가 던지는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A dystopia for whom?”14)라는 질문은 의미심장하다. 
빙하와 해빙 감소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구 기온 상승에 의한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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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은 식량문제로 이어져 마침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재
이주 상황을 가속화시킨다.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할 홈랜드는 사
라지지고, ‘빈자the Poor’에게 이주의 위기는 일상이 되고 있다. 그런 점
에서 벽의 상황은 현재 삶과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현실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소설은 모든 것이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정상성’의 순간들
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15)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고, 정치가들은 똑같
은 연설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아이폰과 비슷한 장치를 
갖고 있다. 현실과 소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벽 이쪽에 존재하는 자
들의 피부 속에는 시민임을 나타내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으나 벽 
밖의 적으로 표상되는 ‘타자들Others’에게는 그와 같은 칩이 없다는 것이
다. 지금 세대에게 ‘나쁜’ 현실과 ‘더 나쁜 사회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부모 세대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로써만 표상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세
계 도처에서 대격변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불안한 현재는 위급한 미래
로 향하고 있다. 이 속에서 타자는 일별이 가능하지 않은 전체로서 등
장할 뿐이며, 그들에게는 얼굴도 목소리도 없다. 

벽은 상징적이다. 경계이자 국경이며, 내부와 바깥을 전제한다. 벽은 
위반이 일어나는 한계가 아니라 횡단되는 통과의 경로를 생산한다. 벽
은 동시에 물질적이다. 그러한 벽은 세울 수도, 1989년 베를린에서처럼 
무너뜨릴 수도 있다. 란체스터의 벽에서 벽 또한 그런 상징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예외가 아니다. 타자에 대한 두려움이자 임박한 환경 
붕괴에 대한 불안, 안전과 안보에 대한 보편적인 꿈, 제한된 천연자원
과 인간에 대한 환대 같은 아이디어들이 모여드는 중심 이미지가 바로 
이 거대하고 구체적인 벽이다.16) 공식 명칭이 ‘국립 해안 방어 체계
NCDS, National Coastal Defence Structure’인 거대한 벽은 “낮고 긴 콘크리트 흉
물”17)이다. 콘크리트는 그 유효 성분이 석회석의 주요 성분인 탄산칼륨
이다. 규소와 산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약 90퍼
센트를 차지하는 규산염도 들어가며, 점토도 필요하다. 1,450도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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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를 가하면 규산칼륨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철근 등이 합쳐지면 콘크
리트가 생겨난다. 소설에서 벽은 “가파르고 미끄러운”18) 콘크리트 계단
으로 묘사되며, “춥고 척박하고 살기 힘들고 절망적인 곳”19)으로 비친다. 
벽의 소재가 콘크리트 물질이라는 점은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과다 탄소 배출에 따른 대기 중 온실가스 수준을 높인 인간 활동
의 결과물인 동시에, 해수면 상승, 기후 변화에 의한 디스토피아가 도래
하였음에도 다른 대안 물질을 찾지 못한 인류의 무능함을 드러낸다.

벽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세상, 벽을 지키는 복무 속으로 모든 
젊은 세대를 내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인간 활동이 원인인 해수
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풍경
이 달라졌으며, 체계 또한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향유했던 해변은 없
어지고 오로지 바다만 있으며 그곳을 지키기 위한 벽이 중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존 어리John Urry에 의하면, 해변은 소비의 장소 중 가장 상
징적인 곳이다.20)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중간 공간’으로써 매혹과 
욕망의 장소라는 것이다. 경관의 장소, 특히 노동이 아닌 여가의 장소
라는 것도 특이점이다.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유럽과 북미 부유층에
게 ‘엄청난 정동immense affect’의 장소이자 지상의 낙원이며 과잉의 장소
였던 해변은 공장과 직장, 가정에 대한 상징적 ‘타자’를 21)의미했다. 정
동은 무의식적이지만 육체적이며 외재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흥분, 몸짓 
등을 총체적으로 일컫는다. 즉 신체 위에 드러나는 느낌이자 반응으로, 
자기 인식 전에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이다. 해변에서 햇볕은 거의 
벌거벗은 몸을 어루만지는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생겨나는 정동에 의
해 해변은 전 세계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된다.

벽에서 ‘우리’ 세계에서는 사라진 해변과 대조적으로 벽은 ‘우리’와 
‘타자’가 나뉘어 사투를 벌여야 하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대문자 ‘O’로 
된 ‘Others’는 타자가 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와 명료하게 
나누려는 의도를 내비친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벽을 침투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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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를 상대하는 영국인이자 영국 내에서 부모 세대와 갈라진 자식 세대
로,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일컫는다. 대격변 이후에 태어난 ‘우
리’는 대격변이 고립된 단독 사건이 아니라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화라
는 특별한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낸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때
를 되돌아보면 여전히 한순간에 벌어진 것 같은 사건처럼 느낀다. 따라
서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그때는 부모 세계
가 있었고, 이제는 ‘우리’ 세계가 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대격변은 
이전과 이후를 가를 수 없는 현재형이다. ‘우리’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하지 않은 사회적 계층으로 나뉘어 있다. ‘우리’ 세계에는 엘리트
Elite, 경계병Defender/공군Flight/경비대Guard, 도우미Help 계층이 존재한다. 경
계병은 벽을 지키며, 공군에는 항공기를 타는 소수의 사람과 그보다 더 
많은 드론 조종사가 소속돼 있다. 정식 명칭이 해안 경비대Coast Guard인 
경비대는 크게 중거리용 함선과 단거리용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벽에
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계병은 추방될 수 있으나 공
군과 경비대는 추방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군이나 경비대의 입대는 
훨씬 어렵다. 공군에 입대하려면 생체 측정 테스트를 여러 번 통과해야 
하며, 경비대에 입대하는 데는 선박·해양 관련 분야에 가족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우리’ 세계의 분화된 사회체계에서 경계병은 적이 벽을 넘으면 어차
피 죽은 목숨이다. 그것만이 중요한 사실이다. 적이 마이크로칩을 구해
서 잠입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사병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적과 엘리트 계층에겐 중차대한 일이지만 경계병에게 달아난 적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다. ‘우리’ 세계는 계층화된 사회로, 그것을 작동
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먼저다. 시스템이 없다면 개별 
인간 주체의 힘은 보잘것없을 것이다.22) 주체가 모여서 경이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들을 포함하는 시스템, 특히 이들을 이
동시키거나 이들의 관념 또는 정보를 이동시키거나 다양한 사물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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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시스템 덕이다. 그런 이유에서 기존 시스템에 대해 개별 인간은 
별다른 인지적 숙고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벽이 재현하는 디스토피아조차 다른 인간들로부터 벽을 지키는 방
식의 정치적인 경계와 정체성이 부동성/이동성im/mobility에 의해 형성된 
과거와 다를 바 없다. 즉 디스토피아라고 하지만 이전의 삶과 달라졌다 
해도 해변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그 삶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 삶에 훨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 
과거에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부족해지고 그에 따
라 가격이 오르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츰 볼 
수 없고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라지는 그런 것들 말이
다. 벽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말은 지역·도시·국가·세계의 체계들이 인
종·성별·계층·국적·성별에 따라 다른, 규율된 이동을 생성23)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열악하고 취약한 ‘다른’ 집단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타자
들’로 칭해지는 사람들의 이동이 카바나를 비롯한 ‘우리’에게는 파괴와 
위험을 낳는다는 점에서 다시금 ‘누구에 대한 디스토피아인가?’라는 질
문이 중요해진다.

경계병은 처음 의무기간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무 연장이 
가능하다. 카바나는 복무 연장을 자신에게 달린 일로, 자신이 통제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지 안다며, 장교로 훈련받을 기
회가 생기면 대학에 가고, 엘리트 계층에 진입하여 항공기를 타고 날아
가 회담이나 대담 또는 회의 등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엘
리트 계층에 대해 비호감을 가지는 동시에 선망했다. 벽을 넘어온 적을 
물리치고 훈장을 받은 후, 그리고 히파Hifa와 함께 번식자Breeders, 즉 아
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는 스스로 엘리트 계층이 되기를 가장 바
랐다. 엘리트들은 다른 엘리트 계층 사람들과의 회의를 위해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다. 항공 연료가 부족해서 이제는 극소수만이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사회조차 일련의 규제하고 통제하는 규칙·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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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체인 체계화된 네트워크는 이동성mobility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세계에서조차도 권력은 사람들의 차별적 이동 
권리를 명백히 드러낸다. 특권 계층은 개인의 이동 능력과 이동 잠재력
과는 별개의 더 많은 이동의 편리를 즐기고, 더 다양한 종류의 이동성
에 접근한다.24) 이것은 이동 권리인데, 에스포지토는 ‘권리’가 언제나 
누군가의 것, 즉 어떤 소유의 대상인 동시에 방식이고, 내용인 동시에 
형식이라고 말한다.25) 원천적인 단계에서 무언가 ‘이다’가 아니라 누군
가의 ‘소유다’ 식으로 정립된다는 것이다. 권리는 남에게 빼앗아 자기 것
으로 만드는 힘을 지닌 자의 것이라는 점에서 주관적이며, 따라서 권리
는 주관적인 소유물의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소유물은 이전되거나 전달
되지 않으며 물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고 단지 ‘취할’ 수 있을 뿐이다.26) 

계층과 달리 식량의 패턴은 과거에 머물지 않은 것들이다. 벽에서 복
무하는 첫날 아침, 카바나는 포리지porridge, 즉 오트밀을 걸쭉하게 끓인 
음식을 먹고, 간식 시간이 되어서는 에너지바를 먹는다. 포리지와 단백
질류에 따뜻한 음료로 배를 채우는 것이 전부다. 벽에는 상존하는 추위
가 있으며, 20분을 걸어간 초소는 더욱 춥다. 그의 ‘위치’는 벽이다. 몸
은 다채로운 감각을 통해 다른 몸, 물건, 물리 세계와 조우하는데,27) 
그가 먹는 음식물, 일과를 보내는 벽, 추위가 몸을 가로지르며 그의 사
회적 삶을 생산하고 윤곽을 만든다. 그렇게 그가 짊어진 책임과 하루와 
생각이 모두 벽과 관련된 것이며, 그의 미래가 벽에서 벌어지는 일에 
달려 있다. 카바나와 주위 사람들의 인생에서 벽은 그만큼 지배적이다.

영국은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스스
로를 끊고, 빈곤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그들의 경제적 이
익을 이용하는 특권을 가진 백인 서구 사회의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
면서 선택된 생존자들(영국인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한다. 이때 보호의 
대상은 ‘공동’이다. 물론 영국으로 제한한 공동이다. 위험으로부터 공동
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유한 의무가 요구되는데, 주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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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고유화를 통해 의무가 공동의 혜택으로 변환된다.28) 카바나를 비롯한 
경계병들은 법적 의무에 귀속되어 있으나 그들의 권리는 제한적이고 조
건적인 차원의 것이다. 젊은 세대는 남녀 모두 2년간 벽 방어의 복무 
의무가 있으며, 벽을 지키기 위한 인구를 충원하기 위해 아이를 낳기로 
선택한 번식자들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세상을 파괴했기에 인구 
증감을 조절할 권리는 없지만, 국가는 벽을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끔찍하게 변한 탓에 번식을 꺼
린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류를 전부 다 먹여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대부분 기아와 수난을 겪
으며 사망과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아직까지는 기아와 수난을 겪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겪고 있다. 

여기, 지금 이미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우리가 전부 먹이고 돌볼 수는 없
다; 여기, 지금 인간들 대부분은 굶주리고 익사하고 죽어가는 절박한 상
태이다; 그러니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여기 이 나라에서만
큼은 기아와 익사를 겪지 않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거의 다 겪고 있
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감히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29)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벽을 침입하였다가 검거된 타자는 안락사, 바다 
추방, 도우미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이라고 했지
만, 개인의 고유한 선택은 없다. 세계는 이미 그와 같이 체계화 되어 
있었으며, 이 환경은 그 사회에 소속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평한 것 같지만 소속 또한 소유한 자, 달리 말해, 빼앗을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정해져 있다. 엘리트층의 이동 권리라는 것도 말하자면 타인
의 부동성을 강제하는, 이동성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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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존재들에게 공동체는 가능한가?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벽은 공간이라고 규정하기엔 모호한 해안가 
없는 바다 위로 홍수를 막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타자들이라고 불리
는 사람들, 아마도 영국인 이외의 기후 난민이 들어오는 것을 또한 막
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도 하다. 벽 위에서는 경계병들이 벽을 지키는 
것 외에도 먹거나 잠을 잔다. 벽 200미터마다 서 있는 5만 병력이 수
시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또 다른 5만 병력이 교대조로 대기 중이
니까 10만 병력이 주야로 경계 근무를 선다. 2주일은 당번, 2주일은 
비번이다. 경계병 중 절반은 벽을 떠나 휴가 중이거나 훈련 중이거나 2
주일 교대 근무를 위해 대기 중이다. 따라서 20만 현역을 언제든 동원
할 수 있다. 지원 인력과 보조 인력에 장교와 행정병을 더하고, 해안 
경비대와 공군 및 해군에 병가를 낸 병력 등을 더하면, 벽을 방어하는 
병력이 30만을 넘어선다. 모두가 예외 없이 벽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것이 규칙이다. 이들의 삶은 벽 이전과 벽 이후로 나뉘며, 친구들과 공
통으로 벽을 경험했음에도 복무를 마친 친구들과 복무중인 친구 사이를 
가르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 같았다. 카바나는 벽이 “모두에게 같으면
서도 모두에게 달랐다”고 말한다.

이런 벽에 적과 한편인 사람들이 있다. 적과 한편인 내부의 적인 셈
이다. 내부의 적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벽 밖의 타자들과 연
대한다는 점에서 ‘우리’에 속하지만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은 도
덕이 상실되고 윤리가 결여된 짓을 하는 자들로, 연단에 오른 정치인인
지 관료인지 모를 엘리트 계층의 젊은이는 그들을 ‘반역자’라 불렀다. 
반역자는 벽을 넘는 데 성공한 적을 멀리 달아나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
구하고 있으며, 그들과 내통하면서 공격할 장소와 시간을 알려 주고 심
지어, 칩을 얻도록 도와줄 방법, 벽을 넘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우리’ 
사회 속으로 숨어들도록 도와줄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우리 편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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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편인 사람들로 인해 보호와 안전에 대한 욕망이 약화되는 느낌을 
진단하는 벽은 디스토피아적 파문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보를 다르게 
욕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30) 벽이 자연재해를 막기 위함이지 사람
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현 사회체
계에 반대한다. 타자들을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속이는 “해독 불가
능한 재앙의 징후들”31)로 여기는 이유도 결국 자국민 중심주의를 고수
하는 안보 체계에 있는 것이다.

대격변은 앞서 보았듯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곳에서
는 쉬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고, 상당수의 더 더운 지역에서는 대격변
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지형이 변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대격변의 영향에서 도망친 남녀는 새 삶을 꾸리기 위해, 다투
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가기 위해, 자신
과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곳, 암반, 동굴, 우물, 오아시스를 찾고자 애
를 쓰지만, 대격변은 끝나지 않았다. 보금자리는 쓸려갔고, 해수면은 더 
높아졌고, 지표면은 뜨거워졌고, 농작물은 타 죽었고, 암반은 무너졌고, 
우물은 말라 버렸다. 안전은 환상이었다. 그래서 불행한 자들은 다시 도
망쳐야 한다. 초기 대격변 때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의 수가 늘면서 상당
한 수가, 위험할 정도의 수가 오고 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비교적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을 보냈으나 이제 그런 시절은 다 갔다. 연단에 올
랐던 엘리트가 들려준 이야기다. 금발에 반짝거리는 정장을 입은 그는 
“벽이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여러분이 받은 훈련은 세계 
최고”라면서, “여러분도 세계 최고이고 이 나라도 세계 최고”이니, “우리
가 이겼고, 이기고, 이길 것이다”32)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때의 ‘우리’ 
또한 엄연히 구분되는 “흑백 논리만 있는, 규칙 아니면 무법천지였고, 
벽과 타자, 항시 대기상태, 기대감, 오로지 성난 바다뿐이었다.”33) 

대격변은 ‘우리’ 세대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카바나가 만난 도우미는 
‘쿠이쉬아Coo-ee-shee-a’라는 ‘종말’을 뜻하는 스와힐리어Swahili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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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죽음과 소멸 보다는 점진적인 변형과 어울리는 어휘 ‘대격
변’이 카바나의 인지와 상상력을 형성한 만큼 벽 너머의 언어 ‘쿠이쉬
아’는 카바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범주의 것이었다. 벽을 넘어왔다가 
도우미가 된 그에게서 발음되는 ‘쿠이쉬아’는 그만큼 벽에 설정된 선, 
구역과 일치하는 서구의 인식적, 상상적 가능성의 한계를 명시한다.34) 
카바나는 도우미의 삶이 어땠는지, 대격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 어떤 여행을 했는지, 어떻게 벽
을 넘어왔는지, 타자들과 섞여 사는 것과 지금 도우미로 사는 건 어떤
지 등을 연결해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카바나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
은 기껏해야 불타는 듯 뜨거운 모래밭, 머리 위로 뜬 거대한 노란빛 태
양, 상처를 따갑게 하는 짠 바닷물, 버림받은 약자들, 유배와 상실이라
는 쓴맛, 안전에 대한 갈망, 계속 불어 닥칠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라고 
했으나 궁극적으로는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상상력의 한계는 카
바나뿐이 아니다. 도우미는 오로지 ‘패배한 자’이며, 경계병에게 상상 
가능한 최종 목표는 ‘엘리트’가 되는 것이다.

3부 ＜바다＞는 바다로 추방된 후의 카바나 일행을 조명한다. 벽을 
침입한 적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우리’ 측의 경계병들은 구명보트에 몇 
주간의 식량과 함께 바다 한 가운데로 버려졌다. 카바나는 다른 사람들
처럼 원래부터 벽의 규칙을 알고 있었다. ‘타자가 벽을 넘어오면 나는 
바다로 추방된다.’ 그러나 자신이 그 경험의 중심에 서자 그것의 부당
함에 구역질이 났다. 추방된 동료들과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으
며, 오히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친구들이 죽는 걸 지켜봤으며, 
그 대가가 바다로의 추방이었다. 추방되는 과정은 절망으로 채워진다. 
추방이 결정되면 한 사람씩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하고 칩 제거 수술
을 받는다. 생체 인식 ID 칩이 없으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더 이
상 되돌아갈 수 없다. 공황 상태, 탈출하고 싶은 욕구, 불가능한 탈출,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은데 절대 불가능한 탈출, 바로 이 순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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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게 죽게 될 거라는 공포가 카바나를 감쌌다. 수면에서 겨우 몇 
센티미터 높이의 작은 고무보트에 서게 되자 바다는 10미터 높이의 철제 
갑판에 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다. 육지를 찾아 노를 저었으나 바람이 
불어와 파도에 부딪히는가 하면, 히파는 이틀 동안 뱃멀미에 시달렸다.

구명보트에는 벽을 넘어온 적을 막아내지 못한 카바나 일행뿐만 아니
라 연단에서 연설을 했던 엘리트 계층의 초짜 정치인 제임스James, 벽에 
복무하던 경계병들을 배신한 대위가 있었다. 적 열여섯 명이 벽을 넘어 
도망쳐서 병사 열여섯 명이 바다로 추방당했다. 카바나는 대위가 ‘타자’
를 돕는 조력자 간 네트워크에 속했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
벌받은 것이었다. 대위 또한 과거에 벽을 침입한 ‘타자’였다. 그런데 바
다로 함께 추방된 후 그가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너희 나라 사람 중 
일부는 벽 방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벽은 바닷물을 막기 위한 것이
지 인간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을 
“도우미로 쓰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노예제로 보기 
때문”라고 말했다. 도우미는 합법적인 사회 제도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권력층의 합의에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이다. 

카바나 일행이 발견한 육지는 대격변 이후 세계 모든 해안가처럼 수
면에서 수직으로 높이 솟아 있어 상륙할 곳이 없었다. 자칫 너무 가까
이 접근하면 풍랑에 밀려 경사면에 부딪힐 게 뻔한 난파되기 좋은 섬이
었다. 이곳은 과거 해변이 있었고, 완만한 둔덕이 있었고, 아마 물가엔 
집도 몇 채 있었을 것이다. 발밑의 저 해저는 맨땅이었을 것이지만 지
금은 모두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무풍지대의 고요하고 조용한 데가 있
었으며, 그곳에 여러 척의 배들이 조용하게 떠 있었다. 항해용 보트 여
덟 척과 물에 뜨는 뗏목 두 대를 엮어 만든 떠있는 공동체floating 

community가 존재했던 것이다. 열여섯 명이 이룬 공동체는 계획된 게 아
니라 사고와 우연의 연속에 의해 형성되었다. 카바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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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타자들의 출신과 정체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그 
모든 걸 무시하도록 길들었다. 타자는 그저 타자일 뿐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타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닌 것 아닌가? 내가 타
자이고 이들도 타자라면 우리는 타자가 아니라 그냥 새로 ‘우리Us’가 되는 
거다. 혼란스럽다.35)

벽 밖의 얼굴 없는 타자들은 카바나가 합류하여 그들과 새로운 ‘우
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얼굴을 가지며, 몸으로, 목소리로 부각된다. 타
자들, 그리고 ‘그 밖의 타자들’로 이루어진 떠있는 공동체에는 아주 먼 
지역의 억양에 비영어권 언어의 리듬이 섞인 여자가 있는가 하면, 민족
이 다른 어린 소녀 셋이 있었으며 언어도 영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카
바나 일행을 받아들이는 투표에서 모두 찬성하면서 그들 무리에서 카바
나 일행과 ‘우리’가 되었다. 그들은, 아니 ‘우리’는 상륙하진 못했으나 
평온한 가운데에 안전했다.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살만한 삶이었다. 물론 이 공동체는 와해될 수 있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공동체야말로 해수면 상승과 기
후 변화로 인해 살 곳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레푸기아Refúgĭa36)로 자리매
김할 가능성이 있다. 애초에 벽은 ‘안전’과 ‘보호’를 모토로 외부의 침
략을 막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지만 불가능하다는 사실, 떠있는 공동
체와 마찬가지로 외부의 타자가 침략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종류의 것
이며, 따라서 벽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패를 경계병들의 과오로 돌리고 그들을 추방하기만 하면, 벽
은 다시금 온전한 ‘안전’과 ‘보호’의 온상이 된다는 식이다. 벽은 물리
적이지만 규제, 법률, 사법 체계, 관료 체제 전부이기도 하다. 추방 시
스템에 의한 벽 방어가 결함 있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엘리트들은 하
지 않는 것이다.

떠있는 공동체는 말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지만 개인들 간에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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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분리를 통한 질서를 유지한다. 업무는 각자에게 할 만한 일들이 
맡겨진다. 그것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제안→수락의 과정을 거친다. 카
바나는 잠수해서 해초며, 조개류를 채취했다. 이곳도 폭풍을 피하지는 
못한다. 비바람이 사선으로 불어 시야가 막혔고 폭풍우는 45도 각도로 
따갑게 쏟아졌으며 파도는 밑에서 연속적으로 뗏목을 때렸다. 카바나 
생각에는 공동체가 폭풍우를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재난 수준으로 가지는 않고, 결국 폭풍은 지나갔다. 그들이 정박
해 있는 섬이 폭풍의 기세를 약화시킨 것 같았다. 카바나는 공동체가 계
속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이른다. 과거에 자연을 저 너머의 것에 놓고 
경계 지었던 것과 달리, 트러블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함께-
되기becoming-with’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는 순간, 폭풍이 사라진 방향에서 해적선이 침입해왔으
며, 카바나 일행에게 ‘새로운 삶’을 주었던 떠있는 공동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같은 인간에 의해 마침내 와해된다. 그들 모두 죽거나 흩어졌으
며, 카바나와 히파는 다시금 망망대해에 떠 있었다. 8일째 되는 날, 그
들이 마침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결함 자체의 벽보다 훨씬 폐쇄
적인 석유 플랫폼이다. 그 폐쇄성은 외부인에게는 닫힌 것이지만 내부
인에게는 안전과 보호의 새로운 대안적 성격을 내비친다. 그동안 어떤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않았던 은둔자가 마침내 카바나와 히파에게 사다
리를 내려 내부로 들인다는 설정은 카바나와 히파에게는 행운이자 특권
이며, 은둔자에게는 혼자서는 생존할 수도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각성
이라는 점에서 인정할만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올 수 있는 다수의 떠있는 공동체가 아닌, 제한적으
로 선택 받은 소수에게만 열린, 그리고 다시 닫힌 석유 플랫폼은 다름 
아닌 “분리주의 유토피아”37)의 모델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보
기 어렵다. 석유 또는 가스 시설이었던 최후의 정착지는 유일하게 카바
나와 히파의 안전을 보장함에도, 이러한 설정은 상상력의 한계로 보인다. 



60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벽이 콘크리트였다면, 해저에 매장된 석유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석
유 플랫폼은 아연, 크롬, 니켈 금속을 도금한 강철로, 벽의 물질성처럼 
밀도가 높아 침투가 어렵다. 또한 이 속에서 발견한 석유램프는 카바나
와 히파를 또 하나의 특권층으로 만든다. 벽에서 엘리트층은 고에너지 
화석연료를 통해 항공 여행이 가능한 특권층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카
바나가 동경하는 대상이었던 바, 카바나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석
유에 접근 가능해지자 감격한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 살아있는 세계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적게 끼칠 지속 가능한 이동
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해도, 일상의 풍경으로 자리 잡
은 불균등 이동은 불평등한 이동 체제와 생활 패턴을 바꾸기 어렵게 만
든다. 그것이 부모 세대가 저지른 죄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우리’로 갈
라져 나온 카바나지만 벽의 체제에 도전하기보다 제3의 장소, 즉 운 좋
게 은신처를 제공받고 안전을 보장받았다고 믿으며 안도하는 데 이른
다. 대격변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부모 세대를 비난하던 그조차 여전히 
진행 중인, 따라서 끝나도 끝난 게 아닌 대격변을 목도할 뿐 에너지 사
용의 기회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의 상상력은 부모 세대를 
부정하는 것에 그칠 뿐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며, 그것은 소설의 
한계이자 ‘우리’의 한계이다.

  

상상력의 위기와 개방의 역량

오늘날 환경이라 부르는 것은 그리스적 사고와 심지어 중세적 사고에
서처럼 우주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적합한 위치와 경계를 가리키
는 가시적인 살아있는 우주는 아니지만 ‘둘러싸는 몸soma periéhon’으로 간
주되었다.38) 큰 몸이 작은 몸을 포함하고 유지하였으며, 경계란 가능성
을 배제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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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장치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Umwelt39)이라
는 용어가 발명되었던 19세기에 시작되어 오늘날에야 비로소 정점에 
이른 이론적 전회theoretical turn에 의해 뒤집혔는데, system, 즉 체계가 
체계 고유의 환경을 정하고, 체계 자체가 분화하면서 무엇이 되었든 환
경 경계 저편에 있는 것으로 구성해낸 것이다.40) 환경은 그렇게 경계 
저편에서 타자가 되었으며, 인간은 비인간(동물, 식물, 사물)의 활기에 
대해서는 몰랐거나 잊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유럽 제국주의 열강이 
지배하던 나라들에서 대대적인  탈식민화가 진행된 시기”41)의 인간 활
동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비인간의 활기 또한 부각시키는 ‘대가속Great 

Acceleration, ‘거대한 가속’이라고도 불린다’의 개념은 중요하다.
환경 문제는,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주장에 따르면, 단지 정치

적 또는 경제적 과오나 불충분한 윤리적 책임감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
고, 사회체계와도 연관된다.42) 법체계는 환경 입법을 발전시켰고, 정치
체계는 생태학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플랫폼을 출현시켰다. 경제체계는 
생태학적 비용을 가격의 언어로 번역하고 소비자들이 녹색 제품에 대해 
지불하는 방법을 따랐다. 교육체계는 생태학적 문제를 커리큘럼에 통합
한 반면, 학문은 생태학적으로 지향하는 하위 학문(그중에서도 후발자로 
환경 문학 연구)을 생산했다.43) 이러한 변화는 종종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전성기 환경 운동이 조장하고자 했던 생태학
적 혁명처럼 멀리 떨어진 곳까지는 어떤 반향도 낳지 못했다는 비판44)

을 받았다. 그러나 기후 위기가 문제임을 드러내고 문제성으로 사회가 
속속 받아들이는 이유는 오늘날의 사회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
회의 환경 자체가 유발한 결과들로부터 다시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45) 이에 따라 환경 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해졌으
며, 사회가 해수면의 상승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
지에 따라, 다시 말해 사회체계가 어떻게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
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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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는 기후 변화를 주제로 하는 출판물이 논픽션과 관련되거나 소설
로 다루어지는 경우 공상과학이라는 장르로 치부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기후 위기는 문화의 위기이고, 따라서 상상력의 위기라는 것
이다.46) 추방당한 카바나와 히파의 경우처럼 석유 플랫폼에서 ‘그들’만
의 은신처를 찾는 것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상상력의 위기는 곧
바로 현실에서 나타난다. 벽에서 홍수를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
람들을 동원하여 기후 난민들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목적을 갖는 벽은 
미국 뉴욕의 맨해튼 해안 지역에 세운 5미터 높이, 4킬로미터 길이의 
방벽과 유사하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뉴욕을 강타하고 나서 뉴욕
시는 이스트 25번가에서 몽고메리 스트리트에 이르는 맨해튼의 이스트
사이드에서 해안 폭풍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 위험을 줄일 것을 
목표로 ‘동부 해안 복원력East Side Coastal Resiliency, ESCR’ 프로젝트를 발표
했다. 이 방벽은 홍수는 막고 사람은 막지 않는 방파제를 쌓는다는 것, 
그리고 방벽 소재가 생태 친화적 콘크리트임을 널리 알렸다. 또한 
ESCR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스트 리버 파크East River Park에 대해 높이를 
2.4미터 가량 올리고, 식물은 바다의 염수와 강수량 증가, 강풍 등에 
견딜 수 있는 종으로 대치하여 심겠다고 발표했다.47)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1,000여 그루의 나무를 베고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공원을 메우는 것이 포함됐다. 벌목과 공원 매
립, 기존 야생동물의 보존과 재배치의 환경적 영향은 철저하게 평가되
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48) 2013년 방벽 건설 발표 시점에 해안 지
역은 인공제방을 쌓는 것보다 사구, 산호초, 해안 식생을 가꾸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자연 자원을 이용함
으로써 별도의 비용을 절감하는 개념을 ‘자연자본Natural Capital’이라 하는
데, 자연재해 이후 인간의 방어 선택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49) 즉 ‘세계에 대한 감각’이 요청되는데, 믹 스미스
Mick Smith에 의하면, 세계에 대한 감각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반응 



 기후변화 시대의 상황적 존재들과 상상의 공동체 ∥ 63

능력에 개방되게 하고, 이것은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50) 생태적 상
상력이 계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인데, 비인간과 “함께-되기”, 그리고 
비인간의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세계 짓기worlding”51)의 역량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세Anthropocene, 즉 대규모 태풍, 산성화된 바다,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 같은 인간 이상의(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집합
체와 불안하고 무정형의 함께-되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52)

벽의 결말에서 카바나와 히파가 도착한 석유 플랫폼 대신 결코 닿
을 수 없는 섬 주변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영구적인 
영토 정착, 민족국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불)가능한 
대안으로 상상해볼 수 있다. 영토로 직결되는 소속 또는 소유와는 동
떨어진, 섬 주변에만 임시 정박할 수 있는 ‘떠있는 공동체’는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감성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을 지니며,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반응에 열려있다. 에스포지토는 코무니타스: 공동체의 기원과 
운명Communitas. Origine e destino della comunità, 1998의 서문에서 행위를 뒷받
침하는 자세의 기반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각자가 주체로서 감지하는 －
감성적이거나 전통적인 ‘공통의 소속 의식’이라면, 사회관계의 일면은 
‘공동체화’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공동체 개념을 
언급한다. 소속 혹은 소유란 무엇보다 영토와 직결되는 것으로, 영토를 
규정하는 것은 ‘점유’의 범주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모든 ‘소유’의 모체
가 된다는 것인데,53) 인간에게는 발 디딜 땅이 필요하며, 절대적인 정
서적 안정을 준다는 점에서 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해
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대안이다－이는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주
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무니타스communitas

의 어원은 고유의 특성이나 소유물이 아니라 어떤 의무사항이나 빚을 
공통의 요소로 지녔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무언
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덜’ 있어서, 혹은 어떤 결핍이 계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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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것이다.54) 결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
체를 위해 ‘선사膳賜’, 즉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는 점
에서, 25장으로 구성된 벽에서 20, 21장에만 출현하는 ‘떠있는 공동
체’야말로 결함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의 대표성을 띤다. 나아가 인간이 
일방적으로 지구와 관계 맺은 결과가 벽과 유사한 방식으로 현실화되
고 있는 바, 인간은 지구의 생태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결코 끊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생태 공동체를 위한 책무가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영어권문화연구 제 16권 1호에 실린 ｢존 란체스터의 벽에 
나타난 대격변 시대의 사회체계와 상황적 존재들｣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
니다.

<저자소개>
최 은 주 (건국대학교)
건국대 학술연구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
원으로 강제이동인구의 거처에 대한 언어·공간·건축 연구(2017~2020)를 했으
며, ｢경계 횡단의 언어와 환대 (불)가능한 장소｣(2018)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세계 강제이동인구의 이동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논문으로 ｢비인간의 난민화와 레푸기아(Refúgĭa)－나딘 고
디머의 ｢최고의 사파리｣와 크루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2022), ｢난민·이주 쟁
점에서 어휘전이 현상 연구에 대한 고찰｣(202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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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이벽에는 수만 개의 시가 새겨져 있네
모두 불만과 슬픔의 울부짖음이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 성공하는 날,
나는 지금 이 때를 꼭 기억하리라.

- 샹한에서 온 한 중국인 -

타이러스 웡 이야기

타이러스 웡Tyrus Wong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제작 한 밤비Bambi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해진 아티스트이다. 하지만 디즈니사에서 일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웡정여Wong Geng Yeo였다. 웡이 1919년 아버지와 함께 
더 나은 삶을 찾아 금산Gold Mountain이라 부르는 미지의 장소, 즉 미국으
로 향하는 <차이나SS. China>호 증기선에 승선했을 때 그는 9살이었다. 
그의 손에는 항해 내내 종이가 가득 쥐어져 있었고, 밤마다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그야 말로 한자도 틀리지 않도록 모두 암기해야 했다. 그는 
‘서류상의 아들paper son’이었다. 다시 말해서 웡의 아버지는 룩깃Look Git

이라는 상인으로, 그리고 웡은 그의 아들 룩타이여Look Tai Yow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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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하였다. 웡은 매일 밤마다 동네 사람들 성씨는 무엇인가? 동네의 
연장자는 누구인가? 옆 동네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등의 잡다하고 
까다로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외웠다. 아버지는 이민국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할 터인데 만약 똑같이 대답하지 못하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다시는 금산에 갈수 없다고 말했다.1)

3주 정도의 항해 끝에 마침내 그들은 엔젤섬에 도착했고 이민국으로 
향했다. 예전에 미국에 거주했었던 아버지는 별 문제 없이 입국이 허용
되었지만 웡은 엔젤섬이민국 막사에 억류되었다. 수주일 동안 불안과 
외로움에 떨며 막사에서 지내던 그는 마침내 세 사람이 앉아있는 사무
실로 불려갔고, 퍼붓는 질문을 받았다. “너의 집에 창문이 몇 개인가? 
너희 동네는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어느 학교에 다녔는가? 등
등. 소년은 매우 불안하고 떨렸지만 아버지가 미리 준비시킨 답들을 기
억했다. 마침내 그는 엔젤섬에서 풀려나 아버지와 상봉할 수 있었다. 
서류상의 이름이었던 룩타이여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의 진짜 이름과 서류상의 이름을 조합해서 타이러스 웡Tyrus Wong이
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 웡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1910
년부터 1940년 사이에 엔젤섬이민국을 경유한 175,000명에 달하는 중
국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들 중 80%~90%는 신분을 위장한 ‘서류상의 
아들과 딸들paper sons and daughters’이었다.2) 

타이러스 웡을 비롯하여 수많은 중국인들이 위조한 서류를 지니고 입
국한 데에는 1882년 연방정부가 제정한 중국인배척법Chinese Exclusion Act

에 의해 중국인 노동자들의 미국 입국이 중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법
에 의하면 교사, 학생, 상인, 외교관등 엘리트 계층의 중국인만 입국할 
수 있었고, 이들 면책 계층은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유해야만 했
다. 하지만 이법은 허점이 있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인의 
혈족은 어디서 태어나든 미국 시민권 자격이 부여되고, 서류만 갖추면 
입국이 허용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중국인들은 암시장에서 위조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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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구입하고, 친척 중에 미국 시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 서류
를 들고 가짜 이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다.3) 여기에 1906년 샌프란시스
코 대지진으로 시청이 불타면서 모든 출생기록이 소실되자 이미 미국에 
있던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시민
권을 지닌 중국인들은 중국으로 되돌아가 자신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다
고 보고하고 서류를 발급 받기도 했다. 이 서류는 자신의 아들이 사용
하기도 했지만 친구들 이웃, 모르는 사람에게 팔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 서류를 사고파는 중간상인까지 등장했다.4) 

중국인배척법 시행 후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 마련한 막사
에서 이민수속 절차를 시행했다. 하지만 세관행정도 느슨했고, 아직 입
국심사에 대한 지침서도 없었으며, 국경감시도 정례화되지 않은 상황에
서 중국인 입국여부는 샌프란시스코 세관원들의 재량에 맡겨졌다. 그러
나 1906년 화재 이후 점차 “서류상의 자식들”이 증가하자 세관원들은 
서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하게 탐문하기 시작했고, 1910년경에 
이르면 이런 관행이 고착되었다. 따라서 입국 신청자는 가계와 족보는 
물론 고향마을 위치, 집 등에 관한 아주 상세한 것까지 대답해야했다.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다른 가족을 불러 대질 교차확인도 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 되면 신청자는 물론 불려온 다른 가족까지 추방당했
다. 입국이 허가된 이후에도 언제 다시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이 상세한 질문들을 평생 기억해야만 했다. 

엔젤섬이민국은 중국인배척법을 구현하고 서류를 위조한 입국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장소였다. 1904년 25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여 엔젤섬
에 이민국을 세울 계획을 세웠고, 엔젤섬 북쪽에 20에이커의 부지를 마
련하여 1905년부터 건설을 시작했다. 설계는 월터 매튜스Walter J. 

Mathesw가 맡았으며 임시수용막사, 감시타워, 행정실, 병원, 동력실, 중국
만Chines Cove으로 불린 자그마한 선착장으로 구성했다.5)

엔젤섬이민국은 1910년 1월 21일부터 1940년 11월 5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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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시기에 약 80여 개국으로부터 수십 만 명의 이민자가 입국
허가를 받기 전 이곳 엔젤섬 목조건물에 머물며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았고, 건강 상태를 검진 받았다. 이민국 행정실 기록이 1940년 화재
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어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지만 100만 명 이상
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거쳐 갔고, 그 중 30만 명 정도가 엔젤섬이민
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일본, 
동남아, 멕시코, 필리핀 이민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러시아, 포르투갈, 
헝가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를 비롯해 중남미 이
민자들도 있었다.6)

엔젤섬이민국은 1940년 11월에 화재로 행정사무실이 불탄 후 문을 
닫았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는 일본 전쟁포로를 수감하는 장소로 
그리고 일본계 미국인을 수용하는 장소로 사용 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 그대로 방치되었다. 1970년, 엔젤섬에 피크닉 오는 지역주민이 늘어
나자 캘리포니아 휴양관리부는 위험하고 보기 흉한 옛 이민국 건물들을 
허무는 중에 공원관리자 알렉산더 와이스Alexander Weiss가 막사 벽에 새겨 
진 서체書體들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조지 
아라키George Araki 교수에게 연락하였고, 아라키 교수는 사진작가 마크 
타카하시Mrj Takahashi를 대동하고 건물 안 여기저기에 남겨진 시들을 기
록했다.7) 

막사 벽의 서체들은 웡이 겪었던 것처럼 중국인 이민자들이 입국허가
를 신청하고 심사가 끝날 때까지 억류되어 있으면서 벽에 새긴 시들이
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수개월, 더 길게는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여기에 억류되어 있었던 중국인들은 당시 그들이 느꼈던 희망과 절망, 
후회, 슬픔, 좌절,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내용의 시를 막사 
벽에 새겨 넣었다. 샹한xiangshan에서 온 한 중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벽
에 새겨진 시들이 수 만개에 이른다고 하였다.8) 그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말 수 만개의 시가 새겨졌었는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지만 현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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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기록되어 있는 시들은 200여 편으로 대부분은 날자나 서명, 이름
이 없다. 1940년 화재로 인해 목조건물이었던 이민국 막사 벽 시들은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는데, 남은 시들은 하얀 벽에 음영으로 새겨진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스란히 사라질 뻔 했던 시들이 우연하게 발견되자 이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알려졌고, 샌프란시스코 만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
국인들은 <엔젤섬이민국역사자문위원회AIISHAC: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Historical Advisory Committee>를 창설하고 이민국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결국 197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이 
막사를 재건하고 중국인 시를 보존하는 법령을 제정했고, 부지를 보존
하기 위해 25만 달러가 책정되었다. 1983년부터 엔젤섬의 막사가 일반
인에게 공개되었고, <엔젤섬이민국재단AIISF: Angel Island Immigration Station 

Foundation>이 건립되었다. 이 재단은 비영리 단체로 이민국의 역사를 복
원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1997년에는 엔젤섬이민국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었고, 1999년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이주자들
의 시를 보존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조성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
들은 엔젤섬이민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1500만 달러를 비축했다. 이후 
2004년부터 문을 닫고 2009년 다시 오픈할 때까지 지붕을 다시 고치
고,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통로를 만들고, 전시관을 만드는 등 대대적인 
리노베이션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2년 2월에 막사 바로 건너편에 위
치한 병원을 복구하여 새로운 이민박물관이 개관되었다. 현재 이민국박
물관은 캘리포니아 주州와 캘리포니아역사관리부에서 관장한다.9)

결국 와이스가 아니었다면 이민국이 문을 닫으면서 영원히 문 뒤에 
묻히고 잊혀 질 뻔 했던 ‘그들의 이야기’가 엔젤섬 목조건물 벽에서 우
연히 발견된 것이다. 그들이 남긴 시는 미국 이민역사에서 알려지지 않
았던 어두운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이제 벽에 시를 새겨 
넣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현재 남아 있는 200여 편의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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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야기에 가려져서 간과되어 온 개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다. 벽이 우리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세계의 핍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라는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먼
저 배척당한 이유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 되었다. 하지만 대
부분 19세기 후반기에 관한 연구로 중국계미국인 커뮤니티와 역사연구, 
중국인 배척법이 제정되기까지의 사회사적 배경연구, 법 제정과 제정이
후 보완, 강화 되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과의 관
계 속에서 중국인 이민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주를 이
룬다. 그런데 아주 근자近者에 2세대·3세대 중국계 미국인들은 엔젤섬이
민국 막사 벽에 남겨진 시를 비롯하여 자신들의 선조의 회고록이나 인
터뷰 등을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덜 다루어진 ‘그들의 이야기’를 역사
의 한 부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그들은 부모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역사소설로 또
는 어린이 동화책 형태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노력한다.10) 우
리나라 미국사학계에서도 중국인 이민에 대한 연구가 상당 수준 이루어
졌지만 주로 정책차원에 집중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인이 남긴 기록과 그들이 
벽에 남긴 시, 엔젤섬이민국과 관련된 사람들(통역사, 조사관, 이민국국
장 등)의 인터뷰 및 회고록, 당대의 저널과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엔젤
섬에서 중국인이 겪었던 ‘그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기존 미국 이민
사에서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재고한다. 따라서 이 글은 자료
를 분석하여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지금까지 가려져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비정상적인 인종적 편견에 
대면한 중국이민자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연구가 지니는 현재적 함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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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받지 못한 중국인들:
‘중국인들은 모두 쫓아내야 해!’

19세기 후반기에 타이러스 웡처럼 ‘금산’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은 아
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기회를 찾아,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찾아서 미
국으로 향했다. 오고픈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나라였던 미국은 비
록 주州차원에서 가톨릭 교인이나 퀘이커도의 이민을 금하거나 자유흑인
의 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열린 나라’였
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엘리스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진 19세기 후
반기에 이민을 배척하는 토착주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불길처럼 번졌다. 당시 대
중잡지나 신문에는 중국인들을 “열등한 저질 인종”으로 묘사하고, 심지
어 “쥐새끼들” “짐승들” “돼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인에 대해 
‘본질적인 차이’를 내세우며 그들의 이주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나 카툰도 실렸다. 백인들에게 중국인은 미국을 오염시키는 위험한 존
재들이었다.12) 

1880년에 출간된 캘리포니아 작가 피어턴 두너Pierton W. Dooner의 소
설   공화국의 최후Last Days of the Republic는 19세기 말 서부에 널리 
퍼져있던 중국인혐오를 그대로 반영했다. 두너는 서부해안에 도착한 중
국인 이민자들의 역사를 소설화하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상기시켰다. 
그의 소설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매너, 옷차림, 생활습관, 종교 등에 있
어서 백인과 다르며, 동화하거나 사회적으로 교류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도적이기도 하다. 중국인 이주자들의 현존은 계획
된 침략의 전조이며, 캘리포니아의 백인 노동자들이 이런 계획을 처음
으로 예견하고 중국인들을 쫒아내야 한다chinese must go!고 선포한다. 두
너는 만약 중국인의 수가 늘어나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 할 경우 
‘외국인 지도자alien crown’ 통치 하에 “국가로서 국민으로서의 미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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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기록에서 지워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13)

피어턴 두너가 대변한 중국인 혐오와 비하, 그리고 우려는 경제적 상
황과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19세기 후반기에 빠른 산업화와 기업화
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시민권’ 개념이 등장했다. 이제 과거 이
상적 시민이었던 자영농은 급증한 임금노동자들과 그리고 싼 제품을 생
산하는 기업과 더 이상 경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서 백인 임금노동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등장했
다. 그렇다면 중국인 노동자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중국인
노동자의 위치는 아직 불분명 했다. 여기에 1870년 이후 반복된 경기
침체, 점차 커지는 임금의 격차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백인 노동자들은 
이를 중국인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백인 노동자들은 중국인 노동자를 
“기계machine-like”로 비유하며 그들이 저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임금경쟁에서 밀려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설파했다.14)

1882년 노동자 신문 와스프The Wasp에 조지 켈러George Frederick Keller

가 그린 삽화 <우리 청년들은 어떡해?What Shall We Do With Our Boys?>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국인은 10여개의 팔을 가진 원숭이로 묘사된다. 그
는 여러 개의 팔로 다양한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 수익은 중국
으로 보낸다. 옆에 밀려나 있는 백인 젊은이들은 할 일 없이 서성거리
고 있다. 이 삽화는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대다수 백인들의 시각을 그대로 투영했다.15) 

따라서 국가의 공익과 미국노동자들을 위해 중국인 이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지녔고 정치인들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당시 
카메론 킹Cameron King 샌프란시스코 하원의원은 중국인은 “더럽고, 부도
덕하고, 무식하고, 타락하고, 범죄적인 성향이 있다”고 묘사하며, “중국
과의 교역을 위해서 서부해안이 중국에 의해 장악되도록 놔두는 일은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정책이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제도
에 지속적으로 해악이 되며 우리의 공화정 정부에 영속적으로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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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주장했다. 킹 역시 두너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이 국가에 위협
이 된다고 믿었다. 1879년 99%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중국인의 이민을 
반대하였고, 이는 백인들이 오직 배척만이 ‘외국인alien’의 해악을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음을 의미했다.16) 그러자 주·지역 단위에서 중국인
들을 표적으로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고, 이는 국가적인 주목을 끌었다. 
그리하여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적이나 인종에 기반하여 이민을 제한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바로 1882년에 제정 된 중국인배척법이다.17) 

그리고 중국인배척법을 시행, 보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의 기
능과 이민국 직원의 역할 또한 한층 강화되었고, 중국인의 입국과정과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졌다. 1907년~1921년 이민부정보부장Immigration 

Bureau’s Division of Information으로 일했던 테렌스 파워드리Terence V. Powderly

는 중국이민자 면책계급을 더 축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인 
쿨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나 인종 때문만이 아니라...그들이 우리와 
동화되지 않으며, 옷차림도 이상하고, 우리 관습, 언어, 종교 또는 감성
을 따르려하지 않기 때문이며...미국과 중국문명은 양립할 수 없다. 같
은 땅에서 산다면 함께 번성 할 수 없고, 어느 한쪽이 망하고야 만다.”
고 중국인이민 배척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견해와 같은 사람
을 이민국 조사관으로 임명하였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입국을 거
절하라”고 지시했다.18) 

엔젤섬이민국은 설계 당시 ‘서부의 엘리스섬’으로 “세상에서 가장 훌
륭한 이민국”이 샌프란시시코 만에 위치한 엔젤섬에 세워진다고 선전되
었지만 뉴욕의 엘리스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19)  엘리스섬은 유
럽이민을 환대하고 미국의 이민유산을 축하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졌다. 
따라서 대부분의 유럽 이민자들은 대충 시행하는 신체검사와 짧은 인터
뷰를 했고, 단지 몇 시간 정도만 엘리스섬에 머물렀다.20) 반면에 엔젤
섬이민국은 처음부터 중국인 이민을 배척하고, 이미 미국에 와있는 중
국인을 모니터하고,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중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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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하는 ‘파수꾼gatekeeping’역할을 수행했다. 더욱이 근처의 알카트라츠 
섬의 감옥소처럼 엔젤섬에서는 도망치기가 어려워 통제하기 쉬웠고, 질
병의 확산을 막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졌다.21) 

엔젤섬은 “가장 훌륭한 이민국”이라는 묘사와는 정 반대로 신선한 물 
공급이 어려웠고, 건물은 조잡했고, 위생 상태는 엉망이었다. 이민국 관
리들 표현을 빌리면 이민국 목조건물은 “정말로 불타기 쉬운 허접한 건
물virtual tinderboxes”이었다.22) 이곳에서 수십만 명의 중국인들은 입국이냐 
추방이냐를 가르는 결정을 기다리며 갇혀있어야 했다. 엔젤섬을 통해  
미국에 들어 온 중국인들은 마치 수용소 같은 그곳에서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온 그들에게 그 장소는 ‘깨어진 
꿈’을 상징했다.

엔젤섬에서의 이야기

1) 차별과 모멸감

엔젤섬 이민국은 철저하게 ‘본질적인 차이’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 및 
분리방침에 따라 운영되었다. 엔젤섬으로 들어온 이민자의 2/3가 중국
과 일본에서 왔지만, 유럽,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섬, 오스트레일리아에
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
한 순간부터 인종, 계급, 젠더, 국적에 따라 분류되었고 대우와 처분이 
달랐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이민국 관리와 의료진이 배로 올라와서 
모든 승객과 선원들의 서류와 건강상태를 예비 점검하였는데 이미 이때
부터 ‘본질적인 차이’ 원칙이 적용되었다. 주로 백인이고 부유한 1등 칸 
승객들은 자신의 선실에서 대충 검사를 받았고 2등 칸 승객과 더불어 
바로 하선할 수 있었다. 3등 칸과 선미의 승객들은 주로 가난한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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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었다. 이들은 서류가 미비한 백인과 함께 페리에 태워져 엔젤섬
으로 이송 되었고, 그곳에서 보다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대다
수의 백인들은 엔젤섬으로 가지 않았고, 설령 엔젤섬으로 이송 되더라
도 체류 기간이 짧았다. 반면에 모든 중국인들은 입국이 허용 될 때 까
지 상당 기간 엔젤섬에 억류되었다.23)

일단 엔젤섬에 도착하면 짐들을 선착장 수하물 창고에 넣어 두고, 바
로 이민국으로 안내되었다. 이민국에 도착한 날 처음 들르는 곳은 행정
빌딩이다. 행정빌딩은 등록실, 사무실, 신체 검사실, 4개의 식당, 관리
용 기숙사와 입국자용 막사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대기 장소에서 빠른 
조사와 등록을 마친 후 막사로 배정되었다. 중국인과 일본인은 따로 분
리되었고, 이외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이와 함께 2층의 분리된 장소에 
배정되었다.24) 1921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엔젤섬에 도착한 어린 소녀 리Li는 엔젤섬에 도착한 날을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일단 모든 사람이 배에서 내리면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승객을 훑어 본 
후 일본인/ 다른 아시아인/중국인, 그리고 여자와 12세 미만 아이들/ 남
성으로 분류했다. 백인들은 줄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빌딩으로 걸어
들어 갔다.25) 

리의 기억처럼 이민국에 도착하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뉘어 수용되었고, 
심사가 끝날 때 까지 아내와 남편도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막사, 식
당, 식사 시간대, 레크리에이션 장소, 병원 입구와 병동 등 모든 시설이 
국적, 인종, 젠더로 구별, 분리되었고, 수가 많지 않은 백인에게는 보다 
나은 시설과 음식이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깊이 새겨진 인
종적 편애주의가 반영 된 것이다.26)

막사를 배정 받은 후 며칠 내에 행정실 건물 맞은편에 위치한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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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았다. 특히 신체검사는 아시아 이민자들에게 매우 굴욕적
인 절차였다. 백인들은 대충 트라코마 증상이 있는가 정도의 안과 검사
를 받은 반면에 아시아계 이민은 혈액검사, 기생충 여부를 판단하는 분
변검사등 철저한 검사를 받았다. 1891년 법령에 의하면 트라코마, 결
핵, 매독, 임질, 한센병과 같은 “혐오스럽고 위험한 전염병”은 추방의 
사유가 된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으로 인해 대부분 이런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로 인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27) 남자들은 속옷까지 벗고 신체이상 유
무를 검사받았다. 발가벗겨져 곁눈질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금속 캘리
퍼스로 검사 받고 기생충 감염 검사를 받는 일은 참으로 모멸적인 경험
이었다.28) 이에 대해 한 억류자는 다음과 같이 회고 했다.

신체검사 과정은 특히 모욕적이었다. 의사는 내게 옷을 벗으라고 지시했
고, 몇 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바람을 견뎌야 했다 [의사는] 가슴과 척추를 
살펴보고는 원숭이처럼 뛰어보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게 신체검사인지 아
니면 모욕을 주려는 행동인지 확신 할 수 없었다.29)

여자들은 탈의를 요구받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면밀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 같은 혐오스러운 검사방법은 분노와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미국내 중국인 커뮤니티도 강하게 반발했다. 차이니즈 
디펜더Chinese Defender는 “기생충을 지닌 이민자가 도착하면 누군가는 밤
새워 기생충을 없앨 방법을 생각한다. 이는 정말 신의 한수다.”라는 사
설을 실으며 기생충검사는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려는 교묘한 방법이
라고 비난했다.30) 중국인 단체들과 외교적 집단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
민국은 일단 기생충을 재분류했고, 신체검사를 자비부담으로 받게 했다. 

결국 아시아계 이민은 유럽이민에 비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확률이 훨씬 컸고, 엔젤섬에 더 오래 머물러야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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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또한 많이 들었다. 비록 운 좋게 신체검사를 통과해도 입국신청 
서류에 대해 취조에 가까운 조사를 받기 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
다. 어린소녀 리는 조사받기까지 1달을 기다려야 했고, 조사가 시작되
어도 수일 또는 그 이상이 걸렸다고 기억한다.31) 

모멸적인 신체검사 후에도 입국 서류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2주, 3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리자 중국인 입국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
러자 이민국은 한 사람의 이민국 직원 대신에 두 명의 이민국 조사관과 
1명의 속기사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Board of Special Inquiry Hearing를 구
성하여서 중국인 입국자들만 따로 심사하였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중
국인 입국신청자가 합법적인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어
떤 방법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사관은 입국승인과 거부에 있어서 거의 
모든 재량권을 지녔다. 따라서 조사를 위한 질문 수나 내용 모두 조사
관에 달렸다. 한사람의 신청자에게 쏟아 부은 질문은 보통 200
개~1,000여개에 달했고, 그에 대한 속기사의 기록이 보통 20장에서 
80장이었다.32) 1929년부터 6년간 이민국의 속기사였던 에머리 심스
Emery Sims는 조사관은 신청자 가족과 관련 된 모든 파일을 넘겨받아 검
토하고 어떤 질문이라도 할 권한이 있었으며, 이런 탐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회고했다. 처음부터 서류심사와 탐문은 ‘고양이와 쥐 게
임’이었다.33)    

다음의 내용은 조사관의 질문들이 얼마나 작위적이고 소모적이었는지
를 보여 준다. 엄마와 두 아들이 입국을 신청하였고, 조사관은 따로 각
자에게 ‘집에 개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엄마와 아들 1은 각각 있
다고 대답했고, 아들 2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조사관은 엄마를 다
시 불러서 물어보자 다시 있다고 답했고, 아들 1도 다시 개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들 2는 다시 없다고 대답하고는, ‘개가 있었는데 떠
나기 전에 잡아먹어서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아들 2가 끝까지 없다고 
했다면 3사람 모두 추방되었을 것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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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에서 33년까지 엔젤섬이민국장을 지낸 존 네이글John D. Nagle

은 1910~1924년까지 중국인 입국신청인 중 평균 93%가 입국이 허용
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상인 또는 미국태생 시민의 아
들 또는 딸로 위장했다고 주장하고, 이런 ‘영악한 중국인의 허를 찌르
기 위해’ 수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중국인 입국자의 남녀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1906년 화재로 서류가 소실되어 
위조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네이글 같은 ‘파수꾼’은 집중적인 교
차 심문을 통해 위장이주를 근절하려고 했다.35)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다른 어떤 이민그룹 보다도 소모적이고 긴 조사
를 받아야 했다. 상인으로 입국을 신청한 중국인은 사업 활동과 장사규
모, 고객명단에 대해 상세한 서류를 제시해야 하고 2명의 증인이 필요 
했다. 증인은 신청인의 용모, 글씨체, 의복, 심지어 손에 못이 박혔는
가, 손이 부드러운가 까지를 증언해서 신청자가 진짜 상인인지, 상인으
로 위장한 노동자인지를 구별해 내려했다. 만약 증인이 다른 지역에 산
다면 엔젤섬으로 증언하러 와야 했고, 그리고 다시 신청자를 한 번, 두 
번,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번 더 심문했다. 이 같은 조사 방법으로 
인해 최종 서류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36)

1920년경에 이르면 중국인들은 “서류상의 아들, 딸” 전략을 더 많이 
활용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짜 아들 또는 딸임을 확증하거나 거절 
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신청자와 증인들에게 상세한 진술을 요구했다. 
어떤 질문은 도저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었다. 친척들 이름은 
무엇인가, 동네에 집은 몇 채인가, 부모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은 언제인
가, 1년에 아버지로부터 몇 번 편지를 받는가, 다락방까지 계단이 몇 
개인가, 너의 결혼식에 몇 명의 하객이 왔는가 등등. 진짜 아들, 딸조차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에 답해야 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신청인과 
증인 대답 간에 아주 사소한 불일치만 있어도 바로 입국이 거절 되었
다. 따라서 조사가 몇 날이고 계속되는 동안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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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잘 안날 수도 있고, 잘못 된 대답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
기 몇 달 전부터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엔
젤섬 도착 후에는 예상답안을 몰래 유입하여 외우고는 했다.37)

미국 시민 또는 상인의 딸이거나 아내로 미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남편
이 면책신분임을 증명해야했고, 자신의 신분이 진짜임을 증명해야 했다. 
출생이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으면 결혼관계나 생활환경에 
대해 아주 사적인 질문까지 받았다. 매춘부로 의심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저지른 여성은 더 긴 인터뷰와 그들의 성적 역사에 대
한 강압적인 질문도 받아야했다. 한 중국인 매춘부가 입국을 신청했을 
때, 그녀는 1등석 승객이어서 바로 하선 할 수 있었지만 익명의 편지로 
그녀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은 관리들은 그녀를 엔젤섬으로 데려갔고 매
우 소모적인 검사를 시행했다. 수많은 질문과 잘못된 정보에 화가 난 그
녀는 조사관을 공격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는 바로 추방되었다.38)

조사관에 의해 입국거부 판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항소를 하지 않는 
한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1910~1924년 동안 입국거절 된 중국인 중에
서 88%가 항소하였고 그중 55%가 항소로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항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엔젤섬에 억류되어 지내야 했다. 엔젤
섬이민국의 이같은 조사과정에 대해 워싱턴 D.C.로부터 매우 불공정하
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39)

당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국인 통역사였던 에드워드 리Edward Lee는 엔
젤섬이민국에 이민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9명의 통역사가 근무했다고 기
억했다. 그리고 통역사와 중국인간의 내통과 공모를 막기 위해서 각 통
역사가 중국인 한명씩 통역을 맡았다. 즉 부모와 아들 한명인 가족이 
조사받을 경우 3명의 통역사가 한 사람씩 통역을 했다. 따라서 한 건
의 서류를 심사하는데 하루, 이틀, 또는 3일이 걸렸다. 에드워드 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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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단지 질문과 대답만 통역했지만 방언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기
도 했다. 내가 아들이 청산Chungsan방언을 쓴다고 말하고 아버지 통역사
가 아버지는 타오산Toishan방언을 쓴다고 말하면 조사관은 즉시 수상하게 
여기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조사관은 두 사람의 외모가 닮았는가를 판
단한다. 3인으로 구성 된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입국여부를 대부분 만장
일치로 결정했는데 만약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속기사가 결정권을 지녔
다.”고 회상했다.40) 그리고 중국인 이민자들이 엔젤섬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생각에 엔젤섬을 경유한 중국인 이민자들은 의심할 바 없이 고된 시련
을 겪었다. 오랜 기간 밀집된 막사에 갇혀서 지내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그들은 심리받기까지 적어도 2주 이상은 기다려야했고, 만약 거절당해서 
항소할 경우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그동안 그들은 매우 참담
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모두 중국인배척법 때문이었다.... 조사관들은 대
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나라로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온 
것이니 그들이 올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41)

이민국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교차탐문 방법이 위장 이민을 
가려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지만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중국
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합리하고 가혹한 처사였다. 다음의 시는 강제 
억류당한 중국인의 회한과 분노를 잘 표현한다. 

서양 야만족이 마음과 이성을 잃어버린 줄을
내가 어찌 알았을까
그들은 100가지 종류의 법들로 
우리 중국인을 혹사하네42)

항소 할 경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엔젤섬에는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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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0명의 중국인 남성과 30-50명의 중국인 여성이 억류되어 있었
다. 여기에는 막 도착한 중국인, 서류가 미비하여 다시 돌아온 중국인, 
항소 후 판결을 기다리는 중국인, 미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가거나 
오는 중국인들이 함께 섞여서 생활했다.

2) 막사생활: ‘그들의 이야기’

엔젤섬이민국 막사는 거의 감옥과 다름없었다. 남자들은 1층 2개의 
커다란 방에서 지냈고, 막사 방은 어둡고, 공기가 탁했으며, 방 가득 3
층짜리 철제침대가 열을 지어 놓여있었다. 각 방에는 거의 200명이 수
용되었고 사생활은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비위생적이고 전염병에 취약
한 환경이었다. 창문에는 창살이 처져있고, 막사 밖에는 감시인이 있었
다.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사 주변에는 철조망이 둘러져 있었다. 억
류된 사람들의 일상은 아침 기상신호에 따라 일어나고, 행정빌딩에 위치
한 식당에서 세끼 식사를 하고, 취침소등에 따라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실내에 갇혀 지내는 중국인들은 수심에 잠긴 채 공상을 하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를 보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중국인들은 가져온 책
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 온 신문을 읽었다. 남자들은 낮에는 울타리
가 처진 야외활동 장소에서 체력운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 또한 인종적
으로 분리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감시 하에 걸어서 선착장 수하물 창고
에 가서 짐 가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왔다.43) 막사 벽에 새겨진 다
음 시는 막사생활의 암담함과 회한을 이렇게 전한다.

매일 목조건물에 갇혀 지내며 
내게 자유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처럼 외로움과 슬픔을 겪은 후
왜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밭가는 일을 배우지 않는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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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은 막사 2층에 위치한 방 한 칸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녀들
의 생활 역시 암울했다. 여자들은 대부분 뜨개질을 하거나 바느질을 하
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냈다. 간혹 샌프란시스코 친척이 보내 온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생활했다.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주
기적으로 감시인의 인도 하에 그룹별로 밖에 나가 걷는 일이 허용되었
는데, 이는 남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 시민의 ‘서류상의 딸’
로 입국신청 후 20개월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홍콩으로 추방된 
리퓨에유Lee Puey You는 당시의 고통을 훗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

매일 아침 7시면 촤우 촤우Chow Chow 외치는 소리에 잠이 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가 아침을 준다.… 그리고 다시 막사로 데려
와 밖에서 문을 잠갔다. 그게 다다. 마치 감옥 같았다. 그들은 우리를 죄
수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우리가 남자막사로 가서 말을 하거나, 도망가거
나, 자살 할까봐 두려워했다. 어디로 도망간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고통
스러워 죽을 것처럼 울었다.… 여성막사는 5, 6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한
방에서 지냈는데 사람이 많아 늘 시끄러웠다. 한밤중에는 옆 침대에서 우
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 컸다.… 엔젤섬
에 앉아서 그저 펑펑 울기만 했다.… 중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에서 이렇
게 고생 할 줄 몰랐다. 모두가 미국은 천국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엔젤
섬에서 그들은 중국인을 마치 도둑이나 강도처럼 취급했다,45)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인 남자들은 일종의 자치회 겸 상조
회 성격의 <엔젤섬자유연맹Angel Island Liberty Association>을 조직했다. 엔젤섬 
막사에 도착한 중국인은 이 조직에 가입이 권유되었다. 이 조직은 새로 
도착한 사람 환영, 막사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막사내의 질서유지, 
레크리에이션과 오락 제공, 불만과 요청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엔젤섬자유연맹>은 조사관의 교차심문에서 예견되는 무수한 질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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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일종의 예상답안지coaching notes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 예상
답안지는 여러 방법으로 전달되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미국내 친척들
이 보내는 선물꾸러미 안에 넣어서 전달됐다. 편지와 선물꾸러미를 검
사하는 관리들은 주로 오렌지나 바나나, 심지어는 땅콩 껍질 안에서 불
법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곤 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하
는 중국인 요리사들이 약간의 돈을 받고 심부름을 했다. 즉 비번 일에 
차이나타운에 가서 엔젤섬에 억류된 중국인의 지인으로부터 답안지를 
받아왔다. 그리고 식사시간에 <엔젤섬자유연맹> 임원에게 전해주면, 그
는 막사로 가져가서 지정된 사람에게 전했다. 중국인들은 만약 이 답안
을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 모두가 증거를 없애는데 일조하기로 약속했
다. 실제로 한 여성이 막사 식당에서 중국인 남성이 일부러 떨어뜨린 
쪽지를 집어 들어서 옷 안에 감추다가 감시관에게 발각 되는 사건이 일
어났다. 이 사건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 헤드라
인을 장식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50명의 중국남자들이 덤벼들어 감시관
을 덮쳤고, 한 남자가 이를 찢어서 삼켜버려 증거를 없앴다.46)

1920년 말에 이르면 <엔젤섬자유연맹>이 구입한 축음기, 중국 오페
라 레코드, 악기 등이 입수되어 단조로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엔젤섬에 
억류된 생활은 여전히 감옥의 죄수생활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중국인들만 입국심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누구의 방문도 허용되지 않
았다.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 입국신청자들은 하루나 이틀 내에 모든 
조사가 끝나는데 비해 자신들의 억류가 너무나 긴데 대해 분개했고, 
특히 강요 된 무료함과 막사의 황량한 환경으로 불평이 더욱 커졌다. 
1922년 33세였던 한 여성mrs. Jew은 “일본인들도 꽤 보였는데 그들은 
24시간 안에 떠나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감금되었다. 나는 ‘이
렇게 갇혀 지낼 거면 쓸데없이 여길 왔다. 마치 감옥같다’고 생각했
다.… 여기에는 편지 쓸 장소도 없다. 테이블도  없고, 의자도 없다. 
침대만 있을 뿐. 이럴 줄 알았다면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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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생각했다.”고 회고했다.47)

중국인들의 불만 중 음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컸다. 그들이 음식의 
질과 양, 그리고 서양식 음식에 대해 불평하자 중국인 요리사를 고용했
지만 워낙 적은 예산이어서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1916년 경
우 한 끼에 8 센트 정도의 예산으로 음식 맛과 질이 형편없었다. 게다
가 수백 명에게 하루 세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
다. 2년간 주방의 조수로 일했던 로우씨Mr. Low의 기억에 따르면 “식당
에는 33개의 테이블이 있었다. 테이블 마다 6~8명이 식사를 했다. 내
가 이민국 식당에서 일할 때는 700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억류되어 있
어서 순번을 정해서 먹어야 했다.… 우리는 한 그룹이 먹고 나면 다음 
순번이 오기 전에 테이블에 음식을 재빨리 가져다 놓았고, 그들은 먹고 
바로 떠났다.… 그룹마다 두 명의 감시인이 식당까지 따라왔고, 테이블
에 앉았을 때와 떠나기 전에 머리수를 세었다.” 1919년에는 큰 소요가 
일어나자 맥도웰 요새Fort McDowell로부터 군대가 파견되기도 했다. 다음
해에 워싱턴 D.C. 당국은 상황개선을 위해 보다 나은 음식을 제공하라
고 결정했다.48)

3주 동안 엔젤섬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얀몬홍Jann Mon Fong은 자신
이 엔젤섬에서 받은 대우에 크게 분개하여 고국의 친구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다. 그의 글은 중국의  렌지안시Renjian Shi지에 ｢금
산으로 간 한 남자의 독백“A Gold Mountain Man’s Monologue”｣이라는 제목으
로 실렸다. 그의 글에는 엔젤섬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모멸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페리에 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 미국인
들은 우리를 가축처럼 취급했다. 저 초록색 눈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중
국인들을 돼지나 염소 새끼로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술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그 글을 통해서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미국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대하지 않으며 우리가 엄청난 모멸감으로 고통 받았
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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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섬 막사에서 입국심사나 자신의 항소판결을 기다리던 수많은 중
국인들은 벽에 시를 쓰면서 절망과 불안을 해소했고, 분노를 새겨 넣었
다. 막사 벽에서 99개의 시를 복사했던 얀몬홍은 “막사 모든 벽에는 수
없이 많은 시, 운문, 유사한 대구對句들이 쓰여 있었다.… 이 글귀들은 
미국으로의 여정에서 겪은 고난을 증언한다. 글 중에는 절망과 수치심
으로 인해 자살을 언급한 글도 있다. 이 시들을 보니 슬픔과 비통함이 
몰려왔다.”고 당시 중국인들의 고통에 대해 언급했다. 리푸에유Lee Puey 

You의 회고에 따르면 여성막사 화장실 벽에도 슬픔과 절망에 찬 글들이 
가득 적혀있었다. 그녀 자신도 “고향, 가족, 친구를 뒤에 남긴 채 머나
먼 대양을 건너 미국에 왔건만 누가 목조건물에 꼼짝 못하게 될 줄 알
았겠는가. 언제나 자존심을 되찾고 고개를 들 수 있을지 알 길 없네”라
는 글을 써 넣었다. 하지만 1940년 화재로 여성들이 쓴 시들은 모두 
소실되었다.50)

벽을 빼곡히 메운, 그리고 쓰고 또 그 위에  덧 씌워 진 시(서체)들
은 엔젤섬이민국에서의 중국인들의 하루하루의 고통과 비참한 생활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현재 200여 편의 시와 33편의 그래픽 이미지, 
300여개의 명각銘刻이 남겨져 있는데, 모든 시는 전통 중국 시 스타일에 
따라 4~8 행과, 한행에 5~7 글자로 구성된 시 형식으로, 짝수 행의 마
지막 글자들은 운韻을 맞추었다. 어떤 시들은 역사적, 문화적 암시와 더
불어 분노, 동경, 불안, 절망 등을 절절하게 잘 표현했다. 대부분의 시
에는 날자와 서명이 없었는데 이는 처벌을 두려워했기 때문으로 추측된
다. 다음의 시를 포함하여 이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모욕과 
냉대를 증언 할 뿐 만 아니라 보나 나은 삶을 찾아 떠나온 그들의 꿈이 
엔젤섬이민국에서 산산조각 깨어지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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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슬픔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이 시를 쓴다,
지금, 나의 입국 신청이 아직은 거부되지 않았다.
내가 처한 상황을 적노라니, 진정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여기 앉아, 쓸데없이 수년, 수개월을 지연 된 채,
나는 새장 속에 갇힌 비둘기 같다.51) 

한편 중국이 약소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억류당하고 추방당한다는 
생각이 다수의 시에서 보인다. 한 예로 다음의 시를 소개한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목조건물로 이송되어
죄수가 되었다.
미국인들은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고,
나는 추방당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는 너무 놀라 당황했고,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우리 약소국의 중국인들은 
자유를 뺏긴 채 한숨 만 쉴 뿐이다52)

1910년에 문을 열자마자 중국인 이민자들은 막사 내부 벽에 시를 새
겨 넣기 시작했다. 3개월 후 지역 감독관District Commissioner 하트 노스Hart 

Hyatt North는 막사 벽이 그라피티로 가득 덮여서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후 30년 동안 8번이나 페인트를 다시 칠했고, 시는 
계속 덧 새겨졌다. 1931-1932년 이곳에 억류되었던 중국인 억류자 중
에서 두 사람이 벽에 새겨진 시 중에서 각각 80~90편씩 기록했고, 
1970~80년대에 학자들이 135편 정도를 기록했다. 2004년 이후 연구
와 조사가 더 진행되었고, 시와 더불어 이미지, 명각들이 발견되어 현
재 200편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글이나 이미지들은 대부분 엔젤
섬막사에 장기 억류되었거나 입국이 거절 되어 추방당하기 전에 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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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은 내용으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훗날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긴 듯하다.53) 

현재적 함의: ‘차이’를 넘어서 ‘환대’로 

현재 엔젤섬은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과 캠핑을 즐기는 아름다운 국립
공원이다. 한 때 ‘서부의 엘리스섬“이라 불리던 이 섬 북동부에는 과거 
이민국이 있었던 2층짜리 목조건물이 있고, 건물 오른 쪽 맞은편에는 올
해(2022년) 1월 이민박물관으로 개관한 병원건물이 있다. <엔젤섬이민국
재단>은 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며 2월 2일자 뉴스레터에 “우리는 2022
년을 엔젤섬이민박물관 개관이라는 축포와 함께 시작했다.”는 글을 실었
다. 이처럼 과거 이민국이었던 장소는 이제 아시아계 이민을 기념하는 
문화센터와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는 공통된 역
사의 공유와 성찰을 위한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 즉, 국가의 통합적인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54) 

이주는 미국정체성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미국이민의 역사는 뉴욕 엘
리스섬의 이민역사로 대변되어왔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엘리스섬을 
통해 들어온 1,200만 여명의 유럽인 이민 역사는 엠마 라자루스Emma 

Lazarus의 유명한 글귀 “자유롭게 숨쉬기를 갈망하는 지치고 가난한 자들
이여 내게로 오라”와 공명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엘리스섬의 이민역사
가 전적으로 미국이민의 전통과 유산 일 뿐 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부합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엔젤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엔젤
섬의 이민역사는 미국이 어떤 집단은 환영하고 어떤 집단은 배제한 이
중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 뿐 만 아니라, 미국이 이민을 환영하고 환대
한다는 신화mythos와 인종, 계급, 젠더에 의한 차별을 한층 강화한 현실 
간의 모순과 간극을 보여준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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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섬이민국 막사 벽에서 발견된 시들은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시
련과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엔젤섬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백인들은 ‘더럽고, 부도덕하고 저질인 중국인’을 
억압하고 배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고, 이 법은 미국이민역사에 커
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미국은 ‘열린 나라’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위
험한 외국인들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파수꾼 나라’로 변모되었다. 이
민조사관, 억류시설, 미국여권과 그린카드, 이민서류 등의 이민규제 방
법과 기술을 작동시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이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주자 한 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해악이 크고도 깊다. 엔젤섬은 중국인배척법이 구현되는 장소였고, 가짜 
서류를 들고 “서류상의 자식”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은 입국허가를 받기 
전에 이곳에서 억류당해야 했다. 입국이 허용된 후에도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야 했고, 가짜 신분이 언제 들통 날지 모른다는 공포 속
에서 살아갔다.56)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고, 정치적 활동을 피했으며, 
과거 자신의 신분위장과 이주경험에 관한 진실을 자식들에게까지도 숨
겼다. 따라서 이 법이 초래한 가장 깊은 해악은 엔젤섬에 억류되었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준 심리적 상처이다. 

미국 의회는 2001년 미국인구구성연구법The Peopling of America Theme 

Study Act을 제정하여 미국의 다원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1882년 제정된 
중국인배척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중국인 이주에 의미를 부여했다. 즉 
미국인구구성연구법은 중국인 이주경험을 ‘미국으로의 이주’라는 단일한 
이야기에 접목시킴과 동시에 확고부동한 국가의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사회, 도덕적 질서에 위험이 되는 것으로 받
아들여졌던 중국인 이주가 오늘날에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극복해야할 
고난의 공유경험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과정에서 2012년 미국의회는 
중국인배척법 130주년을 맞아 “유감을 표현하며” 입법적 잘못을 시인
했고, 미국 정부는 과거 중국인배척법과 엔젤섬이민국의 불의와 해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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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했다.57) 그러나 공유된 경험과 통합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
국인 이주자들이 겪었던 특수한 경험들이 총체성에 묻히고 있다. 즉 그
들의 경험이 중국인 배제라는 특수하고 한정적인 역사에서 미국 역사라
는 더 큰 그림 속으로 다시 보편화 되고 통합되고 있다.58) 

엔젤섬이민국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수
많은 증언과 자료를 남겨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과 수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
다. 그리고 이제는 ‘차이’를 넘어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 

19세기 말 백인들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중국인을 ‘타자화’했고, ‘다름’과 ‘차이’를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 사용하
였으며, 중국인을 더럽고 불결하고 오염된 몸을 지닌 혐오스러운 집단
으로 취급했다. 이처럼 한 민족이나 인종을 집단적으로 차별하고 억압
하는 태도는 백인들이 자신들의 가치와 관점을 규범적이고 보편적이라
고 믿는 신념에 기초한다. 백인들은 ‘본질적 차이’가 있는 비백인 집단
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기재로 인종차별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집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관계의 형식이며, 집
단적 차이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며, 끊임
없이 다시 만들어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59)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이민의 시대’이다. 이 지구의 거주민들은 유
기적인 연대 속에서 늘 나와 다른 ‘타인’을 만나고 접촉한다. 우리는 엔
젤섬의 역사로 부터 ‘차이’를 차별의 도구로 삼지 말고, ‘차이’를 넘어
서서 ‘환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는다. 환대는 타인을 사회 구
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사람으로 대접하는 행위이며 태도이다. 그리고 ‘사
람’이라는 것은 성원권成員權을 갖는다는 뜻이며, 사회적 성원권을 갖는 
데에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다. “단지 사회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
어야 하며, 그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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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이기 때문이다.60)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깨어지고 
조각난” 꿈의 전모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에, ‘그들의 이야기’를 새겨
듣고 기존의 이민역사 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더 깊이 생
각해야 하겠다. 이 같은 과제를 안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슬림이민을 제
한하고, 국경을 넘는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단속하고, 미국은 백인의 나
라여야 한다는 오래된 편견과 오만으로 이민의 문을 닫으려했을 때 샌프
란시스코의 중국계미국인 수천 명이 차이나타운에 모여서 외친 구호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882를 기억하라. 인종과 국적으로 이민을 배제하는 것은 그 때나 
지금이나 잘못 된 일이다.”61)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미국사연구 제 55집에 실린 ｢엔젤섬이민국의 가려진 
이야기: ‘깨어진 꿈’｣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황 혜 성 (한성대학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황혜성은 미국사를 전공하고 미국의 이민, 인종, 여성 및 소수자를 주요 관심사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의 지원으로 <이주의 인문학>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논문으로 ｢왜 호모미그란스(Homo Migrans)인가?: 이주
사의 최근 연구동향과 그 의미｣ (2011), ｢두보이즈의 ‘흑인의 영혼’: 두 개의 정
체성을 지닌 흑인 이야기｣ (2013), ｢로(Roe)를 향한 역사적 행보: 불법과 합법
의 경계횡단｣(2019), ｢이주연구의 역사적 여정: 학제간 융합학문으로｣(2024)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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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충돌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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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듬

이 찬 행
충북대학교

갱스터 래퍼gangster rapper 아이스 큐브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의 한인 상점들, 특히 주류 판매점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역 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흑인으로부터 이윤을 착취한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반反이민 정서의 폭력적인 분출을 앞당기는 과정이
기도 했다. 1991년 3월 16일 엠파이어 마켓에서 1.79달러짜리 오렌지 
주스를 놓고 주인과 고객이 싸우다 벌어진 흑인 소녀 라타샤 할린스
Latasha Harlins 살해 사건, 같은 해 6월 4일 존스 리커 스토John’s liquor store 
주인 박태삼에 의한 흑인 고객 리 아더 미첼Lee Arthur Mitchell 살해 사건
은 그렇지 않아도 언어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 격화되고 있던 반이민, 
반反한인 정서를 더욱 증폭시켰다.1) 본 논문은 이러한 반한인 정서가 
1991년 10월 발표된 갱스터 래퍼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라는 
곡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한흑 커뮤니티 사이의 갈등이 폭
발 직전으로 치닫게 되는 과정을 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힙합 그룹 퍼블릭 에너미Public Enemy는 백
인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 존 웨인 등을 풍
자함으로써 지배 권력에 대항했지만, 로스앤젤레스의 갱스터 힙합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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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하던 아이스 큐브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주류 등을 판매하던 한인 
상인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이스 큐브의 랩은 음
악적 관점에서 보자면, 완성도가 높은 곡으로서 힙합의 경쾌한 리듬감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Black Korea｣는 흑인 커뮤니티에
서 대두하고 있었던 반한인 정서에 음악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갱스터 래퍼가 노래하던 인종주의 리듬을 
듣고자 하며, 이와 동시에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90년대 초반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던 인종갈등의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여주는 리듬과 
박자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아이스 큐브를 비롯한 갱스터 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본 논문
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갱스터 랩이 지니고 있는 저항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번째는 
갱스터 랩의 상업성과 섹슈얼리티의 과잉을 비판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자로는 트리샤 로즈와 로빈 켈리가 있다. 특히, 켈리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감춰진 트랜스크립트hidden transcript”
를 랩 음악과 같은 “무대 밖 정치 담론offstage political discourse”에서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2) 후자에 속하는 연구자로는 마이크 데이비스와 폴 
길로이를 꼽을 수 있다. 지배 헤게모니에 순응하지 않는 몸짓을 갱스터 
힙합 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데이비스는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본원적인 재산의 축적”이라고 
혹평하였다. 나아가 데이비스는 그들의 노래는 “폭력, 여성에 대한 성차
별, 그리고 탐욕”에 대한 무비판적인 반영일 뿐이라면서, 갱스터 힙합과 
할리우드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였다.3) 길로이 역시 마찬가
지다. 그는 힙합 음악이 상업화, 탈정치화되면서 “급작스러운 보수주의, 
여성에 대한 혐오, 틀에 박힌 과잉된 성적 이야기”로 변질되었다고 지적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힙합이 심지어는 “가장 흑인다운 문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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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였다.4)

본 논문은 기존 해석과 달리 아이스 큐브의 갱스터 랩은 저항과 상업
성, 인종적인 계몽과 인종주의적인 폭력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다고 파
악한다. 이는 ｢Black Korea｣가 수록되어 있는 그의 앨범 Death 
Certificate(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1)에서 잘 드러난다. 필자는 본론에서 
음악과 인간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인류학적 음악학ethnomusicology

의 시각에서 아이스 큐브의 곡들이 지향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치들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인의 대응도 분석할 것이다.5) 아울러 결론에
서는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인한 사태가 일단락된 듯 보였
던 1991년 11월 이후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재차 고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아이스 큐브. 본명이 오셰이 잭슨O’Shea Jackson인 그는 단연코 최고의 
힙합 뮤지션 가운데 한 명이다. “힙합은 곧 아이스 큐브이고 아이스 큐
브는 곧 힙합”이라는 어느 한 문화 평론가의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스 큐브 없는 힙합 음악이란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는 그룹 
NWANiggaz With Attitude의 멤버로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가사를 마치 입에
서 내쏟듯이 노래함으로써 훗날 갱스터 랩이라고 알려질 새로운 힙합 
음악 장르를 개척하였다. 특히 NWA가 내놓은 첫 번째 앨범 Straight 
Outta Compton(루스리스/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88)은 힙합 음악의 권력을 동
부에서 서부로 옮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6)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힙합이 그룹 퍼블릭 에너미의 흑인 민족주의와 부드럽고 시적인 라킴
Rakim의 풍부한 경험으로 가득 찬 영적인spiritual 읊조림을 특징으로 한다
면, NWA는 이를 길거리로 끌어내려 로컬 상징과 거친 언어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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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화함으로써 청중을 사로잡았다.7) 역사가 켈리의 말처럼, 그들은 
“모험, 억제할 수 없는 폭력, 그리고/또는 에로틱한 판타지, 서버브의 
지루함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향한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청중, 특히 
백인 청중을 게토로 끌어들이기도 했다.8)

아이스 큐브의 솔로 데뷔 앨범인 AmeriKKKa’s Most Wanted(프

라이어리티 레코드사, 1990)는 그가 갱스터 랩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났음을 알리
는 신호탄이었다. 물론 음반의 지배적인 목소리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었다. 그러나 힙합 저널리스트인 앨런 고든이 주장하듯이, 애리
조나에 있는 대학에서 건축 도면을 전공하기도 했던 흑인 갱스터는 이
제 백인 우월주의와 자신의 사회적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다. 흑인 민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아이스 큐브는 두 번째 솔
로 앨범인 Death Certificate에서 이 같은 힙합 음악의 정치화를 더
욱 철저하게 추구하기에 이른다.9) 음악적으로 Death Certificate는 
아이스 큐브가 다른 래퍼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
다. 그는 “경쾌한 소리를 내다가 커다란 경적을 울리고, 삐걱거리지만 
박자를 따라가면서 이를 되살리는 트럼펫처럼” 여느 래퍼들이 감히 시
도할 수 없었던 능수능란한 래핑을 보여주었다.10) Death Certificate
는 또한 주제별로 구성된 앨범이었다. 앨범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
의 파트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 오프닝 트랙에는 ｢The Funeral｣이라
는 제목의 곡이 배치되어 있고, 후반부는 ｢The Birth｣라는 곡으로 시
작한다. 아이스 큐브와 앤절라 데이비스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에 따르
면, 앨범의 이러한 구성은 매우 의도적이었다. 아이스 큐브는 죽음이라
는 이름이 붙여진 파트를 통해 흑인들의 정신적 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으며, 삶을 뜻하는 다른 파트에서는 운명과 스스로에 대한 흑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이다.11)

음반이 발매되자마자 십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진 Death 
Certificate에서 아이스 큐브는 흑인에게 본인들의 사망증명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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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촉구한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게토의 언
어로 쓰였지만, 아이스 큐브는 더는 길거리의 싸움꾼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이제 사회정치적인 가스펠송을 부르는 흑인 민족주의자로 등장
한다. 아이스 큐브는 ｢The Funeral｣에서 “깜둥이niggas”가 “비상 상태”
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 앨범의 재킷 커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
기 때문이다. “내가 깜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1991년에도 우리는 정신
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지식이 제한되어 있
고, 그 결과는 깜둥이 멘탈리티다. 젊은 흑인 남성이나 여성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이슬람 국가Nation of Islam이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people으로
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때 비로소 흑인이 
될 수 있고 흑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12)

앨범 재킷 이미지는 아이스 큐브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그는 당시 
로스앤젤레스 갱단의 상징과도 같았던 헤어스타일인 제리 컬jheri curl을 
짧게 잘랐다. 그뿐만 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갱 스타일 복장을 하고 무
표정하게 서 있거나 여기저기 앉아 있는 십여 명의 흑인 남성들과 정장
과 나비넥타이를 매고 세 줄로 도열한 아홉 명의 NOI 보안 요원들 사
이에 서서 “단결 아니면 죽음”이라는 글귀를 1면 전체에 걸쳐 크게 게
재한 흑인 민족주의 단체의 격주 간 간행물 파이널콜Final Call을 읽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 장치들은 아이스 큐브가 민족주의자로 변모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흑인 민족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로스앤젤레스 
갱스터 래퍼들과 달리, 아이스 큐브는 다양한 이미지 전유를 통해 흑인
의 민족주의적 자각과 부활을 촉구한 것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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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프 창이 지적했듯이 아이스 큐브의 흑인 민족주의 전유의 
이면에는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그의 반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거기
에는 또한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아시아계 상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불거진 흑인들의 “지워짐erasure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삶이라고 명명된 앨범의 후반부에 수록된 곡 ｢Us｣
에서 아이스 큐브는 이러한 두려움과 반감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앞면, 원본 스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커버 뒷면, 원본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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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다. “일본놈들Japs이 내 동네의 모든 공터를 사들여 가게를 짓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있지.”14)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아이스 큐브의 분노는 ｢Us｣보다 앨범의 열
다섯 번째 트랙인 ｢Black Korea｣에서 더 격렬하게 폭발하였다. ｢
Black Korea｣는 스파이크 리 감독의 영화 Do the Right Thing(40 

Acres & A Mule Filmworks and Universal Pictures, 1989)의 한 대사로 시작한다. 영
화에서 건장한 체격의 젊은 흑인 남성 라디오 라힘Radio Raheem은 항상 
퍼블릭 에너미의 노래 ｢Fight the Power｣가 크게 흘러나오는 붐박스
를 들고 다닌다. 어느 날 붐박스에 사용할 D형 건전지 스무 개를 사기 
위해 한인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게 
된다. 그는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부부에게 폭언을 하기에 이른
다. 그러자 한인 부부의 남편은 라디오 라힘이 내뱉은 것과 같은 종류의 
비속어를 반복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응한다. “Mother Fuck 
You.”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에는 바로 이 한인 상인의 욕설
이 배경의 후렴구로 등장한다. 아이스 큐브는 또한 퍼블릭 에너미의 ｢
Fight the Power｣에서 “호른과 전자 기타의 날카로운 소리가 겹쳐진” 
빠른 속도의 비트를 차용함으로써 곡의 경쾌함과 박진감을 높이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탁월한 솜씨를 보여주기도 했다.15)

“엘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지 / 하지만 그는 내게는 아
무 의미도 없었지 / 그 자식은 너무나도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자지 / 단
순하고 분명하지 / 빌어먹을 그 녀석[엘비스]과 존 웨인 / 난 흑인이고 
자랑스러우니까.”16) 퍼블릭 에너미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존 웨인 등 미
국의 문화적 상징을 공격하며 백색 아메리카에 저항하는 노래를 불렀지
만, ｢Black Korea｣에서 아이스 큐브가 겨눈 총구는 흑인 커뮤니티에
서 일하는 한인 상인을 향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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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 같은 맥주를 사고 싶을 때마다
두 인간이 있는 가게로 가야 해
동전 하나하나 세는 빌어먹을 동양인들
작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깜둥이를 미치게 해
세상의 모든 흑인들이 물건을 훔칠 거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염병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내가 총을 꺼내 강도질을 하지 않길 바라지
그 인간들의 냄새나는 쪼그만 가게, 하지만 이 년아, 난 직장이 있지
그러니 가게에서 날 졸졸 따라다니지 마
안 그러면 찹수이와 같은 너희 작은 동양놈들이 표적이 될 거야
전국적인 보이콧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그게 바로 그 녀석이 가진 것이지
그러니 흑인 주먹에 경의를 표해
안 그러면 네 가게를 가루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릴 테니
그럼 이만 가봐
너희들이 이 게토를 블랙 코리아로 바꿀 순 없으니17)

｢Black Korea｣는 1980년대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 흑인
들의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 노래는 무례하고 오로지 돈만 챙긴
다고 알려진 한인 상인들에 대한 흑인 커뮤니티의 분노를 대변하였다. 
아이스 큐브가 포착한 것은 작은 가게에서 흑인 고객의 움직임을 의심
스럽게 곁눈질해 보면서 범죄시했던 한인 상인들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난 직장이 있지”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Black Korea｣는 흑인 
청년 실업자를 무시하는 한인 상인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곡이다. 나
아가 흑인들의 외국인 혐오란 사실상 유색인종이 미국의 온전한 시민으
로 인정받기 위해 주인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Black 
Korea｣는 이처럼 흑인 커뮤니티에 존재하는 외국인 배척 정서에 목
소리를 부여하기도 했다.18) ｢Black Korea｣는 또한 한인 상인들에게 
흑인을 존중하도록 강요하면서 폭력 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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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아이스 큐브는 한인 상인을 중국 음식 “찹수이”에 비유하는 인
종적 욕설을 퍼부었으며, 흑인 게토를 지키고자 외지 상인들을 인종주
의적인 방화로 위협하는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따라서 ｢Black Korea
｣에 만약 들리지 않는 후렴구가 있다면, 그것은 25년 전 로스앤젤레스 
왓츠 지역의 유대인 상점들을 불태웠던 시위대가 외친 “Burn, Baby, 
Burn”(모조리 훨훨 불살라 버려라)이라는 구호였을 것이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아이스 큐브의 음반이 발표되자마자 한인 커뮤니티는 정치적 힘을 발
휘하였다. 1991년 11월 4일, 한미연합회Korean American Coalition는 다른 
한인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업체에 해당 앨범의 판매 중
단을 촉구했다. 아이스 큐브의 노래가 한인만이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계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종혐오와 폭력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함으
로써 한미연합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법률센터Asian Pacific American 

Legal Center, 중국계 미국인 시민연합Chinese American Citizens Alliance,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등 여러 단체의 지지를 받
는 데 성공했다. 한미연합회는 라티노 단체인 멕시코계 미국인 법률교
육펀드Mexican American Legal Defence and Education Fund, 그리고 심지어 흑인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어번 리그Los Angeles Urban League, 남부 기독교 리더
십 컨퍼런스Southern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등의 지원도 받아 냈다.19) 
또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은 아이스 큐브의 앨범이 매장에 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음반 유통회사인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를 대상으로 
한 항의 서한 보내기 캠페인을 촉구했으며,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는 앨범 배포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
도 했다. 11월 4일에는 시장실의 김윤희 보좌관도 유통사에 “현재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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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된 모든 앨범을 자발적으로 회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브래들
리 시장에게 조언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무려 한 달 넘게 침묵
으로 일관하던 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받아들여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 브라이언 터너 회장에게 “기업의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다.20)

한인 커뮤니티는 아이스 큐브의 앨범을 격렬하게 규탄했던 로스앤젤
레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또 다른 동맹을 발견했다. 아이스 큐브의 매
니저였던 유대인 제리 헬러의 살해를 부추긴 마지막 트랙 ｢No 
Vaseline｣은 로스앤젤레스 유대인 인권단체 사이먼 비젠탈 센터Simon 

Wiesenthal Center의 부副주임 사제 랍비 에이브러햄 쿠퍼가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인 뮤직 랜드, 타워 레코드, 웨어하우스 레코드, 뮤직 플러스에 
앨범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는 분명 한인들의 캠
페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21) 그뿐만 아니라 한인 커뮤니티는 
음악 산업 전문지 빌보드Billboard로부터 외곽 지원을 받기도 했다. 빌
보드는 Death Certificate 앨범이야말로 “가장 악취가 나는 인종주
의와 증오심”을 유발했다는 혹독한 비판을 했으며, 소매업체와 음반사
에 아이스 큐브가 표출한 증오심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
다.22) ｢Black Korea｣가 촉발한 한인들의 집단적인 대응은 이러한 지
원을 무기로 어느 정도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1월 초까지 앨범의 선주문은 이미 100만 장 이상 쏟아지
고 있었다. 혹평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혹평 때문에 아이스 큐브의 앨범
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코리아타운의 어느 한 대형 쇼핑센
터 벽에 붙어 있던 자필 포스터에 따르면, 몇몇 한인 상인들은 매출 손
실이 사업에 타격을 줄 정도로 클 것이라는 이유로 앨범 불매 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23) 전국 4대 음반 유통회사도 계속해서 앨범을 판매했
다. 프라이어리티 레코드사의 브라이언 터너는 아이스 큐브의 수사가 “일
종의 마초적인 욕지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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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서부 지역 힙합 역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했던 이 음반 유통사는 
빌보드 전체 역사상 공식적인 비난의 표적이 된 앨범은 Death 
Certificate가 유일하다고 항변하면서, 이 앨범은 폭력을 조장하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래퍼의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
고 주장하였다.25)

한인 커뮤니티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다. 비록 아이스 큐브의 앨범 
유통을 막지는 못했지만, 한인들은 이제 맥주회사 맥켄지 리버 코퍼레
이션McKenzie River Corporation을 상대로 경제적 힘을 발휘해 아이스 큐브로
부터 사과를 받아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이 주류회사는 
40온스 병으로 판매되는 몰트 리커 맥주malt liquor beer 세인트 아이즈St. 

Ides를 제조하고 각종 광고에 아이스 큐브를 등장시켰다. 미국 평균 맥
주의 알콜 도수가 3.5%이던 19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콜트 45Colt 

45처럼 알콜 함량이 높았던 몰트 리커 맥주는 주로 흑인 노년층이 선호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몰트 리커 맥주 선전에는 R&B/소울 뮤지션이 
등장하곤 했다. 1986년 세인트 아이즈를 출시했던 맥켄지 리버 코퍼레
이션도 소울 그룹인 포 탑스Four Tops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 바 있다. 하
지만 새롭게 대두한 힙합 음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고, Run DMC, 
NWA와 같은 래퍼들이 자신들의 노래에서 Olde English 800 등 몰트 
리커 맥주의 실명을 언급name check하는 관행이 확산되자, 몰트 리커 시
장은 1980년대 후반에 크게 확장되었다.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대응
하여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포 탑스를 광고 모델로 더 이상 기용하
지 않고 급성장하고 있던 서부 갱스터 래퍼들을 광고에 등장시켜 세인
트 아이즈에 “게토중심적ghettocentric” 이미지를 새겨넣음으로써 새로운 소
비자,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젊은 흑인 소비자들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세인트 아이즈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고 
1991년에는 몰트 리커 맥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다.26)

세인트 아이즈라고 하는 몰트 리커 맥주의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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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던 아이스 큐브. 그가 부른 ｢Black Korea｣에 항의하기 위해 사
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식료품점 상인들은 자신들의 구
매력을 총동원하였다. 11월 초, 이들은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이 광고
에 아이스 큐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세인트 아이즈 판매와 주문을 중
단하고 배달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은 롱비치, 
파코이마, 샌퍼난도 밸리,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수많은 한인 식료품점으
로 확산되었다.27) 한인식품상협회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로 회원들에게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을 적극
적으로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맥켄지 리버가 아이스 큐브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던 것은 매한가지였다. 한인식품상협회가 불매 운동을 발 
벗고 조직한다면,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
생하리라는 것은 분명했다. 199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협회는 총 매출 
규모가 16억 달러에 달하는 3천여 개의 한인 식료품 및 주류 소매업체
들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처럼 커다란 매출액 가운데 맥주를 포함한 주
류가 무려 26%를 차지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북미 지역으로 
범위를 확장해보면, 총 1만 5천여 개의 한인 식품상점들이 연간 1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었다.28)

세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화들짝 놀란 맥켄지 리버의 사장 마이노
트 웨싱어Minott Wessinger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급히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와 
한인식품상협회 이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오리건주의 유명한 독일계 양
조업자 헨리 와인하드1830~1904년의 후손인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갈등
을 조장하는 앨범을 제작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아이
스 큐브의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주류 판매점에서 철거하겠다고 약속하
였다. 그러나 웨싱어는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모든 광고를 중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답을 망설였다. 또한 11월 
12일자 로스앤젤레스판 한국일보에 실린 대형 광고에서 그는 맥켄지 
리버는 아이스 큐브에 힘을 쓸 수 없는 작은 기업이라고 변명하였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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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전국한
인식품상협회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는 여러 지역에 있는 
협회 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맥켄지 리버가 한인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짧은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
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시애틀, 타코마, 포틀랜드, 필라델피아, 볼티모
어, 리치몬드, 워싱턴 DC 등에 있는 약 5~6천 개의 한인 상점들이 세
인트 아이즈 불매 운동에 동참했고, 이로 말미암아 맥켄지 리버는 700
만 달러의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30)

11월 20일, 맥켄지 리버 코퍼레이션은 한인식품상협회와 공동 기자
회견을 열어 아이스 큐브가 등장하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홍보물 유포
를 중단하고 더 이상 그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31) 맥켄
지 리버는 또한 아이스 큐브에게 연락해 ｢Black Korea｣에 대한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약속했다.32) 나아가 맥켄지 리버는 아이
스 큐브가 한인식품상협회의 임원인 김양일과 데이비드 김 등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식품상협회의 간부에 따르면, 1992년 2월 3일
에 열린 이 회동에서 아이스 큐브는 자기 음악의 특징을 흑인들의 “과
도한 표현excessive expressiveness”으로 설명하면서, 결코 한흑갈등에 기름을 
부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였다. 아이스 큐브는 회동 5일 후 김양일 회
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의도가 한인들을 불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한인들을 존중한다고 강조하였다.

저는 앨범 Death Certificate의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누구에게
도 불쾌감을 주거나 어떤 종류의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
다. 모든 한국계 미국인이나 모든 한국계 미국인 상인들을 겨냥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인들을 존중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이 실제 문제를 겪었
던 몇몇 가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고 커뮤니티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그 과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국을 순회할 때 저는 팬들에게 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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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상점주나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부할 것입
니다.33)

91년 겨울

아이스 큐브의 ｢Black Korea｣로 한인과 흑인 두 커뮤니티는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었
다. 1991년 11월 14일, 한인식품상협회는 로스앤젤레스 중남부 지역에
서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1백 개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
표했다.34) 다음 달, 브래들리 시장과 로스앤젤레스시 인간관계위원회Los 

Angeles City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한인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상대로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업하기”라
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이민자 상인들을 “책임감 있는 사업가”
로 양성하고자 했다.35) 이듬해 1월 식품상협회는 또한 한인 상인과 흑
인 고객 사이에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열 가지 “좋은 비
즈니스 관행” 원칙이라는 것을 제정하기도 했다.36)

두순자-할린스 사건 재판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화해시
키려는 이 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91년 3월 16일 라타샤 
할린스라는 흑인 청소년을 도둑으로 오인해 총으로 살해한 한인 여성 
상인에게 같은 해 11월 15일 집행 유예, 보호 관찰, 4백 시간 커뮤니
티 봉사, 5백 달러 벌금을 선고한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 조이스 A. 칼
린 판사의 결정을 대부분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공정한 용기의 
표현이라고 환영하였다.37) 한국일보 사설은 이 판결이 미국에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38) 칼린 판사의 판결에 
대해 한인들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는 어려웠다. 판결에 반대
하는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거친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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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청소년센터Korean Youth Center의 김봉환 소장이 일부 흑인 활동가들과 
힘을 합쳐 판사의 양형 재량권을 줄이고 판결에 대한 커뮤니티의 참여
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몇몇 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인종주의적
인 욕설로 대응하였다. “도대체 김봉환이란 자가 누구냐? 한국인이냐, 
깜둥이냐?”39)

두말할 나위도 없이 흑인 커뮤니티는 두순자에 대한 칼린 판사의 관
대한 판결에 분노했다. 살해된 소녀의 삼촌인 리처드 할린스는 “그년[두
순자]은 죽게 될 거야... 내 조카를 죽였어. 그녀는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말하며 조카의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40) 
할린스 가족만이 불타는 분노를 표출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한 독자는 
로스앤젤레스센티넬Los Angeles Sentinel에 보낸 편지에서 “외국인이 ‘미국 
태생’의 시민을 죽였는데도 그 외국인은 처벌받지 않았다”고 항의하면
서 두순자 판결에 대한 불만을 흑인 토착주의 언어로 표현하였다.41) 두
순자가 귀화한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닌 듯
하였다. 당시 흑인 커뮤니티의 반한反韓 정서를 선동하고 있었던 대니 베
이크웰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42) 로스앤젤레스타임스Los Angeles 

Times 정치부 기자 빌 보야르스키에 따르면, 베이크웰은 과거 미국 남부
의 보안관들이 “Negro”의 첫 번째 모음을 길게 발음하여 흑인을 비웃었
던 것처럼 “Koreans”라는 단어의 중간 음절을 길게 늘임“Kor-EE-ans”으로
써 사우스 센트럴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의 격한 반한 감정에 휘발유를 끼
얹었다.43) 그는 나아가 월터 터커 캄턴 시장과 함께 한인 소유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44)

반한 감정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혐오사건
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 3월부터 1991년 3월까
지 흑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 사이의 증오범죄는 한 건도 발생하
지 않았다. 그러나 할린스 총격 사망 사건 다음 달부터 두 커뮤니티 사
이에 증오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그 수치가 1991년 겨울~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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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다.45) 예를 들어, 12월 4일 캄턴 교차로에
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태국인 여성이 한인으로 오인되어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흑인 갱단 조직원 두 명에게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여성을 차에서 끌어내 야구 방망이로 차 유리창을 부순 후 할린
스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흉기로 그녀를 폭행했다.46) 열흘 후, 한인 
상인 박용태는 라틴계가 주로 거주하는 피코와 페도라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주류 판매점에서 흑인 강도 두 명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경
찰은 이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
했지만, 박용태 살해 사건으로 인해 많은 한인 상인들은 살얼음판을 걷
는 기분으로 소총, 감시 카메라, 방탄 유리창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
다.47) 1992년 1월에는 중식당과 한인 주류 판매점이 기물 파손범의 공
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들은 가게의 벽에 “Latasha Harlins RIP”라는 
문구를 커다랗게 써놓고 달아났다.48) 로스앤젤레스 흑인과 한인 사이의 
적대감은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들이 흑인 커뮤니티의 소환 운동에 직면
한 칼린 판사를 지지하기 위해 편지 쓰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불붙
었다. 1992년 4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대한노인회가 칼린 판사에게 재정
적 지원까지 하였는데, 그 결과 흑인 커뮤니티의 반감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49)

91년의 추운 겨울과 이듬해 봄은 이처럼 아이스 큐브가 마치 예언가
라도 된 듯 한흑갈등이 뜨거운 연기를 뿜으면서 격화되고 있던 시기였
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이러한 상황이 머지않아 로스앤젤레스를 
불태우는 대폭발의 서곡이었음을.  



112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원문출처>
이 글은 2023년 호모미그란스 제 29호에 실린 ｢아이스 큐브와 인종위기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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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와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욕주립대학교(SUNY 
Stony Brook) 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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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영화 <컬러풀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 연구

신 영 헌 
한성대학교 

문화접변의 최전선 국제결혼 

한국 사회는 2006년에 참여정부가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
라는 문제의식을 선언하면서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1) 대
통령 산하 차별시정위원회가 2006년 4월 26일에 발표한 ‘혼혈인과 이
주자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안’은 한국 정부 주도의 다문화주의의 청사
진이자 선언문 격이라고 할 수 있다.2)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
문화사회로의 변화를 급격하게 진행해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
에 달하는 외국인이 다양한 신분과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 직간접적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
다.3) 이러한 상황은 단일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한국인들이 타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은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갖출 것
을 요구한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바로 
레이먼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정의이다. 영국의 문화학자인 윌리엄
즈는 문화를 “물질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총체적 생활양식”4)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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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 유네스코UNESCO에서 사용하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
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5)라는 문화의 정의 또
한 윌리엄즈의 정의를 구체화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가 특정 인간 집단의 총체적 생활양식이라면, 세상에는 다수의 
문화가 존재하기 마련이며, 박준웅에 따르면, 속성상 “문화들은 서로 충
돌하기 마련이다.”6) 왜냐하면 “특정한 내용으로 구축된 포괄적 규범 체
계로서의 문화들은 각각 다른 문화를 아울러 포괄하여 설명할 수 없다
는 사실만으로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이해보다는 배척을, 합의보다는 독
선을 이끌기 쉽”기 때문이다.7) 서로 다른 문화들은 “상호 공존보다는 
차이를 통한 문화 상호 간의 충돌을 일차적인 상호 간의 대응으로 받아
들인다.”8) 문화의 충돌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는 인
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로 나타나
며,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갈등 상황으로 나타나기도 한
다.9) 그리고 이러한 문화 충돌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제도 중 하나
가 바로 결혼이다. 결혼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ethnic 배경 출
신들로 이뤄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
하게 발생한다. “사람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것으로 느끼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느끼기 쉽”기 때문
이다.10)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문화 간 갈등과 이
의 해소라는 공통의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다. 인종 간 결혼갈등이 가장 
일상화된 대표적인 나라들인 프랑스와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들답게, 위 
영화들은 결혼을 매개로 이뤄지는 이질적 문화들의 조우, 갈등 및 화해
를 잘 묘사한다.11) 특히 종족 문화ethnic culture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
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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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영화는 차이를 보인다. 두 영화를 통
해 이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들을 짚어보고 위 텍
스트들이 이 갈등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극복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이 그리는 
다문화 결혼

영화 <컬러풀 웨딩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프랑스 상류층 부부의 
딸들이 타 문화권 출신 배우자들과 결혼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을 해학과 풍자로 승화시킨 가족 코미디이다. 이 영화는 2014년도
에 개봉되었으며 러닝타임은 97분이다. “Serial Bad Weddings”(일련
의 나쁜 결혼들)라는 원제가 시사하듯이 이 영화는 클로드 베르누이(크
리스티앙 클라비에 분)와 마리 베르누이(챈털 로비 분) 부부의 눈에 비친 
일련의 ‘나쁜’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프랑스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 가정으로 둘 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다. 그들은 
프랑스의 전통적 문화와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
에 ‘나쁜’ 예로 보이던 딸들의 결혼은 영화의 결말에 이를수록 점점 더 
‘멋진’ 결혼으로 변해간다. 한마디로 <컬러풀 웨딩즈>는 이러한 시선의 
변화가 어떤 과정과 계기를 통해서 이뤄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2003년에 개봉한 미국의 코미디 영화로서 
그리스 이민자로서 매사에 그리스식 전통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아버지
의 바람을 거스르고 전형적인 미국인 남자와 결혼하는 그리스계 미국인 
여성 툴라 포르토칼로스(니아 바르달로스 분)의 이야기이다.12) 툴라의 
아버지인 거스 포르토칼로스(마이클 콘스탄틴 분)는 모든 언어가 그리스
어에서 기원했다고 믿으며, 그리스 여자의 덕목은 세 가지 즉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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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결혼해서 그리스인 아이를 낳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그것도 
죽는 날까지!)”이라고 믿는 그리스 우월주의자이다. 그는 시카고의 중산
층 마을에 살면서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서 지은 집에 그리스식 동상을 
세우고 그리스 국기를 휘날리며 사는 대가족의 가부장이다. 그는 ‘댄싱 
조르바’라는 그리스 레스토랑을 가족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장이기도 하
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리스
인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인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
게 위대한 그리스를 떠나서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가라는 관객들의 
의문은 “아빠는 딱 두 가지만 믿는데, 첫째는 그리스인들이 비그리스인
들에게 ‘그리스다움being Greek’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과 모든 질병은 
윈덱스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라는 툴라의 말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다. 거스는 미국에 건너온 그리스 이민자들의 지독한 순혈주의 의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인물이다.13) 그런데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유
리 세정제인 윈덱스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과 맞물려서 시작부터 관객
의 공감이나 동의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의 대상으로 제시된
다.14) 윈덱스는 미국 브랜드의 유리세정제이며, 자연스럽게 미국의 실
용주의 문화와 자본주의를 상징한다.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편의성
과 효율성을 앞세우는 미국 문화에 대한 숭배와 묘한 부조화를 이루며, 
유리세정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기는 미신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그의 
그리스 우월주의를 내부에서 해체deconstruct하고 있다. 

아버지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 같은 족쇄로 작
용한다. 아버지의 바람에 딱 맞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언니 아테나
와 달리 툴라는 아버지의 기준에 맞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따
라서 자신은 제대로 된 연애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독신으로 늙어갈 
것으로 체념하면서 가족 기업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하루하루 연명해 
간다. 그러나 이런 툴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 밀러(존 코벳 
분)와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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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만나면서 툴라는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며 엄마를 설득해서 야간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
행사 직원으로 채용된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같던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자신이 꿈꾸던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 
‘My Big Fat Greek Wedding’(나의 성대하고 요란한 그리스식 결혼
식)이라는 원제가 암시하듯이 이 영화는 아버지의 순혈주의와 그리스 
지상주의를 뚫고 마침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의 결혼에 성공하는 여
성 주체 툴라의 이야기이다.

영화에 나타나는 다문화 주제들

두 영화에는 여러 다문화 주제들이 등장한다. 우선, 다문화사회를 둘
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전면에 등장한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이러
한 갈등이 공간적 대비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 영화의 주요 공간적 배
경은 시농과 파리이다. 시농을 대표하는 장소인 시농성은 백년 전쟁 당
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국가적 영웅인 잔 다르크가 궁지에 처한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영국에 항전하라는 신의 계시를 전한 유서 깊은 
성이다.15) 이런 맥락에서 베르누이 부부가 거주하는 시농은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 및 종교를 상징한다. 이에 반해 딸들과 사위들의 주된 생
활 배경인 파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러 문화와 인종이 뒤엉켜 공존
하는 공간 즉 다문화 공간을 상징한다. “파리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소화해내는 국제도시라고 한다면, 베르누이 부부의 보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삶에 담긴 프랑스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국심이 강하게 
전달되는 공간은 바로 시농이다”는 이정민의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16)

영화는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대변하는 시농 시청에서 첫째 딸 이
자벨(프레데릭 벨 분)이 아랍인 청년 라시드(메디 사둔 분)와 결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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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뒤이어 그로부터 일 년 뒤 둘째 딸 오딜(줄
리아 피아톤 분)이 유대인 다비드(아리 아비탄 분)와 결혼식을 올리며 
계속해서 다시 그 이듬해에는 셋째 딸 세고렌(에밀리 캉 분)이 중국인 
청년 샤오(프레데릭 카오 분)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숨 가쁘게 이
어진다. 이 세 번의 결혼식으로 베르누이 가문은 클로드의 말대로 소위 
‘베네통 가족Benetton family’이 된다. 여기서 ‘베네통 가족’17)이라는 말은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광고로 유명한 패션 회사인 베네
통사를 빗대어 다문화 가문이 되어 버린 현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클로이의 자조적 표현이다. 

<컬러풀 웨딩즈>는 갈등의 발생과 갈등의 봉합 그리고 또 다른 갈등
의 발생과 이의 봉합이 이어지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장면마다 
인종갈등, 민족갈등, 국가갈등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들은 프랑스가 현재 직면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바
로 다문화사회의 성공적 통합이라는 의제임을 관객에게 환기시킨다. 사
실 프랑스는 1889년 6월 12일 제정된 국적법 이후로 국내 체류 외국
인들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펼쳐왔으며,18) 1927년의 
국적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국적 취득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19) 결과
적으로 1931년에는 전체 프랑스 인구의 6.6%에 해당하는 약 270만 명
의 외국인이 프랑스에 거주하게 된다.20) 2차대전 종전 해인 1945년에 
프랑스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
기 위해 이민청 설립을 통한 대규모 국외 노동자 이주 장려 정책을 추
진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있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변화하였
다.21) 사실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니었으며 대부분
의 서유럽 국가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프랑스를 위
시한 대표적 서유럽 국가인 영국과 독일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이
해와 공존을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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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위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실패하였음을 선언하게 된
다.22) 그 이유로 다문화주의(혹은 다문화정책)가 사회통합이 아닌 분리
를 야기하고, 차이를 줄이는 대신 극대화시킨다는 점을 든다.23) 결국 
차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서유럽 국가들의 존립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문화적 
인종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그 극복을 영화적 문법을 통해 모
색해 보는 것은 자못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컬러풀 웨딩즈>는 “프랑스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인종 간 혹은 다문화 
갈등을 한 집안에서 일어난 다인종 간 결혼이라는 극단적 상황 설정을 
통해 무겁지 않은 코믹함과 자조적인 웃음을 통해 보여준다.”24) 첫 번
째 갈등이 발생하는 장면은 첫 손주인 벤자민(다비드와 오딜 부부의 첫 
아이)의 할례식과 이어지는 가족 만찬 장면이다. 손주가 (자신이 보기에) 
‘야만적인’ 이교(유대교)의 종교의례에 따라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과 자
신이 이를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심사가 뒤틀린 클
로드는 만찬 중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불평하던 와중에 클로드는 파리의 
몽마르뜨 거리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불쾌한 감정을 토로한다. 몽마르
뜨에 있는 한 이국적인 식당을 갔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난 내가 중동에 온 줄 알았다니까. … 프랑스인은 하나도 없더라고!”라
고 불평한다. 이에 대해 오딜은 “여권 검사라도 하셨어요?”라고 따지다
가 마침내 “완전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퍼붓는다. 기성세대인 클로드의 
경우 프랑스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준이나 이미지가 있으며, 외모나 
옷차림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반해 젊은 세대인 오딜은 
프랑스인은 시민권과 국적법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며 따라서 외모나 
문화로 식별할 수 없다고 믿는다. 사실 이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적 쟁점
이다. 즉 프랑스인이라는 개념이 프랑스 시민권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프랑스식 문화와 생활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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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를 따르는 자만을 가리키는 제한적 개념인지가 다문화 갈등의 핵심
에 자리한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이러한 갈등은 비단 <컬퍼풀 웨딩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클로드보다 훨씬 더 노
골적인 차별주의자이다. 그는 딸의 남자 친구인 미국인 청년 이안을 처
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 조상들이 철학을 논할 때 너희 조상들은 나무
를 타고 다녔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거스는 그리스가 세상의 중심이
고 세상 모든 언어의 기원은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믿는 그리스 우월
주의자이다. 문화학자들은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분
류한다. 자문화중심주의, 문화사대주의, 그리고 문화상대주의25)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자문화중심주의란 “자기 문화의 가치와 전통을 기준
으로 하여 다른 문화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태도나 그러한 이데올로
기”26)를 가리킨다. 거스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전형적인 자문화중심
주의이다. 그는 그리스 문화가 최고이고 그리스 문화를 잣대로 타문화
를 평가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자문화중심주의가 심해질 경우 타문화를 
말살하고 자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문화제국주
의27)로 진화한다. “비그리스인들에게 그리스다움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거스의 신념은 이의 전형적인 예이다. 

두 영화에서 공통적으로 비중있게 다뤄지는 두 번째 주제는 종교 간 
갈등이다. 문화 충돌과 갈등에서 핵심은 종교적 요소임이 두 영화 모두
에서 강조된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컬러풀 웨딩즈>의 크
리스마스 파티 장면이다. 베르누이 부부는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파티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마리는 에스닉 레스토랑을 찾아가서 사위들이 좋아할 
만한 코셔와 할랄 요리 만드는 법을 배우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 마
리의 노력 덕분에 모처럼 평화롭고 풍성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된다. 그
런데 영화는 파티 도중에 아이들을 앉고 담소를 나누는 사위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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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가 손주들에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명하는 장면을 슬쩍 끼워 넣는다. 

마리: 우리 아기들, 재밌니? 예쁘지? ‘구유’라는 거란다. 이건 당나귀. 이
건 황소. 그리고 여기 … 아기 예수님이야.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

이를 들은 두 사위는 즉각 장모의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해 준다.

다비드: 할머니가 예수님을 홍보하고 가셨네. 근데 예수는 예언자일 뿐이
야.

라시드: 이모부 말이 맞아. 그냥 예언자 나부랭이지.

관객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지만 사실 이는 기독교와 유대교 그리
고 이슬람교의 핵심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약성서를 핵심적인 
경전으로 공유하는 세 종교이지만, 예수를 누구로 볼 것인가라는 관점
의 차이에 따라 서로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단으로 증오해 온 것이 현실
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런 차이가 과연 서로의 존재를 말살해야 할 정
도의 근본적 차이인지를 되묻는다. 특히 자정 미사에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리의 제안에 대해 “사실 모든 종교의 뿌리는 하나
죠”라고 대답하면서 흔쾌히 수락하는 라시드의 모습을 통해, 개인의 양
심과 의지로 선택하는 신앙(신념)의 차이는 결코 동일성으로 회귀할 수
도 회귀해서도 안 되지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종교 행위의 차이는 통
합과 화해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
화는 던진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컬러풀 
웨딩즈>에 비하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
는데, 첫째는 두 집안의 종교적 전통의 차이가 기독교(개신교)와 그리스
정교의 차이라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차이
에 비해서는 덜하다는 점이다. 둘째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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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워낙 전면에 두드러지다 보니 종
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렵다는 점
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안 쪽에
서 그리스정교로 개종함으로써 이 차이를 무화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종교적 갈등이 벌어질 소지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점
이다. 사실 이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서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영화들에 드러나는 또 다른 다문화적 주제는 문화적 차별에 있어
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예리한 통찰이다. 이는 
<컬러풀 웨딩즈>에서 장인 부부에게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경험한 사위
들이 막내 처제인 로라(엘로디 퐁탕 분)가 코트디부아르 출신 흑인 청년 
샤를 코피(눔 디아와라 분)와 결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단합하는 모습
에서 잘 드러난다. 그들은 샤를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
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채 그가 아프리카인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처제의 배우자감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혼을 막
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선다. 그들은 샤를을 미행해서 그가 젊은 여성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후 이를 로라에게 고자질한다. 그
러나 그들의 노력은 샤를과 호텔에 동행한 여성이 그의 여동생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난다. 

그러나 이 에피소드를 통해 영화는 유색인종 안에서도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유색인종으로서 백인들의 인종차
별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들이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허위의식
을 지니고 있음을 영화는 폭로한다. 만약 자신들의 피부가 아프리카인
들보다 덜 검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옳다면 
동일한 이유로 자신들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 또한 정당화될 수 있을 것
이다. 인종차별의 희생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종차별을 반대하게 되
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종차별 이데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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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할 수도 있음을 <컬러풀 웨딩즈>는 예리하게 
지적한다. 이런 장치를 통해 인종차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따로 없
으며, 누구나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음을 영화는 경고한다. 

두 영화에서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 유연성의 차이라는 주제 또한 비
중 있게 다뤄진다. 두 영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본인의 
문화를 더 고집하고 타문화를 더 심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런 맥락에서 신원선은 “영화 속 갈등의 주도권을 쥔 아버지의 모습이 
좀 더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 세력을 대표한다면, 어머니는 아버지의 
시각보다 좀 더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보여준다”28)고 지적한다. 
물론 여성인 마리 베르누이와 마리아 포르토칼로스(레이니 카잔 분) 역
시 영화 초기에는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마리는 딸들의 다문화·다인종 결혼으로 인해 우
울증까지 앓으면서도, 결국은 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21세기야. 여
보, 세상이 변했다고. 이젠 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라고 남편을 
설득한다. 이러한 입장 변화가 사위들을 대접하기 위해 그들의 민속 음
식 요리법을 배우는 노력과 어우러지면서 큰 설득력과 울림을 갖게 된
다. 여성이 남성보다도 문화적 수용성이 더 높다는 영화적 설정은 “여
성일수록 다문화 수용 태도가 긍정적임을, 다시 말해 남성일수록 국내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에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부합한다.29)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마리아 역시 남편보다는 훨씬 더 큰 다문화
수용성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고는 아빠를 설득해서 결혼이 성사되도록 노력하
겠다고 약속한다. “남자가 머리라면 여자는 목이야. 머리는 목이 돌아가
는 대로 따라 돌 수밖에 없단다”라는 그녀의 말은 가부장제 사회의 규
범에 복종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를 전복하면서 변화를 수용
해 온 여성들의 투쟁을 위트있게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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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영화에서 결혼의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는 쪽은 인
종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집안의 남성 가장들이다. 즉 <컬러풀 웨딩즈>
의 앙드레나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거스는 둘 다 지배문화의 입장에
서 보면 소수자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각각 자신의 가정
에서는 주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가부장들이며, 그런 이유로 자녀들의 
결혼을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이들의 
억지스러운 요구를 지배 세력에 속하는 베르누이 부부와 밀러 부부가 수
용하는 방식으로 갈등이 해결된다.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
에서 상황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소수 세력이 아니라 지배 세력
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두 영화가 꿰뚫어 보고 있음을 말해준다. 달리 말
하면 문화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
인 수용과 양보가 필요함을 두 영화가 에둘러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갈등에 대한 상이한 해결 방식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다문화 결혼을 모티프로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벌어지는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유쾌하게 그리
는 코미디 영화들이다. 이 영화들에 대한 기존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는 이 영화들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꽤 날카롭게 지적하는 연구
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서 따져보는 것은 위 
영화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절차이면서 
위 영화들을 더 잘 음미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신원선은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 대해 “이 영화의 최대 갈등이었던 순혈주의에 
대해 어떤 문제 제시나 해결책 없이 그저 유쾌한 해피엔딩으로 그동안
의 결혼갈등을 봉합하는 의사 통합론적 결말을 보여주고 있”30)다고 비
판한다. 한 마디로 가짜 해결을 제시한다는 말이다. ‘밀러’라는 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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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뜻하는 그리스어 밀로에서 왔으며 ‘포르토칼로스’라는 성은 오
렌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단어 ‘포르토말리’에서 왔으므로, 결국 자신들
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다 과일이라는 거스의 빈약한 통합론 역시 그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31)

그러나 거스의 과일론은 애초에 두 집안으로 대표하는 이질적 문화를 
통합하기 위해 제시한 논리나 이론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단순
히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을 눈앞에 둔 젊은이들의 결혼
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언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례적 언사
가 양 가문의 통합의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너무 빈약하다는 비판
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다. 거스의 순혈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해결책
이 없이 갈등이 봉합된다는 비판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순혈주의에 근거한 거스의 완고한 반대를 극복하고 이안을 남
편으로 맞이하는 툴라의 선택 자체가 문제 제기요 해결책이기 때문이
다. 사실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아온 그리스 순혈주의와 
그리스 우월주의는 한두 번의 토론이나 논쟁으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
다. 툴라의 선택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실천을 통해서만 돌파할 
수 있는 장벽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해결책이 두 문화의 상호이해와 수용에 근거해서 이뤄
지느냐이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진짜 문제점은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의 해소가 이안 측의 일방적인 양보와 수용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이안은 순혈 그리스인이 될 순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거스의 방식을 수용한다. 결혼식의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도 철
저히 거스의 요구에 따른다. 이의 백미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회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다. 반면 
거스 입장에서는 순혈 그리스인이 아닌 토박이 미국인을 사위로 받아들
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양보나 수용의 제스처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결혼 이후 거스는 이안이 대변하는 미국식 전통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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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서 자신만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이는 다문화텍스트로
서 이 영화가 지닌 결함이 아닐 수 없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갈등 해결에 있어서 
주인공 툴라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툴라에게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중심주의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툴라는 자신의 숙명과
도 같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용기 있는 
여성이다. 이는 그녀가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면서
까지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
국 ‘댄싱 조르바’를 벗어나서 자신이 평소 꿈꿔왔던 여행사 직원이 되
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툴라가 결혼 승낙 이외에 아버지와 남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에 있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녀의 캐릭터의 일관성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는 설정일 수 
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6년 뒤, 이제는 우리 딸이 그리
스 학교에 갈 차례가 되었다”는 툴라의 내레이션 역시 자신이 어렵게 
탈출한 아빠의 그리스 우월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결말이다. 

이에 반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갈등의 해소가 어느 한쪽의 일방
적 양보나 수용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훨씬 긍정적이다. 엄밀히 말하면, 신랑 측 부모보다는 신부 측 
부모인 베르누이 부부가 더 많이 양보하는 게 사실이다. 앙드레(신랑의 
아버지)의 억지스러운 요구들―예컨대 친지들을 400명이나 결혼식에 초
대하겠다거나, 결혼 전에 처가에서 수일간 머물면서 결혼을 준비하는 
아프리카식 결혼을 고집하는 등―에 황당해하면서도 베르누이 부부는 
결국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 주면서 손님을 환대한다. 김현경은 환대를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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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주는 것”32)이라고 정의한다. 베르누이 부부의 행위는 자신의 문
화적 관습을 넘어서 타인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다문화적 실천의 좋은 
예이다. 

물론 <컬러풀 웨딩즈>의 접근 방식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클로드
가 아프리카식 결혼의 절차와 방식을 수용하는 반면 신랑의 아버지인 
앙드레(파스칼 은존지 분) 쪽에서는 별다른 수용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앙드레가 마지막 결혼식 장면에서 
아프리카 전통 의상(부부)을 고집하지 않고 양복을 입는다는 점은 나름
대로의 양보와 타협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또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미 식민지배 문화를 많이 수용한 상태―이의 증거가 바로 앙드레 가문
이 식민지배세력의 종교인 가톨릭을 믿고 있다는 점이다―에서 더 이상
의 문화적 양보는 앙드레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이
해가 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와 상호이해
가 다소 급작스럽게 제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신원
선은 이를 “가짜 통합”이라고 비판한다.33) 그러나 화해가 급작스럽게 
이뤄진다고 해서 가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이다. 인종과 민족
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에게는 눈에 잘 띄
지 않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우선, 둘 다 시대적 변화를 따라
가기 버거워하는 가부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념적으로 그들
은 둘 다 보수주의자요 민족주의자들이다. 이는 둘 다 프랑스 민족주의
를 상징하는 드골De Gaulle 지지자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결혼식을 앞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낚시터로 향한 두 사람은 다음의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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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그쪽도 이 결혼 반대해요?
클로드: 당연하죠.
앙드레: 난 당신이 공산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클로드: 내가? 공산주의자?
        난 드골 지지자예요!
앙드레: 어, 나도 그런데. 아프리카 정책만 빼고요.

정치적 성향만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기에 용이한 것이 없다. 그
것은 동일한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부여하기 때
문이다. 게다가 한껏 가까워진 두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서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옷을 바꿔입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치이다. 이
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는 각자가 차이를 극복하고 상호(문화적)
정체성34)을 전유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사실 다문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아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든지 자신에게, 즉 자신의 문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를 요약한 바 있다.35) 그러나 다문화주의가 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캔틀Ted Cantle이 “결속
된 공동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긍정적 모델”로서의 상호문화주
의를 제안하는 논리적 근거이다.36) 여기서 캔틀이 상호문화주의의 우월
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의 양상과 
혼종 정체성에 대처할 수 있는 더욱 역동적인 모델”이라는 사실이다.37) 
캔틀에 따르면, 고정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주의가 서로 다
른 문화의 공존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차이를 강화하는 반면, 상호문화
성의 핵심 특징은 문화들 간의 개방성, 대화, 및 상호작용에 있는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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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정체성을 전유하는 영화 속 장면은 위의 완
벽한 예를 제공한다. 

또한 앙드레는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제결혼은 파경에 이르기 쉽
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의도를 
해체하는 논리로 되돌아온다.

앙드레: 기름, 물, 섞습니다. 증거 여깄소. 안 섞이잖아요.
클로드: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요? 카푸치노 말이요. 우유는 커피랑 잘만 

섞이는데?
앙드레: 그렇네? 내가 멍청한 소릴 했네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메시지가 가장 강력하게 녹아있는 장면이
다. 클로드는 앙드레의 논리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혼 반대
가 상식에 어긋나는 꼰대짓에 불과함을 논증하고 앙드레 역시 순순히 
이를 받아들인다.

결국 만취한 앙드레가 ‘초콜릿 머랭’이라는 이름의 디저트를 ‘깜둥이 
머리’라는 옛날식 이름으로 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유치장 신세를 지
게 되고, 그곳에서 함께 갇힌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주먹다짐까지 벌이
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클로드는 앙드레 편을 든다. 즉 공통의 적과 싸
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클로드와 앙드레의 화해는 신원선의 비
판처럼 급작스럽지 않으며 가짜 화해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차이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으며, 오히
려 피상적인 차이 속에 많은 공통점이 혼재하고 있음을 발견한 끝에 화
해에 이른다는 점에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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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영화 <컬러풀 웨딩즈>와 <나의 그리스식 웨딩>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과 이의 극복에 주목하는 코미디 영화이다. 본래 다른 문화의 만남
은 상호 공존보다는 충돌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충돌의 가장 전
형적인 예가 바로 결혼이며, 그중에서도 이질적인 인종문화적 배경 출
신들이 결합하는 국제결혼이다.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부터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습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가장 합리적이고 옳다고 여기며, 자신들과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관습
이나 삶의 방식은 부도덕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결혼
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 체제
적, 윤리 규범적 차이와 관련된 충돌의 양상으로 나타나며, 대개 이러한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뒤엉키는 중층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위 영화들은 
이러한 다양한 갈등 양상과 그 극복 과정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다.

다문화 텍스트답게 두 영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오해와 갈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대
표적인 갈등 유형들인 종교적 갈등, 인종적 갈등, 문화적 갈등을 영화
의 서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두 영화 모두 다문
화텍스트로서의 전형성을 획득하고 있다.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인종
적 차이와 종교적 차이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인종문화적 요소가 
갈등의 주된 원인이다. 전자에서는 딸들이 타문화권 출신의 배우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베르누이 부부의 인종적 편견이 갈등의 주
된 요인이다. 그러나 막내딸의 결혼 과정에서 겪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베르누이 부부는 자신들의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다문화 결
혼에 대한 변화된 시선을 갖게 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에서 갈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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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원인은 거스가 지닌 지독할 정도의 그리스중심주의이다. 모든 그
리스 여성의 사명은 그리스 남성을 만나서 결혼하고 순혈 그리스 아이
를 낳고 이들을 죽을 때까지 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스의 그리스
우월주의는 그의 막내딸 툴라에게 감옥같은 족쇄로 작용한다. 이런 툴
라에게 백인 미국인 남성인 이안과의 만남은 이러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계기이자 동력을 제공한다. 툴라는 아버지의 완고한 그리스 우월주의로 
인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행복한 결혼에 성공한다. 

두 영화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주목하면서도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한 접근을 취한다.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경우 서로 다른 문화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해와 양보로 이뤄진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안이 거스의 종교인 그리스정교
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대목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베르
누이 부부 쪽에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해와 양보를 제공하기는 하지
만, 두 집안의 가부장들인 클로드와 앙드레가 서로의 다름보다는 공통
점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화해가 이
뤄진다. 특히 술에 취해 두 사람이 서로의 옷을 바꿔 입는 장면은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문화적 보편성 및 융합을 추구하는 
상호문화적 정체성의 예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컬러풀 웨딩즈>가 
<나의 그리스식 웨딩>보다 좀 더 건강하고 단단한solid 문제 해결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두 이질적인 문화의 충돌로 인한 갈등이 서로 간의 이해와 양보, 타
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나의 그리스식 웨딩>의 문제점은 영화의 결말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진
다. 즉 이안과 툴라에게서 난 딸이 다시 그리스 학교에 입학한다는 영
화의 마지막 설정이 그것이다. 반면 <컬러풀 웨딩즈>의 경우, 마지막 
장면에서 그동안 로라의 결혼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감정이 많이 쌓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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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까지 결심한 아내에게 클로드가 “마리, 나와 두 번째 허니문
을 떠나 주겠소?”라고 요청하고 “우린 세계 일주를 할 겁니다. 샤오의 
베이징에 들렀다 라시드의 알제리, 다비드의 텔아비브도 가고 마지막으
로 샤를의 고향도 가야죠”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희극의 주제는 사회통
합”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정석을 잘 보여준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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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과 

조건부 이동성mobility

권 은 혜 
한성대학교

미국 역사 속 소수자의 이동성mobility

이동성mobility, 즉 이동할 곳을—혹은 머무를 곳을—선택할 개인의 능
력은 서구 근대 시민권의 핵심 요소이다.1) 21세기 들어 영미권의 문화 
및 도시 지리학, 사회학 연구자들은 미국의 현대사에서 이동성이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국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방식을 연구했
다.2) 사회학자 미미 셸러에 따르면, “인종, 성별, 성적 경계와 모빌리티
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야말로 이동성을 갖춘 백인, 이성애자 남성, 국
민적 주체를 구축하고 이에 힘을 부여하여 백인 권력의 기초를 마련”했
으며 이 주체의 “권력은 자유로운 모빌리티라는 지배적 내러티브를 지
탱해 줄 타자를 발견해야만 유지된다.”3) 셸러의 통찰을 빌리자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 흑인, 여성, 성소수자, 이민자 등 타자의 이동성을 통제
하는 방식으로 백인 이성애자 남성에게 자유로운 이동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초기 미국의 백인 엘리트는 백인이 이주할 정착지를 
마련하기 위해 인디언을 선조들로부터 내려 온 땅에서 제거하고 낯선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건국 이후 자유 흑인의 수가 증가하자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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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서아프리카로 보내는 식민화 
계획을 고려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인디언은 그들의 이동성을 통제
하려는 정부에 맞서 스스로 이동의 자유를 추구하며 저항했다.4)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은 “적국 외국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동과 거주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 정부는 일본
계 미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서부 해안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
했고 약 11만 명의 일본계 미국인을 내륙에 급조된 수용소로 강제 이
주시켰다. 1942년 10월에 정부는 이들을 무기한 수용소에 가두는 대신 
서부 해안 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켜 재정착을 유도하
는 정책을 수립했다. 재정착 정책은 수용소 운영을 담당하던 내무부 산
하 ‘전시재이주국War Relocation Authority, 이하 WRA’에서 기획하고 관리했다. 
전시재이주국 산하 11개 ‘재이주 센터Relocation Center’―이는 정부 공식 
명칭이었고 집중수용소의 성격 때문에 ‘캠프camp’라고 불렸다—의 관리
들은 수용자들을 설득해 취업, 학업, 군 입대 등의 목적으로 캠프를 떠
나 중서부 혹은 동부 지역에 가서 재정착하라고 권유했다. 대법원의 판
결에 따라 1944년 12월 일본계 미국인 집단 소개 및 배제명령이 취소
되자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 역시 허용되었다. 재정착 정책이 시작
된 1942년 10월부터 마지막 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가 폐쇄되던 1946
년 3월까지 총 5만 7천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5만 2천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명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5) 즉 WRA의 
기대와 달리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반일정서가 팽배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을 선택했던 것이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에 관한 연구에서 재정착 정책과 일본계 미국
인의 재정착 경험은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1세기에 출간된 연구
서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편이다. 초기 연구는 재정착 정책
의 의도와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정책의 집행자였던 WRA 및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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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와 재이주자를 관찰했던 당대 버클리대학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었다.6) 1946년에 출간
된 WRA 보고서는 재정착정책의 의도가 일본계 미국인의 동화와 미국 
사회의 인종 갈등 완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7) WRA 캠프는 
재정착한 일본계 미국인, 특히 니세이가 중서부나 동부에서 겪은 긍정
적인 경험담—서부에서라면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들어갈 수 없던 일자
리에 취업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는 등—을 수집했다. 역사가 로저 
대니얼스는 이런 정부 자료를 “선전 문서”라고 부르면서도 “대부분의 
재정착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으며 
자유로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캠프보다는 개선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
다”고 기술한다.8) 대니얼스는 1970년대부터 일본계 미국인 수용소를 
“집중수용소concentration camps”라고 부르고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
운동에 참여할 정도로 비판적인 역사가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WRA의 
뉴딜 자유주의 관료와 마찬가지로 중서부와 동부 도시로의 재정착을 선
택한 일본계 미국인들이 “새로운 도시 프론티어를 개척”했다고 긍정적
으로 평가했다.9) 

이 글은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대응이 복합적이고 다
양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21세기 들어 출간된 일본계 미국인의 전시 경
험 회고 및 연구서에는 재정착을 선택하거나 거부하거나 혹은 신청했어
도 신원조회과정에서 거부당했던 경험을 상세히 언급하는 기록이 포함
되어 있다.10) 재정착 정책의 집행과 평가에 대한 정부 관련 자료에 따
르면, 재정착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및 이들
의 에스닉 정체성 약화였지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 아니었다. 정부가 제공한 이주와 재정착의 기회를 선택할 경우 수용
소의 일본계 미국인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낯선 대
도시에서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통합”되어 살아야 했다. 수
용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보다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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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 수용소에 남거나, 반일 정서가 극심했지만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가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가려 했다.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재정착했던 일본계 미국인들 역시 그들만의 모임을 형성하지 말라는 당
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외로움과 인종 편견의 압박 속에서 동족을 찾았다.

이 글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이 소수 인종의 이동성을 자의적
으로 통제하던 미국 정부의 오랜 관행과 닮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19세
기 미국 정부의 인디언 제거나 식민화 계획의 목표는 인디언과 흑인을 
미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었고 루즈벨트 행정부의 재정착 정책은 일
본계 미국인의 통합을 의도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하지만 뉴딜 자유주
의 정부가 소수자 통합을 위해 선택한 방식은 불평등했고 강제적이며 
조건적이었다.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백인과 동등한 이주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들을 거의 강제로 분산 이주시켜 동화와 통합을 유
도했던 것이다.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있는 캠프
에 남거나 중서부 대도시 대신에 서부 해안으로의 귀환을 선택함으로써 
재정착 정책에 반발했다. 본론의 첫 번째 장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수감 직후 WRA가 재정착 정책을 고려하게 된 동기 및 재정착 기획 초
기 단계에 나왔던 내부 논의를 다룬다. 그 다음 장에서는 1942년 말부
터 1946년까지 WRA가 석방과 재정착 정책을 확정하고 집행하던 방식
을 다룬다.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는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
의 다양한 반응과 재정착 경험 사례를 다룬다.   

WRA의 일본계 미국인의 이동성 통제 완화 구상,
1942년 3월에서 10월까지

 
미국 정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소개 및 수용정책이 이들의 이

동성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집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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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채택하기 이전에 일본계 미국인에게 서부 해안 이외 지역으로 
떠나라고 권고했다. 1942년 3월 초 서부 군 기무사령부는 군사지역으
로 선포된 서부 해안가 4개 주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에게 ‘자발적
으로’ 군사지역 밖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자발적 이주의 
시기에 약 9천 명 정도만 이주했고 이들은 대개 서부 해안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못했다. 무엇보다 서부 해안가가 아니더라도 미국 전역
에서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절정에 이르렀던 시기라 이
주자가 구직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란 불가능했다. 서부 군 기무사령부
는 3월 27일자로 군사지역 내 일본인의 자발적 이주를 중단했고 집단
적 강제 소개로 방침을 변경했다. 강제 소개명령이 내려지자 전시 농업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던 서부 내륙 및 중서부 주(오리건 동부, 유타, 콜
로라도, 아이다호, 몬태나)의 농장주들, 특히 사탕수수회사들은 일본인 
소개자를 노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무부도 이 가능성을 
현실화할 방법을 고민했다. 1942년 4월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중서부 11
개 주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WRA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워는 “소
개된 일본인들의 시민적 자유 및 이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이들의 노동력을 활용할 5가지 방식—농지 
개간 등 공공근로사업, 연방정부 소유 프로젝트 토지에서 식량 생산, 
위장네트 등 군수물자의 생산, 민간 고용, 소개자들이 자체 운영하는 
자립공동체―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나 콜로라도와 유타를 제외한 다른 
주 대표들은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소개자 노동 프로그램에 대해 각자 
이유를 들어 격렬하게 반대했고 이들 모두 일본인의 민권과 인권에는 
무관심했다. 1942년에 일본계 미국인을 공개적으로 외부 취업 및 재이
주시키는 정책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탕수수농장의 계절노동 수
요 충족을 위해 약 1만 명이 차출되었다. 그 사이 일본인 집단 수용의 
원칙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등장했다. 교육계는 니세이 대학생이 캠프 
외부에서 학업을 지속할 권리를, 그리고 일본인의 비 일본인 배우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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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석방과 가족 재결합을 군 당국에 요구했다.11)

법무부와의 협의 하에 WRA는 1942년 5월부터 소개자를 취업의 목
적으로 석방시켜 궁극적으로 센터 외부로의 재이주와 재정착을 장려하
는 프로그램을 논의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WRA 프로그램의 법적 토
대 강화―소개자의 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으로부터 WRA를 보호하기 
위해―와 소개자의 민권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다. 실제로 법무부 송무
차관은 전쟁 이후 WRA를 겨냥한 소송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인 집단 
구금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WRA 역시 소개
자 다수—약 7만 명의 니세이—가 미국시민이라는 점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금의 강도를 조절할 계획을 세웠다. 소개자 취업 및 재이주의 
형식으로는 단기 석방, 계절노동이주, 학생 재이주, 군사지역이 아닌 장
소로의 “무한 강제휴가indefinite furlough” 등이 논의되었다.12)

1942년 7월 20일에 WRA는 기본석방규정basic leave regulations 초안을 
확립하고 루즈벨트 행정부를 설득했다. 국장 아이젠하워는 일본계 미국
인 소개자의 석방 및 재이주가 절실하다고 워싱턴에 호소하면서 인력이 
귀한 전시에 이들을 감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학령 
연령에 속한 시민인 니세이가 “미국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캠프] 환경에서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13) 
7월의 초안에서는 석방 자격자를 시민권자인 니세이로 한정했다. 소개
자의 장기 재정착 지역으로는 서부 군 기무사령부의 관할 지역인 서부 
해안, 그리고 동부 군 기무사령부 관할 지역인 대서양 해안을 제외하면
—동부 군 기무사령부는 일본인의 동부 해안 접근 가능성을 우려했다—
남는 곳은 중서부였다. 당국의 판단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들은 서부에 
비해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지 않았고 일본인의 재이주를 환영하지
는 않지만 적어도 현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할 의사가 있었
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한시적으로 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
구 석방할 지였다. 영구 석방을 지지하는 관료들은 “미국인의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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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삶에 [소개자들이] 빠르게 흡수”되게 하려면 이들을 다시 캠프로 
불러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4) 실제로는 두 입장이 절충되는 식
으로 결론이 났다. 원칙상 WRA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석방 허
가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한 번 석방되어 이주한 소개자의 허가
를 취소한 사례는 4년간 단 한 번뿐이었다.  

비록 실현되진 못했지만 WRA 내부 논의에서 나온 “가장 극단적이고 
논쟁적인 제안”은 “WRA가 모든 센터의 문을 활짝 열고 센터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잔류할 지를 특별한 절차나 과정 없이 개별 소개자
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었다.15) 하지만 WRA는 전시 긴급 상황이라
는 현실 앞에 일찌감치 이상을 포기했다. “국익과 소개자의 권리를 최
대한 도모하면서 무질서와 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석방을 진행해
야 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극심한 반일 여론을 고려할 때 “자유방임
적 재정착 정책을 채택할 경우 혼란, 유혈사태, 심각한 국제적 혼선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16) 

1942년 10월 1일자로 확립된 최초의 석방 규정은 신청자가 연방수
사국의 신원조회와 WRA 자체 내부 규정을 충족한 경우 “전원 재이주
All-Out Relocation”시킨다는 내부 원칙을 담았다. 미국시민인 니세이뿐만 아
니라 외국인인 이세이,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받은 
키베이도 모두 석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일단 석방 허가를 받으면 무
기한 연장이 가능했다. 군사지역으로 선포된 서부 해안 지역 및 일본인
에 대한 적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면 이동 지역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
다. WRA는 소개자 석방 프로그램을 “재이주센터의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에 무고한 이들을 가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WRA 국장, 송무차관, 고용부 수장의 고민”이 축적된 결과라고 자체 평
가했다.17) 

WRA의 재정착 정책은 일본계 미국인들을 수용소에서 최대한 빨리 
석방시켜 정상적인 미국인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준다는 선의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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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WRA 관료들은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이 캠프를 떠나길 원할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재정착 정책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은 생각
보다 적극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루즈벨트는 일본계 미국인의 석방과 
재정착을 반대할 여론을 고려해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고른 분산과 점
진적 석방을 WRA에 주문했다.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분산 수단으로서 
재정착 정책의 집행, 1943-1946

1943년 9월 루즈벨트는 미 상원에서 “전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소개
라는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리지 않
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석방과 재정착을 
지지했다.18) 루즈벨트 행정부가 최종적으로 확립한 재정착 정책의 원칙
은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점진적이고 고른 분산이었다. 1944년에 루즈
벨트는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허락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들을 나라 전역으로 흩뜨리는 작업이 잘 진행 중”이
며 “미국 전역에 7만 5천 [일본계 미국인] 가족이 흩어져 있다면 그 어
느 누구도 화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19) 역사가 존 하워
드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 석방이 그의 역사적인 
4선 도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점진적 석방 프로그램을 운
영해 수용자들을 분산”시키길 원했으며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 “한 
카운티당 한 두 가족만” 보내야 여론 악화를 피할 것이라고 제안했
다.20) 대통령의 극단적 지시를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WRA는 
일본계 미국인을 비교적 고르게 “분산”해 한 주당 “인구의 0.1%를 구
성하게 만들려 계산”했다.21) 역사가 그렉 로빈슨은 서부 해안의 반일 
여론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루즈벨트가 일본계 미국인을 “문제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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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들이 스스로 살 곳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평가한다.22) 

재정착 정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WRA는 일본계 미국인 집단 
배제 명령의 부분적 취소를 제안했다. 1943년 3월 WRA의 2대 국장 
딜런 마이어는 전쟁부 장관을 비밀리에 찾아가 충성심이 입증된 니세
이, 제1차 대전 참전 일본인 군인, 현재 군복무 중인 니세이 가족 등 
세 집단에 대한 배제명령을 철회하고 이들의 시민권을 복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943년 3월 니세이를 미군에 통합하지 않고 분리 부
대를 만든다는 전쟁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캠프에서는 니세이 분리 부
대 징집에 반감을 가진 소개자들이 WRA의 ‘무기한 석방 신청서’에 포
함된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하며 다른 이들도 선동했
다.23) 전쟁부 장관은 불충한 소개자의 분리 수용이 더 시급한 문제라며 
마이어의 제안을 거부했다. 마이어는 “충성스러운 이들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고 이들의 권리를 회복하지 않은 채로 불충한 이들에 대한 제약
을 추가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충성스러운 이들의] 사기 진작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24) 마이어의 요청에 전쟁부는 귀
를 닫았고 충성 맹세 거부자의 분리 수용에 몰두했다.

WRA는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으로 이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편견을 
깨뜨리고 긍정적 인식을 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중서부와 동부 해안지역에 수천 명의 [미국화된] 니세이를 점진적으로 
흩어지게 하면 괴물로 그려진 소개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
다 많은 미국인들이 깨달을” 것이었다.25) WRA는 주요 재이주도시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일본인에 대해 관용적인 지역사회 단체나 교회
조직을 모아 지역재정착위원회를 구성했다. 1943년에 중서부 솔트레이
크시티에서 동부 워싱턴디씨에 이르는 지역에 총 26개의 지역재정착위
원회가 설립되어 재이주자의 주거지 확보 및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었다. 1944년 초부터 WRA는 중서부와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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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종적 관용에 관심을 가진 교회 및 기타 사설 기관”과 함께 니
세이 분리부대의 충성심과 성과를 널리 알리는 선전 작업도 진행했
다.26) WRA의 자체 평가에 따르면 당국의 “선전”이 진행되면서 1944
년 가을이 되면 반일 정서는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전국 단위 잡지와 신
문은 “무고한 이들이 불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태도를 
보였다.27) 

1943년에 총 1만 7천명의 소개자들이 재이주를 선택했다. 이들은 대
체로 18-30세 사이의 니세이였고 이들의 이세이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
매는 캠프에 남았다. 이세이는 집이 있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수 있
는 게 아니라면 굳이 낯선 지역에서 재적응하기보다는 캠프에서 일본계 
미국인 사이에 있길 원했다. “보다 활기차고 기민하며 미국화”된 니세
이에게 가장 매력적인 재이주 장소는 “높은 인구 밀도에 많은 취업 기
회를 제공하며 반오리엔탈 정서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시카고였다.28) 
덴버와 솔트레이크시티는 그 다음으로 인기가 높았는데 이 두 도시에는 
전쟁 이전에 형성된 작지만 안정된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했다. 위 3개 
주요 재이주 도시 이외에 중서부와 서부산간지역 주에 소개자들이 고루 
퍼져 정착했다. 동부 해안 지대에도 일자리는 많았지만 1943년에는 이 
지역에 일본인의 도래를 꺼리는 전쟁부의 입장으로 인해 재이주가 활발
하지 않았다.29) 서부 내륙 지대에 소재한 캠프 수용자들은 인종차별과 
취업기회 부족으로 남부로의 이주를 꺼렸고 캠프 관리들도 권장하지 않
았다. 유일한 남부 지역 캠프였던 아칸소 소재 로우워 캠프의 수용자들
은 캠프 인근 플랜테이션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거나 미시시피의 도시
로 이주했다.30)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인 배제명령이 1944년 12월 17일에 
철회되면서 일본계 미국인에게는 서부 해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WRA는 소개자들이 서부 해안으로 신속히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며 
센터의 폐쇄 일정을 확정하고 센터에 남아있는 소개자의 재이주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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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놀랍게도 많은 소개자들이 캠프에 잔류하길 원했다. 1944년 12
월까지 석방 절차를 활용해 센터를 떠난 이들은 군 입대 혹은 군수산업
에 취업한 이들 2천 3백 명을 포함해 3만 5천명에 불과했다.31) 일 년 
안에 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WRA는 짧은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소
개자들을 재이주시켜야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소개자들 중 상당수는 
삶의 터전이었던 서부 해안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지만 고향으로 돌아
간 이웃들이 테러와 살해 위협에 시달리고 적절한 주거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1945년 1월에서 6월 사이 서부 해안으
로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을 겨냥한 테러가 34건 발생했다.32) 로스앤젤
레스의 경우 전쟁 중 급증한 도시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
급 상황 및 유색인을 차별하는 주택 계약 관행으로 인해 일본계 미국인
이 돌아갈 집이 사실상 없었다.33) 당연히 소개자들은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최대한 오래 센터에 남고 싶어 했다.

진보 언론 매체는 연방정부가 서부로 돌아오는 일본계 미국인의 주거
와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인종 폭력, 사회적 보
호망 부재 등 재정착자가 처할 어려움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WRA는 
주거는 재정착자 스스로, 인종 폭력과 복지는 지역사회가 해결할 문제
라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들을 위한 특별 공공주택 건설 제안에 대해서
는 “일본인을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설정해 전체 인구로부터 분리
시키려는 해결책”이라고 정의하며 “일본인 후손을 제약하건 혹은 환영
하건 간에 특별 대접을 받는 집단으로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했다.34) 서부 해안의 반일 정서와 테러 위협에 대
해서도 WRA는 그럴수록 소개자들을 더 많이 귀환시키고 이들에게 우
호적이고 “시민정신이 투철한” 지역 내 집단이 “인종편견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일”을 수행해야 효과적이라며 우기며 연방정부의 책임을 회피했
다.35) 캠프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려는 이들을 내보내기 위해 WRA는 
마지못해 약 3천 명의 공적 부조가 필요한 일본계 미국인—어린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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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가정, 상이군인, 노약자 등—을 수용하기 위한 트레일러 공원을 캘
리포니아의 도시들에 건설했지만 이마저도 1946년에 차례로 문을 닫았
고 당국은 세입자를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물과 전기를 끊어버렸다.36)  

1942년 10월부터 1946년 3월 격리수용소였던 툴리레이크 센터가 
폐쇄될 때까지 4년간 총 5만 7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서부해안으로 
돌아갔고 5만 2천 명은 다른 지역으로 재이주했으며 약 3천 명은 법무
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남았다.37) 일본인 인구가 서부 해안지대에 집
중되고 고립된 것을 문제로 보고 이들을 타 지역으로 고루 분산시킨다는 
정부의 계획은 완수되지 못했다. 1946년 WRA 보고서는 일본계 미국인
들이 서부로 다시 돌아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서부 해안 주
에서 겪은 모든 차별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개자들이 이 지역에 
대한 센티멘탈한 호감과 이곳을 ‘집’이라고 보는 경향을 보였다.”38) 

서부가 아닌 지역을 선택한 5만 2천 명의 일본계 미국인이 있었고 
미국 전역으로 고루 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주에서 일본인은 전
체 주 인구의 약 0.1%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지적하며 WRA는 전시 일
본인 재정착 정책을 “미국 역사상 가장 급속한 인구 재조정 사례 중 하
나”이자 “일본인 소수자를 재통합시키는 데 큰 발전을 이룬” 사례로 평
가했다.39) WRA는  재정착 정책이 다른 미국인들로 하여금 일본계 미
국인을 알아가는 “첫 씨앗”을 뿌렸다고 자축했다.40) 이들을 “일본 천황 
광신도”로만 알고 있던 중서부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처음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이들 역시 “품위 있고 예의바르며 신실한 사람
이자 다른 미국인과 같은 문제들에 직면해 적응하려 노력”하는 같은 사
람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41) 물론 일본계 미국인 인구의 물리적 
분산이나 일부 미국인들과의 대면 접촉만으로 이들을 미국사회로 통합
시킬 수 없다는 것을 WRA는 잘 알고 있었다. 일본계 미국인을 진정한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강제 소개와 구금으로 인한 이들의 
재산 손실 보상,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주법과 연방 이민귀화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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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자의 정착과 재통합을 돕는 지역 시민위원회의 집단적 활동이 필요
하다고 WRA 보고서는 제안했다.42) 

재정착 계획에 대한 일본계 미국인의 반응과 
재정착 경험의 다양성

서부 해안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전에 일본계 미
국인들은 수용소를 떠나 서부 해안 이외의 지역에서만 취업과 진학이 
가능했다. 가장 먼저 재정착의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집단은 니세이, 
그 중에서도 대학을 다니던 중 소개명령을 받아 학업을 중단해야 했거
나 수용소 생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였다. WRA 역시 고등교육
이 필요한 니세이의 재정착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워싱턴에 호소했다. 
1943년 4월 WRA 국장 딜런 마이어는 재이주센터에서의 삶을 “부자연
스럽고 비미국적인 삶”이라고 묘사하며 “약 4만 명에 달하는 미성년자
들”을 “유자철선 뒤에서 무장경비대의 감시를 받으며 성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미국적인 방식이 아니”라고 개탄했다.43) 

일본계 미국인 소개가 시작된 직후 WRA의 초대 국장 밀턴 아이젠하
워는 1942년 5월에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의 지도자 클라렌스 피켓이 조직한 전국 일본계 미국인 학생 재이주 위
원회National Japanese American Student Relocation Council, NJASRC에 니세이 재이주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뢰했다. NJASRC에서 니세이 대학 진학 추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은 워싱턴대학 사회학자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었다. 퀘
이커교도이자 인종정의를 추구하던 오브라이언은 시민인 니세이의 강제 
수용에 반대했고 이들에게 시민적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니세이의 석방과 대학 진학은 이들의 자유를 회복하는 방법이자 동시에 
이들을 동화시키는 수단이기도 했다. 니세이 대학생에서 오브라이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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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으로 니세이가 “일본식 관습과 제도와 단절되어 동화 과정에 
들어가는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44) NJASRC는 WRA와 함
께 대학, 민간기업, 종교기관과 긴밀한 협조 망을 구성해 수천 명의 니
세이를 중서부, 동부, 남부 소재 6백여 개 대학에 보냈다.45) 1942년 
초에는 약 7만 명의 서부 출신 니세이 중 약 3천 3백 명이 대학에 등
록했고 1946년까지 학생재이주프로그램 아래 추가로 5천 5백 명의 니
세이들이 캠프를 떠나 대학에 진학했다.46) 

오브라이언에 따르면 대학 진학 및 재정착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세이는 수용소를 떠나 중
서부나 동부 대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전망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
다. 이들은 부모 형제와의 이별,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데 예상되는 
재정 불안정 및 인종 편견을 이유로 재정착에 저항했다. 대학생이 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일본계 미국인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자녀를 보내
길 두려워했다. 치즈코 키타노는 스미스칼리지에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법무부 구금에서 풀려나 캠프로 온 아버지, 병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키타노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부
모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멋진 기회를 지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 힘들다”고 고백했다.47)  

이주와 초기 정착 과정에서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서 허용되지 않
았던 이동의 자유를 누려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덴버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메리 오기는 1942년 가을에 덴버 행 기차를 타기 위
해 서부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이제 나는 자유다”라고 생각했다고 회고
했다.48) 하트마운튼 캠프 수용자였던 M.M.은 1943년 1월 덴버에 도
착하고 약 3주가 지나 덴버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자
유와 프라이버시는 멋진 것이다. 센터에서의 생활은 벌써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마치 악몽같다. 이 곳 덴버에서 기차에서나 버스에서나 사람들
은 개인적이지 않아 지금까지는 불쾌한 일이 없다.”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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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미국인을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던 백인 미국인들은 거리
나 대중교통기관의 행인으로서, 혹은 고용자로 이들을 만날 때 공손하
게 대해주려 했던 것 같다. 매사추세츠 노스햄턴에 소재한 스미스칼리
지에 입학한 콘스탄스 무라야마와 그녀의 니세이 친구 헬렌은 등굣길에 
동네 가정주부들로부터 아침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50) 릴리안 오타는 
버클리에서 3학년에 재학하던 중 수용소로 오게 되었다. 니세이 대학 
진학 재이주 정책의 첫 수혜자 중 하나였던 오타는 1942년 8월 장학금
을 받고 탄포란캠프를 떠나 웰슬리칼리지로 가는 기차를 탔다. 아직 일
본계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극심했던 시절이었지만 동부로 가는 기차 
안에서 승객들은 오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하는 승객이 딱 한 명 있었다. 이 중년 여성—아마도 백인—은 
중국에서 잠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오타를 중국인이라고 생각
하며 중국과 중국인을 칭찬했고 오타도 수긍했다. 곧 그녀는 “위험한 
일본인을 수감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언급했고 오타에게 중국 어느 지
역에서 왔냐고 물어보았다. 오타가 “장제스 부인의 모교인 웰슬리칼리지
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일본계 미국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그 여
성은 오타를 “더 반갑게 대해” 주었고 몇 주 뒤 선물을 보내기도 했
다.51) 1943년 초 시카고로 이주한 T.F.는 “온 지 4주가 지났지만 아직
도 흥분이 꺼지지 않는다. 어딜가나 따뜻하게 맞아준다”며 좋아했다. 한 
교수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로 취업한 T.F.는 그의 아내와 세 딸 모두 
그녀에게 “맞춰 주려 신경 써 주어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느낀다”며 이 가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진정한 리버럴”이라고 
표현했다.52)  

미국인이면서 ‘적국’ 일본인의 후손이던 니세이 대학생들은 캠프에 남
은 부모와 다른 가족을 대변하고 일본계 미국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
는 압박을 받았다. 1944년 봄 프랭크 이노우에는 “아직 캠프에 남아있
는 이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일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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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이 대학생들이 이들에게 큰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기술했다.53) 오
타는 웰슬리에서 “이 나라의 모든 일본인은 어떤 식으로든 ‘사보타주와 
스파이 네트워크’에 엮어 있다”고 믿는 학생을 대면했다. 오타는 “최선
을 다해 그녀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 
학생에게 일본계 미국인 시민연맹JACL의 기관지인 <태평양 시민Pacific 

Citizen>을 보내주었다 (1942년 당시 JACL은 일본계 미국인 소개와 강제 
수용에 찬성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이 틀렸었다고 인정”했다.54)

재정착 정책을 통해 정부가 달성하려던 것은 일본계 미국인의 집단 
정체성 약화와 미국 사회로의 강제적 동화였다. WRA 관리들과 
NJASRC는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자에게 다른 미국인과 어울리려 노력
하고 여가나 종교 활동을 할 때도 일본계 미국인끼리 모이지 말라고 경
고했다. 학교, 직장, 집 혹은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WRA 
지부와 협동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낯선 도시에서 일본계 미
국인 이주자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서로를 찾았다. 앞서 언급한 오기, 
그리고 무라야마에게 대학에서 만난 니세이 여학생들과의 우정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게 해주는 윤활유였다.55) 소수가 모이는 것은 괜찮았지만 
다수가 한 장소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니세이 
대학생도 있었다. 유타대학에 다니던 한 학생은 NJASRC에 보낸 편지
에 동료 니세이들이 “120명 이상 모여 거북할 정도로 눈에 띄게 행동”
한다면서 “니세이가 언제나 교훈을 배울 것인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
다!”고 썼다.56) 

전쟁 기간 중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일본계 미국인들이 재이주
했던 시카고에서 WRA는 서부에서처럼 일본계 미국인의 집중 거주 지
역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려 안간힘을 썼다.57) 인류학자 재캘린 하든과
의 인터뷰에서 빌 무라사키는 전쟁 기간 중 WRA가 재이주자들에게 강
조한 규칙은 “뭉쳐 모이지 말고 눈에 띠지 않는 것”이었고 그런 이유로 
“시카고에서 우리 [일본계 미국인] 동네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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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WRA는 시카고의 개별 사업주에게도 일본계 미국인의 모임을 감
시하라고 주문했다. 알 카와이의 회고에 따르면, 재이주 초기였던 1943
년 초 시카고의 한 무도장에서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를 보러 많은 일본
계 미국인이 모이자 무도장 주인은 이후로 일본계 미국인 관객의 비중을 
“전체 5%”로 제한했다. 일본계 미국인은 종교 활동을 위한 모임에서도 
제약을 받았다. 일본계 미국인 소개자를 위한 연합기독교사역이 1942
년에 결성되었고 소개자 교인들은 지정된 장소—시카고대학 손다이크 
힐튼 채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교파별 모임이나 소개자들
만의 예배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초교파 환경에서 모여서 예배해
야 하며 이 때 분리된 일본인 회중을 형성하거나 일본어로 예배를 진행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계 미국인 목사들과 회중은 초교파 예배 형
식이 신자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반발하며 교파 예배모임을 형성했다.58)

미국 대도시 주거지의 극심한 인종 분리, 그리고 전쟁 중 대도시 군
수공장 취업 및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미
국인 재정착자들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카고나 로스앤
젤레스가 대표적인 예였다. 시카고의 백인들은 일본계 미국인에게 세를 
주길 꺼렸다. 1943년 6월 찰스 기쿠치와 그의 여동생들은 시카고 사우
스사이드 내 유대계 미국인 소유 아파트에 두 달째 거주하던 중 퇴거 
통보를 받았다.59)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집 주인은 “중국인”이나 다른 
비백인 입주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웃의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60) 
지역 관청의 중재로 문제가 해결되긴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기쿠치는 
시카고에서 백인과 비백인 사이의 인종분리가 얼마나 심각한 지 깨닫게 
되었다. WRA는 “백인과 흑인 주민 사이의 완충지 역할을 하는 곳”에
—시카고의 남부와 북부지역에 소재—일본계 미국인 거주지를 지정했고 
여기서 일본계 미국인들은 주로 일본계 미국인을 상대하는 아파트, 하
숙집, 호텔 등을 운영했다.61) 

전쟁 전 로스앤젤레스와 인근에 거주하던 일본계 미국인은 약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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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 명으로 이들은 리틀도쿄에 주로 거주했다. 강제수용이 시작된 후 
리틀도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은 브론즈빌Bronzeville

이라고도 불렸다.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해안 지역으로의 귀환이 시작되
던 1945년 초 로스앤젤레스의 주거 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당시 흑
인 가족 중 절반 이상이 영구 거주지가 없었다. “일본계 미국인이 돌아
오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점유한 그들의 공간을 되찾으려 인종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돌았고 이에 시장과 흑인 교회 지도자들은 
일본계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공식 메시지를 보냈다. 리틀도쿄/브
론즈빌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거와 종교시설, 사
업장을 두고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긴 했지만 후자가 전자의 귀환을 방해
하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해 귀환한 일본계 미국인 중 절반 정도만 영구 주거지를 확보했고 나
머지 절반은 임시변통으로 지은 집이나 하숙집, 호텔을 전전했다.62)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원
해도 캠프를 영구히 떠나 서부 이외의 지역으로 재정착할 수 없었다. 
재정착 허가를 받으려면 연방수사국의 까다로운 신원조회를 거쳐야 했
다. 신청자는 교육, 전쟁 이전 소속 단체와 지인 등의 항목에서 친일적 
요소가 없고 미국 주류사회에 동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야 했다. 1943년 2월 경 최종 확정된 무기한 석방신청서에 기입해야 
할 필수 항목 중 하나는 충성심 선언이었다. 일본 천황 혹은 다른 정부
나 조직에 대한 맹세를 포기하고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겠다는 충성심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야 했다.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이들에게는 
재정착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미노루 키요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
에 니세이 중에서 키베이로 분류되었다. 1942년 중반 토파즈 캠프 수
용 당시 18세였던 키요타는 니세이 대학 진학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캠프 사무실에 석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한 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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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방수사국 직원의 심문을 받게 된다. 연방수사국 직원은 그를 
“더러운 일본 놈”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일본 정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일본무술협회Butoku-kai 회원”이라고 몰아붙였다. 키요타는 어린 시절 협
회에서 취미로 검도 수업을 받은 게 전부이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답변
했지만 소용없었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을 비
교하는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의 꿈은 무너졌다. 연방수사국은 미국에
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일본에서 검도를 배우고 일본 문화에 친밀하
기 때문에 미국에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다. 연방수사국 직원의 근거 없는 비방에 분노하던 그
는 캠프를 탈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캠프를 둘러 싼 유자
철선망 근처에서 산책만 해도 경비대에 총살당하는 걸 보고서는 탈출 
계획을 포기했다. 그가 캠프를 잠시나마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캠프 근처 농장에 농업노동자로 취업하는 것이었다. 1943년 2월 재정
착정책이 확립되고 모든 일본계 미국인 수용자가 무기한 석방신청서의 
충성심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토파즈 캠프 안의 다른 니세이는 미국정
부에 대한 일방적 충성 맹세를 결의했지만 키요타는 “미국 시민인 그에
게 미국정부가 행사하는 지나친 강요”에 분노했다. “이 정부는 내 의지
와 무관하게 나를 투옥시켰고, 내 자유를 가져가 버렸고, 교육의 기회
를 방해했으며 연방수사국의 치욕스런 심문을 받게 해 캠프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뜨려 놓았는데 이제는 나보고 이 정부에 대한 무
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라고 강요하려 한다.” 충성심 질문에 그는 “아니
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토파즈 수용소 근처에서 농장 노동자로 일하던 
중 그는 탈출할 생각으로 동부로 가는 기차 화물칸에 올라탔다가 동료
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해 기차에서 내렸다. 몇 달 뒤인 1943년 가을 
그는 미국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맹세를 거부한 수용자들의 분리 
수용소인 툴리레이크로 송치되었다.63)   

재정착 정책이 일본계 미국인들에게 약속한 이동성에는 조건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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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미국인들은 일본인 부모, 일본 문화와 전통, 일본계 미국인 공
동체를 떠나 충성스런 미국인으로서 미국사회에 통합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제한적 이동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동화의 의지를 증명
해도 이들에게는 이동 장소를 선택할 권한도 없었다. 중서부 대도시에
서 반일 정서가 서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을지 몰라도 유색인에 대
한 차별은 미국 어디에나 있었다. 인종차별과 정서적 공동체의 부재 속
에 중서부나 동부로 이주했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 시민으로서 그들
의 지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재확인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유산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정부는 소개 및 배제 명령으로 일본계 미국
인의 이동성을 제약하고 이들을 재이주센터라고 불리던 집중수용소로 
몰아넣었다. 미국 정부는 WRA의 재이주프로그램을 통해 일본계 미국
인 소개자에게 이동의 자유라는 미국시민의 기본권을 다시 부여하고 이
들의 민권을 회복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진 이동
의 자유에는 단서가 붙었다. 일본인들끼리 모여 살거나 문화적 특수성
을 드러내지 말고 미국의 주류집단과 문화에 동화되어 더 많은 미국 대
중으로 하여금 일본인이 “괴물”이 아니라 동료 시민임을 인식할 수 있
게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감시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재정착 정책에 대해 다수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회의를 느꼈고 이주의 
기회 대신에 캠프에서 동료 일본계 미국인들과 남기로 선택했다. 미국
에 대한 충성심과 동화 의지를 증명하려 중서부 지역으로 재이주했던 
소개자들은 사실상 인종분리가 지배적인 중서부 대도시에서 일본인 공
동체와 문화의 부재 속에 외로움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재이주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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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양가적 대응은 인간 기본권으로서 이주의 자유라는 개념에 대
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주 정의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누
가 이주할 수 있는 지를 결정하는 권력이 특권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모든 사람이 이주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64) 하지만 이주자를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 줄 공동체가 부재하
다면 이주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 일본계 미국인들은 낯선 지역으로 떠날 이주의 자유 대신에 
수용소나 서부 해안 지역에서 동족 사이에서 살길 선택했다. 일본계 미
국인 재정착 프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적 소속과 집단 정체성을 지워 버리
고 미국인과 어울리라고 지시했다. 일본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재이주 지
역으로 인기가 높았던 시카고에서 이들은 백인과 흑인 주거지의 중간 지
점 어딘가에 흩어져 살아야 했고 다른 에스닉 미국인과 달리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사회의 주류였던 백인이 
이들을 받아준 것도 아니었다. 1944년 말 일본계 미국인의 서부 귀환이 
가능해지자 많은 이들은 시카고를 떠나 서부로 돌아가길 선택했다.65) 

뉴딜 자유주의 정부는 민족 소수자인 일본계 미국인의 문화와 자유주
의 국가 미국의 시민권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시카고에 남기로 
선택한 니세이들은 이 둘이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일본계 미국인 공
동체를 시카고 내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들 중 하나로 정립하려 했다. 
1945년에 시카고에 남아있던 니세이들은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
Chicago Resettlers Committee’를 결성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만 
참여하는 행사와 활동에 참여해도 충분히 미국사회에 동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지도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시민권 복구와 동화를 증
명하는 부담은 일본계 미국인이 아니라 주류사회에 달렸다”고 내세웠
다.66) WRA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주장을 결국 수용했고 1946년 시카
고 시 정부는 시카고 재정착자 위원회를 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민단체로 인정했다. 시카고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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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포기하지 않고도 시카고의 주민이자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입
장을 관철시키며 전후 다문화사회의 이상을 제안했다.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의 기본 원칙—소수인종집단 인구를 집중 
거주지에서 대도시로 분산 이주시켜 이들의 집단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미국 주류사회로 통합하기—은 1952년 트루먼 행정부의 인디언 도시 
재이주 프로그램에서 다시 부활했다.67) 이 프로그램을 집행한 사람은 
WRA의 국장이던 딜런 마이어였다. 인디언 재이주 프로그램은 인디언 
뉴딜이라고 불리던 1930년대 인디언 부족 문화 및 보호구역 보호를 위
한 인디언 취업 프로그램과 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
다. 연방정부는 개별 인디언들에게 대도시로 이주해 취업과 자기 개발
의 기회를 개인이 알아서 찾고 부족 전통과 보호구역 등 인디언 정체성
을 탈각하라고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와 전후 시기 뉴딜 자유주
의 행정부는 일본계 미국인과 인디언에게 그들의 고립된 공동체를 떠나 
대도시에서 다른 미국인—백인 미국인—과 어울려 인종 소수자가 아니
라 평범한 미국인으로 살라고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이주할 곳과 정착할 
공동체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 뉴딜 자유주의가 추
구한 소수자의 이동성은 백인 중심주의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40년대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일
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탄력성과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허락된 이동의 자유를 수용한 일본계 미국인은 앞서 언급한 시카고 재
정착자 위원회처럼 미국 대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할 권
리를 요구했다. 뉴욕으로 이주했던 니세이 유리 코치야마는 말콤 엑스
의 유산을 이어 1960년대 말부터 급진적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1970년
대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보상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서부 해안으로 
되돌아간 일본계 미국인들은 무너진 그들의 공동체와 조직을 재건했다.

 
 



156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권은혜, ｢제2차 세계대전 미국정부의 일본계 미국인 재정착 정책에서 드러나는 

조건부 이동성(mobility)과 그 한계｣ 호모미그란스 27, 이주사학회, 2022

<저자소개>
권 은 혜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
권은혜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인종 간 결혼을 주제로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북미로의 아시아인 이주,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현대 미국의 인종관계를 다룬 다수의 학술 논문을 국내 저명 학술지에 출간했습
니다. 현재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3부

동아시아 한인 디아스포라와 
에스닉 경제



160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
심양沈阳 서탑西塔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김 혜 련
한성대학교

중국 심양의 한인 디아스포라

1) 문제제기

국경을 횡단하는 초국가적 인구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이주의 시대, 이
주민과 주류사회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되는 문화접변지역, 즉 에스닉 타운
Ethnic town이라고 불리는 이주민 밀집지역이 세계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과
거의 이주민 밀집지역은 치안 및 빈곤문제로 거주국 주류사회로부터 주변화 
되고 게토화 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주민의 문화적 특성을 경험할 수 있
는 다문화공간으로 인정받으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코리아타운, 차이나
타운, 아랍스트리트, 리틀인디아 등이 대표적이다. 

전 세계 181개국에 분산거주 하고 있는 708만 재외동포는 지난 백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코리아타운을 조성해왔다.1) 코리아타운은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 민족 정체성을 전승하고 민족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
으며, 한민족의 문화와 거주국 문화를 융합하는 복합적 문화플랫폼이기도 하
다.2) 2,109,727명3) 재외동포가 정착하고 있는 중국에도 북경北京, 심양沈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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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上海, 광주广州 등 대도시 중심으로 코리아타운이 조성되어 있다. 그 중 
심양은 연변조선족자치주延边朝鲜族⾃治州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
는 지역으로,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후 한국인의 심양 유입과 함께 현
재는 한국인, 중국 조선족과 한족 및 기타 소수민족, 나아가 북한인이 공존
하고 어울리는 초국가 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봉천奉天, 성경盛京으로 불려왔던 심양은 중국 요녕성辽宁省의 성
도로 중국의 중요한 산업 중추이자 동북지역의 최대 도시이다. 2023년 기
준 심양의 상주인구는 92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심양 거주 중국 
조선족은 88,676명에 이른다.4) 한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심양 이주는 19
세기 70-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서탑西塔지역에 정착하기 시작
한 것은 1910년 전후이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 한반도에서 
심양 서탑지역으로 이주한 한인은 50여 가구에 달했다.5) 1949년 중화인민
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전환을 완성한 한인은 점차 서탑지
역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서탑은 조선족의 
경제·문화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그리고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 기
업 및 한국인의 심양 진출과 함께 오늘날의 서탑은 조선족백화점, 조선족학
교, 조선족 문화관이 운영되고 있는 조선족거리인 동시에 경회루, 백제원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공존하는 중국 국내 대표적 코리아타운이다. 
비록 사드THAAD 사태 이후 한중관계 악화, 한한령限韩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 강화, 중국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한국 기업 퇴출 등으로 코리아
타운이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심양 서탑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공간이자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19세기부터 중국으로 이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와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초
국가주의의 산물이다. 바스치L.B.asch는 초국가주의를 이주민들이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를 연결하는 여러 가닥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과정으
로 정의한다.6) 즉 오늘날 많은 이주민들은 지리적, 정치적, 문화적 국경을 
횡단하고 가로지르는 사회적 장을 건설하며, 이러한 사회적 공간에서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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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도 경제·사회·문
화 영역에서 이러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2002년부터 개최되
고 있는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를 통해 한중 양국 한인 경제인은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조
선족과 한국인은 심양한국인회, 조선족연의회 등 단체를 구축하면서 글로벌
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였으며, 또한 한류의 영향과 함께 한국 위성 TV, 
한국 대중문화를 공유하면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밀집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는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발전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조선족
과 한국인이 공존하는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한인 디아스포라
의 현지 적응 실태를 검토하고,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 구축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양시를 직접 방문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자류를 수집하였으
며, 중국 조선족 5명과 심양시 거주 한국인 3명, 총 8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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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참여자 연령 성별 국적 심양 
거주 기간 직업

참여자1 전춘○
全春○ 6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반찬 가게 운영

참여자2 조운○
曹云○ 3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부동산 가게 운영

참여자3 로○
罗○ 2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대학생

참여자4 김해○
⾦海○ 50대 여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화장품 가게 운영

참여자5 김동○
⾦东○ 40대 남 중국 

조선족 심양 출신 물류회사 
경리(经理) 

참여자6 이재○ 50대 남 한국 11년 식당 운영
참여자7 권선○ 50대 여 한국 15년 화장품가게 운영
참여자8 김경○ 60대 여 한국 23년 미용실 운영

<표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심층면접은 현지조사 기간 심양시 서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
과 한국인 총 8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점 참여자는 모두 심양 서
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한인 디아스포라이며,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
화와 발전을 직접 경험하고 초국가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원활한 심층면
접을 위해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활용해 한인 디아스포라의 현지 정착 실태, 
초국가적 공동체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1>에서도 나타나듯이 심층면접 
참여자는 심양시 거주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이 포함되며 20대부터 60대까
지 다양한 연령층이 포함된다. 또한 심층면접 참여자는 코리아타운에서 식당 
혹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164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이주민 밀집지역의 초국가 공동체
  
1) 선행연구 검토

최근 이주민의 이국적 문화 자원이 인정받고 이주민 밀집지역이 도시 재
생의 원동력으로 간주되자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등 이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 진정되면서 한국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259만 명7)에 이르러 역대 최고
치를 기록하자 인천 차이나타운, 대림 차이나타운, 몽골타운, 중앙아시아거
리, 고려인마을 등 이주민 밀집지역의 화제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학계에서
의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손꼽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양국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
다. 중국에서의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연구는 대부분 2017년 사드THAAD 사
태 이전 즉 코리아타운 전성기에 이루어졌으며, 한중관계가 악화되면서 대
폭 감소된 실정이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관련 중국 학계의 연구는 아래
와 같이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탑거리西塔街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워이핑(2007)은 
현재의 심양 서탑거리를 "리틀 서울⼩汉城"으로 표현하면서 중국 조선족의 서
탑지역 유입 역사와 백여 년 전의 빈민촌棚户区에서 오늘날의 서탑거리로 발
전된 과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8) 지궈시우·리샤오린(吉国秀·李晓林, 2015)은 
공간사회학 이론으로 심양 서탑을 접근함으로써 서탑은 역사적으로 종교적 
공간, 마을 공간, 조선인 밀집지역을 거쳐 현재의 조선족 문화 특색 거리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9) 

둘째는 코리아타운 정착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관련 연구이다. 류위
퉁·탕메이(刘昱彤·唐梅,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서탑 코리아타운은 길림吉林 연변延边

지역 이외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코리아타운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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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들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이 전승되었으며, 이러한 민족정체성은 
코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촉매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10)

셋째는 코리아타운의 상권 및 경제 성장 관련 연구이다. 궈멍치(郭梦琪, 

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상韩商과 그들의 경제활동에 주목하여 서탑 코
리아타운의 성장과 발전은 한상의 투자와 한류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하였다.11) 류치우웨(刘秋⽉, 2012)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경제 발전 상황
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인문 경관, 역사 문
화, 민족 문화가 어우러진 거대한 상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심양시의 
지원과 조선족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12)

이렇듯 중국 국내 학계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을 서탑거리西塔街로 지칭하
면서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발전, 경제 성장, 아울러 중국 조선족의 민족정
체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왔다. 중국 학계와 달리 한국 국내에서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 도시 포용성 등 주제로 코리아타운을 접근하고 
있다. 한국 학계의 관련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축제문화 관련 연구이다. 신춘호(2011)는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 “2010중국글로벌한상대회”의 
개최 과정과 행사의 성격, 주요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한류행사가 한국문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신한류의 지속성 및 확산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13) 임영상(2014)은 미국 로스앤젤리스 다음으로 세
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과정을 세부적으
로 검토하는 동시에 조선족련의회, 조선족민속절, 심양한국주 등 서탑 코리
아타운의 민족문화축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14) 송해련(2017)은 에스닉 
타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에스닉 축제라고 주장하면
서 심양한국주 축제와 심양조선족민속절을 중심으로 서탑 코리아타운 축제 
지식맵을 구축하였다.15) 

둘째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 관련 연구이다. 이심홍·김민형
(2020)은 서탑 코리아타운의 장소성을 규명하기 위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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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코리아타운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고, 나아가 시기별
로 코리아타운의 행위자-연결망 네트워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서탑 코리아타운의 도시 포용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6)

요컨대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지
만, 한중 양국 학계의 기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형성과 발전 과정, 전통문
화, 민족축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코리아타운 내부에 형성된 초국가 공
동체 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현지조사
를 통해 2017년 사드 사태이후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변화와 현주소를 
규명하고, 아울러 초국가주의라는 이념 하에 코리아타운의 경제·사회·문화공
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주민 밀집지역과 디아스포라의 초국가 공동체

이주민 밀집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류사회에 쉽게 진출하지 못하는 이주민 
집단이 거주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자적 생존전략으로서 소규모의 자영업
에 종사하면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17) 이주민은 
이러한 밀집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모국의 
전통과 문화를 재생하는 등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 아브람슨Abrahanmson은 이
주민 밀집지역의 설립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그 이주민 
집단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그 이주민 집단의 전통적 
문화 상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상업구역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그 이주
민 집단의 문화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18)

이주민 밀집지역은 거주국과 이주민의 모국을 연결하는 초국가적 공동체
인 동시에 이주민이 주류사회로부터 소외된 공간에서 집중 거주하면서 모
국에 대한 향수, 전통문화와 민족정체성,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민
족공동체이기도 하다.19) 앤더슨Anderson은 민족을 근대이후 형성된 역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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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구축물로 이해하면서 정보기술 및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민족은 지리
적·물리적 거리를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20) 앤더슨은 민족공동체를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y’로 이해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
한 ‘상상의 공동체’는 ‘현실 공동체’와 ‘가상 공동체’ 변모된다고 지적한다. 
‘현실 공동체’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공동유대가 형성되며, 
아울러 특정 공간 및 장소가 마련됨으로써 기존의 ‘상상 공동체’가 현실 속
의 공동체로 전환된다는 것이다.21) 이주민 밀집지역에서 이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현실 공동체’이다. 다
른 한편, 정보기술 및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까지 ‘상상의 공동체’로 머물
러 있다가 구성원 간의 소통, 교류 등 상호작용이 인터넷을 통해 발생할 경
우 기존의 ‘상상의 공동체’는 ‘가상의 공동체’로 변모한다고 설명한다. 

중국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
타운은 현재 중국 국내 최대 규모의 코리아타운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제
활동, 문화적 특성, 사회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 초국가 공동체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성에 주목하여 한인 디아스포라의 경
제·사회·문화 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발전, 그리고 위기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게 위해서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이주 역사와 코리아타운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서탑이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
'으로 성장한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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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 디아스포라의 심양 서탑 이주

요녕성辽宁省의 성도 심양시沈阳市는 동북지역 최대 도시이자 경제·문화·교통·
군사 중심지이기도 하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국 유입은 19세기부터 시작
되었으며, 한반도의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가난과 굶주림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심양조선족지沈阳朝鲜族志』의 기
록에 의하면, 1910년 전후로 한인이 서탑지역에 유입되기 시작했고, 1931
년 기준 심양시에는 이미 5,425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1941년에
는 한인 규모가 46,125명으로 증가하였다.22) 심양시 정착 한인의 규모가 
증가하자 점차 그들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심
양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화평구和平区 서탑지역이다. 

서탑西塔이라는 지역 명칭은 심양시의 4개의 탑에서 유래되었다. 서탑은 
청태종清太宗 황타이지皇太极가 건립한 동, 서, 남, 북 4개 탑 중 서쪽에 위치
해 서탑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1643년에 착공해 1645년에 준공한 서탑 
아래에는 연수사延寿寺라는 사원도 함께 건축되었다. 1980년대 동, 남, 북쪽
에 위치한 3개의 탑은 정부 지원에 의해 복구되었으나, 서탑의 경우 1968
년에 철거되었다가 1998년에 이르러서야 심양시정부에 의해 복구되었다.23) 

<사진 1> 심양시 서탑西塔과 연수사延寿寺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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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역 근처에 위치한 서탑은 교통이 편리하고 장사하기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많은 한인들이 유입하여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49년 
이후 중국 조선족으로 신분 전환한 한인은 서탑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
였다. 서탑지역은 심양 시내 조선족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모되었으
며, 한민족 음식서비스업의 발원지가 되었다. 조선족은 보따리 장사로부터 
시작해 점차 냉면, 김치 등 민족 음식을 판매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
면서 서탑지역을 조선족거리로 발전시켰다. 심양시의 빈민거리에 불과했던 
서탑은 조선족의 유입과 정착에 따라 조선족민족집거지로 성장하였다. 

100여 년 전부터 심양 서탑지역으로 유입해 생활해온 중국 조선족은 조
선족백화점沈阳朝鲜百货, 조선족전통시장 등을 운영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왔고, 
조선족병원을 설립해 그들의 의료 건강문제를 해결하였다. 또한 조선족문화
예술관을 설립해 조선족의 전통 문화를 꾸준히 전승해왔으며, 조선문서점을 
운영해 민족도서의 출판, 판매를 지원하였다.

 
다른 한편, 심양 서탑지역에는 차세대 조선족이 그들의 민족언어와 전통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족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재 서탑에는 서탑조선족소학교西塔朝鲜族⼩学와 심양시조선족제6

<사진 2> 심양 서탑의 조선백화朝鲜百货 <사진 3> 심양 서탑의 전통시장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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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沈阳市朝鲜族第六中学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1920년에 설립된 서탑조선족
소학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9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78명의 교사가 재직하고 있다.24) 서탑조선족소학교와 인접
해있는 심양시조선족제6중학교는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2023년 기준 
51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108명의 교사가 재직 중이다.25) 

<사진 4> 서탑조선족소학교 <사진 5> 심양시조선족제6중학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2)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 코리아타운’으로

심양 서탑의 비약적 발전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이루어졌다. 개혁개
방 당시 서탑은 “질퍽이는 골목길과 난잡한 상점, 허물어진 벽돌담과 일그
러진 양철지붕”26)이 전부였다. 이때의 서탑은 여전히 빈민촌에 불과했다. 
1988년 심양시전기기계국주택개발공사가 서탑을 심양 조선족의 경제, 사
회, 문화 중심지로 건설하고자 공사를 시작하였다. 3억 6천만 위안을 투자
하여 서탑의 중앙로를 확장하고 연장하는 동시에 호텔, 백화점, 병원, 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녹색공원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6년 정도 
지연되었다.27)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 171

함께 심양 서탑지역이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탑의 개발과 발전은 다
시 가속화되었다. 한중수교이후 심양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
벌 코리아타운으로 탈바꿈하였다. 남북을 가로지르는 500m가량의 서탑가
를 중심으로 2.58㎢ 부지에 상가와 주거단지가 밀집해있다. 

한중수교를 계기로 한국인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사업목적으로 심
양에 유입한 한국인은 중국어능력 미흡, 중국의 법·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중국 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나타나는 현지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선족이 밀집거주하는 서탑지역으로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말 서
탑에서 첫 한국식당 이 오픈하고, 한국 문화 요소가 유입되면서 서탑은 기
존의 ‘조선족거리’에서 글로벌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 등이 있다.

다른 한편, 백제원·신라성·경회루 등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조선족, 한국인
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상권이 형성되자 2005년 이후에는 평양관, 모
란관을 비롯한 북한 식당도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기타 소수민족은 물론 한국인, 북한
인 등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화합하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하였다. 서
탑 코리아타운은 국경을 초월하는 명실상부한 초국가 공간이다. 

현지에서 “심양서탑민족문화가沈阳西塔民族⽂化街”라고 불리는 서탑 코리아타운
에서는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민족경관이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
다. 한글간판은 물론, 장고·한복 등 한민족 문화요소를 나타내는 건축이나 
조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냉면·김치·떡·삼계탕 등 전통음식을 판매
하는 가게나 식당도 즐비하다. 

참여자 1: 나는 여기서 20년 넘게 장사했어요(웃음). … 서탑은 "작은 한국
(⼩韩国)"으로 불려요. 여기 오면 없는 것이 없어요. 김치, 순대, 
삼계탕, 된장, 고추장 … 옛날에는 조선족이 김치 사러 많이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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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한족사람이 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도 이제는 조선족보
다 한족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조선족은 한국에 많이 가고(한숨).

참여자 6: 중국에서 최대 코리아타운이라고 알고 있어요. 서탑에서는 우리 한
민족 문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한글 간판, 한복, 한식, 한국
사람도 오면 깜짝 놀라요. 

<사진 6> 서탑 코리아타운의 민족경관

출처: 2023년 6월 심양시 현지조사 중 저자 촬영

3)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

한중수교 이후 한국 기업의 심양 진출, 대한항공의 심양 노선 취항과 함
께 한민족의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서탑지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규모가 눈에 띠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어만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서탑지역에서 거주하고 정착하는 한국인의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2002
년부터 시작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를 계기로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문화
를 중국사회로 홍보하는 창구로 거듭났고, 2014년에는 한중교류문화원이 
개원했다.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리틀서울⼩汉

城”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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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야성으로 불리던 서탑 코리아타운의 위기는 사드THAAD 사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선린우호관계善邻友好关系’로부터 시작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战略合作伙伴关系’로 발전한 한중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급기야 한한령限韩令을 비롯한 문화산업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전성기
를 누렸던 한류韩流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도시 봉쇄 조치로 인해 대
규모의 한국인이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환하였다. 다시 말해 한중 양국 
간의 정치 갈등, 한한령을 비롯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및 코로나19의 영
향으로 인해 심양 진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퇴출하기 시작했으며, 서
탑 및 심양에 거주하고 정착하던 한국인의 규모도 대폭 감소하여 서탑 코
리아타운의 규모도 축소되고 있는 현실이다. 

참여자 7: 사드 때문에 한동안 혐한정서 심했어요. 서탑에 오는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이전에는 한류 때문에, 드라마에 나오는 한식 먹어보고 
싶어서 사람들 많이 왔는데, 사드 이후부터는 관광객이 반 이상은 
줄었어요. 그때 문닫는 가게 정말 많았어요. 

참여자 8: 코로나 때 한국사람 많이 들어갔죠. 초반에는 중국에서 (코로나)단속 
강하게 하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도시 봉
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 못 버티고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유입되면서 조성된 초국가 
공간이다.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
하고 있는 서탑은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 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다음은 
경제·사회·문화 차원에서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 구축 실태를 검토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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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국가 경제공동체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조선족이 유입되고 
뿌리를 내리면서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기
업과 한국인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조선족집거지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변모하
면서 상권이 한층 확대되었다. 아울러 2005년 이후 평양관, 모란관을 비롯
한 북한 식당이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
존하는 초국가 경제공동체로 발돋음 하였다. 

<지도 1>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 상권

출처: 송해련, "서탑 코리아타운과 심양한국주 축제의 지식맵 연구," 한국외국어대
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2017),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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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탑가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대략 140여개의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
는데 그중 대부분은 요식업체이다. 또한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
과 한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반찬가게, 환전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명품관, 치과, 
미용실이 있고,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도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포라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면서 구축한 
초국적 경제공동체이다. 서탑 코리아타운에 이러한 상권과 경제공동체가 구
축될 수 있었던 것은 2002년부터 개최된 ‘심양한국주沈阳韩国周’ 행사가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심양시정부와 한국주심양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3년까지 총 20회 개최되었다. 한중수교 이
후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획된 ‘심양한국주’ 행사는 20여 년
의 발전을 거쳐 현재는 한중 양국 교류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매년 9월에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를 통해 한국기업과 중국(조선족)기
업의 경제 협력은 물론, 사회·문화교류 활성화도 촉진하고 있다. 예컨대 지
난 2023년 9월 25일 “기회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을 함께 도모하며, 미래
를 함께 창조하자共享机遇·共谋发展·共创未来”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0회 ‘심양한국
주’ 행사에서는 한중 양국 기업이 159개의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고, 2,613
억위엔의 투자를 유치하였다.28) 일주일동안 개최되는 ‘심양한국주’ 행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2023년의 경우, 기업전시회를 운영해 한중 
양국 기업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
다. LG전자, 현대자동차, 대웅제약, 농심 등 한국 기업이 전시회에 참여해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였다. 경제교류 프로그램 
외에도 ‘심양한국주’ 기간에는 한중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
해 다양한 공연, 패션쇼, 미식회를 개최한다. ‘심양한국주’ 기간에 심양 서
탑 코리아타운에서도 해마다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개최해 관광객을 유
치한다. 한민족 전통의상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한복 퍼레이드는 물론, 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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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문화를 선보이는 전통 공연, 나아가 한식을 맛볼 수 있고, 한국 문화
를 경험할 수 있는 미식회美⾷节도 개최한다. 

참여자 3: 한국주는 심양이나 서탑에서도 중요한 행사에요. 요즘에는 미식회를 
해마다 하고 있어서 중국 친구들로 관심가지고 찾아와요. 서탑에 오
면 한복도 입어볼 수 있고, 한식도 먹어볼 수 있어서 특히 한류 좋
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참여자 6: 심양에서 한식, 조선족음식을 맛보려면 사람들이 먼저 서탑을 떠올려
요. 그만큼 서탑에는 한국식당도 있고, 조선족 식당, 그리고 공연도 
볼 수 있는 북한식당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우리 삼계탕 
집에 찾아오는 손님도 다양해요. 한국사람, 조선족, 지금은 한족이 제
일 많아요.

참여자 2: 서탑은 이미 큰 상권商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조선족도 있고, 
한국사람도 있고, 북한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한족이 장사
를 많이 해요. 반찬가게도 이전에는 다 조선족이었는데, 지금은 한족
도 많이 하고 있어요. … 조선족, 한국사람, 그리고 북한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큰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해요.

참여자 5: 저희 물류회사는 주로 한국과 무역을 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한국 
기업과 교류를 제일 많이 해요. … 사무실을 서탑에 두고 있는 이유
도 한국인과 더 쉽게 만나고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한인 디아스포라가 어울리고 공존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이미 거대한 경제공동체로 성장되었다. 특히 서탑 코리
아타운에서 중국 조선족은 한국인, 북한인, 그리고 중국 한족 사이에서 중
개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한인사회와 초국가 공동체 ∥ 177

2) 글로벌 사회공동체

서탑 코리아타운에 유입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인적교
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사회공동체
가 구축되었다. 다양한 사회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심양조선족련의
회沈阳朝鲜族联谊会와 심양한국인(상)회이다. 1988년에 설립된 심양조선족련의회
는 조선족의 친목 도모를 취지로 설립된 사회단체로 심양시조선족기업가협
회, 심양시조선족청년협회, 심양시조선족교육협회 등 다양한 조선족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29) 다른 한편, 심양 한국인사회에서 대표단체로 손꼽히는 심
양한국인(상)회는 심양에 유입한 한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심양 조선족사회와 한국인사회를 대표하는 심양조선족련
의회와 심양한국인(상)회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예컨대 두 단체는 서탑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식회’에 공동으
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민족 전통명절 축제인 ‘정월대보름맞이 축제’도 함
께 협력하여 개최함으로써 심양시 조선족과 한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
리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서탑 코리아타운의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민간단체에 의해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개인생활에
서도 잘 체현되고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거주지역이 중첩되고 
같은 상권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면서 교류와 소통이 일반화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 중에서도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의 교류가 확인되었다. 

연 구 자: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은 어느 정도로 교류하고 있나요?
참여자 4: 거의 매일 한국사람 만나요. 주변에 한국인 친구도 많고요. 저는 화

장품 가게를 하다보니까 한국 손님이 많아요. 저도 한국 자주 가요. 
서탑에서는 한국사람 만나는거 일상이에요.

참여자 2: 저희 아파트 위층에 바로 한국사람 살아요. 그 친구가 또 서탑에서 
식당도 하고 있어요. 자주 만나죠. 그 한국 친구 식당에 가서 밥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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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고 … 말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까 편하게 만나요.
참여자 8: 한국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조선족을 통해서 자리 잡았잖

아요. 우리는 중국말도 모르고 여기 문화도 모르니까 … 조선족과는 
자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공존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는 그들의 
민족단체를 통해 사회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글로벌한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회공동체는 국제정세
의 변화, 한중관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긴장감과 모순이 동반되는 등 미묘
하게 변화되기도 한다. 

3) ‘한류’ 중심 문화공동체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을 비롯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국어가 일반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한류’를 확인할 수 있
는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한민족 문화공동체는 1998년 심양
에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시작되었다. KBS, MBC, SBS를 비롯한 
한국 위성 TV가 보급되면서,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조선족은 K-Pop, 한국 
드라마 등 한류 문화콘텐츠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 한
한령이 발표되기 이전, 중국은 한류의 진원지이자 한류 확산의 거점기지이
었다.30) 1997년의 “사랑이 뭐길래”로부터 시작해 “가을동화”, “겨울연가”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2005년에 방영된 “대장금”은 열풍을 일으키기
도 했다. 중국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한류韩流’는 드라마를 넘어서 K-Pop, 
한국 영화, 한국의 언어, 음식, 패션, 메이크업 등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31) 한류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열품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 조선족이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중국 조선족은 한류 문화 콘텐츠를 중국에 전파하는데 촉매역할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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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 집에 당연히 한국 TV 나오지요. 매일 봐요. 드라마도 보고, 전국 
노래자랑도 보고. 없으면 안돼요. 한동안 안테나 설치 불법이라고 
떼어간 적도 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 주변 조선족 친구들은 다 
한국 TV 보고 있어요. 

참여자 2: 저희는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한국 TV를 접했고, 지금은 인터넷
이나 모바일로 드라마 많이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거의 실시간으
로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을 정도에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한국 
문화가 익숙해요. 한한령 때문에 한류가 좀 영향은 있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중국 친구 많아요.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공감하고 친근감을 느끼는 중국 조
선족은 점차 심양 정착 한국인과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0년 8
월 한인회가 주최하는 서탑 거리 공연 ‘동북3성 한민족화합노래자랑’에 중
국 조선족이 함께 참여하였고, 2000년 10월에 개최된 ‘2000 심양 미스조
선족 선발대회’는 심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이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리
고 2009년 심양에서 개최된 ‘KBS전국노래자랑’은 한민족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과 조선족의 화합의 장이었다. 나아가 2002년 이후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심양한국주” 행사와 서탑 코리아타운에서 개최되는 “미식회”에서 서
탑 정착 한국인과 조선족은 협력하여 한복 퍼레이드, 전통 문화 공연을 기
획함으로써 문화공동체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 공존의 장

전 세계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708만 한인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 미국의 LA와 뉴욕,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영국 런던, 브라질 상파울
루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밀집거주하면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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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연구는 현지조사와 심층면접을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여 심양 
서탑 코리아타운의 형성 과정과 실태, 그리고 사드 사태 이후 직면하고 있
는 위기를 검토하였으며, 나아가 중국 조선족, 한국인, 북한인이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한인 디
아스포라의 심양 유입은 1910년 전후부터 시작되었으며, 교통이 편리한 서
탑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들만의 밀집거주지역을 형성하였다. 심양시의 
빈민촌에 불과했던 서탑지역은 조선족 유입 이후 점차 경제가 활성화되어 
상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개혁개방 이후에는 점차 심양 조선족사회의 
경제·사회·문화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이후 한국 
자본의 유입과 함께 서탑은 기존의 ‘조선족거리’에서 현재의 글로벌한 코리
아타운으로 변모하였다. 비록 사드 사태 이후 한국인의 규모가 감소됨에 따
라 코리아타운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서탑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중국 
국내 최대 코리아타운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인 디아스포라가 공존하고 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초국가주의의 산물
이다. 이 연구는 서탑 코리아타운의 초국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서탑지
역에 구축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
선, 심양시 주요 상권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
스포라가 구축한 초국가적 경제공동체이다. 현재 서탑 코리아타운에는 중국 
조선족이 운영하는 조선족백화점, 서점, 병원, 식당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백화점, 아울렛, 치과, 미용실이 있으며, 북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갤러리가 있다. 즉 현재의 서탑 코리아타운은 한인 디아스
포라가 구축한 거대한 경제공동체이다. 다음, 서탑 코리아타운은 중국 조선
족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한 사회공동체이다. 서탑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은 심양조선족련의회, 심양한국인(상)회를 비롯한 
그들만의 사회단체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사회단체는 서로 협력하고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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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사회공동체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탑 코리
아타운은 한류를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오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민족언어와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있는 중국 
조선족은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 문화에 공감하면서 서탑 정착 한국인과 
문화행사를 함께 하는 등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원문출처>
이 글은 아래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김혜련, ｢중국 선양(沈阳) 시타(西塔) 코리아타운의 초국가 공동체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연구 18(1),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24

<저자소개>
김 혜 련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
저자 김혜련은 중국 심양공업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디아스포라학
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성대학교 이민다문화트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화교·화인, 다문화, 재외
동포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공저서로는 화인 디아스포라의 현지적응과 정
착기제 화인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 화인 디아스포라의 이주 흐름과 초
국가적 공동체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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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오사카 조선부락-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만든 역사

‘보이지 않는 동네’이지만 “다들 목청을 돋우고” ‘활개 치는 씩씩하고 활발

없어도 있는 동네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린 동네
전차는 애써 먼발치서 달리고
화장터만은 잽싸게
눌러앉은 동네
누구나 다 알지만
지도엔 없고
지도엔 없으니까
일본이 아니고
일본이 아니니까
사라져도 상관없고
아무래도 좋으니
마음 편하다네

거기선 다들 목청을 돋우고
지방 사투리가 활개치고
밥사발에도 입이 달렸지
엄청난 위장은 
콧등에서 꼬리까지
심지어 발굽 각질까지
호르몬이라 먹어 치우고
일본의 영양을 몽땅 얻었노라
의기양양 호언장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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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네’. 장편시 – 이카이노猪飼野시집(1978년)에서 시인 김시종이 표현한 
조선부락이다. 재미작가 이민진의 작품 ‘파친코’가 그린 1920년대 오사카 조
선부락의 이미지는 열악한 생활공간이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 전역의 
조선부락은 그저 좁고 더러운 곳에 그치지 않았다. 조선적인 정서와 언어, 
교육, 문화를 유지하던 곳이자 경제력을 갖춘 곳이었다.1) 

역동성, 해방구. 바로 일제강점기 조선부락의 특징이다. 그리고 전후에는 
일본에서 새로운 공생의 사례를 만들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 사
회는 다문화공생 정책을 내세우지만 100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자
이니치在⽇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타자화, 배제. 일본 사회가 자이니
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참정권과 법적 지위는 일본 사회가 자이니치를 공
생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낳는 지점이다. 세금
을 내지만 정치적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적’이라 불리는 
무국적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모국인 한국의 재일동포 정책도 일본 
정부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재일동포의 
존재를 방기했고,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제협정｣ 중 ‘재일한국
인 법적지위협정’을 통해 재일동포 사회의 분열을, ‘한일 청구권 및 경제협
력 협정’에서도 재일동포의 재산과 권리 및 이익을 제외해 재일동포 사회에 
소외감과 깊은 상처를 남겼다.2)

그런 속에서 자이니치 사회의 아이덴티티는 변하고 있다. 모국지향성 일
변도였던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양해졌다. 영화 ‘Go’에서 볼 수 있
듯이 3세부터는 국적이나 민족이 아닌, ‘도쿄인’이나 ‘오사카인’의 정체성으
로 살아간다. 올드커머의 경제력 향상과 함께 뉴커머의 존재는 자이니치 사
회의 공생 대상이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형성된 조선부락의 역할과 기능을 토대로 
광복 이후 공생의 플랫폼으로써 코리안타운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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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일본에 가다 - 도일 : 도항과 밀항

광복 이전 한인의 도일은, 첫 번째 조선의 개항, 두 번째 1910년 한일강
제병합, 세 번째 일본의 총동원체제기에 일본으로 강제동원을 본격화한 
1939년 등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표1> 일본 거주 한인 현황 (단위:명)3)

연도
거주 한인수 

연도
거주 한인수

⑴ ⑵ ⑶ ⑴ ⑵ ⑶
1882 4 1924 118,152 168,002 172,130
1895 12 12 1925 129,870 187,102 214,657
1896 19 1926 143,798 207,853 247,358
1898 71 1927 165,286 246,515 308,685
1900 196 1928 238,102 341,737 358,121
1905 303 303 1929 275,206 387,901 398,920
1907 459 459 1930 298,091 419,009 419,009
1909 790 790 1931 311,247 437,519 427,275
1911 2,527 5,728 1932 390,543 504,176 433,692
1912 3,171 7,796 1933 456,217 573,896 500,637
1913 3,635 3,952 10,394 1934 537,695 689,651 559,080
1914 3,542 4,176 12,961 1935 625,678 720,818 615,869
1915 3,917 5,064 15,106 1936 690,501 780,528 657,497
1916 5,624 7,225 17,972 1937 735,689 822,214 693,138
1917 14,502 17,463 22,218 1938 799,878 881,347 796,927
1918 22,411 27,340 34,082 1939 961,591 1,030,394 980,700
1919 26,605 35,995 37,732 1940 1,190,444 1,241,315 1,241,315
1920 30,189 40,755 40,755 1941 1,469,230 1,469,230 1,484,025
1921 38,651 48,774 62,404 1942 1,625,054 1,625,054 1,778,480
1922 59,722 82,693 90,741 1943 1,882,456 1,768,180 1,946,047
1923 80,415 112,051 136,557 1944 1,936,843 1,911,307 2,139,143

  

 ⑴ ⽇本帝國統計年鑑, 해당연도
⑵ 朴在⼀, 在⽇朝鮮⼈に關する綜合調査硏究, 東京: 新紀元社, 1957, 23~29쪽
⑶ ⽥村紀之, ｢內務省警保局調査に依る朝鮮⼈⼈⼝(1)｣, 經濟と經濟學46, 1981, 58쪽

한인 도일정책은 1910년부터 1939년간에도 일본 경제 상황, 당국의 정
책 수립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했다. 그러나 한인의 도일이 합법적인 테두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 185

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의 
요구는 당국의 정책 방향을 넘어 비합법적 방법을 넘나들었다.

한인의 도일을 활성화한 배경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기항로 개설이었
다. 1876년에 부산과 일본 규슈九州 나가사키⾧崎 간 정기항로를 시작으로 
1880년 원산과 나가사키, 1883년 인천과 나가사키, 1890년 부산과 오사
카⼤阪, 1893년 인천~모지⾨司~오사카, 1902년 원산~모지~오사카 간 정기항
로를 개설했고, 1905년에는 부산~시모노세키 간 정기항로인 부관釜關연락선
이 취항했다.4) 1901년에는 부산~경성~신의주를 잇는 철도를 완성했고, 고
베와 시모노세키 간 철도 노선을 완성함으로써, 한·일 간 거리를 단축했다. 
부관연락선 개설은 신의주~부산 간 한반도 전역과 일본 규슈~간사이關西 간 
교통망을 마련했다.5)

정기항로의 개설은 한인의 도일을 촉진한 배경이기도 하지만 한인의 도
일을 활성화한 결과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정기항로를 개설했기에 도일
이 촉진된 것이다. 관련 연구 성과는 찾을 수 없지만, 일본의 적극적인 조
선통치 의지와 조선으로 향하던 일본인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통계를 
통해 추측의 실마리를 풀어보자.

통계가 절대적 지표는 될 수 없으나 추이를 살펴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1905년 부관연락선이 취항한 시기를 기준으로 전후 시기의 거주 
통계를 보면, 한인의 일본 거주 인원은 1911년에 급증할 때까지 큰 변동 
추이를 찾기 어렵다. 이에 비해 일본인의 조선 거주 인원은 1881년과 
1889년, 1895년, 1906년, 1909년, 191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났다. 1888
년은 오히려 거주 인원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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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의 통계를 정기항로 개설과 연관해 본다면, 한인보다는 일본인 도
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경영에서 자국민의 식민殖民은 필
수적이었으므로 강제병합 직후부터 일본 당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인과 기업
을 상대로 ‘조선 진출 권유’를 했다. 이들의 조선 진출에 정기항로는 필수 
요건이었다. 물론 정기항로 개설은 한인과 일본인 도항의 유일한 배경이 아
니라 여러 배경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두 번째 배경은 여권제도 개선이다. 조선 관리가 도일하려는 한인에 대한 

<표2> 한인과 일본인의 거주 현황 (단위:명)

연도

한인의 일본 거주 현황
(일본제국통계연감) 

일본인의 조선 거주 현황
(조선총독부 통계6))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인구수 전년 대비 증가 

인원
1876 -   - 54 -
1877 - - 345 291
1880 - - 835 490
1881 - - 3,417 2,582
1882 4 - 3,622 205
1885 - - 4,521 899
1888 - - 1,231 -3,290
1889 - - 5,589 4,358
1890 - - 7,245 1,656
1893 - - 8,871 1,626
1895 12 8 12,303 3,432
1896 19 7 12,571 268
1898 71 52 13,615 1,044
1900 196 125 15,068 1,453
1904 - 31,093 16,025
1905 303 - 42,460 11,367
1906 - - 83,315 40,855
1907 459 - 98,001 14,686
1909 790 331 126,168 28,167
1911 2,527 1,737 210,689 84,521
1912 3,171 644 243,729 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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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한인의 도일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
므로 일본기업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190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통감부령 제34호 ｢한국인외국여권규칙韓國⼈外國

旅券規則｣에 따라 한인의 여권 휴대가 면제된 것이다.7)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1910년 강제병합 후 한인의 도일은 증가했다. 

1910년 이전에 수백 명 단위였던 한인이 수만 명 단위로 급증하자 당국도 
체계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조선총독부와 내무성이 중심이 되어 도일과 거
주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했다. 한인 도일 통제 정책의 핵심부서는 내무성이
었다. 내무성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경찰과 권업勸業이었다.8) 사회의 안녕질
서를 위해 경찰업무를 장악해야 했고, 일자리를 관장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당국의 통제와 관리체제 아래에서 한인은 
도일했다. 그러나 모두가 합법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유씨와 약속 시간에 약속한 장소로 나갔다. 희미한 달빛이 비치
는 부산 다대포多⼤浦의 어느 바닷가였다. 파도치는 바닷가 바위 곁에는 백여 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노동자 밀수업자인 유씨의 알선으로 밀선에 실려 
일본으로 팔려 가는 가난한 장정들이었다.”9)

일본에서 돗파突破로 유명했던 노동운동가 김태엽⾦太燁이 1915년 열세 살 
어린 나이에 밀항하는 모습이다. 1910년대 일본 정부의 밀항 관련 자료는 
없다. 그러나 김태엽의 사례를 볼 때 밀항은 1910년대 한인들이 주로 이용
했던 방법이었다. 이들이 밀항을 택한 이유는 부관연락선 승선에 필요한 조
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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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한복을 입고 오사카 축항에 상륙하는 한인(재일한인
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 사진으로 보는 재일
코리안 100년, 2008, 15쪽)

<그림23> 경찰서가 발행한 도항증명서, 호적등본에 직인을 
찍는 방식으로 발행(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
료관 도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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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독자들이여, 나와 함께 다마가와多摩川 벌판에 서 보자. 자갈을 캐는 곳, 내 고
향 대구 부근의 하천에서 매일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가까이 있는 산들을 보
며 하천을 걷고 여성들의 자갈 캐는 것을 보면서 마치 내 고향 하천에 서 있
는 듯 착각하기도 한다. 내가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곳의 집들이 마치 조
선의 농가와 같기 때문이다. 말은 모두 조선말이고 조선 김치도, 고추도 있
다.”11) 

장혁주張赫宙가 르포에서 묘사한 도쿄 인근 다마가와 하천변과 시바우라芝浦 
조선부락의 모습이다. 친일 작가로 살았던 장혁주가 고향으로 착각할 정도
로 익숙한 곳, 바로 자이니치의 해방구, ‘조선부락’, ‘조선인 부락’, ‘조센쵸
朝鮮町’다.

일제강점기 일본 각지에는 다양한 성립 배경을 가진 한인 밀집지역을 이루
었다. 슬럼 혹은 바라크 지역이라 불렸던 일본 하층거주지구의 일종이었다.

일본에서 ‘부락部落’은 법제적 행정단위명이 아니라 민간에서 사용하던 용
어로써 동리洞⾥ 및 정촌町村 이하의 ‘자연마을’을 가리키는 개념어다. 차별적
인 용어가 아닌 일반 호칭이었다. 이러한 일반 호칭과 달리 ‘피차별·특수부
락’을 약칭한 개념의 ‘부락buraku’이 있다. 도축업 등 특정 직업 소유자의 밀
집 지역인 피차별부락과 부락민을 지칭하는 멸칭蔑稱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사회가 한인 거주지역을 지칭하던 ‘조선부락’은 차별적 
호칭이었다. 그러나 한인들에게 조선부락은 소중한 공간이었고, 자이니치운
동의 터전이었다. 한인들이 저임금과 민족차별 속에서 생존해 나가는 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탄생했다. 한인들은 공터와 하천가 등지에 마을을 형성하
고 일자리와 머물 곳을 찾아 모여드는 동포들을 품었다. 우리말과 역사, 풍
습 등 민족 정서를 지키며 후세 교육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패전 
후에도 남아 자이니치 사회의 구심점으로 역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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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부락의 형성 및 분포

돈벌이出嫁 노동자로 일본 땅을 밟은 한인에게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와 거
주지 확보였다. 단신으로 도일한 한인들은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동포들이 운영하는 노동하숙으로 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일
정 기간을 거친 후 고향의 가족을 불러 세대를 구성했다.12) 

세대를 구성한 한인들이 마련한 터전은 조선부락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취약한 자유노동자 처지였으므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인 밀집지역이 
유리했다. 일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거나 일본인 거주지 생활은 
두려운 일이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어려웠다. 한인 노동자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집세와 당국과 사회의 부정적 정서는 가장 큰 걸림
돌이었다. 식민지 시기 내내 일본 사회는 한인에 대한 배타적 인식을 유지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배타성에는 주거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
도 포함되었다.13) 

낯선 일본 땅에서 한인들이 갈 곳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한인들
의 손으로 마련한 삶의 터전. 한인들의 취로 사업장(공장이나 공사장)을 중
심으로 형성된 조선부락이었다.14) 한인들은 오사카·교토·도쿄·가나가와·요코
하마·규슈 등 주요 도시에 작업장 근처와 빈민지구, 공터 및 빈집, 시장터
를 중심으로 조선부락을 형성했다. 가장 급증한 시기는 1930년대였다.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선부락을 형성한 곳은 오사카다. 히가시나리구東成區 
히가시오바시쵸東⼩橋町 157번지 조선부락은 1907년에 탄생했다. 그러나 오
사카 최대의 조선부락은 히가시나리구 이카이노쵸猪飼野町이다. 이카이노猪飼野

는 ‘돼지 키우는 마을’이라는 의미다. 최대 거주 한인을 기록한 곳이며, 지
금도 4만 명이 사는 대표적 코리안타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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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이쿠노⽣野구의 한 구역이었으나 1973년 2월 1일에 없어진 조선인 
밀집지이며 옛 정명町名. 옛날에는 이카이노쓰猪⽢津라 했고 5세기 무렵 조선에서 
집단 도래한 백제인이 개척했다는 백제향百濟鄕의 터전이기도 하다. 다이쇼 말기 
백제천을 개수해 신히라노가와新平野川를 만들었을 때 공사를 위해 모인 조선인
이 그대로 살게 된 마을, 재일조선인의 대명사와도 같은 동네”15)

재일코리안 시인 김시종⾦時鐘이 이카이노 시집에서 설명한 ‘이카이노’다. 
이처럼 오랫동안 한인들의 밀집지였으나 현재 이카이노라는 이름은 사라지
고, 인접한 나카가와초中川町 모모타니 O초메桃⾕ O丁⽬로 통합되었다. 1970년
대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73년 2월 1일 오사카시가 
지도에서 지워버린 탓이다. 

2) ‘조선부락을 거부’하는 일본 사회

일본 사회는 빈민가를 형성한 조선부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일본 사회
는 부담스럽다는 의지를 집약해 표출했다. 다양한 방법의 추방 시도다. 당국
과 일본 사회가 주도한 추방 시도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16) 

<표3> 1930년대 주요 지역의 조선부락 형성 상황

지역 및 장소 조사시기 부락수 세대수(명) 세대원/ 
인구수(명)

거주한인수 
대비(%)

도쿄시 1939 26 1,468 5,740 10.71
요코하마시 1935 14 264 749* -

교토시 1935 31 862 5,898 14.0
오사카부 1933 109 5,602 29,739 26.6

* 미확인 세대원수 다수 포함
<자료> 外村 ⼤, 『在⽇朝鮮⼈社會の歷史學的硏究』, 東京: 綠陰書房, 2004, 44쪽, 
120∼130쪽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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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하천 주변이나 해안 등 국유지·사유지의 불법점거, 차지차가借地借家

에서 추방하는 경우다. 당국의 자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다. 집주인
에 의한 추방과 당국의 행정조치 등이 있다. 둘째, 일본 주민들에 의한 조
선부락 철거 요구이다. 일본인 집주인들은 가옥수선 등 여러 구실을 내세우
거나 한인들이 ‘잡거생활을 하고 위생풍속사상이 저급’하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다. 셋째, 일본정책과 행정조치에 의한 철거다. 조선부락을 몰아내려
는 주체는 지자체와 경찰 등 행정당국이 더 많았다. 당국은 조선부락의 근
거지가 국유지임을 내세우고 ‘도시미관을 더럽힌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행정력으로 몰아내고자 했다. 전쟁 말기에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철거하기도 
했고, 내무성의 다마가와 자갈砂利채취금지령으로 철거한 경우(도쿄)도 있다. 

일본 사회의 추방 시도 앞에서 거주권을 지켜야 하는 한인들은 절박했다. 
초기에는 사회운동단체를 찾아가 호소하고 일본 차지차가인조합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독자적인 한인 단체를 결성해 
대응했다. 대표 사례는 김문준이 1928년 7월 결성한 오사카조선인거주권획
득동맹이다.17) 

3) 전전기戰前期 조선부락의 역할

조선부락은 한인사회의 큰 버팀목이었다. 조선부락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었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다. 지연과 혈연적 상호부조가 잘 이루어져 취
직 등 생활상 편의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부락이 있었기에 
한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실천성을 담보한 대중운동이 가능했다. 
일본전국노동자협의회나 일본반제동맹 등 혁신운동세력도 조선부락과 한인
학교를 조직화 근거지로 삼았다. 그러므로 당국은 집요하게 조선부락 해체
를 시도했다. 그러나 해방 후 한인들은 조선부락이 있던 곳에서 민족교육을 
부활하고 재일코리안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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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삶의 버팀목을 넘어 합법운동의 근거지로 
조선부락은 도일한인들에게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터전이

었다. 혈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곳이었으므로 고향을 옮겨놓은 듯한 생활
공동체였다.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 않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었다. 또
한 미래를 꿈꾸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을 터전 삼아 행상인
이나 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성장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1930년대에 상공
업과 서비스업을 펼쳐 경제적으로 성공한 한인들도 등장했다.19)

조선부락은 한인들에게 다른 지역 동포들의 삶과 고향을 돌아볼 여유를 
갖게 해주었다. 조선부락이 중심이 되어 수해와 기근 및 각종 재해에 대한 
의연금을 모금하고, 고향에 필요한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까지 담당했다.20) 
지연과 혈연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부락의 부조 기능은 1920년대 후반 각종 협동조합 결성과 관련 있
다.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부락의 주요한 경제 기능은 공동구매나 계契 형
태가 담당했다. 1920년대 후반 결성되기 시작한 소비조합이 조선부락을 연
계한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협동조합은 비중 있는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었
다.21) 소비조합은 1930년대 후반에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22)

소비조합에 대한 한인들의 호응도는 높았다. 생활상 편리함이 컸기 때문
이다. 소비조합 활동에서 공동구매는 큰 도움을 주었다. 민중시보 제4호
(1935년 8월 15일자) 기사에서 공동구매를 강력히 추천했다. ‘열집식 스무
집식 공동으로 삽시다’ ‘누가 물건을 사다가 난와 줄 것인가’ ‘외상으로 사
는 것은 큰 손해다’는 소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공동구매의 요령을 구체적으
로 제시했다.23)

한인사회의 특징을 드러낸 협동조합은 동아통항조합東亞通航組合이다. 동아통
항조합은 제주도와 오사카를 왕래하는 한인의 편익을 위해 오사카 한인들
이 결성한 선박협동조합이다.24) 그러나 한인들의 호응에도 동아통항조합의 
운영은 순조롭지 못했다. 경제적 어려움, 선박 좌초와 지속적인 당국의 방
해와 탄압 등으로 1934년 2월 문을 닫았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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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부락의 생활공동체 역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진료소 운영
이다. 조선인무산자진료소朝鮮⼈無産者診療所는 오사카 거주 한인들이 언어가 통하
는 한인 의사에게 치료받기 위해 만든 의료조합이다. 그동안 한인 진료는 
조선부락 내 한약방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외과 수술 등은 한약방이 치료
할 수 없었다. 한인들은 위험하고 위생시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
었으므로 사고와 질병 위험이 높았다. 종종 발생하는 일본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는 한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진료소다. 1930년 1월 초 오사카의대 출신의 정구충鄭求忠 등이 ‘실비
진료소北區 吉⼭町’를 개설하기로 하고 한인 의사와 간호사를 갖추고 2월에 개
업했는데, 개업 당일부터 6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다. 그러나 역시 경
찰의 폐쇄 명령으로 1931년 8월 13일 문을 닫았다. 당국의 폐쇄 이유는 
허가 위반이었으나 실제 이유는 ‘진료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조선독립기념일
에 격문을 뿌리고, 이익금으로 한인아동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등 민족운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1930년대에 더욱 활발히 전개된 소비조합이나 동아통항조합, 진
료소 운영은 조선부락의 상호부조 활동에 바탕을 두고 출발해 조선부락 간 
연계조직으로 운영했다. 소비조합을 통해 조선에서 재배한 배추를 동아통항
조합 소속 선박으로 실어와 김장을 할 수 있었고, 일본어를 몰라도 진료소
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다. 국내 수재나 화재를 당한 다른 지역의 동포들을 
구제하는 일도 소비조합의 역할이었다. 이들 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인 이
익을 도모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다. 재일코리안운동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
하고 조선 및 일본 운동단체와 공동전선을 취하며, 합법운동의 창구 역할도 
병행했다. 그러므로 당국의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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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부락,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울타리 

“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향수에 사로잡히게 되는 때에는 대개 간다
(神⽥)의 조선 식당에라도 찾아간다. <중략> 거기서 동포들의 웃는 얼굴을 바
라보거나 신나게 떠드는 소리를 듣거나 하게 되면 때로 나도 모르게 웃고픈 
마음이 생긴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희열 속에 잠긴다. 저 장난 섞인 야유. 그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온다. 어느새 울음이 터져 나온다.” - 
김사량의 ‘고향을 생각한다’ 중에서.26) 

조선부락은 ‘고향’이었다. 고향 정서를 갈망했던 작가 김사량은 동포의 
모습을 찾아 ‘웃고, 조선말을 듣는 기쁨’을 느끼며 향수병을 이겨냈다. 

1930년대 오사카 고바야시쵸⼩林町 조선부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최석
의崔碩義, 1927년생가 회상하는 조선부락은 “소란이 그치지 않는” 거친 곳이었
다.27) 거칠고 무질서했으나 ‘해방구’였다. 문자 그대로 ‘조선인 마을’이었
다. 일본어도 제대로 모른 채 일터에서 옥죄었던 긴장감을 풀고 거리낌 없
이 쉴 수 있는 곳이었다. 일본이면서 일본인들의 세계와 떨어진 곳이었다. 

“밤은 별세계였다. 밀조한 막걸리가 있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가 있
고 술이 취하면 고향의 민요가 흘러 나왔다. 일본의 학정을 한탄하는 청춘가
가 나오면 아리랑, 도라지, 노들강변, 소상팔경, 춘향가 등 아는 노래 전부가 
흘러나와 저녁 여섯 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두세 시까지 이어지는 일도 
많았다.”28)

조선의 어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조선적’ 모습이다. 그러므로 조선부락
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한인들에게 ‘풍부한 민족 색채’는 자연스러웠다. 정
월이나 추석이 되면 화려한 민족의상을 입고 나들이를 했다. 여성들이 길고 
숱이 많은 머리를 곱게 쪽을 지어 올리고 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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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의식부터 관혼상제의식에 이르기까지 모국의 관례가 오로지 중시되었
다. <중략> 이 모든 것은 모국의 습관이기 때문이다. 얼핏 보아 완고하게 비
치는 사람들의 태도에는 민족의 전통을 존중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고집하
는 절실한 심정이 나타나 있었다. 나아가 잃어버린 모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만회할 수 있는 그날을 남몰래 기다리는 희망이 배어 있었던 것이다.”30) 

김태생⾦泰⽣에게 모국의 관례는 습관이나 생활상의 편의만이 아니라 ‘민족
의 전통을 잊지 않으려는 절박함과 모국의 역사를 만회할 그날을 기다리는 
희망’을 담은 숭고한 행위였다. 한인 대부분이 김태생과 같은 생각은 아니
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부락이 없었다면, 당국의 동화정책은 막힘없이 추
진되었을 것이고, 김태생과 같은 한인들이 ‘희망’을 품기 어려웠을 것이다. 

조선부락에서는 우리말과 우리 문화가 통용되었다.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교육을 통해 이어졌다. 나라는 없어도 조선말은 한인의 모국어이자 일상어
였다. 모국어가 갖는 힘은 소통 이상이다. 민족이라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가지를 번성하게 만든다. 작가 김사량이 조선말을 듣기 위해 찾아 헤
맨 결과 얻은 것은 고향만이 아니었다. 당국의 강요로 황군위문행사를 다녀
야 하는 현실에서 연안의 조선의용대를 찾아가는 용기도 얻었다. 

조선부락의 우리말과 우리 문화는 열악한 여건이 나은 산물이기도 했다. 
학령대상아동은 증가하는데, 일본학교에 보낼 수 없는 처지의 한인들이 자
체 교육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견지한 문화였기 때문이다. 당시 기류부에 등
록되지 않는 한인들은 아동을 취학시킬 수 없었고, 경제문제로 아동들이 노
동현장을 지켜야 했으므로 정규 교육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
다. 그러나 한인사회는 이들 미취학 아동의 교육을 방치하지 않았다. 1920
년대부터 조선부락 부근에 야학과 학원을 설립해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쳤
고, 한인노동조합도 조선부락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이러한 교
육을 통해 우리말은 조선부락에서 일상어로 확고한 위치를 가졌다. 

이러한 전통은 일본 패전 후에 민족학교로 이어졌다. 1982년에 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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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년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광복 당시 귀환하려 한 동포들은 
67%였으나 다수가 정주를 택해야 했다. 일본의 방기와 모국의 정치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발생한 정주이다. 그러나 귀국에 대한 희망은 버리지 않았으
므로 해방 이전부터 있었던 교육의 전통을 이어 1945년 9월부터 노천교실
에서 등사판謄寫版으로 만든 교과서로 민족교육을 시작했다. 1948년에 학생이 
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왕성했다. 당시 한인 아동의 취학률은 100%였다고 
한다. 1948년 1월 GHQ의 통달과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전국 200여 개에 
달하던 학교는 강제 폐쇄를 당했으나 5월에 타협이 이루어져 현재까지 민족
학교와 민족학급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부락에서 조선적인 생활과 풍습은 자연스러운 삶이었고 주류였다. 
그러나 식민지 본국인 일본 땅에서 한인들의 이러한 ‘조선적 삶’은 당국의 
정책과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였다. 한인들의 조선적 풍습은 동화정책의 가
장 큰 걸림돌이었다. 조선부락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풍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당국
은 내선협화회(1924년) → 교풍회(1935년) → 협화회(1936년)으로 이어지
는 통제조직을 통해 한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고자 했다. 

오사카 히라오카平岡에 살며 지퍼공장에 다니던 박윤경은 출근길에 경찰서
가 있었다. 하얀 조선 옷을 보면 먹물을 쏘았기 때문에 경관이 있으면 멀리 
돌아가고 없으면 뛰어서 지나갔다. 공장에서 복장을 단속하는 일도 있었다.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면 말이야. 단속이 들어와. 저고리를 면도칼로 찢는 
일도 있어. ‘기모노 입어!’라면서 말이지. 조선 옷은 금지였어.”31)

조선적 관습을 유지하려는 한인에 대한 당국의 단속과 탄압은 집요하고 
다양했다. 이같이 조선부락은 주거문제와 생존권 해결을 위해 탄생했지만, 
주거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넘어섰다. 밀집이라는 특성을 토대로 우리말과 
풍습을 유지하면서 민족적 아이덴티티 유지로 이어졌고, 민족공동체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1930년 한인 단체의 해산으로 자이니치운동의 
지형이 다각화한 후 자이니치운동에서 조선부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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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의 생활터전으로써 교육적 기능까지 담당했던 조선부락은 1930년대 자
이니치운동의 토대로 작용했다.

광복, 공생의 플랫폼을 향해 

1) 자이니치 사회의 경제적 안정

(1) 1930년대 말 증가하는 자영업
한인의 대부분은 도일 후 고향과 전혀 다른 경험 세계에 들어섰다. 대부

분 농민 출신이었으나 도일 후 대부분 노동자의 삶을 살았다. 노동자는 
1910년대 이후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재일 한인의 직종이 되었다. 그러나 
시기가 지남에 따라 노동자 비율은 감소하고 상업 종사자는 높아졌다. 

조선일보에 게재한 명함 광고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전국 1,178건의 
재일 한인 사업주들은 금속기계 등 제조업과 판매업, 하숙업, 각종 상점, 
한방약국, 이용업, 보험대리점, 운수업, 변호사나 행정서사, 서비스업, 신문
보급소 등 다양한 업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였다.32)

자영업은 조선부락을 토대로 활성화되었다. 당시 조선부락 거주자들의 회
상에 의하면, ‘조선부락의 도로가에는 쌀집, 잡화점, 생선가게, 건어물점, 
한복집, 이발소, 세탁소, 각종 음식점, 과자점, 금은방, 김치나 미역 등 소
매업 가게, 한약방, 철공소, 목재소, 폐품처리장 등이 즐비’했다.33) 

자영업자의 증가는 한인 노동자들의 직업 전환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가운
데 주목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는 직종은 상업이다. 상업은 1935년부터 
1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1940년 상업 세부 직종 가운데 넝마주이가 
8.29%에 차지하는 점은 특이하다. 1930년대 중반 조선부락에 자리한 고물
상(폐품처리장)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부락에서 “수백 명이나 되는 하얀 옷
을 입은 여성들이 등에 어린이를 업은 채 노천 고물상(폐품처리장)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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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소각 대상과 재활용 대상을 구분해 금속과 철선, 유리 등을 골라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34)

* : 1935년 이후 유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표4> 광복 이전 재일 한인 직업 구성비35) (단위 : %)
직업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36) 1940년

관공리‧사무‧
전문직* 0.42 0.19 0.17 유식적 

직업 0.35 0.56

농업 1.21 1.51 0.85 1.07 1.26
어업 - - - 0.10 0.06

상
업

각종 행상 0.01 - - -
노점
‧
행상

1.32

넝마주이 - - - - 8.29
각종 상업 0.33 - - - -
보통 상인 - - - 1.49 1.64
인삼‧과자류
‧잡품 - - - 2.32 -

기타 잡업 - - - 6.37 -
소 계 0.34 1.68 5.70 10.19 11.26

노
동
자

토공* 16.66 - - 토건 24.82 23.58
탄광산 
탄갱부* 22.09 9.67 5.38 광업 2.81 12.73

각종 고용인* 3.40 6.71 5.88 섬유37) 10.59 6.74

각종 직공* 26.47 22.85 21.62 금속‧
기계 6.56 7.77

일용직‧인부* 20.54 52.67 58.35 화학 10.93 7.87
운수‧교통 - 0.55 0.55 - -
수상(⽔上) 
취업자 - 1.63 1.49 - -

소 계 89.16 94.09 93.26 82.82 81.85
요리점 및 하숙업* 0.13 0.77 - 접객업 1.62 0.80
토건청부 0.71 - - - -
예창기(藝娼妓) - 0.14 0.02 - -
기타 유업자 8.03 1.62 - 3.8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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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업 종사자 가운데 행상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단지 
물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국이나 외부의 소식을 전해주거나 도서대여점
의 역할까지 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행상을 통해 책을 사거나 빌릴 수 있
었다. 행상을 통해 구한 춘향전, 심청전 등 고전이나 이광수의 소설과 같은 
신간 서적은 단지 오락물에 그치지 않았다. “저녁이면 평상에 모여 행상인
을 통해 구한 한글본 소설을 서로 돌려가며 읽기도 했다.”38) 이러한 과정
을 통해 한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말과 조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

<표4>에서 1920년과 1940년 외에는 행상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1930년대 한인의 정주화가 강화되면서 행상의 일부는 노점상이나 자영업으로 
전환되었다. 1940년 통계에서 행상이라는 직종은 노점과 함께 분류되었다.

 <그림24> 1920년대 엿을 파는 
고학생들(재일한인역사자료관, 
『재일한인역사자료관 도록』, 32쪽)

행상이나 노점상은 큰 자본금 없이도 가능했으므로 한인들의 일본 정착
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 ‘떡’이나 ‘엿’ 등 행상을 한 고학생도 많았다. 가가
호호 방문하는 행상의 특성은 도일 초기 한인이 일본의 다양한 면과 만나는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 201

경험이자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30년대에 정착한 한인 
상점은 조선부락과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데 중요한 순환 구조 역할도 담당
했다. 노동자였던 한인들이 상업이나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인 세계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 광복 이후 자이니치의 직업생활
광복 후 한인들은 당국의 정책으로 귀국을 보류하고 잔류했다.39)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1945년 8월 이후 1946년 3월까지 남한으로 귀국자는 
약 94만 명이고, 1950년까지는 약 10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자이니치 사
회의 원점을 형성한 인원은 1947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등록자 639,368
명이라 할 수 있다. 1992년 기준 자이니치의 수는 668,144명이다.40)

1950년대 자이니치의 통계를 보면, 1950년 544,903명(외국인 총수 대
비 91%)이고, 1952년 535,065명, 1954년 556,239명, 1955년 577,682
명, 1958년 611,084명, 1959년 607,533명, 1960년 581,257명(외국인 
총수 대비 89.3%)이다.41) 1954년에 1952년 대비 21,174명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6.25전쟁으로 인한 ‘선회旋回 도일’이라 부르는 ‘역밀항’의 결
과로 보인다.

<표5> 1952년 10월 기준 한인 직업 구성비 (단위 :명/%)
직업 합계(%) 직업 합계(%)

농업 10,156(1.8) 무역업 163
공업 24,573(4.6) 광업 53
상업 31,023(5.8) 어업 801
운수업 5,266(0.9) 지적노무자 7,237(1.3)
토건업 19,991(3.7) 일용노무자 35,585(6.6)
요식업 5,157(0.9) 실업자 13,269(2.4)
유흥업 7,207(1.3) 무직자 328,624(62.0)
해운업 612 기타 46,084(8.5)
합계 535,8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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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초 직업별 분포를 보면, 해방 이전과 차이는 업종의 다양화이
다. 해방 이전이 노동자와 상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비중은 작지만 1952
년에는 해운업과 무역업 등 새로운 업종을 볼 수 있다. 강재언과 김동훈의 
연구에 따르면, 도쿄도와 오사카부 등 지역에 따른 업종별 분포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쿄도는 파친코, 불고기 식당, 소비자금융업, 플라스틱제조
업, 재생자원, 도매업의 순서로, 오사카는 플라스틱제조업, 금속제품과 기계
기구 제조업, 토건업, 음식점, 파친코의 순서로 비율이 높다.42) 

(3) 올드커머 기업과 뉴커머 기업의 성장
현재 자이니치 사회는 크게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

계는 명확하지 않다.43)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도일자 및 1950년대까지 
주로 제주도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밀항’을 통한 도일자를 올드커머라 한
다면 뉴커머는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정식 허가를 얻어 도일해 공식 체류
허가를 받은 한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 분
절적으로 분석하는 경향도 있으나 현재는 분절점은 희박하다.44)

<표5>에서 자이니치의 새로운 업종은 일본 패전 직후 혼란 속에서 성장
한 올드커머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올드커머 기업은 각지의 파칭코 산업 
등 다양하지만 대표 기업은 1948년 창업한 ㈜롯데와 소프트뱅크를 꼽을 수 
있다. 신격호가 일본에서 식품업계를 일으켜 성공한 후 한국에 진출해 한국 
재계 10권 내의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데 비해, 손정의는 1978년 미국에서 
유니슨월드를 창업한 후 1981년 일본에서 소프트뱅크를 창업해 일본의 미
성숙업계인 컴퓨터 소프트 유통업과 IT업 분야를 선도했다.45) 이들 올드커
머는 차별과 배제의 일본 사회를 경험하면서 일본인 이상으로 적극적인 일
본인화를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46)  

뉴커머는 1980년대 이후 약 20만 명 정도로 비중이 높고, 2016년에는 
뉴커머 출신이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할 정도로 ‘재일코리언 기업’에
서 자리 잡았다. 뉴커머를 자이니치에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이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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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2천년대 이후 도쿄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뉴
커머를 자이니치 범주에 포함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뉴커머 기업은 올드커머와 같이 대규모는 아니다. 대표적인 뉴커머 기업
은 도쿄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에이산Eisan 면세점 대표 장영식張永軾이다. 
1993년 도일한 장영식은 아르바이트와 행상에서 시작해 1995년 전자제품 
판매회사를 설립했다. 그가 당시 주로 한인들이 주력하는 파친코나 식당이 
아닌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한 이유는 면세점이 일본의 틈새시장이라는 
점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도쿄국제대학 대학원 유학 중 창업한 이동재팬의 
김효섭⾦孝燮 대표, 일본대학 경제학부 출신의 테크노피아 박재세朴裁世 대표, 
유학생 신분으로 도일한 국제익스프레스 나승도羅勝道 대표 등도 성공한 뉴커
머 기업가이다.47)

2) 공생의 플랫폼 – 코리안타운

(1) 조선부락에서 코리안타운으로 –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일본의 코리안타운이라고 하면, 도쿄의 신오쿠보와 오사카의 

이쿠노구를 떠올린다. 신오쿠보가 뉴커머 중심이라면 이쿠노구는 올드커머
의 집거지로 구분할 수 있다.48) 이쿠노구의 역사가 조선부락의 역사와 무
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쿠노구는 현재 가장 많은 자이니치가 거주하는 집거지이기도 하다. 
2018년 현재 가장 다수의 자이니치가 거주한 지역은 오사카시이다. 오사카
시가 공개한 2018년 3월말 현재 총 외국인 131,949명 가운데 한국·조선적
(무국적)은 67,454명(51.1%)이고, 이 가운데, 이쿠노구에서 한국·조선적(무
국적)은 외국인 거주자의 81.4%를 차지하고 있다.49) 

오사카에서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섬’이라고 불렀다. 접근성이 떨어
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외진 곳이 지금은 연간 200만 명이 넘는 방문객
이 있으며, 유튜브에서 ‘코리안타운 찾아가는 길’이 있을 정도로 일본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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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핫 플레이스가 되었다.
이쿠노구의 코리안타운은 미유키도리御幸通り 상점가, 쓰루하시鶴橋 국제시장, 

이마자토신지今⾥新地이다. 이 세 곳에서도 가장 연원이 깊고 조선부락과 직접 
관련을 맺은 곳은 미유키도리 상점가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한인들이 
시장을 형성한 곳은 현재 미유키도리 상점가가 아니라 상점가에서 남쪽으로 
100미터 정도 내려간 골목이다. 이곳에서 김치나 나물, 고무신 등을 판매하
면서 시작했다. 현재 상점가는 미유키도리신사御幸森天神宮로 가는 신사길이다.

1926년에 신사 앞 산도參道에 오사카시립 쓰루하시 공설시장을 개설한 후 
쓰루하시역과 이쿠노역을 개통하면서 시장은 미유키도리 상점가로 번성했는
데, 물자통제와 1945년 6월부터 시작된 연합군 공습으로 유지할 수 없었
다. 일본 패전 이후에도 일본인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어 상
점가가 빈집으로 남게 되자 1948년경에 아래 골목에서 장사하던 자이니치
가 입주하면서 현재 조선시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50) 1951년 한인 상점
주의 진출이 늘어나자 거부감을 가진 일본인 상점주가 주도권을 잡으려 했
으나 상점가가 세 군데로 나누어지면서 중앙 상점가는 자이니치 중심의 상
점가로 특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코리안타운’이라는 이름은 1993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상점가
에 ‘백제문’이라는 게이트를 세우게 된 것은 공설시장의 쇠락 때문이었다. 
슈퍼마켓 등 대형 점포의 진출로 일본 각지에서 상점가가 쇠퇴하면서 미유
키도리 상점가도 1988년 공설시장 기능이 폐지되자 상점가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코리안타운 구상이 추진되었다. 중심 추진세력인 자이니치 청년단체
와 일본인 청년단체들은 지역 재생을 위해 공동으로 구상을 제창하고 오사
카시의 행정지원을 받아 1991년부터 구체화되었다. 1993년 게이트 설치 
후 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주변 일대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온 자이니치나 
뉴커머가 늘어나면서 이쿠노는 자이니치의 집거지가 되었다.51) 

오사카의 코리안타운은 단지 상업지구 기능만이 아닌 문화체험과 친선교
류의 공간으로서 이미지에 많은 변화를 도모한 곳이기도 하다. 재일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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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중심으로 각종 기념 강연회나 공연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발신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문화교류의 장이자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1994년 3월에 개최된 ‘이쿠노민족문화제⽣野民俗⽂化祭’를 비롯해 
2009년부터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를 매년 11월에 3개 상점가 연합
으로 개최함으로써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의 메카라는 이미지 표상에 노력
하고 있다. 즉 이쿠노 코리아타운은 다문화공생과 문화융합을 실천하고 실
현하는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52)

또한 이곳은 민단과 총련의 각 지부들, 교회와 한국계 불교사찰 등 종교
시설, 재일 고령자 시설, 민족학교 등이 점점이 퍼져 있는 곳이다. 올드커
머와 뉴커머, 중국 조선족, 귀화한 자이니치 등 저마다 다른 배경을 지닌 
코리안들이 경제활동을 비롯해 문화, 교육, 정보 교환, 민족마당이나 축제, 
관혼상제에 이르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21세기 자이니치 세계의 핵심을 이
루는 관습이나 문화를 지키는 곳이다.53)

(2) 혐한, 한류 그리고 공생 :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1959년 12월부터 시작한 ‘귀국사업(북송사업)’이 1984년 8월 종료된 후 

자이니치 사회에서 일본 사회와 공생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총 93,340
명에 달한 북한행 자이니치의 집단적 행렬이 멈춘 후 이제는 한반도가 아
닌 일본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생을 지향한 주체는 자이니치만이 아니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게 다문화공생은 시급한 아젠다였다.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
로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의 외국인등록자는 급증했다. 일
본 법무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외국인등록자 2,232,189명
은 1986년 말에 비해 162.4% 증가한 규모였다. 이와 함께 일본 인구의 감
소도 다문화공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연평균 인구증감
율이 2016년 –0.32%에서 2020년 –0.47%로 감소했고, 2060년에는 –
1.16%라는 높은 감소율이 예상된다.54) 일본 인구의 감소는 일본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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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공생에 대해 인식을 달리해야 할 상황을 맞았다.
일본의 외국인 거주자 정책이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이후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 지역사회의 주민정책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주민정책은 1980
년대와 1990년대에 마련된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양상에 관한 지침’, 
‘국제교류를 위한 지역 만들기 지침’, ‘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의 시책에 관한 
지침’ 등의 지침을 통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거주자에 대
한 지역사회의 기본 정책과 계획 수립을 보다 체계화하고 종합화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가와사키시川崎市 남부의 
자이니치 집주지역인 사쿠라모토櫻本의 가와사키교회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
공생 실천이다.55)

그러나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다문화공생과 자이니치의 공생이 일치한다
고 보기는 어렵다. 자이니치 형성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가장 큰 허들이다. 
자이니치 사회 자체가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거리를 둘 수 없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공생은 자이니치가 일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자이니
치 사회에서 뉴커머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올드커머 사회는 뉴커머 사회와
도 공생해야 한다. 이 같은 자이니치 사회에 한류는 공생의 긍정적인 요소
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문화 개방정책은 무분별한 일본문화가 
쇄도할 것이라는 국내의 우려와 달리 일본에 한류의 문을 열었다. 1990년
대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 대중가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
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한류는 2003년 방영한 드라마 ‘겨울
연가’를 통해 본격화되었다.56) 

한류의 확산은 한일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일본 사회에서 일본
인의 한국인 호감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류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04년간 일본 여론조사는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는 항목이 
37.9%에서 증가해 56.7%까지 상승했다.57) 그러나 이와 함께 나타난 현상
이 혐한류이다. 혐한류는 2005년 출간한 야마노 샤린⼭野⾞輪의 만화혐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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マンガ嫌韓流를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민족배외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표방
하는 행동으로 이어졌다.58) 

자이니치의 공생은 한류에 가려진 공생인가.
여전한 자이니치 기피증과 배외주의적 선동헤이트스피치 속에서도 지역 차원

에서 공생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오사카 미유
키도리 상점가의 모습이다. 이곳에 일본 젊은이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드는 
현상은 가능성의 하나이다.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는 미유키도리 
신사御幸森天神宮이다. 이 신사는 약 400년경(1,600년 전)에 세운 신사로써 오사카
(구 지명 難波)에 도읍을 정한 닌토쿠仁德 천황과 관련해 유서깊은 곳인데, 다문
화공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곳이다.59) 이 신사에는 닌토쿠 천황 
시절 백제의 왕인박사가 닌토쿠 천황 치세의 번영을 기원하며 지은 노래비 
‘나니와즈難波津의 노래’가 있다. 일본어와 한글로 새겨져 있어 일본에서 유일
한 일본어와 한글 병기 노래비이다. 한글이 들어간 이유는 에도 시대에 이 
노랫말을 대마도 통역관이 한글로 번역해 조선통신사에게 증정했기 때문이
다. 2009년에 현지의 일본인과 재일동포들이 건립위원회를 구성해 노래비
를 건립했다.60)

그림 25 노래비 귀부(2023년 3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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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비의 건립은 일본 지역사회가 오사카 자이니치를 공생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공생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백
제 시절에 백제계가 일본 땅에서 지은 노랫말이 조선통신사라는 교역의 역
사를 통해 한글로 번역되고, 이후 일본 사회에서 일어난 공생의 움직임 속
에서 자이니치와 일본 시민들에 의해 탄생했다는 점에서 노래비 건립의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참배길인 산도를 상점가로 사용하게 한 신사 측에
서도 공생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논리’를 넘어

1995년은 무라야마 담화가 나온 해이자 하시모토橋本⼤⼆郞 고치현⾼知縣 지사
가 “재일한국 조선인들의 공무원 진출 문호 개방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이 나온 해이며, 최고재판소가 헌법 판단을 한 해이기도 하다. 공무담
임권이나 지방참정권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
터 자이니치 처우 문제는 ‘주민’이나 ‘시민’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
다.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여전히 미흡하다. 그러나 조선부락이었
던 코리안타운은 공생의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가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참정권과 법적 지위 문제
이다. 교육권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 가운데 하나이지만 여전히 일본학교에서 민족교육의 기
회는 제한적이며, 민족학교에 대한 일본 사회의 시선이나 재정적 부담은 개
선되지 않고 있다. 자이니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몰역사적 시각도 해결 과
제 가운데 하나이다. 광복 후 자이니치 사회는 한반도 분단 여파를 동시에 
겪고 있다. 그들에게 총련이나 민단이라는 구분은 큰 의미가 없으나 한국 
사회의 인식은 분절적이다. 올드커머와 뉴커머에 대해서도 분절적으로만 인
식한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인식은 여전히 자이니치 사회를 국적과 국민의 



자이니치의 해방구에서 공생의 플랫폼으로 ∥ 209

범주에 가두어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2023년 3월, 월요일인데도 미유키도리 상점가는 일본 젊은이들로 발을 

내딛기 힘들 정도로 붐볐다. 역사 문제와 무관하게 한류를 경험하기 위해 
온 이들이다. 이 현상을 올드커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금은 
역사라는 무거운 주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않지만 향후 정면으로 인식할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일본의 침략행위를 ‘엄중하게 반성한다’는 가이후海部俊樹 총리의 
싱가포르 연설 이후 1990년대 내내 일본 사회는 식민지배의 반성과 가해자
로서 자각이 국민적으로 널리 공유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논리’를 넘어
선 글로벌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반성’이 일본
의 ‘근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일본인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 위기감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비롯
한 일본의 신우익 결속을 낳았다. 글로벌화에 따른 타자의 수용은 항상 타
자에 대한 반발과 서로 얽혀 착종된 기류를 만들어낸다. ‘잃어버린 20년’이
라는 경제의 장기 침체도 낡은 내셔널리즘의 소환에 역할을 했다.61) 

자이니치.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 단일 국적주의와 혈통주의라는 사고방
식에서 변경에 서 있는 존재들이다. ‘국민’에 대한 획일적인 시각을 전제로, 
국적의 구분에 따라 일본이냐 본국이냐, 또는 남쪽 정부냐 북쪽 정부냐 하
는 선택에 내몰렸던 시간이 적지 않았다. 그러기에 이런 틀을 비틀 수 있는 
역할도 가능한 존재들이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에 해방구로 자리했고, 광복 
후 타자화와 배제가 공고한 일본 사회에서 경제력을 키우며 공생의 길을 도
모하는 자이니치 사회이므로, ‘국민의 논리’를 넘어 글로벌한 세계를 열어가
는 역할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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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

김 지 윤
한성대학교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자바(Java)에서와 마찬가지로 버마(Burma)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유럽인, 중국인, 인도인, 원주민 등 다양한 그룹이 뒤섞여 있다는 것
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뒤섞여 있지만 긴밀히 연합되지는 않은 메들리
(medley)와 같다. 각 그룹은 고유한 종교, 문화, 언어, 사상, 그리고 삶의 방
식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들이 서로 만나는 곳은 오로지 시장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 때이다.”1)  

아시아 식민지에 대한 연구에서 영국 태생의 식민지 관리인이자 작가였
던 퍼니발Furnivall, J. S.은 당시 자바나 버마와 같은 식민 도시에서 다양한 인
종 혹은 민족들ethnic groups이 절대 통합되지 않고 각 민족마다 나름의 가치관
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서는 강압
적인 식민 권력에 의한 통합된 구조가 적용되었으나 실제 생활에서는 결코 
통합되지 않던 이런 사회를 퍼니발은 “다원주의 사회a plural society”2)로 명명
하였다.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 개념은 이후 사회학자들로부터 과학적인 
모델이나 개념으로서는 부족하다며 비판받았다(Morris 1967). 그러나 여기서 흥
미로운 지점은 서로 분화되어 있던 민족 그룹들이 유일하게 조우하던 공간
이 시장market이었다는 점이다. 서로 무언가를 사고 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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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할 것이 있을 때 서로에게 타자인 이들이 시공간적으로 조우하게 된다. 
관광객들은 낯선 곳에서 타자의 문화나 역사를 배운다는 ‘고귀한’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열심히 찾아다니지만, 이미 과거가 된 죽어 있는 타자
들의 문화를 구경하기를 반복하다 지쳐 이윽고 붐비는 거리와 시장에 들어
서야 생기를 느낀다.3) 거리와 시장에는 동시대성을 공유하며 나와 유사성 
혹은 차이를 가진 타자들이 살아 움직인다. 시장에서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것은 타자의 문화에 매혹되고 이를 흡수한다는 것과 같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ygumunt Bauman은 이제 도시에서 낯선 이방인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었고 이러한 도시는 타자들 간의 물질적·비
물질적 재화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지적하였
다.4) 이제 사람들은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매일 수행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타자와의 뒤섞임에 대한 공포인 이질공포
증mixophobia으로 “유사성의 공동체a community of similarity”를 추구함으로써 타자와
의 상호작용에서 물러나 후퇴한다. 이로 인한 공간적 분리는 서로에 대한 
무지함과 공포를 키울 뿐이다.5) 바우만은 그러나 도시의 양가성은 도시가 
제공하는 타자성이라는 것이 혐오감과 공포증뿐만 아니라 도시 생활의 매
력과 호기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이질애착증mixophilia를 유발하
기도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질애착증의 대상은 생소한 타자의 음식, 향
기, 음악, 사상, 건축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일 것이다. 바우만이 끊임없
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시공간적인 분리가 서로에 대한 불안과 공포의 원
천이 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매혹적인 열린 상호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는 것이며 이미 퍼니발의 다원주의 사회에서 관찰된 것처럼 시장은 바로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문화적 타자성otherness의 
교환이 개인 간에 그리고 그룹 간에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들 사
이 그리고 이주민 사회와 수용국 사이에 점차 확장되어가면서 에스닉 경제라
는 것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퍼니발이나 바우만이 관찰하거나 희망
했던 것과 달리 에스닉 경제는 타자의 문화가 서로에게 매력적으로 교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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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기보다 가장 활발히 교환되는 것은 바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신
체이며 그 신체의 가장 효율적인 배치가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에스닉 경제가 아닐까?   

본 연구는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타자성이 교환되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
적, 정치적 장이자 노동력, 문화, 정보, 자본과 임금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유무형의 시장을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정의한다. 초국가적 이주가 가속
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에스닉 경제는 아쥰 아파듀라이Arjun Appadurai가 분석한 
글로벌화의 다양한 경관들-scapes6) 중에서 민족경관ethnoscapes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경관technoscapes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자의 일부는 점차 다른 이주민을 주 고객으
로 하거나 자신의 에스닉 그룹의 문화적 특성을 상품화하여 창업을 하는 에
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소수민족 밀집 지역으로 알
려진 몇몇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에스닉 사업들이 번성했고, 일부 성공한 요
식업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공간적으로 확장하면서 주류 경제로 진
입하기도 하였다. 에스닉 경제는 이민자의 문화적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
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한적이고 경직된 자국민 중심의 정책들은 이민자
가 사업 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도 이주
민들의 이주 역사가 30여년에 이르고 에스닉 경제의 주요 주체이자 참여자인 
이주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에스닉 경제의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에스닉 경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 

주류 사회에서 인종적, 민족적으로 소수인 이주자가 소유 혹은 경영하고 
주로 동일한 에스닉 구성원을 고용, 이들의 문화적 특색이 반영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그리고/혹은 에스닉 집거지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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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를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businesses라고 하며, 그 에스닉 비즈니스를 소
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를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라고 한다.7) 이러한 
범주는 주로 에스닉 그룹에 기반한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에 국한하여 초국
적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 활동은 제외한다.8)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
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그 내적 구분에 주목하여, 주류 사회의 엘리트 계
층과 대중에게 에스닉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중개인 소수자middleman minorities”
와 자신이 속한 에스닉 공동체를 주요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는 “집적지 기
업가enclave entrepreneurs”를 구분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에스닉 기업가는 동
일한 에스닉 그룹과의 높은 상호작용과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어서 특정 에
스닉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여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정보와 자
원을 이동시키고 거래하는 노드node로서 새로 공동체에 합류하는 초기 이주
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류 사회로의 진입에 기여하기도 하고 에스닉 
공동체와 주류 사회와의 협상에 있어서 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기
도 하고 거대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초국가적 
무역 연결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9) 그러나 에스닉 비즈니스나 에스닉 기
업가라는 개념은 주류 사회로부터 ‘호혜적으로 일자리와 시민권을 제공받
는’ 노동자가 아닌 스스로 고용 창출을 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가진 
능동적 주체로서의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들
에게 고용되는 상당한 수의 피고용인의 노동 현장과 그들의 주체성을 간과
하고 있다. 이들은 자리만 옮긴 또 다른 이주 노동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10)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통해, 
고용주와 피고용인,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 간의 관계, 초국적 이동과 로
컬에서의 공동체 관계를 역동적으로 보려 한다. 또한 뒤에서 분석하겠지만 
에스닉 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기술경관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거나 디지털 경제의 가장 말단의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 노동
자가 만들어내는 확장된 의미의 에스닉 경제를 포괄하기에도 적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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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에스닉 경제 연구는 특정 에스닉 집적지에서의 비즈니스에 초점
을 두었다. 공간적으로 특정 에스닉 공동체에 한정된 소규모의 잡화점이나 
음식점은 고용 구조도 특정 에스닉 그룹을 중심으로 단일하게 구성되어 이 
내적 네트워크에서만 관찰되는 특정 연대감, 신뢰, 가치관, 규범 등을 문화
적 특수성으로 규정하며 분석하려 하였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에스닉 경제
에 주목하는 지점은 에스닉 경제가 수용국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이다. 에스닉 기업가들이 이주자들의 주류 사회로의 동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들의 가족 혹은 사회적 네트
워크 연결망은 어떻게 자원화되는지, 왜 특정 에스닉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에스닉 경제에 대한 참여율이나 성공률이 높은지 등이다.11) 이러한 
연구들에 의하면 이주자들이 에스닉 경제에 진입하는 주된 이유는 실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영업self-employment이다. 대개 이주민은 수용국 사회의 인
종적 배제나 차별, 언어 장벽, 자국민 고용을 보호하는 정부 정책, 이주자
의 자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mismatch 등의 이유
로 자국민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노동 시장의 조
건에서 경제학자들은 특히 에스닉 집거지enclaves에 기반한 에스닉 비즈니스
를 일종의 “트랩traps”으로 본다. 주류 사회와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해 이주
민의 주류 사회로의 사회적 이동성의 기회가 제한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리
고 직종별로 이주민을 종속적 지위에 묶어 두게 된다는 것이다.12) 이주자
들이 흔히 겪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주변화와 배제가 이주민들의 소자본 
창업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비즈니스는 대개 노동집약적이고, 소수의 이주민 
시장을 두고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므로 에스닉 경제로의 진입 자체가 
사회적 배제의 과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3)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주민의 창업 추세가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상
반되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임금을 받던 이주 노동자들이 창업을 할 
경우 대체로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 개인의 입
장에서는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이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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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면에는 가족이나 동일한 에스닉 그룹에 제한된 피고용인을 장시간 저
임금으로 고용하는 착취적 구조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에스닉 
경제를 주류 사회로부터의 고립 혹은 주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이분법적 
시각보다는 주류 사회와 에스닉 그룹을 매개하는 일종의 “회전문revolving 
doors”15)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의미해 보인다. 에스닉 경제에 진입하는 대부
분의 노동자는 특별한 훈련 과정 없이 저임금의 노동 현장에 바로 투입되
는데 주류 사회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주민을 위한 일자리가 창출되
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투여되지만 비
숙련 노동자로서 일을 배우면서 유일한 소득을 올리는 비공식적 훈련을 받
는 셈이다. 어떤 이는 주류 사회로의 진입 없이 비숙련 노동자로서 이 트랩
에 갇히게 되고 누군가는 숙련을 통해 잠재적인 비즈니스 창업가가 되거나 
더 나은 교육이나 취업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주류 시장에 진입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에스닉 경제는 초국가적 경계를 넘어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
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윤을 창출한다.16) 초국가적 
이동성transnational mobility과 창업 정신이 결합된 이주자들은 글로벌 흐름에 순
응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의 경계를 넘으며 다수의 사회
에 걸쳐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읽어내고 변화하는 국제 시장의 정책들을 
이해하고 협상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탐색하는 주체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고전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새로운 방식의 자원 결합을 통
한 가치 창출을 의미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서 위기에 대한 혁신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에스닉 경제에서 이주민 기업가가 주목받
아온 이유도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성공사례로서 발굴되어 문화적·경제적 
동화에 성공한 이상적인 이주자model minority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17) 
그러나 소수 에스닉 기업가의 성공 사례가 에스닉 경제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대개 에스닉 기업가들의 출발은 고용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배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데에서 비롯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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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사회로부터 외면되어 온, 스케일 자체가 제한적인, 혹은 불안정하거나 
불확실한 수요의 시장에 진입하는 약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것도 사실
이다.18)

이러한 에스닉 경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류 사회의 관점에서 혹은 각 개
별 에스닉 그룹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주민의 창업 
추세가 주류 사회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각 에스닉 그룹의 창업 
활동 자체를 민족별 고유한 정체성과 연계시켜 본원적 가치로 환원하고 평
가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미국 내 라틴계 에스닉 기업
가에 대한 분석에서 줄레마 발데즈Zulema Valdez는 단지 민족성ethnicity 뿐만 아
니라 계급, 젠더, 인종, 개인별 교육 수준과 숙련도 등 이들의 비즈니스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주민들이 위치를 지어진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미국 사회의 자본주의, 가
부장제, 백인우월주의라는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계급, 젠더, 인종, 에스닉 
그룹 간의 위계 관계에 영향을 주어 각 교차 그룹의 사회적 지위가 더 큰 
맥락 내에서의 불평등한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다.19)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에스닉”과 “비-에스닉non-ethnic”간의 구분을 강
화하고 각 에스닉 그룹의 특성을 강조하려는 연구는 에스닉 정체성을 고착
시킴으로써 점점 초국가적 이동성을 지니며 혼종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에
스닉 경제의 역학을 보는데 인식론적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20)

특히 다른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난민, 미등록 이주민, 계
절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초국가적 이동을 보여주는 개인들도 인터넷과 소
셜 네트워킹 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요소
들도 점점 에스닉 경제의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령 동일한 에스닉 
그룹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여 고용이 이루어진다거나 동일 에스닉 그
룹의 집거지를 중심으로 하던 에스닉 비즈니스들은 점점 디지털 기술과 접
속하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그 정의 자체가 도전받고 있다. 이제 초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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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활발한 정보 검색이 가능한 개인들은 더 이상 
지리적 근접성이나 고국에서의 사회적 연결망에만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 
가령 영국 런던처럼 전 세계에서 이주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
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건설, 기술, 헬스 분야에서는 이주 전 이미 선발과 고
용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이루어지면서 동족 에스닉 그룹에 대한 
의존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수가 원주민 노동자의 수를 압도
하는 헬스 분야의 노동시장에서 적어도 수적으로는 다수가 된 이주노동자
들은 주류 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동일 에스닉 그룹의 자원
이 아닌 다른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한다.21)

에스닉 경제의 문화적 경관 너머 기술경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간 이동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물리적 위협이 
사라지고 동시에 국가 간 이동을 가속화화는 교통, 통신의 기술 발전은 이
주의 양적 팽창을 가져온다. 유럽에서는 1945년 이후, 미국에서는 1965년 
이후 새로운 이민자들의 가속화된 유입이 수용국 사회의 질적 변화로도 이
어지는데 도시의 슬럼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가시적으로 등장
하는 에스닉 집적지enclave에는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자본의 작은 잡
화점, 식당 등이 등장하고 주류 사회가 알아보기 어려운 언어로 된 간판과 
에스닉 그룹이 만들어내는 색다른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모퉁이에서 접하
게 되는 하위문화의 하나에서 이제는 도시생활의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
지기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이태원과 같은 외국인 집적지에
서 주로 미군 부대 관련 군인들과 다양한 소수 에스닉 그룹들을 위한 비즈
니스 거리가 형성되었지만 소수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 주체
는 한국인 상인들이었다.22)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서남
아시아에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라는 두 축의 외국인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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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단이 위치한 경기도와 지방의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혹은 이들이 기업가로 변모하여 형성하는 에
스닉 경제라 할 만한 구조와 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주요 대도시에서
도 이제 에스닉 비즈니스라 할 만한 상점들이 가시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관들 중에는 혜화동의 필리핀마켓, 대림동 조선족 중심
의 대림중앙시장,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거리, 이태원의 이슬람거리, 동대문 
창신동 일대의 네팔음식거리,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주변의 중앙아시아거리 
등이 익히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시적으로 에스닉 경관으로 인식되
는 이러한 거리들은 한국인들이 타자의 문화를 소비하고 경험하는데 어려
움이 없을 만큼 고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그 중에는 다른 에스닉 그룹들에
게는 잘 포착되지 않는 자본의 흐름과 노동구조의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고 안산이나 대림처럼 특정 에스닉 그룹의 비중이 높은 경우 
에스닉 집적지로서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는 장소들도 존재한다. 가령 한국 
내 다양한 이주민 관련 활동의 공간적 집적지로 알려진 안산 원곡동에서는 
기존의 한국인 노동자 수가 감소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존 업소들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동족 이주민들이 직접 창업
을 하면서 서서히 비즈니스의 내용과 형태가 변화해 왔다.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증가하면서 중국어로 손님을 
상대하기 어려운 한국인 사업주와 직원들이 점점 중국어가 가능한 조선족
이나 중국인 이주민으로 교체되고 있다. 거주자가 적은 에스닉 그룹을 상대
하는 사업주들은 한 점포 내에 여러 업종을 겸하고 있거나 상거래의 공간
적 범위가 안산시를 넘어 전국에 걸쳐 있기도 하다(장영진 2006: 533-534).23) 최
근에는 에스닉 집거지에서의 성공과 높아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용국 사
회인 한국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에스닉 기업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서울 내 베트남 이주민의 음식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행 
이후 ‘진정한authentic’ 베트남 음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결
혼 이주민과 유학생 등 장단기로 체류하는 베트남인이 증가하면서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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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베트남 직원의 인력풀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음식점들의 주류 사회로
의 진입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24)

에스닉 경제가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 경관은 글로벌 도시의 인구와 문화
의 다양성이 내적으로 경합하는 내파global implosion적 경관을 만들어내는 가
장 강력한 시각적 요인 중 하나이다. 민족주의적 주체에게 이는 민족적 동
일성에 기반한 국가주권의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세계시민적 주체
에게는 글로벌 문화의 다양성 도래로 받아들여지기도 할 것이다. 가령 원주
민이 독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는 공간적인 배제를 의도한 불쾌한 기
호로 읽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타자의 언어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동대문의 네팔 타운에 대한 서선영의 연구는 
이 두 개의 다른 에스닉 경관이 공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네팔 타운 
초기 형성기에 영업을 시작한 한 네팔 레스토랑은 에스닉 비즈니스의 성공
적 사례로 유명한데, 네팔인이 운영하고 직원의 다수가 네팔인이며 가게의 
안과 밖은 모두 네팔의 상징기호들로 넘쳐난다. 네팔 음식들을 소개하고 있
지만 다수의 손님이 한국인으로 네팔을 여행했거나 여행하고 싶은 한국인
은 이 곳의 음식을 소비하며 ‘진정한’ 네팔의 음식문화를 경험한다. 이 가
게의 바로 주변에 한국인에게는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들을 채택하여 네팔 
노동자들만을 고객으로 하는 가게들도 있다. 가령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에 
한글 표기를 하지 않아 외부자들에게는 ‘모호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들을 
환영하지 않는 전략이다. 이들 가게는 주 고객인 네팔인들의 니즈에 맞게 
평일보다는 주말 위주로 영업을 하고 큰 홀을 유지하여 네팔인들에게 중요
한 이벤트나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한국인에게는 영업이 
활발하지 않은 실패한 비즈니스로 보이지만 이러한 배타적인 공간적 전략
은 오히려 이주민 네팔인들에게는 위안의 장소이자 네팔 공동체에게는 연
대와 정치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25) 

이와 같은 에스닉 비즈니스가 형성하는 문화적 경관은 한국에서 “-거리”
라는 명명 하에 지리적, 공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앞에서 살펴본 에스닉 



222 ∥ 이주공동체의 ‘겹’과 ‘틈’

경제의 정의들과 부합하고 있다. 에스닉 집적지를 중심으로 하거나 성공 이
후 일부는 중개인 소수자로서 주류 사회로 진입한다. 그러나 2010년대 이
후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결합하면
서 소수 에스닉 그룹간의 긴밀한 연결성이나 에스닉 집적지를 넘어서 거대
한 자본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스닉 경제의 경
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0년대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과 이주
자의 급증이 플랫폼 경제와 접속하고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점점 
가속화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가 집중된 운송과 
돌봄노동 등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지연
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이러한 제한이 느슨해지거나 철폐될 경우 에스닉 
경제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동하는 주체의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계층적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상위층에서는 이들의 
자유로운 노마드적 이동을 가속화하는 방식으로, 하위계층에서는 거대한 디
지털 플랫폼 기업의 자본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중상위 계층에서는 지리적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모바일 기술들을 활용하여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s”26)가 다시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일과 여가의 밸런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재택근무를 넘어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몇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디지털 노
마드와 스타트업start-up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디지털 국가digital nation 
개념을 만들어 ‘전자 거주자’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하고 이들의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27) 디지털 노마드에게 인기 있는 지역들에서는 이들의 경
제력과 구매력으로 지역 경제가 재편되고 있는데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라는 긍정적 영향과 동시에 물가 상승과 상업 및 주거용 부동산 매입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지역 주민이 밀려나는 부정적 영향도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노마드는 새로운 이주민이기는 하지만 수용국가에
게 호혜적 시민권을 기대하며 지역에 발을 딛고 있는 사회적 의무감을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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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글로벌 기업가 혹은 프리랜서로서 큰 
자율성과 높은 이동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아래의 사례는 하위
계층의 이주노동자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두바이에서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독일 배달업체 딜리버
리히어로(Delivery Hero)를 위해 도시를 누비며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는 좁은 공간에 살면서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일한다. … 나딤이 딜리
버리히어로에서 일한 이래 그의 일상은 항상 똑같은 리듬의 반복이다. 일을 
시작하면서 나딤은 앱에 로그인한다. 앱은 그에게 주문을 할당하고 도시에서 
다닐 곳을 알려준다.28)

위에서 인용된 배달업체 플랫폼은 독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성공하였는데 앞서 언급한 디지털 노마드의 전형일 것이다. 이러한 배달 앱
의 큰 성공은 많은 나라에서 위에서 인용된 파키스탄인 나딤처럼 하위계층
의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platform 기업들에 고용
된 이주 노동자들은 바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가장 말단에서 직접적인 
물자와 서비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경제는 인터넷을 통
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2010년대 이후 이주민과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들 국가들은 자국 내 디지털 경제의 부족한 노동력과 국가 간 기술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재교육과 고용 기회를 강조하기 시작
하였다. 이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호혜적 정책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실
상은 수용국가들의 노동력 수요와 자국민들의 반난민anti-refugee 정서에 대한 
설득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이런 정책에 의해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코딩coding, 디지털 
창업 교육을 받은 이주민들에 대한 연구 결과가 최근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
는 디지털 이주 연구digital migration studies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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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들은 단기간 이주민이나 난민들에게 코딩 기술과 온라인 정보 탐
색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디지털 경제의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언어적·문
화적 차이의 간극을 쉽게 초월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에 근거한다고 강조
한다.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가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방식은 우버Uber, 아
마존Amazon과 같은 긱 이코노미gig economy30)의 물류서비스나 돌봄 노동 등,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낸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 분야는 다른 고용 시장에 비해 이전 직무 
경험을 요구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유연한’ 편이라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
로 낮으므로 이주 노동자들이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플랫폼 경제에서 외국 태생의 노동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미 
이들 일자리는 불안정한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로 알려져 복지의 사각지대
가 되고 시민권과 임금을 연계시키고 있는 강압적인 시스템은 점점 더 열
악한 노동 환경으로 이주 노동자들을 내몰고 있다.31) 특히 플랫폼 경제에
서 강조하는 이주민의 기업가 정신의 실현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 되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플랫폼 경제의 창업가로 참여하기보다는 노동자로 
편입되고 있다. 또한 플랫폼 경제 자체가 이들과의 계약에서 노동자를 프리
랜서로 상정하고 있어서 실제 노동자들도 프리랜서 혹은 자영업자로 인식
된다. 실제 창업을 한 경우 요식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에스닉 푸드ethnic food가 플랫폼 기업에 진입하는 사례를 
보았을 때, 요리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전담하는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판매의 운영과 관리는 압도적으로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32) 성 별 역할의 재생산이 디지털 경제에서도 그대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 자체는 이주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는 없겠지
만 에스닉 경제의 내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 노동자가 디지
털 경제에 참여할 때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특정 측면을 숨기고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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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기대하는 특성에 자신을 맞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에 노출된
다.33) 디지털 앱과 인터넷을 통해 일자리에 대한 정보 탐색과 번역 서비스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에스닉 집거지나 네트워크 망을 넘어서는 비율이 다
소 증가할 수는 있지만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서 노동이 지속되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이 대거 고용되는 플랫폼 경제의 말단은 
그 자체로 인종화racialization되어 주류 사회와 분리된 또 다른 의미의 에스닉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이주자의 아상블라주assemblage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허가된 5년여 간의 비자가 만료되
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그 동안 한국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다
른 길을 모색하곤 하는데 그간 보아온 소무역상의 길이 꽤 매력적으로 보
인다. 주수인의 연구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본국에서
의 두터운 신뢰 관계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작동하여 신뢰에 기반하여 송금
과 소무역의 물자들을 인편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보인다34). 자본주의적 
금융업과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판매될 만한 아이
템들, 가령 방충망,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판매 가능성을 한국과 우즈베
키스탄 모두에 발을 딛고 탐색하고 한국에서의 임금을 모아 본국의 가족들
과 함께 좀 더 나은 거주지와 점포의 위치를 탐색한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 
이주 노동자나 소무역상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동족 지인들과
의 정보 교환에서부터, 우즈베키스탄 내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유지와 투자 
탐색을 위한 논의, 자신의 인맥과 자본력을 과시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과정에서 SNS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국에서처럼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SNS를 통해 
“거미줄”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35). 비단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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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많은 초국적 이주민들은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 간 물리적 경
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정
보를 검색하고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며 다양한 선택지들 간의 협상력
을 높이고 있다. 

에스닉 경제에서 창업의 주체는 물론 피고용인 모두 각자의 목적으로 인
터넷 서비스와 SNS를 활용하고 있다. 2020년대 초반 학생비자를 받고 대
학원생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인 A씨는 입학하고 학기를 시작한지 얼
마 되지 않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비자로는 불가능했지만 현금을 거의 
가지고 올 수 없었기에 돈을 벌고자 열심히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처음엔 
부평에 있는 미얀마인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시작으로, 서울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패키징 보조, 수원의 핸드폰 가게에서 미얀마인을 대상
으로 핸드폰, 그리고 서울과 부평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러 식당에서 요
리와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다. 초기 부평에 있는 미얀마 식당에서
의 서빙이 첫 노동의 경험이었는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페이스북Facebook에 
개설되어 있던 유명한 미얀마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를 보
고 가게 되었다.

“제가 일한 곳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13시간을 일하
고 9만원을 받았는데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이었어요. 제대로 된 
휴식시간이나 식사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주 그만두는지 사장도 일
단 먼저 일해보고 계속 일하지 결정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거기 있던 직원들 
4-5명 모두 미얀마인이었어요. 나중에 깨달았는데, 미얀마인 사장이 한국말 못
하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서 여기 임금 수준도 잘 모르는 미얀마 동족들을 
착취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돈 올려달라고 하
니까 그 사장은 이렇게 한국 온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고용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새로 온 미얀마인들만 고용하는 거죠.” (2024년 2월 2일 인터뷰) 

A씨는 대학원 과정에서 필수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 교육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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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온라인의 미얀마 공동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한
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직 앱app이나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해서 일자리
를 구하게 되었다. A씨의 핸드폰에는 5개 이상의 구직 앱이 설치되어 있었
는데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지역 기반의 
특정 앱을 통해 연락하기를 요구하면 새로운 앱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했다. 
한국에 입국한 초기에는 이런 정보들도 없고 한국어도 읽을 수 없었기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국어로 소통하는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였다. 언어 장벽이 없는 같은 
미얀마인에게 고용되거나 미얀마인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일자리들이 처
음에는 선호되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 자국민 고용주에게 더 쉽게 착취되
거나 미얀마인에게 핸드폰과 같은 상품을 판매해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가 
더 불편하게 느껴졌다. 한국어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한 구직 앱을 활용하여 
외국인이어도 상관없다는 한국인 고용주의 광고를 보고 찾아가더라도 그런 
착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해 본 경험이 있
는 한국인 식당 운영자들은 자신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보다 늘 낮은 시급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국민 고용주와 일할 때 가장 착취
의 경우가 심하다면서 한국어 실력과 구직 앱의 결합이 착취를 피할 수 있
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기술이 상품과 판매자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진정성이란 ‘권위 있는’, ‘가짜나 복제가 아닌 진짜’를 
의미하는데 그런 진정성을 확보해주는 게 바로 “여기, 지금”이라는 점이다. 
실제 그 장소에 내가 직접 존재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는 것이 아
닌 경험처럼 말이다. 여행에서 유명한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Instagram과 같은 SNS에 올려야 하는 것은 자신
이 실제 그 장소에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기록함으로써 그 여행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소무역상들 특히 중국에서 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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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오는 소무역상들은 중국의 SNS 서비스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구매 
대행을 위한 물품 주문은 물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구매
대행 제품들이 ‘진정한’ 한국의 상품임을 보증한다. 

“워낙 중국에서 팔리는 가짜들이 많다 보니 제가 사오는 제품들이 진짜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 저의 쇼핑 경로마다 사진을 찍고 구매할 만한 제품들을 실
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문을 받고 주문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여줘요" (30대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C, 
2016년 1월 인터뷰)36). 

C씨는 2011년부터 의류 구매대행을 위해 중국과 한국을 정기적으로 오
가고 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구매 대행을 할 만한 옷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위챗에 올리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주문을 받기도 하고 
한국에 머무는 3-4일 동안 지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한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주문 수량을 확정하고 주문을 완료하면 한국의 배송대행 업체
들이 중국으로 물건들을 배송해 준다. 라이브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C씨는 
의류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자신이 방문하는 카페나 레스토랑과 서울의 관
광지 등도 보여주면서 스스로를 한국 제품과 사회에 익숙한 숙련된 전문가
로 재현한다. 인터넷은 제품의 진위여부는 물론 판매자의 전문성을 보증해
주는 도구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미 1980년
대부터 대만 및 중국과 한국을 오가던 상인으로서 ‘보따리 장사꾼’으로 불
리던 한국 화교 무역상이 있었다. 이들은 3개 국가 사이를 오가며 에스닉 
정체성과 언어 능력을 활용하여 활발한 무역상으로 활동하였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긴밀한 화교 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정성을 추구
하고 독자적인 정보를 공유해왔다.37) 그러나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가 증가
하면서 이들에 대한 의존성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에스닉 네트워크에 기
반한 화교 무역상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개인 소매상들이 새
로운 무역의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



에스닉 경제와 디지털 기술의 아상블라주 ∥ 229

그러나 핸드폰을 통한 SNS와 앱의 일상적 사용이 아직은 에스닉 경제에 
큰 전환을 가져온다고 볼 수는 없다. SNS와 핸드폰을 통한 실시간 연락과 
정보 검색을 통해 더 두터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함으로써 착취를 피하거나 착취를 용이하게 하거나, 소자본으로
도 더 많은 물량 주문과 판매를 가능하게 하고, 비즈니스의 신용을 높이기
도 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의 탐색과 확산, 네트워킹의 양적 확장을 통
해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확실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 자체가 홀
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자와 어떻게 접속하느냐에 따라 그 역능
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객체지향존재론Object-Oriented Ontology은 에스닉 경제
와 디지털 기술 간의 접속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아상블라주assemblage를 분석
할 수 있는 이론적 툴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객체지향존재론에서는 
물질, 관념, 개념 등을 포괄하는 비인간과 인간 등 모든 존재자들을 일종의 
‘기계machine’로 본다. 기계가 특정 입력물을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출력
물을 산출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38) 이들 기계는 
서로 다른 기계들과 접속함으로써 새로운 ‘기계 회집체machinic assemblages’가 되
고 홀로 존재했을 때 찾아볼 수 없던 새로운 역능을 창발創發함으로써 생산
적이다.39) 인간들도 사물과 다름없이 세계라는 이 기계에 속하는 하나의 
기계이고 매 순간 다른 기계들의 매개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계들이 느슨
하게 접속하여 구성한 회집체이다. 우리는 이런 접속을 통해 개인을 넘어서
는 네트워크 구성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에스닉 기업가나 그 노동자들
은 핸드폰이라는 기계와 접속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지만 모두 같은 
출력물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앞의 사례에서, 미얀마인 A씨는 한국어 능
력이 향상된 이전과 이후에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서로 다른 결과물을 산
출하게 되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다른 미얀마인의 신체기계는 언어 장
벽으로 인해 구직 앱과 접속할 수 없어 동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머물게 
되고 저임금의 트랩에 갇혀 있을 확률이 높다. 반면 한국어 리터러시를 장
착한 A씨는 다수의 구직 앱과의 접속 지점을 확장시켜 임금과 노동형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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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산출물이 이미 외국인 노
동자를 둘러싼 한국 노동시장의 차별적 구조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기
제가 되지는 못한다.

디지털 기술의 결정력이 제한적일 수 있는 사례로서 국내 이주민의 송금
경제remittance economy 관련 금융 서비스를 살펴보려 한다. 유럽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에스닉 기업가가 결합된 분야로 송금 관련 금융 분야가 대
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스닉 집거지를 중심으로 이주민의 
송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기존 은행들과 에스닉 기업가들이 창업한 송금 업
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송금 거래와 관련된 기술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경우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은 두드러질 수 있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에스닉 
경제에 종사하는 이주민들로 시각을 확장해 보면 기술의 영향력은 결정적
이지 않아 보인다. 동대문에는 유학생, 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외국인 
유동인구와 거주자가 많은 만큼, 환전 및 송금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중 주 고객이 네팔인이고 이들을 응대하기 위해 네팔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한 송금 업체의 직원 세 명을 인터뷰하였다. 이들의 주
요 업무는 인터넷 전산망, 핸드폰의 뱅킹 앱, 영상통화 등 디지털 금융 기
술 없이 불가능하다. 하루 200-300여 통의 전화 통화로 고객에게 송금이
나 대출 서비스를 안내하고, 전용 뱅킹 앱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문제가 발
생할 경우 비밀 번호 설정, 환율 고지, 자세한 송금 방법 등을 상담해 준
다. 30-40대의 네팔인 직원들은 모두 한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상태에서 
고용되었는데 이들의 고용은 인터넷의 커뮤니티나 구직 앱과 상관없이 지
인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인 사장은 학력과 한국어 능력 수준이 
모두 높은 직원들을 안정적으로 계속 고용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대학원 등
록을 알선해주었고 인터뷰에 응한 세 명 중 두 명은 실제 대학원에 등록하
여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어 최소 2-3년간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한국어로 의사소통도 자유로운 편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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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월급을 받으며 시간적 여유도 있지만 이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는 지리적으로는 동대문에, 민족적 구성으로는 네팔인 동료
들에 제한되어 있는 편이었다. 이들이 속해 있는 이 에스닉 경제는 한국인
과의 접속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다. 송금과 대출 등의 업무는 인터넷과 뱅
킹 앱과의 접속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동대문의 네팔 커뮤니티와의 접속 자
체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이들은 이 경계를 벗어나는 다른 것과의 아상블
라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즉 디지털 기술이 에스닉 경제와 접속하여 만들
어내는 새로운 아상블라주는 기존의 에스닉 경제의 경관을 획기적으로 변
모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디지털 기술에 접속하는 기계로서의 개
개인의 문화, 언어, 가치관 등의 요소들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
는 것이다.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한계 

본 연구는 에스니시티ethnicity에 기반한 노동력, 문화, 정보, 자본과 임금이 
교환되는 장으로서 유무형의 시장을 에스닉 경제ethnic economy로 정의한다. 초
국가적 이주가 가속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에스닉 경제는 글로벌화의 다양
한 경관들-scapes 중에서 민족경관ethnoscapes과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기
술경관technoscapes이 서로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사회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민들
은 자신이 속한 에스닉 그룹의 문화적 특성을 상품화하거나 이들을 대상으
로 하는 창업을 하는 에스닉 기업가ethnic entrepreneurs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이
들의 비즈니스는 소수민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일부 성공한 비
즈니스는 공간적으로 확산하여 주류 경제로 진입하기도 하였다. 주류 사회
에서의 에스닉 비즈니스와 기업가에 대한 개념은 특정 에스닉 그룹에 기반
한 소규모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하며. 이들은 종종 중개인 소수자와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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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로 구분되기도 한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에스닉 공동체와의 높은 상
호작용과 연결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 에스닉 이주자에게 일자리
를 제공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며 새로운 무역 연결성을 만들어내기
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에스닉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창의적 기
업가 정신’을 실현하는 에스닉 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정 에스닉 그룹
의 특성에 주목해 왔다. 이러한 경향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주체성과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는 그들의 노동 현장을 간과할 수 있다. 에스닉 경제라는 포
괄적 개념을 통해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주요한 역할도 이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에스닉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가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에스닉 경
제의 형태와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에도 주목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 간 이동은 물리적 위협이 줄고 교통과 통신 
기술 발전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문제와 내전의 증가는 난민과 같은 비
자발적 이주자의 이동성도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미국을 중심
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의 유입이 증가했고, 이들은 주로 도시의 슬럼에서 발
견되는 에스닉 집적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 집적지를 중심으로 이주민 
주도의 소자본의 작은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에스닉 경제의 
출현은 다원주의 사회의 시장과 같이 타자성이 조우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고, 혹은 주류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에스닉 그룹의 활동으
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최근 유럽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에스
닉 경제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면서 자본력 있는 안정적인 이주자가 디지
털 노마드로 환영받는 반면, 주류 사회에 하위계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다수
의 이주 노동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가장 말단에서 가장 강도 높은 
착취작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 유입
된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자 중 에스닉 기업가로 변모하는 이들이 증가
하기 시작했고 대도시에서도 에스닉 비즈니스가 관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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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닉 경제의 경관은 전 세계의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글로벌 문화
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영주권이나 비자
를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면 다수의 이주 노동자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럽과 같은 계층적으로 분화된 이주민의 디지털 
경제 양상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만큼 동시대성을 
지닌 이주자들도 이들의 일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본문
의 사례 연구에서처럼 다수의 이주민들은 에스닉 특성보다는 각자의 환경
에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일자리를 찾는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상품 판매의 새로운 채널이자 판
매자의 신뢰성을 보증해주는 미디어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 기
술이 모든 이주 노동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얀마
인 A씨가 겪은 것처럼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저임금의 트랩에 빠지기도 한다. 글로벌 금융 네트워킹에 참여
하고 있는 송금 업체의 직원들은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물리적인 
에스닉 집적지에 기반한 한정된 에스닉 경제에 참여하고 있다. 이미 그 안
에서 지위와 재정적 안정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디지털 기술이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에스닉 경제를 변
혁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닉 
경제의 구성원들은 온라인 상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지만, 그 네트워크를 벗어나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하거나 노동의 조건에 
있어서 더 큰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보다 언어적 장벽의 극
복이나 새로운 욕망의 추동 같은 다른 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도 한다. 디지털 기술이 어떤 욕망과 역능을 가진 신체와 접속하는가, 즉 
디지털 기술 외에 다른 정동적, 문화적 요소들의 교차성이 만들어내는 효과
들이 에스닉 비즈니스에서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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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어 ‘행복한 개인’으로 살아남기: 

독일 튀빙겐 한인 여성 디아스포라 구술생애사

육 영 수
중앙대학교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억이 수동적인 사실의 보관소가 아니라 의미를 창조해
내는 적극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가에게 구술자료의 특수한 유용
성은 과거를 보존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바로 기억이 가져오는 변화들에 있
다.”1) 

“기억은 과거의 한순간에 완전히 고정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자료
를 생산하지 않는다. 순수한 기억은 없고, 단지 회상이 있을 뿐이다. 즉 기억
은 항상 현재로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간다. …[그래서] 역사가는 사실적 자료
로서 기억의 내용보다는 기억의 발달 단계에, 그 신빙성보다는 기억의 작동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2)

들어가며: 우연한 만남

2023년 6월 한 달을 독일 서남부에 있는 튀빙겐대학교Eberhard Karls Universität 

Tübingen 한국학연구소 방문학자 신분으로 보낼 기회를 얻었다. 한국학과 사무
실에서 소개해 준 게스트하우스Gästezimmer를 예약했는데, 현지 도착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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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 안주인이 간호인력으로 독일로 건너온 지 50년이 된 팔순 할머니(오
현주, 1942년 말띠 태생)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쁜 정원으로 둘러싸
인 단독주택 3층 방을 배당받아 첫날밤을 보내면서 문득, ‘오 여사 생애에 
대한 구술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찾아왔다. 미시사, 기
억문화사, 일상생활사, 트랜스 내셔널 역사학 등 내가 지난 한 세대 동안 
익혔던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응용한 사례연구에 도전해 볼 기회이리라. 무
엇보다도 ‘죽은 텍스트’보다는 ‘살아있는 사료’를 마주하는 구술사의 색다른 
매력 또는 위험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다음날, 나의 ‘밤샘 결심’을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그녀의 흔쾌
한 동의를 얻었다. 이후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대략 총 24시간 분량으로 
구술면담이 진행되었다. 숙소 1층 오 여사 정원에서의 바비큐 저녁 식사, 
집 부근 보리밭 너머 숲길 산책과 야외 소풍, 막내딸·사위 집 뜰에서의 바
비큐 점심 파티, 오 여사가 경영했던 튀빙겐 중심가 옛 피부-미용실 가게 
자리 답사, 카레밥과 만두를 함께 만들어 먹는 저녁 식사 모꼬지, 오 여사
가 담근 막걸리와 독일식 순대를 겸한 오후 새참 깜작 모임 등 다양한 형
식으로 구술사를 위한 사료 채집을 함께 엮어갔다. 오 여사 배우자(Mr. G
라고 부르겠다)는 가끔 잠깐씩 참석했고, 나의 아내는 일종의 옵저버로 대
부분 구술사 미팅에 동참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가도록 녹음기를 사
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속기록을 남겼다. 

구술 채집의 기억이 휘발유처럼 날아가지 않도록 귀국 즉시 원고 쓰기에 
돌입했다. 구술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연관된 역사적 배경과 ‘맥락적 지
식’을 보태 반죽한 초고를 일단락했다. 몇 가지 부정확한 사실 확인과 공백
으로 남겨진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긴 x톡 통화를 했
다. 또한 추가 질문을 문서로 만들어 보낸 이메일에 오 여사가 몇 차례에 
걸쳐 보낸 음성녹음 답변 파일을 참조하여 수정 원고를 갈무리했다. 별도로 
오 여사의 가족 구성원(아들딸·사위 며느리·손녀 손자 등)에게 오 여사의 배
우자를 중계자 삼아 “본인이 간직한 어머니/할머니와 연관된 좋았거나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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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가 본인에게 끼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무엇인가?”를 묻는 편지를 이메일로 보냈다. 장녀의 장남(외손자)과 막내 따
님이 마감일까지 보낸 답변도 최종 원고 완성에 귀한 자료가 되었다. 

독일로 간 이주노동자에 관한 구술사 선행연구는 양적·질적으로 제법 축
적되어 있다. 1960~70년대 독일파견 광부와 간호인력에 관한 기초 조사와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이 두 집단이 주도했던 사회운동이 한독관계사와 한
국 현대사에 남긴 발자취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현재진행형이다.3) 그러나 
많은 연구가 한국의 경제 발전/인력수출과 근대(민주)국가 만들기라는 거대 
담론에 짜 맞춰 독일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표준화·보편화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욕망과 개인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일정한 한계와 약
점을 보였다. 그리고 구술사를 여성사와 공공역사Public History 등과 접목하여 
두텁게 실행함으로써 각 연구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4) 독일인과 ‘국제결혼’한 이주노동
자의 구술생애사와 한인 1세대~3세대를 아우르는 사례연구가 절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사실5)도 이 글을 비틀거리며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이 되었다. 
‘관념이 아니라 몸으로’ 맺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농도 짙은 사건”으로 꼽
히는 간호인력을 통한 한국과 독일의 관계 맺음6)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위에서 요약한 선행연구의 해석상의 편견과 약한 고리 및 공백을 고치고 
메우며, 다양한 방법론을 유기적으로 횡단·연결하기 위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식민시대에 일본에서 태어난 오현
주가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제주도→부산→대구→서울 등지로 유랑하
면서 공장의 여성 노동자로 생존하며,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간호조무사 자
격증을 따 독일에 파견되기까지의 32년의 고된 삶을 추적한다. 후반부에서
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병원에 배치되어 간호인력으로 근무하던 오현주가 
독일 남성과 재혼한 후에 튀빙겐으로 옮겨서, 주경야독으로 피부미용관리사
와 헤어-드레서 자격증을 획득하여 30년 동안 개인사업을 경영했고,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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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부동산 임대업자로 변신한 사연과 그 파란만장한 과정에서 엉킨 한
인사회와의 관계와 사랑하며 미워했던 대가족의 역사 반세기를 스케치한다. 
논문 제목에 묻어있듯이, 오현주의 생애를 우리 현대사를 폭력적으로 옥죄
었던 ‘민족주의’라는 덫에서 구출하여 그 격자 바깥에서 행복을 추구했던 
개인으로 재발견하려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의도이다.

한국에서 보낸 서른 몇 해: 
일본에 탯줄을 묻고 ‘고향’ 제주도로 건너와 

부산, 대구 찍고 서울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 여사는 여러 개의 이름을 가졌다. 각기 다른 
이름마다 그녀의 인생 역경과 무게가 매듭처럼 각인되어 있다. 그녀는 일본 
혼슈의 북쪽 끝에 있는 아오모리에서 태어났다. 호적에 올린 첫 이름은 ‘오
임자吳林⼦’이다. 오씨 성을 가진 아버지와 임씨 성을 가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일본식으로는 ‘릿코’라고 불렸다. 아버지는 16
세 때에 고향 제주도에서 ‘본토’ 일본으로 이주하여 운동화 공장을 경영하
던 청년 실업가였다. 어머니는 오사카에서 사업하는 아버지(오 여사의 외할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남자와 속성으로 부부관계를 맺었
다. 어머니는 오 여사를 낳다가 1942년에 2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아버지
는 도쿄로 옮겨 일본 여자와 재혼하여 아들(오 여사의 이복동생)을 낳고 이혼했다. 
그리고 한국 여자와 다시 결혼했지만. 29세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졸지에 고아가 된 벌거숭이 ‘오임자’는 외할아버지와 함
께 1948년에 본가와 외갓집 있는 제주도로 ‘귀국’했다.

어린이 오임자는 외갓집에서 키워졌다. 외할아버지는 귀국 후 1년 만에 
사망했고, 외할머니가 그녀의 보호자가 되었다. 비교적 부유했던 외할머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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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 외손녀를 잘 돌봐 주었다. 고아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을 알게 된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오임자는 13살 때에 초등(국민)학교 3학년
으로 편입했다. 음악 수업 장기 자랑 시간에 아버지 ‘18번’이었던 “쌍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라고 시작하는 유행가7)를 불러서 선생님과 친
구들의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17살 나이에 부산 방직
공장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났다. 타향에서의 홀로서기를 앞두고 불안했던 
딸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다. “임자야, 잘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나는 그를 쫓으며 “아버지, 나도 데려가세요!”라고 외치며 
잠이 깨었다고 오 여사는 어제 일인 것처럼 생생히 기억했다.

청소년 때 겪은 공장노동자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고 
오 여사는 회고했다. 기계가 직조하는 비단실이 끊어지면 달려가서 손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12시간 연속으로 하고 30분의 짧은 휴식을 가지는 단순 
반복 노동이었다. 화장실 다녀와서 잠시 졸 시간마저 빠듯했던 피곤한 공장
살이였다. 그래도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공장 사장님이 아침 6시에 열어주
는 중학교 과정을 수료했을 만큼 오임자는 성실했다. 2년 남짓한 기간을 
부산에서 보낸 후, 친구 소개로 월급을 더 준다는 대구 방직공장으로 옮겨 
2교대 야간작업에 청춘을 갈아 넣었다. 그 후에는 외할머니 친구 아들의 
소개로 서울 영등포 방직공장으로 옮겨 일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지금
도 잘 모르겠지만, ‘공순이’ 오임자는 이탈리아 신부님이 주임으로 있는 영
등포 성당에서 ‘요세파’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그러나 독일에 건너와서는 
먹고사는 일에 바빠 지난 50년 동안 성당에 출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
고, 지금은 남편처럼 ‘무신앙인’이라고 오현주는 밝혔다.

여공 오임자-요세파는 당시 기준으로는 혼기가 찬 처녀이기도 했다. 그
녀는 제주도 외할머니 중매로 제주도 청년과 1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분홍 미래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인연은 다른 방식으로 맺어졌다. 
영등포 자췻집 주인아주머니가 근처 공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남자
를 소개해 주었다. 객지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 외로웠던 오임자는 21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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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자와 결혼했다. 남편의 고향인 인천 영흥도에서 족두리 쓰고 전통혼례
식을 치렀다. 이미 임신 8개월이었던 그녀는 시댁에서 첫딸을 출산하고 영
등포로 돌아왔다. 시할머니가 육아와 살림살이를 돌봐 주었고, 이들 신혼부
부는 각자의 직장에서 맞벌이했다. 첫딸은 1964년, 둘째 딸은 1966년에 
각각 태어났다. 오임자는 남편의 심한 음주와 도박 등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견디지 못하고 27세인 1970년에 이혼했다. (전) 남편이 
두 딸 양육권을 가져갔다. 

“나의 새 이름, 나의 다른 삶”

이혼 후 아모레 화장품 판매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오임자’는 20대 후
반에 ‘오현주吳炫周’로 새로 태어났다.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이 많았던 ‘이혼
녀’라는 주홍 글씨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이름난 점쟁이(명리학자)는 상처와 고생으로 얼룩
졌던 ‘오 씨와 임 씨의 자식’이 ‘두루두루 세상을 골고루 밝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작명으로 기원했다. 호적제도가 엄격해서 개명 절차가 매우 까
다로웠지만 다행스럽게도 제주도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친척 오빠가 봐줘서 
통과했다. 새로운 명찰을 단 그녀는 빛나는 미래를 설계했다. 부산 여공 시
절에 공장 부설 야간 중학교 과정을 어렵게 이수했던 오현주는 경기도 인
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던 〈인화여자종합고등학교仁花⼥⼦綜合⾼等學校〉에서 간호조
무사 교육을 받고 1972년 2월에 졸업했다. 같은 해 4월에는 보건사회부장
관 직인이 찍힌 ‘간호조무사 면허증’을 받았다. 그리고 독일에 파견할 간호
조무사를 선발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오현주는 “한국에서는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도망갈 곳이 더 이상 없어서” 독일 이주를 결심했다. 

배경지식으로 덧붙인다면, ‘간호조무사’라는 지금의 공식 명칭 이전에는 
‘간호보조원’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독일파견을 위한 목적으로 처음으로 창
출된 직업군이다. 상습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렸던 독일의 특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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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독일에 파견된 간호인력 때문에 정작 한국에는 간호인
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해결하는 묘책으로 간호조무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사설 간호학원에서 양성된 간호조무사는 1966년부터 독
일에 파견되었고, 1971년 이후에는 해외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교육하여 9
개월 이론 공부와 3개월 실습 과정을 수료한 9,800명에게 1971∼1974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었다.8) 

<사진자료 1>

오현주가 1972년에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

1965년에 제정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법에 따라 오현주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증한 1976년에 발급된 
공문서. 마지막 사진을 제외한 모든 
이미지 자료는 오현주가 제공한 것임.

파독 간호조무사 티켓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본인
의 남다른 노력과 우연한 행운 덕분에 오현주는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파
독 간호조무사 후보에 뽑혔다. 1차 선발된 이들은 당시 신촌에 있던 ‘외
관’(해외개발공사)9)에서 해외 파견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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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선발되었다. 독일 체류 경험이 있던 중년 남성이 강사였는데, 
그곳에서는 나이· 직업·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너/당신’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가르침이 새로웠다. 정규 중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녀에게
는 영어 문제가 너무 어려웠다. 하늘이 도왔는지 사돈 친척이 시험감독관으
로 들어와서 오현주가 작성한 답안지를 찢어버리고 그가 정답을 적어넣은 
답안지와 바꿔치기해서 낙방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다. 신체검사에서도 구세
주가 나타났다. 파독 간호사 신체조건이 체중 42kg 이상이었는데, 체중미
달(40kg)이었던 오현주는 은행에 다니던 친척 동생의 기발한 아이디어―동전
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서 체중을 상향 조정― 덕분에 통과했다. “잘 살아야 
한다!”라는 죽은 아버지의 염원이 살아있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실현되어
서 오현주에게 파독 간호조무사라는 날개를 달아 주었던 것일까. 

독일에서 보낸 ‘꿈만 같았던’ 반세기 

오현주는 1974년 초여름에 마침내 독일로 날아갔다. 간호인력 독일파견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1976년에 종료된 것을 상기한다면, 그 끝 물결에 간
신히 올라탄 것이었다.10) 30여 명의 동료와 함께 앵커리지를 거쳐 20여 
시간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 독일 도착 후 오현
주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다른 13여 명과 함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바트 
칸슈타트 적십자 병원Krankenhaus vom Roten Kreuz(현재도 있음)에 배치되었다. 독일
어 교육은 한국에서 6개월과 독일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3개월 동안 배웠지
만, 일상 회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오현주는 사설학원에서 보충수업
을 받았다. 근무 첫날인 7월 3일 아침에 병원 식당에서 독일인 직원들이 
잼/버터를 바르기 위해 빵을 (가로로) 자르는 모습을 흘낏 엿본 한국 여성
들은 모두 빵을 (세로로) 잘라먹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요구르트를 (두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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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잘못 알고) 삶아서 환자에게 주거나, 손톱 가는 치즐로 환자의 치아를 
닦아(?) 주는 실수를 한 동료도 있었다고 오현주는 웃으며 회상했다. 언어
불통이 빚은 ‘문화충돌’에 관한 에피소드는 다른 구술사에서도 등장하는 단
골 메뉴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묻자, 오현주는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간호사 업무와는 많이 다른 일을 했다.”라고 간략하게 대답했다. 
환자 식사 먹여주기에서 대소변 갈아주기 등 거의 모든 허드레 돌봄 작업이 
간호조무사가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였다. 실제로 바트 칸슈타트 적
십자 병원의 수간호원은 오현주가 맡은 주요 업무를 “환자의 기초 케어와 
치료 보조, 처방 투약, 식단 배급, 중증 환자의 각종 검사 및 치료실 이송 
등”이라고 명시했다.11) 독일의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간호여성Krankenpfleger’은 
병원 입원 환자를 질병으로부터 회복시키는 치료 보조행위는 물론, 환자 목욕
시키기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마사지와 배변 활동 등 기본간호에 중점을 둔 
업무를 수행했다. 엄격히 따지자면, 몇 년에 걸친 전문 교육과정을 졸업한 간
호사Krankenschwester와 단기속성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Krankenpflegehelfer 두 집단
을 포함한 상위개념이다.12) 파독 한국 간호인력이 ‘간호여성’이라는 두루뭉술
한 이름으로 구별 없이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에 많이 종사했던 배경이다. 

당시 한국 간호인력은 환자와 언어소통은 서툴렀지만 상냥하고 성실하여 
인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오현주도 확인해 주었다. 그녀가 근무했던 병원 부
서의 책임자가 작성해 준 문서(추천서와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오현주는 
“책임감이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대할 
때도 그녀는 결코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고 칭찬했다.13) ‘인내심Geduld’을 
최고의 미덕과 직업윤리로 꼽은 두 독일 수간호원의 평가는 오현주 뿐만 
아니라 파독 한인 간호인력 대부분에게도 적용되리라. 일찍이 1968년에 원
조 ‘국민가수’ 이미자는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목매어 부르짖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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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2>

슈투트가르트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오현주 요청으로 작성해 
준 추천서

튀빙겐 병원 독일인 수간호원이 
작성한 오현주의 취업 증명서.

“나는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다.”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던 오현주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장면은 
남편에 대한 첫인상이다. 환자들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들린 식당 부엌에
서 야쿠르트를 끓이고 있는 Mr. G와 우연히 마주쳤다. 부엌 근처에는 얼씬
도 하지 말라고 가정교육 받았던 보통 한국 남자와 다르게 부엌살림을 하
는 서양 남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갓 20세였던 그는 “도덕적이
고 윤리적인 이유”로 징집 의무를 거부하고 병원에서의 1년 대체 근무를 
수행 중이었다. 징집거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두 달 동안은 기본 군사훈
련을 받았다고 Mr. G는 설명했다.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은 1949년에 제정
된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도 양심에 반해 전투행위를 위한 병역을 강
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기함으로써 “헌법에서 병역거부를 보장한 최초
의 서구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통과된 병역법 제25조 1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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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이유로 무기를 둔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군 복무를 위해 징집되
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인함으로써 대체복무가 제도화되는 토대를 마련했
다.14) “전쟁보다는 섹스!”라는 구호를 외쳤던 ‘68혁명 이후에는 징집 거부
자들이 증가했는데, 이들 대체 복무자들은, Mr. G처럼, 병원이나 요양원에
서 근무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진자료 3>

슈투트가르트 병원 기숙사에서 한복차림으로 찍은 오현주와 
Mr. G의 결혼 기념사진.

오현주와 Mr. G는 우연한 처음 마주침을 일어 교습을 핑계 삼아 필연적
인 인연으로 만들었다. 파견 간호인력의 기본자격조건이 ‘아이가 딸리지 않
은 미혼여성’15)이었기 때문에, 30세 초반의 이혼녀이며 본국에 두 명의 딸
을 오현주가 띠동갑 연하 독일 남자와 연인으로 교제하는 것은 당시 한국
인인 기준으로는 ‘남사스러운 사건’이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한 사랑은 결혼 약속으로 발전했다. 슈투트가르트 병원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마친 Mr. G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인력이 되고자 기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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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거리에 있는 튀빙겐에서 간호 전문교육 과정을 신청했다. 오현주는 
그를 따라 1977년 초에 튀빙겐으로 이주했다. 의무 고용 기간 3년을 몇 달 
못 채우고 간호조무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계약위반 범칙금으로 전년도에 
받은 성탄절 보너스를 반납해야만 했다고 오현주는 아쉬워했다. 그녀는 1977
년 2월부터 튀빙겐 소재 트로피컬 클리닉 폴 레클러 병원Tropenklinik Paul-Lechler 

Krankenhaus에서 근무했다. 
“돈벌이가 아니라 이혼의 도피처로 독일에 건너왔”던 오현주는 3년 연애 

끝에 마침내 1977년 Mr. G와 결혼했다. 슈투트가르트 시청에서 간소하게 
기념식을 하고 오현주는 ‘Hyon-Chu G.’라는 서양어 새 이름을 부적처럼 
획득했다. 파독 간호인력의 30%인 대략 600~700명이 독일인과 결혼했다
는 통계16)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이 된 것이다. 연애 시절 사진에 찍힌 신랑 
Mr. G는 장발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자유로운 영혼의 히피처럼 보였
다. “나는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비혼자였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았지
만, 병원에서 같이 일하고 사귀었던 붙임성 많은 그녀가 계약만료 후에 한
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에는 
동료 간호사 몇 명만 참석했고 시댁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시아버
지는 신랑이 어릴 적에 사망했고, Mr. G와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냉담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이종사촌 동생이 부부 한복과 이불 등을 결혼 선물로 
보내주었다. 결혼 5년 후인 1982년 8월에 오현주는 독일귀화증명서
Bundesrepublik Deutschland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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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4>

서독 정부가 발행한 
오현주의 귀화 증명서.

신혼생활은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한국에 두고 온 딸 걱정으로 오현주가 
시름이 잠겼기 때문이었다. 새색시의 불행했던 과거(이혼)를 알고 있던 Mr. 
G는 두 딸을 독일로 초청하여 입양하는 데 동의했다. 오현주는 옛 남편에
게 두 딸을 먼저 독일로 데려오는데 협조한다면 나중에 그도 초청하겠다고 
전략적인 거짓말을 했다. 두 딸은 각각 13세(1964년생), 11세(1966년생)인 1977
년에 독일로 왔다. 도착 첫날 부부가 살림을 차렸던 공공 임대 아파트에 들
어선 두 딸은 엄마가 젊은 백인 남자와 함께 산다는 사실에 놀랐다. 한국으
로 돌아가고 싶다고 앙탈을 부리는 자식에게 본인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지만, 자신(오현주)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
혔다. 그리고 그동안 옛 남편과 주고받았던 편지뭉치를 보여주었다. 당시 
오현주가 받았던 월급 1천3백 마르크 중에서 1천 마르크를 양육비로 한국에 
보내주었지만17) 피 같은 그 돈이 그(아빠)의 술값으로 탕진되었음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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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두 딸은 어머니와 화해하고 독일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스물이 조금 넘은 ‘입양 아버지(Mr. G)’와 ‘입양 딸’의 나이 차이가 

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아 힘든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사회복지사가 
매달 집을 방문하여 두 딸이 잘 성장하는지 점검했고, 두 딸은 법정에 보호
자 없이 출석하여 본인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Mr. G의 가족이 되고 싶은지 
등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리고 한국 일간지에도 두 딸의 입양 수
속을 공지하고, 반대하는 가족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두 딸은 공식적으로 한국 이
름을 버리고 서양식으로 바뀌며 아버지의 성을 얻었다. 지금은 환갑에 가까
운 나이가 된 두 딸이 단 한 번도 “괜히 먼 독일로 데려와서 고생시켰다.”
라고 원망하지 않아서 정말 고맙다고 오현주는 덧붙였다.

네 명의 가족이 겪은 튀빙겐에서의 초창기는 힘들었다. 인종적인 차별과 
따돌림이 특히 아팠다. 지리적으로 독일 서남부 끄트머리에 있는 튀빙겐은 
197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동양인이 매우 적었던 소도시였다. 오현주 
가족이 지나가면 밭일하던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신기한 동물’을 구경하
는 듯한 시선을 쏘았다. ‘슬리츠아우겐Schlitzauge’―‘옆으로 길게 째진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모멸적인 분위기
가 팽배한 튀빙겐18)에 살기 싫다고 남편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자신의 간
호교육 수련이 끝날 때까지 참아달라고 Mr. G는 애원했다. 인종적인 불관
용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Mr. G 사이에서 태어난 첫애가 어릴 때 놀
러 나갔다가 “칭챙총ching chang chong(중국놈?)”이라고 손가락질당해 얼굴을 붉히
며 돌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양 여자와 결혼해서 불편했던 경험
이 없었는가?”라고 내가 Mr. G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가난한 동양 여자
를 돈으로 사 와서 아내로 삼았는가?”라는 놀림을 당했었지만, 그런 사고방
식을 가진 사람을 인격적으로 무시했다”라고 그는 (요즘 유행어로) ‘쿨하게’ 
대답했다. 오현주는 멋지고 부자인 독일 남자와 결혼했던 동료들이 남편과 
시댁 식구로부터 ‘김치’라고 따돌림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맞장구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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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구를 쳤다.
튀빙겐에서 남편이 간호 수련을 마무리하는 동안,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근무를 1981년 봄까지 계속했다. 독일 환자들로부터 “당신의 손은 비단Seide

처럼 부드럽고 도자기Porzellan처럼 매끄럽다.”―오 여사는 갑자기 독일어로 
그때 그 장면을 묘사했다―라는 칭찬을 자주 들었다. 피부미용 관리사로 일
하면 손님이 많겠다는 오지랖 넓은 제안에 오현주는 솔깃했다. 환자 곁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간호조무사와는 다르게 피부미용 관리사는 고객이 얼
굴 팩을 하는 짬을 내서 아이들을 잠깐 돌볼 수 있다는 점도 직업을 바꾸
는데 고려 사항이 되었다고 오현주는 설명했다. 

오현주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앞뒤 따지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MR. G와의 사이에 첫 아이(아들)를 잉태 중이었던 오현주는 6개
월 임신 휴가를 이용하여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했다. 쌈짓돈을 털
어서 슈투트가르트 피부미용학원 6개월(1981년 6월~12월) 과정에 등록했다. 기다
리던 첫아들이 1981년 2월에 태어났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에 쫓겨서 
둘째 딸이 초등학교를 휴학하고 갓 태어난 남동생을 돌보도록 임시조처했
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 지하실 벽에 전시해 놓은 1982년 12월 31일에 
발행된 자격증Diplom: Akademie Für Kosmetik에는 Hyon-Chu G.라는 이름이 훈
장처럼 새겨져 있다. 막내인 딸이 오빠와 한 살 터울로 1982년에 출생했다
는 가족 연대기에서 되짚어 보면, 임신·육아·취업 공부·개업 준비 등을 쉼 
없이 오가는 바쁘고 피곤한 나날이 40대에 들어선 오현주의 일상이었다. 
Mr. G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빨리 태어나면 두 사람의 ‘축복받지 못했던’ 
부부관계가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오 여사는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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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5>

오현주가 1981년 12월
에 발급받은 화장-피부
미용관리사 자격증.

피부 관리사 자격증을 딴 이듬해에 오현주는 개인사업자로 변신했다. 임
시방편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방 1개를 고객 공간으로 꾸며 임시로 개업
했다. 1983년에는 저금 800마르크와 은행 융자를 종잣돈 삼아 튀빙겐 시
내 중심가에 52평 크기의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융자
받은 도이치방크에 가게를 압류당할 위기까지 몰렸지만, 은행을 옮겨 더 좋
은 조건으로 가게를 확장(102평)하여 운영했다. 미용업이 피부미용보다 더 짧
은 노동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사실에 착안하여 미용실도 함께 차리
는 사업수완을 발휘했다. 가게 앞쪽에는 향수-화장품 판매대를 설치하고 뒤
쪽 공간에는 피부관리 시설을 마련하고, 복층구조인 위층에는 미용실을 설
치한 복합적인 비즈니스 공간이었다. 남편도 피부과 진료 간호인력으로 훈
련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 가게 이름은 자기 이름과 남편 성을 조합
하여 H-C G. 라고 지었고, 개업 기념품으로 고객을 위한 커피·음료 잔도 
디자인해서 주문할 만큼 신바람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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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바보천치라서 겁이 없었네”

자기표현처럼 ‘겁도 없이’ 크게 시작한 개인사업에서 인력관리가 제일 힘
들었다. 화장품 판매원 2명, 피부관리 보조원 2명, 미용사 1명 등 모두 5
명의 종업원을 고용했는데 특히 기술자(마dl스터)인 미용사가 말썽을 피웠다. 
임신, 알코올 중독, 상습적인 지각과 결근 등으로 애를 먹였다. 결국은 말
썽꾸러기 미용사를 해고했는데, 앙심을 품은 그녀가 “마스터 없이 영업한
다”라고 <미용사노동조합>에 고발했다. “손기술로 돈 버는 직업은 자격증 
있는 기술자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라는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오 
사장은 자신이 직접 미용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1997년 5
월에 150km 떨어진 콘스탄츠Konstanz에 있는 미용사 교습학원 문을 두드렸
다. 가족과 떨어져 3개월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했는
데 실습과목에서는 합격했지만, 이론시험에서는 2번이나 낙방했다. 1997년 
12월에 간신히 합격하여 이발사Friseur–Handwerk 마스터Meister가 되었다. 남편은 
“늙은 당신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 애처로워서 일부러 합격시켜 
준 것 같다”라며 늦깎이 헤어 드레서를 격려해 주었다.

사장-피부미용관리사-미용사라는 3개의 타이틀을 갖고 오현주는 2011년
까지 거의 30년 동안 개인사업에 몰두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
게를 열었고, 일요일 하루만 휴일이었다. 1974년에 독일에 온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정도로 바쁘고 전쟁 같은 나날이었
다. 늘그막에 시작한 미용사 자격증 공부에 정신이 없어서 가게 계약이 종
료된 것을 깜빡해 자신을 고발했던 미용사에게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겨
준 뼈아픈 사건도 있었다. 시련을 삼키고 사업장 규모를 줄여서 시내 변두
리에서 다시 영업을 시작할 정도로 끈기와 성실을 잃지 않았다. 2007년에
는 미용·화장품Friseur und Kosmetik 비즈니스에서 25년 동안 헌신한 공로를 축
하하는 명예-증서Ehren-Urkunde를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Handwerkskammer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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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6>

로이틀링엔 수공예협회
가 2007년에 오현주에
게 수여한 25년 근속 
개인사업 명예-증서

개인 비즈니스 30년을 되돌아보면, 조건 없이 응원해 준 남편과 바쁜 엄
마를 견뎌준 자식들의 희생이 함께 만들었던 ‘패밀리 엔터프라이즈Family 

Enterprise’에 다름없었다. Mr. G는 10여 년 동안 남자 간호인력으로 일했는
데, 두 사람 사이에 얻은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 학습 도우
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했다. ‘워킹 맘’ 부인이 사업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격으로 자식 교육과 집안 살림을 도맡았다. “내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것은 항상 말없이 기다려 주고 단 한 
번도 ‘안돼!/하지 마!’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남편이 뒤에서 든
든하게 받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현주는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가게에 매여 집밥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 
식사는 퇴근 후 근처 단골식당에서 때우다시피 했다고 미안해했다. 오랜 자
영업으로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4명의 자녀를 잘 키워 시집·장가를 보내
고, 노후생활을 위한 부동산을 구매하여 관리할 만큼 재정적으로 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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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빙겐 시내에서 북쪽으로 언덕배기를 30분 정도 걸어서 올라가면 오 여
사의 3층 집이 있다. 1997년에 저축과 남편 친구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서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고 은행 융자를 받아서 장만했다. 원래는 
2층이었으나 2004년에 3층을 얹는 확장 공사를 했다. 1층은 오 여사 부부
가 사용하고 2층과 3층에 있는 방 5~6개를 단기 또는 장기 임대하여 손님
을 받고 있다. 비교적 넓은 정원에는 장미와 피오니(목단)가 만발하고 텃밭에
서는 고추와 깻잎 등 ‘한국적인’ 푸성귀가 자라고 있다. 오 여사는 왜 언제
부터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을까?

서독은 주택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거주권을 시민의 기본권리로 보장하는 
‘사회주택Sozialwohnung’ 정책을 지금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지방자
치기관이 사회주택 건설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
나면 해당 주택은 일반/개인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주거보조금Wohngeld 제도
는 1965년에 서독에서 법제화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가족 수, 연
간소득총액, 담보대출금 등을 합산하여 주거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오현주는 
간호조무사 월급 1,300마르크에서 월세로 월 500~700마르크를 지출했었
다고 어렴풋이 셈했다. 신혼 시절 정부 주택보조금을 받아 1977년에 첫 둥
지를 틀었던 공공아파트가 건축 10년이 지나 민간아파트로 전환되었다. 기
존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 여사는 1981년에 살고 있
던 30평대 아파트를 처음으로 구매·소유했다. 동서독 통일 이후 1990년대 
들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한 탓인지 이 아파트를 팔아 짭짤한 수익을 올렸
다. 자영업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 시장의 매력에 뜬 오 여사는 환
갑이 지난 2005년 전후에 임대업 사업을 구상했다. 사업 은퇴 후의 돈벌이
를 미리 걱정한 것이다. 2007년 뒤늦게 퇴직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부부
가 받는 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하다는 현실감각도 임대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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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

오 여사는 2009~202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되파는 과정
을 반복하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004년 미국 투자-벤처 금융 기업 파산
으로 촉발된 세계 금융 위기로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낮은 은행 이자로 부
동산을 살 수 있었다. 운이 좋게도 투자(투기?)한 아파트가 수년 사이에 2배 
넘게 가격이 상승했다. 2023년 9월 현재 오 여사는 부부 공동 900평 단독
주택 외에 본인 이름으로 총 3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오 여사가 집
중적으로 투자한 해발 350m 산 구릉 지역은 공기가 좋고 대중교통도 편리
하여 비싼 거주지이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오 여
사는 땅의 가치를 쉽게 비유했다. 단독주택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막
스 플랑크 연구소가 있고, 튀빙겐대학 의과대학과 병원도 도보 15~20분이
면 갈 수 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오 여사는 자랑했다. 참고로 2019~2020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의 자기 집 보유율은 노르웨이 80.3%, 이탈리아 
72.4%, 영국 65.2%, 프랑스 64.1%, 독일 50.4%, 스위스 41.6% 등이다.19) 

임대 수입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묻는 말에 오 여사는 ‘와타시私, ゎたし’라고 
뜬금없이 일본어로 대답했다. 임차인/숙박 손님과의 예약과 사무 처리 등을 
도맡고 있는 Mr. G에게 불만이 없는지 되묻자, “아내가 그 돈을 잘 사용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웃었다. 오 여사는 “여자(아내)가 
돈주머니를 꽉 쥐고 있어야지 그 집안이 잘 경영된다.”라는 외할머니의 가
르침을 지키고 있다고 그 웃음에 대답했다. 독일 보통 사람 평균을 훨씬 뛰
어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세금 등의 부담이 없는지 물었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들에게 나눠주려고 궁리하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최근에 신설
된 (부동산과 별개로 부과되는) 토지세도 무섭지만, 10년 미만 보유한 부동
산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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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족, 공동체: 미시적 사생활의 역사

30대 초반에 손님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부동산 임대업자 ‘현
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 여사가 지난 반세기에 축적(안)한 독일-한국 커
뮤니티와의 사회관계망은 어떤 모양일까? 간호조무사 시절 옛 동료들과는 
지금까지 가깝게 지내며 초창기 튀빙겐 한인사회 구성에 한몫했을까? 나의 
이런 상투적인 의문에 대해서 오 여사는 지역 한국인과는 왕래와 사교가 
거의 없이 일종의 고립된 삶을 살았다는 뜻밖의 대답을 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어린’ 독일 남자를 ‘꾀어서’ 재혼한 
자신을 ‘양공주’―그녀가 직접 끄집어낸 단어이다― 취급하는 동료들의 날 
선 시선이 싫었다. 또한, 독일에서는 하층민들이 도맡는 간호-간병인이라는 
힘든 육체노동을 직업으로 가진 남편도 한국 사회에 내 세우기에 떳떳하지 
못했다고 오 여사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한국 전통 예절에 어두워 저지른 
실수 또는 ‘나쁜 경험’도 한몫했다. 한국에서 방문학자로 온 가족을 반갑게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 대접을 했을 때, 식사 예절에 어긋나게 거실이 아닌 
부엌에서 커피를 서빙 했다는 비난 어린 뒷담화도 한국인과의 교제를 꺼리
게 했다. 그리고 60년대 말 일찍부터 독일로 ‘유학’ 온 간호 학생, 한국에
서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 단기 속성과정을 수료한 간호조무사―
이런 내부의 ‘다른 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경쟁과 구별 짓기가 오현주를 미
운 오리 새끼처럼 바깥으로 튕겨낸 또 다른 이유일 것으로 짐작된다.

자신을 “얕잡아 본다”라고 오해(?)하여 한인사회를 자발적으로 멀리한 오
현주의 불똥은 자식들에게 번졌다. 교포사회와의 접촉이 의도적으로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한 1.5세대―한국에서 태어난 두 딸―은 한국 전통문화와 낯
가림하며 자랐다. 독일과 한국이라는 두 개의 다른 문화·인종·가치관의 틈
바구니에 끼여 정체성의 혼란을 외롭게 겪어야만 했다. 13세 때 독일에 온 
첫딸은 한국말을 이해는 하지만 쓰기와 말하기를 거의 잊어 버렸다. “엄마
는 자기 사업밖에 모르는 에고이스트!”라고 오 여사에게 대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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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도 ‘접경지대’에 방치된 희생자였다. 그녀가 학교로 가는 버스에는 
튀빙겐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한국 간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동양 아이에 
대한 호기심으로 국적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적인 질문을 퍼부었다. 그래
서 둘째 딸이 “엄마에게 이력서 제출하라고 할게요!”라고 쏘아붙였다는 에
피소드를 오 여사는 쓸쓸한 표정으로 들려줬다. 

독일어를 전혀 모른 채 독일학교 시스템에 던져진 청소년 두 딸은 어떻
게 되었을까? 약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서독 연방정부는 197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동반·초청한 자녀도 독일 아동과 같은 교육 권리를 법적으
로 보장했다. ‘손님 가족’이 모국으로 돌아가서도 잘 적응하도록 ‘동화’보다
는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삼아 공교육을 했다. 독일어로 진행되는 정규 수
업과 구분하여 출신 국가별 ‘민족학급’을 편성해 모국어 수업을 병행하는 
“이중전략”을 펼쳤다. 흥미롭게도 연방정부의 이중언어 교육방침을 가장 적
극적으로 수용·실행한 모범 사례가 1970년대에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살
았던 바덴-뷔르템베르크주(튀빙겐이 속한 광역 지역)와 노스트라인-베스트팔렌주였
다.20) 오 여사의 두 딸이 이 경우에 정확히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튀빙
겐 시내에 있던 ‘외국인 학교’에서 1년 동안 독일어 교육을 받았다. 정규학교
에 같은 학년으로 편입한 두 딸은 ‘왕따’ 같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했다. 

이때의 경험 때문일까? 둘째 딸은 보훔 대학교에서 언어교육학/한국학을 
전공하여 외국인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녀는 자식 중
에서 유일하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밝아 한국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 두 
자매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
았으며 “독일을 고향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독일로 도망(?)간 엄마가 남긴 
빈자리에서 아빠와 살아야만 했던 3년의 세월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그 옛 기억과 마주하기를 무서워하는 것 같다고 오 여사가 대변해 주었다. 

다른 한편, 이주 2세대에 해당하는 독일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은 한국어
를 전혀 못 한다. 아이들이 빨리 독일어를 배워서 현지에서 쓸모 있는 사
람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은 일부러 멀리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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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개의 외국어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오 여사는 후회했다. Mr. G와 사이에 태어난 장남(D)은 앞에서 언급
했던 어린 시절의 ‘인종차별적인 손가락질’이 지워지지 않은 트라우마로 남
았다. 결혼 후 가족여행으로 중국과 베트남에 갔을 때, 현지인들이 자기를 
모국어도 모르는 ‘ABCAmerican Born Chinese’로 취급했다고 냉소적으로 뱉었다. 
싸구려 동남아 패키지 단체여행과 비교하면, 한국에 가는 비용은 상대적으
로 비싸서 지금까지 ‘어머니 나라’에는 가보지 못했다고 덤덤히 말했다. 이
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한국적인 뿌리에 전혀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지 않
는다고 오 여사가 내게 귀띔해 주었다.

장남이 겪었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과 인종차별적인 피해는 3세대에게도 
대물림되었다. 오 여사 장녀의 아들인 외손자 J(1999년생)도 외삼촌 D와 비슷한 
나쁜 기억을 성장통처럼 삼켜야만 했다. 어린 시절의 J는 자신을 반-독일인 
+ 반-한국인이라기보다는 100% 독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외할머니와 어
머니를 포함하여 누구도 일상생활에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유별나게 
한국 전통을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김새를 따져 ‘중국인’이
라는 놀림을 당하면서 ‘한국적 뿌리Korean Heritage’를 “극복해야 할 나쁜 감정
bad feeling”으로 여겼다. 본인이 바꿀 수도 없는 차이점을 끄집어내서 자신을 
‘외국인alien’ 취급하는데 상처받았고, ‘출생지origin’를 묻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청년이 될 무렵부터는 이런 ‘타고난’ 약점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자 
J는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자신의 ‘외모’를 빌미 삼아 던지는 무례한 질문을 
열린 마음으로 접수하여 친밀한 대화를 이어가는 연결고리로 삼았다. ‘한국
적인 것’에 대한 타자의 호기심에 자신도 접속하여 좀 더 깊은 사귐으로 발
전시켰다. 좋든 싫든 자신의 일부가 된 한국 전통·문화를 미래 아들딸(4세
대)에게도 자랑스럽게 전달하겠다고 J는 다짐했다. 오 여사의 손녀 손자 중
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외손자 J는 외할머니는 SNS를 이용해서 자기에게 
음성 파일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젊은 세대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멋
진 사람이라고 자랑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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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는 제 롤-모델입니다”

막내딸(M)이 어머니에게 갖는 감정은 복잡하고 이중적이다.22) “한편으로
는 큰 감사, 존경, 감탄과 이해”를 보내는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
은 고난과 상처”를 안겨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M의 회고에 따르면, 어머니
(오현주)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자기 사업에 눈코 뜰 수 없을 만큼 
바빴지만, 자식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어릴 때부
터 승마, 스키, 발레, 악기, 윈드서핑 등을 배우도록 주선했고, 아들딸이 기
죽지 않도록 필요하면 직원이나 친한 이웃 사람을 자기 대신 보내서 돌보
게 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비밀스러운’ 삶은 M에게 당황함을 안겨줬다. 
‘입양아’로 알고 있던 두 언니와 자신은 ‘이복 자매’ 관계임을 뒤늦게 알고 
충격을 받았다. 또한, 한국 교포사회와 멀리하는 어머니 탓에 튀빙겐 한인
교회23)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를 중도 포기한 아픈 기억도 있다. 교회까지 
차를 태워주고 간식거리를 챙겨주는 다른 한국인 부모님과는 달리 가게 운
영에 쫓겨 응원하지 못하는 엄마를 원망하며 한국말 배울 기회를 놓친 것
은 큰 후회로 남는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M은 자신들이 다른 평범한 독일 가정과는 다른 
태도와 가치관으로 양육되고 있다고 느꼈다. 독일 친구들이 부모님의 따뜻
한 사랑과 배려를 듬뿍 받으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자기 형제자
매들은 “항상 공손한 거리와 위계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각기 다른 가치관을 앞세우는 “두 문화에 
걸쳐 있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은 두 문화 중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난관을 마주하게” 됨을 경험으로 체득했다. 다행스럽게
도, 바쁜 여성 사업가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자신이 대학생-직장
인-아내와 엄마라는 인생의 고비를 통과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M은 
고백했다. “여성에 대한 나의 이미지는 강하고, 독립적이고, 기꺼이 싸울 
줄 알고 이뤄내는 어머니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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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이미지를 내면화하지 않았다.” 어머니에 대한 미성년 시절의 애증愛

憎 관계는 ‘마이 웨이’를 실천했던 여성 선배-동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으
로 마침내 승화되었다. M이 자기 아들딸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 한 자씩
을 끼워 넣어 각각 ‘Tom Hyon’과 ‘Ben Chu’로 지은 것은 개인 오현주의 
삶에 보내는 헌정獻呈이었다.

반세기 가까이 튀빙겐 교포사회와 의도적으로 단절된 일상을 살았던 오 
여사가 한국(인)과 다시 선이 닿은 것은 5~6년 전부터이다. 부부가 거주하
면서 공유-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단독주택에 2017년에 처음으로 한국 손
님이 찾아왔다. 지금까지 대부분 투숙객은 다른 도시에서 튀빙겐으로 출장 
온 회사원이나 공부하러 온 대학생, 튀빙겐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 
등 독일인 단기숙박객이었다. 그런데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 유학하러 온 한
국 대학원생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에 받아들인 이후 한국인 손님들과 인
연이 닿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에게도 홍보되면서 한국인 교환학생과 방
문학자 등이 손님으로 머물렀다. 이들은 장기 투숙객이기 때문에, 같은 집
에 살면서 한국의 소식을 한국 음식 등과 교환할 수 있었다. 고맙게도 이들
이 자발적으로 연줄을 놓아주어서 튀빙겐대학교 한국학과 비공식적인 게스
트하우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오 여사는 덧붙였다.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

어느 날 오 여사는 자신이 직접 담근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우리 방을 노
크했다. 대구의 이름난 장인이 만든 값있는 장독을 특별히 장거리 구매하여, 
아마존을 통해 국제소포로 받은 귀한 효소에다가 튀빙겐의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될 만큼― 좋은 물로 빚은 가양주家釀酒라고 자신의 수제품을 선전했
다. 남편 Mr. G를 포함해서 아들딸 사위 며느리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서 가족 모임이 재미가 없다고 말했었는데, 어른이 주는 술마다 덥석덥석 
받아 마시는 내가 어여뻤을까. 아닐 것이다. 오 여사가 정성으로 숙성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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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는, 정원 귀퉁이에 키우는 깻잎처럼, 자신마저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
던 ‘한국적인 것’에 대한 오마주 또는 향수병 달래기의 상징적인 의례이리
라. 염치가 없어 팔순 할머니가 내미는 막걸리를 사양하는 시늉을 하니, 
“따뜻한 손으로 줄 때 받아요”라고 오 여사는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근검절약 정신이 투철한 오 여사에게 막걸리 담그기는 호사스러운 취미 
아닌 취미이다. 십 년이 훨씬 넘은 벤츠 고물 밴을 아직도 털털거리며 끌고 
다니는데, 디젤 엔진 차량의 도회지 운행이 법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아들 
가족이 사는 슈투트가르트에 갈 수 없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아낀 
돈을 ‘할머니’ 오현주는 가족에게 베푼다. 멀리서 늘 걱정해주고 잘 살기를 
응원해주는 이종사촌 동생에게 두유 만드는 전기제품과 그 사용법을 동영
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었다. 나는 막내딸 점심 파티에서 만난 며느리에게 금
일봉을 전달하는 오 여사의 ‘따뜻한 손’을 보았다. 첫애(손녀)가 쓰던 고장 난 
유모차를 둘째(손자)에 힘들게 사용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할머니가 독일 며
느리에게 주는 육아용 선물이다.

귀국하기 하루 전 오후에 집주인 부부 정원에서 번개 모임을 했다. Mr. 
G가 특별히 사 온 ‘독일식 순대’를 안주 삼아 남은 막걸리를 나눴다. 낮술 
탓일까. 오 여사는 장남에게 걸었던 남다른 기대에 못 미치는 섭섭함을 토
로했다. 다른 여자 자식들과는 다르게, 아들이 베를린에서 대학 다닐 때 매
달 용돈을 넉넉히 주었다. 딸들처럼 자립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지 말
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특별히 배려했다. 아들에게 결혼 후에는 자기 집 
2층에서 함께 살 것을 권유했지만, 도회지 생활이 더 좋다는 핑계로 현재 
슈투트가르트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무엇보다도 
괘씸한 것은 결혼 후에 상의도 없이 아들 맘대로 아버지 성을 버리고 아내 
성을 선택한 일이다. 손녀 손자에게 친할아버지의 성이 아니라 어머니의 성
을 물려주어 ‘집안의 대가 끊기는’ 불효를 저질렀다고 오 여사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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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7>

오현주 집 정원에서 필자가 2023년 6월에 찍은 부부 사진.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다.”

오현주는 독일 체류 30년 만인 2004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개인사업으
로 짬이 당연히 없었겠지만,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오 여사는 
“한국에 갔다가 독일에 있는 가족들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까 늘 두려
웠다.”라고 말했다. 옛 남편과의 숨바꼭질 또는 권위적 국가권력에 대한 피
해의식? 구체적으로 어떤 공포와 두려움이 그녀의 한국방문을 한 세대 동
안 망설이게 했는지 나는 물어보지 못했다. 첫 방문에는 남편 Mr. G 대신
에 막내딸 M이 동행했다. 제2세대 중에서 예외적으로 어릴 때부터 한국문
화·전통에 유난한 애착과 호기심을 가졌던 그녀가 가족 대표로 뽑힌 셈이
다. M이 9살 때 다니던 한인교회의 한글학교를 그만두게 했던 엄마의 뒤늦
은 보상이었을까? M은 첫 한국 기행 또는 ‘엄마의 한국 나들이’ 인상을 다
음과 같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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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단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마다 혹은 제가 다른 시각으로 바
라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매 순간 달라 보였습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이야기, 또 다른 삶에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인생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저희 어머니를 알아보고 챙겨주시
는 한국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M은 한국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가 ‘이모’, ‘삼촌’, ‘누나’라
고 서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밤늦게까지 이야기 삼매경에 빠지는 
낯선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튀빙겐에서 숨어 살던 외톨이가 서울에서 
친척을 만나 갑자기 감정적이고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을 옆에서 신기하게 
관찰했다.

오 여사는 이후 2007년, 2012년, 2022년 등 모두 4번 한국을 방문했
다. 두 번째 방문에는 남편 Mr. G와 막내딸과 사위가 동행했고, 세 번째 
방문에는 막내딸, 손녀 손자와 함께 다녀왔다. Mr. G에게 한국방문 소감을 
묻자, “아내의 친척들을 만나서 좋았지만, 너무 다른 나라였다.”라고 짤막하
게 응대했다. 한국 여행의 단골 동반자인 막내딸과 세 번째로 방문했을 때
는 ‘고향’인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그리운 이모 이모부와 함께 옛 추억에 빠
지기도 했다. 막내딸 M은 처음에는 자기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식 예
의범절에 서툴러 친척 만나는 것이 불편했지만,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서
울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독일의 어느 도시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었다고 촌평했다. 주인공인 오 여사에게 네 차례에 걸친 한국방문 인상을 
묻자, “어릴 때 고아가 된 나를 불쌍하게 여겼던 친척들을 반갑게 만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지만, 지난 60년 동안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서 
오히려 낯설었다.”라고 종합 평가했다. 제주도 외할머니가 단골이셨던 점쟁
이 예언처럼 “해외에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이 자기 팔자인 것 같
다고 오현주는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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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사 면담을 마무리하면서 오 여사가 ‘독일에서의 파란만장한 반세기 
삶’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독일로 이주해 
온 결정을 후회하거나 살면서 겪었던 차별이나 나쁜 기억은 없었을까? 
1970~1980년대 당시에는 한국과 비교하면 독일(서독)이 안전, 주택, 교육, 
생활수준 등에서 훨씬 좋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뻤다고 그녀는 회상했
다, 독일어에 익숙해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유일한 불편한 점이
었다. 이주노동자-자영업자로서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식-손자 
세대까지 이어진 인종차별적인 배타성과 종업원에게 고발당해 가게를 빼앗
기다시피 했던 사건은 아직도 속이 시리다. 독일 남자 손님 요구대로 전기 
침으로 안면 피부 털을 하나하나 뽑는 시술을 하면서 맡았던 살타는 냄새 
때문에 아직도 독일의 그 유명한 소시지를 잘 먹지 못한다고 오 여사는 털
어놓았다. 이런 사소한 에피소드를 제외한다면 자신을 ‘독일 시스템’ 혜택
을 받은 행운아라고 확신했다. 약간의 개인적인 흥망성쇠가 있었지만, 그것
은 독일 사회의 구조적(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탓이 아니라 자기 개인 능력
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다.

오 여사는 독일인 평생 친구를 사귀었거나 가깝게 참여하는 모임이 있을
까? “하나도 없다.”라는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신혼 시절에 잠시 
왕래했던 남편 친구들과 간호(보조)사 직장 동료들은 (위에서 설명했던 이
유로) 점점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늙은 부부만 남았다. 그리고 ‘음식 문제’
만을 대입해 보면 오 여사와 Mr. G 사이에도 건너지 못하는 간격이 있다. 
오현주는 이제는 목이 까칠까칠해서 더 이상 독일 빵을 주식으로 삼지 못
하여 간단한 한국요리를 일상적으로 먹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 ‘독일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한국 커뮤니티와도 단절되고 독일 이웃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오현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까? 일반적으로 이주민·디아스포라는 ‘정체
성 협상’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초국적인’ 자기 주체성을 만들
어 간다.24) 오현주에게 이 개념을 적용한다면 그녀는 독일 이주를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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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회’로 환영하여, 능동적인 직업적 변신으로 현실을 자기 의지대로 
개조하고, 국제결혼 여성에게 쏟아지는 내부(한인사회)와 외부(독일사회) 
공격을 자발적인 ‘외톨이 되기’라는 자기방어적 방식으로 돌파하면서 ‘정체
성 협상’의 에움길을 완성했다. 초국적 자기 정체성의 민족적·문화적 뿌리
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보충 질문에 오 여사는 ‘일본’이라는 또 예상 밖의 
대답을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자, 오현주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
겠다고 난처해했다. 일본에서 태어나 7살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제주도에 
돌아와서도 15살까지는 일본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소녀-청소년이 간직한 
일종의 ‘노스탤지어 아이덴티티’일까? 여든 플러스 나이에 재발견한 무의식
적인(?) ‘일본 친화성’은 그녀가 20년 전인 2007년에 남긴 다음과 같은 민
족주의-글로벌 시각의 발언과 어긋난다.

“제 인생의 나무는 한국 소나무에 뿌리를 두고, 독일 참나무의 튼튼한 줄기와 
같으며, 내 자식과 손주들이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튀빙겐, 보훔, 에센, 
베를린, 바이블링엔, 만하임, 하일브론, 뒤스부르크에 걸쳐 건강한 나뭇가지를 
뻗어냅니다. 제게 조국과 고향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면서도, 참 신기하게도 
닮아있습니다.25)”

위 인용문은 2007년에 출간된 내국인: 외국인은 어떻게 튀빙겐 시민이 
되었나라는 소책자에 실린 오현주의 인터뷰 기사에서 따온 것이다. 자신의 
한국적 뿌리가 독일 이주 이후에 자손들을 통해 어떻게 독일 전역으로 갈
래를 쳐서 뻗어가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이주노동자로서의 자신의 출발점이 한국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오
현주는 팔순이 넘은 지금(2023년)에 왜 민족주의적 감정이 퇴색했을까? 한국
에 관해 간직했던 ‘원형’ 기억이 독일에서 ‘생성된 기억’과 섞여서 국적 없
는 ‘재구성 기억’으로 변질 또는 격상된 것일까?26) ‘조국의 배반자’를 대하
듯 따지는 나에게 그녀는 “민족이나 나라보다는 평생 애들만 생각하며 살았
어요.”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파독 간호인력 단체와 한인교포가 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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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회-정치(민주화·통일)운동과는 저만치 떨어져 ‘자랑스러운 한민족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살았다는 변명 아닌 항변이다. 잠들어 있거나 깡
그리 잊힌 ‘민족주의적 감정’의 불씨를 살리려는 것처럼, 나는 ‘한국 정부는 
만 65세가 지난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가 원한다면 국적을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최신 뉴스를 알려줬다. 오현주는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
라고 망설임 없이 즉답했다. 그리고 독일 교포들이 귀국하여 살고 있는 경
남 남해의 ‘독일인 마을’에도 (그곳에서 여생을 보낼 의도는 없지만) 가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오며: 흩어진 기억, 다시 쓰는 이야기

구술사는 말을 걸고 기록하는 연구자(역사가)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는 
연구대상자의 공동작업이다.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가치중립적으로 탐구
하는 사람과 ‘기억’의 실타래를 주관적인 무늬와 패턴으로 풀어내는 사람이 
함께 연출하는 춤 또는 씨름이다. 역사가가 주제넘은 개입과 유도 질문으로 
‘살아있는 사료’를 압박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 구술자
는 가능한 정직하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하찮거나 위대했던) 삶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삽입되도록 협조해야 한다. 오현주는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구
술면담을 준비했다. 개인/가족사진 자료, 자격증과 같은 증빙 문서, 자기 
이야기가 실린 팸플릿, 가게 터 답사와 개인사업 때 사용하던 용품 등과 같
은 ‘증거evidence’를 나에게 제공했다. 

풍부한 구술자료와 증거물을 확보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나의 논문’
으로 윤색, 편집, 번역, 또는 오남용한다. 내가 결정해야 할 마지막 과제는 
이 구술사의 장르이다.27) 한국-독일 수교 140주년1883~2023년을 기념하여 온
갖 나쁜 조건과 역경을 딛고 성공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모범적인 사례연구
에 맞춤하게 꾸밀 것인가? 고아-공순이-이혼녀-양공주로 차별받으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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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하층민 여성’의 얼룩진 삶을 복권 시키는 ‘아래로부터의/서발턴 역
사’로 연출할 것인가? 구술된 콘텐츠를 어떤 격자에 끼워 넣어 어떤 앵글로 
편집해야 좀 더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구술사로 갈무리될 것인가? 
이런 딜레마를 마주하면서 이 사례연구에 내포된 의의, 유용성, 기대효과 
등을 가족사, 공공역사, 이주-이민사, 구술생애사, 트랜스내셔널 역사 등이 
교차하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한다.

첫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20세기 후반 대한민국 역사의 역사에 대한 
민족주의 과잉 담론에서 벗어난 대안적인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가난한 ‘조국’의 볼모가 되어 독일에 ‘수출’된 해외인력의 피와 땀으로 ‘한
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거대 담론은 그녀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현주는 분단되고 전쟁으로 파괴된 조국을 부흥시키려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독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혼녀라는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 
부러진 무거운 날개를 꿰매고 닦아서 그곳으로 날아갔다. 자랑스러운 조국
의 딸이 아니라 행복한 개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외길 모험이었다. 오현주가 
한국말을 매개로 하는 언어공동체를 가족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했고, 한국의 
문화 전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민족주의적 실패’라기보다는 현지 적응의 
‘글로벌 전략’이었다. 근대화와 민족주의 담론이 공범이 되어 하찮게 취급·
삭제했던 미시적 사생활 역사의 복권이라는 측면에서 재평가하면, 오현주의 
삶은 해피엔딩이다.

둘째, 오현주의 구술생애사는 ‘말할 수 있는 서발턴’28)이 서술하는 ‘공공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디아스포라 사회학자의 분류법을 적용한다면, 한국
과 독일에서 살아냈던 그녀의 전 생애는 통합과 동화에 편입되지 못한 ‘고
립과 주변성’이라는 공통 분모로 수렴된다.29). 일본에서 태어나 조실부모하
고 가까운 혈육이라고는 이복동생과 외할머니밖에 없었고, 청소년기에는 타
지를 홀로 떠돌며 제 밥벌이를 했던 ‘불쌍한 인간/레미제라블Les Misérable’이
었다. 20대 후반에 이혼하여 간호조무사 신분으로 독일로 건너와 착한 독
일 남자와 재혼했지만, 오현주는 독일 사회에 동화되지도 못했고 민족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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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서도 소외된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서발턴이었다. 오현주의 이런 독특한 
주체적인 위치가 역설적으로 주류 역사에서 제외된 전형적이지 않은 이단
적인 이야기를 구술할 힘이며 자격이다. 그녀의 구술생애사가 공공역사에 
포함되어야 마땅한 이유이다.

셋째, 여성 이주노동자 오현주의 증언은 1970년대 한독관계사의 맨얼굴
과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 인력수출’의 역사적 성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 덕분에, 파독 간호사-
광부 선발 절차에 작동했던 개인적인 인맥과 뒷거래 관행 등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었다. 파독 간호인력의 주요 업무와 근무지, 급여와 주거환경 등
에 대한 사전정보가 당사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깜깜이 해외 취업’이었
다는 사실도 오현주의 구술로 재확인된다. 제각기 다른 배경/동기/목표를 
품고 독일-미국-중동 등지에서 이주-정착 노동자로 고생하며 꿈꾸었던 사
례연구(구술사)가 더 많이 채집된다면, 제3공화국-유신정권이 지휘했던 국
민-국가 만들기 운동이라는 큰 얼개 그림의 무늬와 색깔이 더 선명하게 드
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현주의 구술사는 예외적인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과 국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되물어 보는데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한 조각 모자이크이며 퍼즐puzzle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넷째, 이 글은 주인공 오현주의 독백이 아니라 대가족의 진술과 증언이 
보태진 입체적인 구술생애사라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 선행 연구가 초창기 
독일 이주노동자(광부 포함) 본인의 파란만장하고도 입지전적인 이야기에 한정
되었다면, 오현주 구술사는 1.5세대(한국에서 데려온 장녀와 차녀), 2세대(재혼하여 독일에

서 태어난 장남과 막내딸), 그리고 3세대(손녀·손자)가 다 함께 입을 모아 합창하는 가
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 상세하게 적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주의에 
젖은 어머니 오현주와 딸들의 애증 관계, 어머니와 장남의 갈등과 충돌, 한
국적 뿌리를 대하는 세대 간의 다른 가치관 등―해외 이주·정착 3세대가 펼
치는 일종의 ‘가족 로망스’30)를 파편적으로나마 스케치하려고 노력했다. 오
-G 부부가 낳고 기른 총 12명의 2·3세대가 불협화음으로 부르는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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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는 다문화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잉태(발명)하는 ‘새로운(정상)’ 가족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을 자극한다. 

다섯째, 디아스포라 오현주에 대한 구술생애사는 직업으로서의 역사가의 
본질(의무)과 작업 관행을 곱씹어 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가는 과거의 
객관적이며 실증적인 사실과 진리를 가치중립적으로 탐구하는 사회과학자인
가? 아니면, ‘불완전한 과거’가 남긴 희미하고도 주관적인 ‘흔적trace’을 감정
이입적으로 되짚어 복원시키려는 일종의 ―막스 베버가 주창한― 문화과학
자인가? 이 글에서 필자는 후자의 입장을 선호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금 
여기에’ 없는 그리운 사람과 알게 모르게 옷깃을 스쳐 지나간 인연에 왜 나
는 (먼저) 말을 걸지 않았던가! 그(녀)는 수백 년 전부터 이미/반복적으로 
진술했지만, 왜 나는 아직도/처음처럼 그 메시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가! 오현주 막내딸 M의 멋진 표현을 빌린다면, ‘나와는 다른 이야기,’ ‘나
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이야기’, ‘여기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문화에
서 시작된 이야기,’ ‘그들은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이런 흩어진 기억과 ‘소
리 없는 아우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시늉을 하는 나는 “역사는 끊임없
이 다시 고쳐 쓰여야만 더 잘 보이는 안개 속의 거울”이라는 결론 아닌 결
론으로 미끄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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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 (1903-1947)

조 규 태
한성대학교

하와이의 한상이며 독립운동가, 안원규

안원규는 20세기 전반 미주지역의 대표적 한상韓商이며 독립운동가이다. 
상인 출신으로 하와이에 건너간 그는 양복점과 시계수리점 등을 경영하여 
자금을 모은 후 중한제장회사中韓制醬會社를 경영하는 사업가로 성장하였다. 
1909년 대한국민회의 창립을 주도한 그는 1910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해 4월 총회장을 대리하는 등 대
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1940년대 
초반 미주지역의 분열된 한인을 통합하고자 국민회와 동지회 등 한인단체
를 통합하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1943~1944년 재미
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장과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대한인국민회 
등 한인단체를 통한 민족운동과 수십 년 동안 수십 차례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한 공적으로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1)

이처럼 안원규는 하와이 이주 한인의 상업사 및 하와이지역 한인의 대한
인국민회 활동, 그리고 정치세력과 정치노선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인물
이다. 또 1940년대 재미한인의 통합 활동과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결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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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안원규에 대한 전문적인 논문은 아직 없다. 소략한 그의 약전略傳

이 소개되었고2), 대한국민회와 대한인국민회의 성립과 활동, 재미한족연합
위원회 등 1940년대 재미한인의 독립운동을 다루면서 그의 이름과 활동이 
거론된 정도이다.3)

그래서 하와이 이주민 안원규의 사회․경제적 삶과 민족적 활동을 검토하
여 그의 개인적 꿈과 민족적 이상의 실현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먼저 그의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배경에 대하여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하와이에
서의 그의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겠다. 이어 
1906년에서 1920년대까지의 대한인국민회 등의 한인단체 활동에 알아보
고, 마지막으로 1930~40년대 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을 살
펴보도록 하겠다.

출생 및 성장과 하와이 이주 

안원규는 1877년 8월 30일 서울의 통안에서 안문학安⽂學과 어머니 정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남동생으로 안원근安元根(1887년생), 여동생
으로 마리아(1889년생)가 있었다.4) 통안은 종로구 원남동에 있던 마을로 
統內라고도 불렸는데 배오개에서 박석고개에 걸쳐 있었다.5) 

안원규는 1889년부터 1902년까지 경기도 파주군 문산포汶⼭浦 상리에 거
주하였다.6) 문산포는 조선시대 초인 1495년에 파주목 문산읍이었다가 
1899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파주군 칠정면 문산리로 변경되었다. 문산
포는 임진강을 통해 한양, 장단, 개성, 연천, 포천, 철원, 평강 등에 각종 
물자를 공급하는 집산지였다. 문산시장은 일제강점기 파주를 대표하는 대시
장이었다고 한다.7) 문산포가 임진강과 한강을 통한 수상교통의 요충지였음
은 1872년 파주군 제작 ｢파주지도坡州地圖｣와 네이버지도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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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 파주지도(1872)의 문산포⽂⼭浦

<도 2> 네이버지도의 문산읍

안원규가 1889년부터 1902년까지 문산포에서 살았던 것은 아버지가 경
강상인으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일 것 같다. 안원규는 16살이던 
1893년부터 25살이던 1902년까지 문산포에 거주하며 상업에 종사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8) 거주지로 보아 그 업종은 어물전이었을 것이다.9)  

경강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근대적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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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 청원서에서 그는 ‘학예學藝: 국문國⽂’이라고 하고, 특별한 학력을 기재하
지 않았다.10) 그런데 그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그는 한글과 한문을 자유
롭게 읽고 썼다. 어려서 서당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무렵 그는 결혼하였던 것 같다. 당시 나이가 결혼할 나이였고, 하와이 
입국 기록에도 결혼하였다가 사별한 것으로 되어 있다.11) 입국 전의 부인
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안원규는 하와이 한인 이주의 물결에 올라탔고, 1903년 3월 3일 캅틱
Coptic호 편으로 호놀룰루에 도착하였다.12) 1881년 건조되어 Ocean Steam 
Navigation Company가 운영한 캅틱호S. S. Coptic는 처음에 영국의 리버풀
과 미국의 뉴욕 사이를 운항하다가, 1895년부터 샌프란시스코와 극동지역
을 운항하였다. 운항 노선은 처음에 고베-샌프란시스코였다가 1900년부터 
시모노세키-샌프란시스코로 변경되었다.13) 이 지역을 운항한 화물여객선처
럼, 콥틱호도 중국 홍콩 – 상해 – 나가사키 – 고베 – 요코하마 – 하와이 – 
샌프란시스코의 항로로 운항하였을 것이다. 제1차 하와이 이주 한인의 여정
으로 미루어 보면, 안원규는 1903년 2월 경 인천을 출발하여 고베神⼾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콥틱호에 승선하여 하와이에 도착하였을 것 같다.

재미한인사략에 의하면, “(1903년) 3월 3일 기선 캅틱 선편에 제2차 
한인 이민 63인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여 오아후 도島의 ‘히구 농장’에 주접
하였다.”고 되어 있다.14) ‘히구 농장’이 어딘지 확인되지 않는데, 캅틱호로 
함께 입국한 차흥순Cha, Heung Soon이 ‘와이삐’Waipio: 필자에 거주하였던 점15)과 
안원규가 1906년 와이파후공동회를 조직하였던 점으로 보면, 그는 오아후의 
와이파후Waipahu 지역에서 사탕수수 경작 노동에 종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와이파후에는 1897년에 설립된 오아후설탕회사Oahu Sugar Company, Ltd가 소
유한 오아후사탕수수농장Oahu Sugar Cane Plantation이 있었다. 오아후사탕수수농
장은 호놀룰루로부터 서북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고, 12,260.33에이커 중 
11,530.68에이커의 대토지에서 사탕수수를 경작하였다. 관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300,845.74톤의 설탕을 생산하고, 관개가 이루어진 1928년 이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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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50.46톤의 설탕을 생산하여 하와이 전체 생산량의 8%를 차지하는 대
농장이었다.16) 1915년 당시 하와이 노동자의 생활 유형은 주급노동자wage 

hands가 24,468명(56.63%)였고, 도급계약노동자가 15,121명(35%)이었고, 
사탕수수를 심는 일당노동자planters가 3,619명(8.38%)였다. 한국인들은 어떤 
민족보다도 도급계약 노동자가 많았는데 이들의 임금은 사탕수수의 가격에 
좌우되었다. 1905년 당시 일당노동자 및 주급노동자는 일당 65센트를 받
았고, 도급계약노동자는 평균적으로 하루당 83센트의 수입을 거두었다. 당
시 그도 비슷한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17) 그는 이 와이파후의 오아후 슈거 
플랜테이션에서 1~2년 정도 일을 하였다.18)

신앙 및 결혼 생활과 경제적 활동

와이파후의 사탕수수농장에서 일하던 안원규는 1904년 경 감리교에 입
교하였다. 하와이의 한인들은 1903년 11월 3일 안정수와 우병길이 피어슨 
감리사와 교섭하여 11월 10일 리버 호텔 스트리트에서 집을 얻어 한인전도
회를 조직하고 예배를 보았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04년 3월 2일 엠마 스
쿨 스트리트에 예배당을 설립하고, 1904년 5월 1일 하와이한인감리교회의 
우병길禹炳吉․이교담李敎潭․임동주林炯柱 등이 각 농장으로 보내어 전도를 시작하였
다.19) 그의 입교는 와이파후 농장에 찾아와 전도하던 이들의 설교와 관련
이 있었다.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하와이의 가난한 한국인 이민자에게 사랑
을 전파하는 기독교의 신앙에 감동되었던 것 같다.

그는 기독교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여 1906년 3월 경 와이파후에서 전
도사local preacher로 활동하였다.20) 1904년 말 와이파후에는 36명의 감리교
인이 있었고21), 1905년 8월 와이파후에 예배당이 설립되었다.22), 1905년 
12월에는 김이제가 목회자로 활동하였다.23) 그는 이곳에서 김이제와 함께 
혹은 그를 이어 전도사로 교임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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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1906년에서 1908년까지의 시기에 안원규는 최
윤심崔潤⼼(1885)과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24) 감리교회에서 신앙 활동을 하
던 것이 인연이 되어 배필을 만난 듯하다. 최윤심은 북감리교 신자인 이승
만의 심복으로 미혼 남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 국내로 파견되어 서울 시
내 예배당에서 여성들에게 하와이 이주를 권유하는 활동을 한25) 기독교인
이었다.

1909년 안원규는 최윤심과의 사이에서 딸 안월라安⽉羅(안벨라)의 탄생을 
보았다.26) 안벨라는 1913년 11월 28일 오전 딸 리버스트리트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해 퀸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27) 잘 성장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4월 한인기독청년회의 조직에 참여하고 그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김종학 이태수 이승만 박상하 박용만 신홍균 한재명 홍한
식과 함께 이사부의 이사였다. 그리고 그는 장재로서 회장 이승만, 부회장 
박상하, 서기 홍한식과 함께 활동하였다.28) 

감리교 기독청년회원이었던 안원규는 1914년 백인 및 일본인 기독교청
년회원 함께 활동하였다. 당시 하와이이에서는 감리교 기독청년회원이 백인 
1,420명, 일본인 200명, 한국인 90명이 있었는데, 안원규는 1914년 5월 
5일 백인 기독교청년회에서 주최한 만찬회에 참여하기도 하였다.29)

1919년 안원규는 이정송李貞松(안정송, 1895-)과 다시 결혼을 하였다.30) 
평남 평양 출신인 이정송은 1910년 평양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정의소학교
를 졸업하고, 1913년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1913-14년 평양 진남포 삼숭
여학교 고등과 교사, 1914-15년 이화학당 교사, 1915-16년 경기도 수원 
삼일여학교 고등과 교사를 역임하였다. 1916-17년 일본 요코하마 여자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918년 평양여자신학교의 사감 겸 교사를 맡았다. 
그녀는 1919년 하와이로 이주하여 안원규와 결혼하였다.31)

안원규는 이정송의 소생으로 1남 3녀를 두었다.32) 그러니까 안원규의 자
녀로 최윤심이 낳은 장녀 안월라(안벨라) 외에, 이정송이 낳은 장남 안정도, 
차녀 안숙자(안플로렌스, 이숙자), 삼녀 안숙명(임숙명), 4녀 안숙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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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안정도는 매킨리중학을 졸업하고 1945년 2월 11일 이범석의 딸과 결
혼하였다.33) 1920년 경 출생한 차녀 안숙자(이 플로렌스)는 1937년 여름 
하와이의 매킨리중학교를 졸업하고 남캘리포니아 음악전문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34) 삼녀 안숙명은 1945년 임준호의 차남 임성희와 결혼하였
다.35)  그리고 막내딸 안숙화는 하와이에서 루즈벨트중학교를 졸업하고, 하
와이대학에서 2년간 수학한 후 패링턴 중학교에서 2년간 교사 생활을 하였
다. 그녀는 1945년 버몬트주 베링턴여자대학에 편입하여 1947년 여름 졸
업하였다.36) 

사탕수수농장 일을 1년 정도 만에 그만 둔 안원규는 1904년부터 1907
년까지 잡화상을 경영하였다.37) 상업에 종사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와이
파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쌀과 식료품 등의 필요 물품을 제공하여 주었던 
것 같다.38)

그는 1907년부터 재봉업에 종사하였다.39) 특히 1909년에 들어서, 그는 
2월 12일 이후 자주 신한국보에 광고를 실어 양복점의 이용을 호소하였
다. 그 광고에서 양복점을 개설한 이후로 동포의 사랑과 돌봄에 힘입어 사
업이 확장되었다고 하고, 재봉을 매우 정밀하게 하고 염가로 판매하니 와서 
사용하기를 청하였다.40)

한편 안원규는 1909년 11월 양복점 안에 ‘시계개선소(수리점)’를 개설하고 
각종의 시계를 수리하였다. 그는 광고를 통해 외국인에게 가지 말고 자신을 
찾아오라고 호소하였다.41) 그렇지만 시계개선소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

한편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동포와 한인단체의 구성원 및 중국인들과 함
께 상회 및 회사를 운영하였다. 먼저 그는 1909년 2월 경 하와이 각주에 
거주하는 동포의 물품 수요를 편리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익취집사共益聚集社

를 창립하고 장정을 발표하였다. 그는 신한국보에 1909년 2월 12일부터 
1909년 8월 17일까지 광고를 실어 한인 동포의 참여를 독려하였다.42) 그
렇지만 한인 동포의 호응이 미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안원규는 1913년부터 박종수朴鍾秀와 파인애플 농장을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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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는 1912년 11월 아들 박관주朴寬柱의 도움을 받아 편지를 번역한 후 
카할루 지역의 농주 월터를 찾아 전 100에이커를 도급받아 경영하였다. 그
런데 월터가 박종수의 근실함을 보고 그에게 5곳 1,300에이커 농장을 경영
하기를 청하였고, 박종수는 260에이커를 경작하기를 희망하였다. 그 도급 
비용은 박윤옥朴允⽟이 대기로 하였으나 중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때 안원규가 그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여, 결국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법
무원 박종수朴鍾秀와 오아후 카할루 지역의 립비엔모넬Libby&Monell사 소유 파인
애플농장 400에이커를 5년 계약으로 도급을 받아 경영하였다.43) 농장의 
경영은 박종수가 매달 40원을 받고 경영하였다. 박종수는 20여 명의 한인
을 고용하고, 200원에 말을 사고, 곡물상을 차려 매월 판매대금 1,500원의 
5%인 75원을 추심하여 토지임대 비용에 충당하는 등 수완이 뛰어났다. 그
런데 안원규는 장래에 군단을 설립하려고 도모하는 박용만을 만나 박종수
와 도급받았던 그 토지를 박용만이 운용하려는 군단의 한인들에게 경작을 
맡겼다.44) 

안원규가 경영하던 양복점은 계속해서 발전하였다. 안원규는 1914년 5월 
경 킹스트리트에 있던 양복점을 더욱 확장하여 베레타니아S.Beretania와 킹King 
스트리트의 코너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그 주무는 이호직으로 담당
하게 하였다.45) 1914년 6월 경 그는 지점을 본점에 합하고, 본점 옆에 여
자양복점을 아담스런 운치로 설립하여 운영하였다.46) 원래 이 여자양복점
은 은 1914년 초 김유호가 자신의 양복점과 벽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였는
데, 서양인을 고빙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하는 양복을 만들어 판매하였
고, 여자들에게 양복재봉을 교수하였다.47) 그런데 안원규는 김유호가 운영
하던 여자양복점을 인수한 뒤 김유호와 달리 서양인이 아닌 한국부인을 고
용하여 운영하였다.48) 1914년 7월 안원규 양복점에는 전화가 가설되었는
데, 번호는 5230번이었다.49) 1914년 말 양복재봉업에 종사하던 안원규의 
자본액은 6,000달러에 이르렀다.50) 그런데 이 양복점은 1916년 3월 상호
는 그대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송진헌宋晉憲에게 양도되었다고 한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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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규는 1916년 양복점의 양도 후 호놀룰루에서 ‘가옥 재임대업’을 하
였다. 월수 약 80달러이고, 자산은 2,000달러에 달하였다. 호놀룰루에 거
주하는 한인 중에서 유수의 상인이었다.52)

안원규는 1916년 9월 양친 방문과 관광, 조선잡화 구입의 목적으로 6개월 
예정으로 귀국하려고 계획하였다. 그의 귀국 목적은 상업적 이유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와 아울러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의 운영과 관련되어 
군자금을 모집하고, 모국의 유지와 기맥을 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도 있었다.53) 혹 부인의 치료를 위하여 귀국하였을 가능성도 있다.54)

1916년 9월 경 그는 내무부장內務部⾧ 우좌의宇佐義의 소개장을 얻어 귀국의 
길에 올랐다.55) 정윤필鄭允弼과 춘양환春陽丸을 타고 호놀룰루를 떠난 안원규는 
1916년 10월 9일 경 요코하마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10월 11일 요코하마를 
출발하여 14일에 14년 만에 고향에 도착하였다. 그는 10월 22일 경성에 와
서 기독교청년회 총무 윤치호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그의 소개로 공업전습소, 
미술품제작소, 공진회적共進會跡 상품진열소, 총독부의원 등을 참관하였다.56) 

조선에 머무르던 중 그는 11월 10일 밤栗 17석, 조개 젓갈 4석 5두, 달
래蒜 12관총, 잡어 젓갈 30관총, 소두 5두, 조선 하견下䭾 20족, 도라지桔 83
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박원걸朴元傑 앞으로 송부하였다. 동 11월 26일 선
약생지황 1근을 하와이에 거주하는 처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17년 
2월 3일 경성을 출발하여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2월 23일 코레아Korea호를 
타고 하와이로 돌아갔다.57) 1917년 3월 4일 호놀룰루 항에 도착하였다.58)

1920년대 초반 안원규의 재산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22년 양복재봉업
을 하는 그의 자산액은 15,000달러에 이르렀다.59) 그리고 1923년 그의 재
산은 무려 30,000달러였다. 그는 하와이에서 잡화상을 하는 40,000달러 
재산가 정원명 다음의 두 번째 부자였다.60)

1923년 안원규는 양복점을 카와이 하나페페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다 하
와이 호놀룰루에 이주한 최두욱에게 넘겼다. 최두욱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당시 이 양복점에서 고용한 직원은 30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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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1923년 7월 안원규는 사우스 베레타니아S.Beretania 346번지에 잡
화점을 개설하였다. 이곳은 이전에 S. K. 송이 운영하던 곳이었다.62)

1923년 7월 경 안원규는 하와이 거주 한인 중 자산액이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었다. 일본 척식사무국의 조사에 의하면, 잡화상을 하고 호놀룰루에 
거주하던 정원명이 4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양복점을 하던 그는 
30,000원의 자산을 갖고 있었다.63)

한편 안원규는 1919년 10월 중한장유창유한공사에 참여하였다. 이는 일
본의 간장이 유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한국인과 중국인이 늘 사용하는 간장
과 된장 등의 제조․판매 회사였다. 류복구가 발의하였고, 여양, 박윤옥, 만
방루, 연방호, 장발전, 문창호 등이 찬성하여 설립되었다. 안원규는 설립 당
시 임시 이사원으로 참여하였다.64)

그리고 그는 1921년 10월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정원명, 정인수, 
이호직, 정운서, 김경운, 이창준, 장봉희, 배인수, 유한흥, 안정송, 전영택, 
서정일, 강영소 등과 한인장유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안원규 등은 “우
리가 남과 같이 우리의 제품을 세계 사람의 수용을 공급하고 거대한 이익
을 취하지는 못할망정 내가 하루 세 때씩 변치 않고 쓰는 식료품을 남의 
손에 공급을 받으면 그 손해는 얼마나 되며 그 불편은 얼마나 하겠는가?”
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발기를 추진하였다. 자본금 총액은 10,000원, 한 주
당 가격은 50원으로 정하고, 1921년 12월 25일 안으로 약정금을 납입하도
록 하였다. 장유제조소는 호놀룰루 갈리히에 넓이 50척, 길이 172척의 토
지를 매입하여 넓이 36척, 길이 60척의 건물을 지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안원규는 임시재무로 선임되어 주무원인 박윤옥과 함께 이 일을 주관하였
다.65) 한인장유회사는 일화를 배척하던 한인이 사용하여 시세가 좋았다.66) 
1922년 10월 경 하와이를 방문한 김윤수⾦潤洙의 전언에 의하면, 그 규모가 
일본인이 독점하던 일본장유회사를 압도하고 있었다고 한다.67) 그러나 기
술이 부족하여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과 경쟁하지 못하고 4년 후에 폐업
되고 말았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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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원규는 호놀룰루한인상업회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1921년 5
월 안원규는 정원명 등 실업에 종사하는 20여인과 호놀룰루한인상업회를 
조직하였다. 안원규가 회장이었고, 총무는 박승준, 재무는 정원명이었다. 장
사하는 한인으로 구성되고 회원은 입회금 100원, 월회비 5원을 내야 하였
다. 차차 합자적 영업을 하려고 계획하였다.69) 안원규는 1926년에는 호놀
룰루상업회의 회장으로 활동하였다.70) 호놀룰루한인상업회는 해방 후까지 
존속하여 한인동포의 구제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71)

대한인국민회와 한인단체 활동

안원규는 1906년 3월 10일 전도원, 정상교 등과 환난상구患難相救와 일화
배척⽇貨排斥을 내걸고 와이파후공동회를 결성하고, 그 회장으로 활동하였
다.72) 1905년 말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하와이의 여러 지역에서 민족운동
단체가 조직될 때, 그도 와이파후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과 상호 환난을 구
제하고, 일화의 사용을 줄여 한인 상점을 살리기 위해 이 단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1907년 8~9월 하와이의 한인단체들이 통합운동을 벌여 합성협회를 설립
하였을 때 그도 동참하였다. 그는 1907년 8월 말 전도원과 와이파후 공동
회의 대표로 총 24개 단체 30명이 호놀룰루에 모인 합성협회의 합동발기대
회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5일 동안의 회의를 통해 합성협회를 설립하
였다. 이 합성협회는 조국의 국권회복운동을 후원하며, 재류 동포의 안녕을 
보장하며, 교육사업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각 단체에서 발간하던 
신문을 통합하여 한인합성신보를 발간함으로써 실력을 집중하고, 언론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73)

안원규는 1908년 4월 일본의 조선 통치를 변호한 스티븐스를 죽인 혐의
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던 장인환과 전명운을 변호하는 활동을 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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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동회에 참여한 그는 재무로서 자금 모집을 주관하였다. 자신도 5원을 
기연한 안원규는 총 200원의 약정서를 받고, 당시 116원 80전을 모금하였
다. 이 중 85원 70전을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구원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
지 31원 10전을 샌프란시스코의 공동회에 송금하였다.74)

1908년 4월 2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해리스가 “조선은 금후 일본의 
지도하에 발달해야 할 것을 대통령에게 진언하였다는 보도”가 알려지자 그
는 항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심지어 1908년 5월 1일 안원규가 김건호⾦建鎬, 
이내수李來洙, 이성실李成實, 박원기朴元基 등과 해리스감독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
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75) 

그는 1908년 말에서 1909년 2월 초 하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
회를 합하여 대한국민회를 조직하는 데 참여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하
와이 합성협회와 북미의 공립협회의 합동을 발기하였을 때 안원규는 고석
주․김성권․민찬호․이내수․강영소․한재명과 함께 한인합성협회의 대표로 참여하
였다. 그리고 안원규는 제석주․김성권과 합성협회 측 규칙기초위원이 되어 
공립협회의 규칙위원 3명과 회동체 명 (대한)국민회를 정하고, 규칙을 만드
는 활동을 벌였다.76) 그리고 1909년 2월 1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
회의 창립식에 참여하였다. 다음 <사진 1>의 첫줄 가운데가 안원규이다.

<사진 1> 하와이지방총회 임원(19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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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2월 19일 한일합병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에서 대동회를 개최하여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을 때 그는 참여
하였다. 공동회에서는 동경에 있는 송병준과 서울에 있는 이완용에게 전보
를 발송하여 그 음모를 막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77) 그는 이 활동을 위한 
경비를 모금하였을 때 1원을 기연하였다.78)

1909년 3월 대한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 등과 ‘식산흥업회’를 창립하고 활동하였다. 사장은 대한국민회 하와
이지방총회의 총회장인 정원명79)이었고, 안원규는 감사위원이었다.80) 이 
식산흥업회는 자본금을 모아 하와이의 각 지방에서 땅을 빌려 사탕수수와 
커피를 직접 재배하거나 재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수익을 거두려고 하
였다. 그 첫째는 빅아일랜드 코나의 홀나울로나 지방에서 한인 18인이 사
탕수수밭 80에이커를 얻어 경작하는데 필요한 경비 1,000원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80에이커를 한 사람당 6.75에이커씩 분배하여 사탕수수를 경작하
여 생산된 사탕으로 대금 1,000원을 상환받고, 이익을 나누고자 하였다. 
둘째는 코나 근방에서 땅을 빌려 커피를 경작하여 소매 판매함으로써 수익
을 올리고자 하였다. 셋째는 식산흥업회가 코나에서 직접 토지 100에이커
를 빌려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는 자본금이 필요하니 자본금을 한 구좌에 10원씩 모집하여 수만원의 자본
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81)

1909년 6월 하와이지방총회장 정원명이 퇴각하고 이내수李來洙총회장체제
가 출범하였을 때 그는 부회장에 선임되었다.82) 그러면서 그는 하와이 와
이파후지방회에 속하여 활동하였는데, 1909년 8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신한국보의 발간을 돕기 위하여 1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83) 

1909년 8월 31일 안원규는 하와이에서 발간되던 영자신문 애드버타이저
에 샌프란시스코의 전보傳報 형식으로 사진과 기사가 소개되었다. 국민회 부
회장 안원규의 사진이 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의 사진과 함께 실렸고, 안원규
는 한인애국의사의 향도자로 소개되었다.84) 이는 하와이 한인에게 안원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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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및 순종황제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친황적 인물임을 알리면서, 안
원규에게 친황적 한인애국의사로 활동하게끔 하는 압력이었다.

1910년 안원규는 김성권 하와이지방총회장 시기 재무로 활동하면서85), 
1910년 10월 경 한국과 하와이 간의 국제무역을 실시하는 한포무역주식
회사의 재무 겸 사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주당 10원의 주식으로 자본
금 10,000원의 한포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국내에서 백하젓새우젓, 굴젓, 
암치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백하젓은 매근에 12전 반, 40근 한 통에 
5원, 암치는 매근에 15전이었다.86) 

또 그는 1910년 7월 5일 정원명, 이내수, 민찬호 등과 하와이 각 지방
의 대표를 호놀룰루에 모아 대동공진단⼤同共進團을 조직하였다. 안원규는 재무
였고, 단장은 정원명이었다. 정원명은 1909년 2월 8일 우체원郵遞院의 주사
로 파견된 근황적 인물로 1908년 합성협회의 회장, 1909년 대한국민회 하
와이지방총회의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87) 대동공진단은 일제의 대한국 
병합에 대한 반대와 독립전쟁의 전개를 위한 군인 양성을 결의하였다. 그렇
지만 이것은 잘 추진되지 않아 국민회의 군인 양성 사업으로 변환되었
다.88) 한편 그는 1910년 8월 무렵 국내에서 발간되던 대한흥학보를 위
하여 제2차로 3원을 기연하였기도 하였다.89)

1911년-12년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원과 농상무원으로 활동하
였다. 그는 1911년 정칠래지방총회장 시기 법무부 역원(임원)이었다.90) 그
리고 1912년 2월 대한인국민회임원 선거에서 안원규는 하와이지방총회의 
법무에 선임되었고91), 신설된 농상공부의 책임자로 선정되었다.92) 

1913년과 1914년에도 그는 농상무원으로 활동하였다.93) 그는 도급농지
의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한편 군사훈련을 통해 군인
을 양성하려는 박용만의 둔전병적 군인양성94)을 후원하였다. 앞서 살폈듯이 
그는 1913년 박용만과 박종수의 도급농지 확보를 후원하였다. 또한 그는 
1914년 2월 2일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기념식 때 군인의 사열․행
진의 장관을 목격하고 파인애플농장을 군단에 들이겠다고 언약하였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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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원규는 1911년 3월 4일 하와이지방총회의 사업으로 전前 하와이
지방총회장 정원명, 하와이지방총회 재무 한재명 등과 같이 한인농상주식회
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안원규는 한 주당 10원으로 1만주를 팔아 자본
금 10만원의 한인농상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96) 그는 1913년 국민회 하와
이지방총회장 박상하가 농상무원 안원규 및 자본주가 회동하여 임원을 선
정하였을 때 사무원으로 선출되었다.97) 1915년 안원규는 사장 박용만 밑
에서 부사장으로 활동하였고,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수익이 별로 없어서 
1915년 11월 폐쇄되고 말았다.98) 

그런데 이 한인농상주식회사는 안원규가 박용만, 이주연李周淵 등과 함께 
병학교의 설립․운영을 위한 자금 모집의 통로로 활용되었다. 이주연李周淵은 
박용만이 동경에 유학 중 알던 사이였는데 국내의 각지와 블라디보스톡, 중
국의 상해 등지를 유력하며 자금을 모아 물건을 구매한 후 안원규가 사장
으로 있는 한인농상주식회사에 보내었다. 그러면 안원규가 그것을 시중에 
팔아 자금을 마련한 후 박용만에게 제공하였다.99) 

이뿐만 아니라 안원규는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 학생으로 구성된 학
도대를 위해 군복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1913년 가을 한인중앙학원은 남자 
81명, 여자 18명 등 99명으로 4개 소대, 2개 중대, 1개 대대를 편성하였
다. 당시 학도대는 카키색 군복과 흰 무명 군복 각 1벌을 학생에게 입힐 
작정이었는데 안원규는 자신의 양복점에서 카키색 군복을 만들어 한인중앙
학원에 납품하였다.100) 카키색의 군복은 미국 육군사관학생의 군복과 조금
도 다름이 없었고, 미국 육군병 및 네브라스카 소년병학교의 복장과 유사하
였다. 다만 바지를 조금 다르게 하여 무릎 아래를 단추로 채우거나 노끈으
로 엮지 않고 평복처럼 하였고, 그 위에 행전을 차게 하였다.101)

1915년부터 수년간 하와이지방총회가 내분에 휩싸였을 때 그는 하와이
지방총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는 이승만이나 박용만․김종학의 어느 
편도 들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하와이 한인단체를 위하여 활동한 것은 1921년 3월 하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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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총회가 해체되어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새롭게 출범하던 때였다. 
1921년 2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의 총무에 선임된102) 그는 1921
년 3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를 해산하여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으로 
재조직하는 일을 주관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1년 3월 21일과 22일 임원 
선거를 거쳐 부단장에 선임되었다. 총단장은 민찬호였다.103) 

1923년 안원규는 민립대학기성과 물산장려운동을 후원하였다. 그는 
1923년 7월 8일 누아누 청년회관에서 하와이민립대학기성후원회를 조직하
고 재정모집원으로 활동하였다.104) 또 1923년 8월 안원규는 한인 상인들
을 중심으로 물산장려운동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원으로 활동하였다.105)

한편 그는 강연 활동을 통해 한인의 경제력 증진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3년 4월 28일 호놀룰루청년회관에서 백여 명
의 한인 남녀 학생 앞에서 연설을 하였다.106) 그리고 1924년 3월 1일 교
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 <경제적 독립>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
다.107) 그리고 1925년 3월 2일 교민단 주최의 3․1절 기념식에서는 ｢오인 
생활의 방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108)

안원규는 1923년 감리교의 교인과 감리교학생기숙소를 건설해주었다. 하
와이의 감리교 유력 인사들은 여러 해 동안 감리교학생기숙소의 설립을 희
망하였으나 재정의 어려움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7월 29일 감
리교 임원회의에서 우선 남학생 기숙소를 먼저 설립하기로 하고, 이 일은 
안원규가 현순, 이태성, 강영각과 함께 주선하기로 하였다.109) 그리하여 
1923년 9월 10일 아침에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이 기숙소의 감독은 현순
목사이고, 간사는 강영각이었으며, 안원규는 정원명, 남세운, 김이제, 현선, 
박세환, 변성원 등과 이사부원으로 활동하였다.110)

1924년 5월 안원규는 교민단의 임원으로 민찬호, 곽래홍, 양유찬, 김영
기 등과 국내 야구단을 초청하여 기념시합을 갖는 행사를 벌였다. 그는 본
국에서 하와이를 방문한 야구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갖기로 하고 1,50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다.111) 그리고 6월 17일 국내 야구단이 하와이를 방문하
자 이들의 기숙과 연습을 후원하였다.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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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통합 및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활동

이승만이 탄핵되고 네 달이 지난 1925년 7월, 태평양회의에 참석하였던 
서재필박사가 하와이를 방문하여 하와이의 주요 한인 인사들이 모여 한인
의 단합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을 때 안원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
진하였다.113) 

이승만(전 대통령): 나는 모든 일을 잘하라고 하였고 아무튼지 혐의가 없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서박사나 계시면 될는지? 우리끼리는 어렵소. 

현순(감리교 목사): 장래 우리일을 더 잘하려면 백성을 속이지 말고 참빛으로 인도
할 것이요, 인도자라는 사람이 서박사가 와 모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네끼리 스스로 모여서 의미도 잇고 담화도 하여야 되
겠으니 이박사부터 시작하면 나같은 가난한 자도 찻잔이나 준비
하여 모으겠소. 또 무슨 정책이 있거든 두어사람만 모여서 우물
쭈물 하지말고 공중에 나와서 정견을 발표하여 봅시다.

황사용(감리교 목사): 나는 시골사람인 고로 시골인심을 잘 알우. 시골사는 한
인들은 우리 하와이에서 한인 가운데 여러 단체가 있더라도 
자기 기관이 하나만 되기를 원합니다.

안원규(실  업  가): 합한다고 하면 도로 해가 많소. 그런고로 합한다는 말은 그
만 두고 우선 이곳에 모인 사람부터 정의를 돈목합시다. 여러분
이 원하시면 내라도 먼저 음식을 차리고 당신들을 청하겠습니다. 

박용만(독립단 영수): 우리는 다 실패한 사람이야. 실패한 사람은 물러가는 것
이 이치에 상당하니 실패한 우리는 물러가고 청년들에게 맡
겨서 일을 진행합시다. 

민찬호(기독교 목사): 나는 말은 좋아 아니하고 일만 좋아하는 사람이올시다. 
이승만(전 대통령): 모이기는 무엇을 모인단 말이요. 마음은 고치지 않고 모이

면 무슨 일이 되오. 그런즉 여러분이 회개들 하시오. 
신흥우(본국 대표): 당신네들을 먼 데서 망원경을 끼고 들여다 볼 것 같으면 다 

땜풀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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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동단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의 한인 대표자들
이 분열하는 것을 보고 안원규는 우선 서로 정의를 돈독히 하고 화목하여 
지내자고 하였다. 그는 사업가다운 태도로 쉬운 친목을 도모하는 일부터 먼
저 추진하자고 하였다.

안원규는 1928년 교민단의 대표로 대한민족통일촉성회의 결성에 참여하
였다. 대한민족통일촉성회는 “① 전 민족정신을 단결하여 운동의 전선을 
일치시킨다. ② 전 민족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업의 책임을 다한다. ③ 전 
민족의 이상을 종합하여 국가건설을 선미善美케 한다.”는 강령을 실천하려 
한 단체였다.114) 그는 1928년 4월 경 이 촉성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동년 5월 누아누 청년회의 한인부 고문 대표로 이 촉성회의 서무부
의 7인 집행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115)

이어 그는 1930년 독립운동의 촉진을 위하여 하와이 한인협회의 조직에 
참여하였다. 1930년 1월 13일 발기된 하와이 한인협회는 “민족주의에 기
인하여 대한독립운동을 촉진함”을 주의로 하였고, “임시정부로 중력을 집중
함”, “운동의 방략은 최후 1인 최후 1각까지 분주함”, “독립당 통일을 기성
함”을 정강으로 하였다.116) 한인의 통합을 염원하였던 안원규는 1930년 4
월 3일 동지회, 독립단, 교민단 등의 대표들이 하와이 한인의 통일을 위한 
만찬회를 개최하였을 때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다.117)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1936년 4월 국내에서 조선총
독부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자, 안원규는 하와이의 한
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현순, 김이제, 한길수, 조경
천, 정원명, 이태성, 손창희 등과 “한국교회를 핍박하여 신교자유를 불허하
는 위헌적 비법행동⾮法⾏動이라.”고 격분하여 교회연합회를 구성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불법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일본에 대한 항의요구서를 미국 
대통령, 상의원․하의원, 각 교회와 각계 명사에 보내는 활동을 하였다.118)

1937년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원 활동을 벌였
다. 1937년 8월 “혈성금의 모집, 예비군의 등록과 훈련” 등을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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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특전>을 받고119), 부회장 안원규는 회장 등과 공동회, 국민대회, 
유지인사모임 등을 통하여 혈성금을 모아 임정에 지원하기로 하였다.120) 
이어 안원규는 8월 15일 국민대회에서 사회로 혈성금 모금 결정을 도출하
였고121), 자신도 매달 2원을 출연하기로 약조하였다.122) 그리고 1937년 9
월 26일 호놀룰루선교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혈성금의 모
집에 기여하였다.123)

중일전쟁의 발생 후 그가 벌인 또 다른 활동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합
이었다. 1937년 9월 그는 “어느 민족이나 합동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
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도 이번에 전국이 합동된 까닭에 저 전쟁을 저만큼 
잘하는 것이니 우리도 합동합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민족 극
소수 사람이 합동을 반대하니 일반인들이 합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발표하
자고 하였다.124) 1937년 10월 8일 안원규는 대한인국민회 총임원회에서 
“임시정부를 봉대하여 독립운동을 극력 후원하려는 이유로 명칭과 직원 등 
문제에 구애되지 않고 무조건적 절대 합동을 주장할 것”이란 결정을 도출하
였다. 그리고 이런 의사를 동지회에 공문으로 알리고, 박종수․박상하․정인수
를 ‘제2단 교섭위원’으로 정하여 합동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모았다.125)

1937년 10월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 문제에 있어, 안원규는 합동이 법
칙상 문제가 아니고 도덕상 문제이니, 합동의 전제조건은 심리개량이라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합동의 방해자와 큰일의 마귀가 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권유하였다. 그 내용은 “① 남이 지는 
책임을 혹 내가 회피하거나, 남에게 가는 공로보다 더 많은 공로를 내가 자
허⾃許하지 않는가? ② 나는 다 잘하는데 남이 다 잘못한다는 망상으로 도덕
과 예모禮貌를 손상치 않는가? ③ 빙공영사憑公營私의 술책으로 개인과 개인을 
이간하고 단체와 단체를 추격하지 않는가?”였다.126)

대한인국민회 대의장 안원규는 1937년 11월 26일 총회관에서 임시대의
회를 주재하여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부에게 
동지회의 적법 대표들과 합석하여 이 사항을 토의하게 하였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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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규는 1938년 3월 13일 오후 7시 반에 총회관에서 개최된 <고 도산 
안창호선생 추도회>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회의 동지들과 안
창호를 추도하고,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선생의 뜻을 이어 우리의 대업을 
완성키로 새로운 두터운 맹세를 지을지어다.”라며 선생의 광복을 향한 뜻을 
계승하기로 하였다.128) 

1938년 11월 18일에서 12월 7일까지 13차로 전개된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을 위한 연합회의에서 안원규는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비록 
뚜렷한 합동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합동운동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129)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940년 9월에는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간의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개
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합운동의 결과, 1941년 4월 19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해외한
족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4월 20일 
안원규는 대회 위원과 함께 개회를 선언하고 이날 회의에서 안원규는 위원
과 함께 독립전선의 통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 군사행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광복군과 의용대의 합동 촉구, 대미외교기관 외교위원부 설치, 미국
국방공작의 후원과 한길수의 국방봉사원 임명,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설립, 
독립금의 납부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4월 27일 공동대회를 통해 
조정되었고, 4월 29일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으로 발표되었다.130)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의사부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으로 활동하
였다. 그는 1941년 5월 14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의 부위원장에 선
임되어 활동하였고, 1943년 8월경부터는 의사부 위원장 대리의 역할도 수
행하였다. 이어 그는 1943년 9월 20일부터 1944년 9월까지 의사부 위원
장으로 활동하였다.131) 1944년 9월 30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의사부와 
집행부에서 비서부․재무부․군사부․조사부․선민부․교제부의 6부로 나누고 임원
을 선정하였을 때 안원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132) 

1941년 9월 25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의장 안원규는 이승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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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를 보내어 이승만이 독자적으로 외교위원부를 조직하고, 그 통신을 발
간하고 별도로 지원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그는 재미한족연
합위원회의 틀 아래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 사항을 
통지하였다. ① 우리의 민족적 대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존
경하지만, 우리는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귀하가 작가이자 제작자로 활동하
고 있는 한국의 파벌 싸움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들 가
운데 몇몇은 이미 파벌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② 재미한족연합
위원회의 예산으로 매달 귀하에게 송금하는 1,200달러는 분명히 한미협회
를 위한 할당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③ 귀하가 공금에 의지하는 비용은 
액수가 얼마이든 반드시 고정 예산에 근거해야 하고, 귀하가 지속적으로 시
도하고 있듯이 개인적인 요구에 근거해서는 안 됩니다. ④ 만약 귀하가 우
리 한국인들의 통합을 유지할 수 없다면, 귀하는 다른 곳에서도 많은 것을 
얻거나 지원받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133) 

1942년 안원규는 미국의 정부와 의회, 중국의 국민당 등에 대한민국 임
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거듭 요청하였다. 1942년 3월 1일 3․1절 경축행사
에 참석한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사회를 보
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독립금을 모금하고, 마지막으로 조
선독립, 임시정부, 연합국 승전,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운을 기원하였다.134) 
또 1943년 6월, 안원규는 미국의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안을 제
출하고 통과를 부탁하였다.135) 그리고 1944년 5월 17일에는 중국국민당 
제12차 대회에 전보를 보내어 대회의 성공을 축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승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36) 아울러 그는 1942년 6월 재미한족연
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 연합군의 승전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9개
의 결의안을 마련하여 반포하였다.137) 이것은 한인의 독립전쟁 참여를 독
려하면서, 공동으로 항일투쟁을 하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
고,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달라는 의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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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년 음력 1월 3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한
미승전후원금을 모금하여 미국정부에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자신도 상당액
을 기연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금번 기망일(음력 1월 3일)에 우
리 성심으로 몇 만원이 되든지 미국에 바쳐서 충성을 보입시다. 우리는 다 
늙어서 출전하지 못함에 그 대신에 돈을 내어 미국 정부에 바쳐서 그 돈으
로 폭탄을 사서 일본공습에 쓸진데 연합국 승전이 순성順成될 것이외다.”라
고 기연을 독려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원을 출연하였다.138)

1943년 7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부위원장 안원규는 하와이주 당
국과 협의하여 한인을 적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민 혹은 친선국의 국민
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이의 한인들은 재정 동결의 
면제, 국방 봉사에 무차별, 단파 라디오 소유, 술 사는 허가, 국방 금지 구
역 출입, 적의 공습으로 파상 당한 재산 배상 급 보험, 약재 구입 등의 제
반 특권을 보유하게 되었다.139)

1943년 8월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대리로서 한인
들이 미국 국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였다. 그는 소재국 정
부의 국방을 돕는 데 최고의 경의와 최대의 힘을 다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또 시민․비시민을 물론하고 한인들이 국방원조자원금을 8월 29일까지 내주
기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을 지방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를 
부탁하였다.140) 

안원규는 1943년 10월 호성저금회를 창립하였다. 10월 17일 국민회총회
관에서 개최된 호성저금회 발기 모임에서 그는 임시회장에 선임되었다. 그
는 10월 31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제언․양유찬․김현구가 기초한 규칙을 통과
시키고, 회비와 자본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였다.141)  

1943년 이승만과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에서 나가 주미외교위원부
를 재미한인민족운동의 중심으로 삼으려 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장 안원규는 ‘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통해 이에 대항하였다. 안원규는 
1943년 12월 27일 이승만과의 공식 단절을 선언하고 외교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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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사무소’의 설립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1944년 4월 6일 워
싱턴사무소를 설립하였다. 그러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4년 8월 경 재미
한인의 결속을 위하여 ‘주미외교위원부’ 대신 ‘주미외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추천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합의되지 않아 재미한족연합위원회가 
1944년 11월 17일 위원장과 위원을 통보하였을 때, 안원규는 김원용과 같
이 하와이 대한인국민회를 대표하여 위원으로 선정되었다.142)

한편 안원규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와 주미외교위원부 사이의 갈등이 심
화되자 와히아와에 본부를 둔 한국독립당 하와이지부 외에 별도로 호놀룰
루지부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1944년 5월 21일 그는 대한인국민회 총회
관에 모인 20여 인의 유지와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를 창립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어 그는 호놀룰루지부 창립 발기회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여 
최두욱․정두옥․정봉관․김익룡․도진호로 하여금 창립을 준비케 하였다.143) 그
리하여 1944년 7월 30일 한국독립당 호놀룰루지부의 창립식이 개최되었을 
때, 안원규는 사회로 약사, 취지설명, 선언서 낭독, 각처로부터의 축문 낭독
을 하였다.144)

1945년 4월 22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임원 선거에서 그는 임원으로 선
정되지 못하였다. 위원장은 김원용이었고, 부위원장은 정두옥이었다.145) 68
세나 되는 고령이었기에 건강을 고려하고, 후진을 배려한 용퇴였을 것이다.

그가 해방 전 독립을 위해 벌인 마지막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정
헌법 통과와 거국내각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였다. 그는 이 축하회의 비용을 
정두옥․최두욱․유동면과 함께 부담하였다.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는 개회 인도를 하였다. 이 축하회에서는 도진호의 ｢조선민족의 해방｣이
라는 연설과 현순의 “깨뜨리는 것, 새로 세우는 것 등의 철저한 이론과 분명
한 사실과 재미스러운 예증을 갖춘” ｢혁명｣이란 연제의 강연이 있었다.146) 

안원규는 1947년 5월 20일 우연히 신병을 얻어 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하다가 불행하게도 5월 22일 오전 8시 45분에 별세하였다. 향년 70세였
다. 장례식은 6월 24일 윌리엄장의소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오전 1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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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객護喪客이 구름같이 몰려 장소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화한이 가득하
고, 부의금이 거액에 달하였다. 오후 2시에 입관식을 거행하고 이어 발인식
을 행하였다. 운구는 국민회 총회관 앞에서 잠시 정거하고, 사택을 경유하
여 따몬헤드 기념공원에 안착하였다. 그리고 안창호安昌鎬 목사의 기도와 정
의조 목사의 성경 일절 낭독으로 하관식을 거행하였다.147)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임원들은 ｢고 안원
규공의 약사와 추도사｣에서 그를 다음과 같이 평했다. “(연합회 의사장이 
되고 총회장으로 피선하여) 허영적 직업적 양 기선에서 초월하여 희생적 복
무를 실행한 고로 공익사업이 점차 발전한바 세상창해는 고금에 슬퍼하는 
바이다. 공은 70년을 1기로 엄연히 거불귀 하시나 사회의 동량이 부러졌고 
민족의 불행운을 슬퍼한다. 오호라! 공의 전공을 추상하니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도다. 이에 오등은 삼가 향기로운 꽃 한 타래와 다만 두소사 
1폭으로 공의 영전에 봉정함.”148) 그리고 동해수부 홍언은 안원규의 서세
를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사조詞藻를 남겼다. 

방초는 석양이오, 황토로 성분한 후, 고인이 가옵시고, 소식이 막막하니, 
금강봉 푸른 바다에, 흰 달빛만 있더라.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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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1925)｣(2020), ｢1920년대 북간도지역의 천도교와 민족운동｣(2020), ｢1920
년대 북경지역의 흥사단원과 민족운동｣(2021), ｢미주지역 한인의 적십자 조직과 민족
운동｣(2021)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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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식민지 개발과 프랑스의 이주 정책 

(1830~1889)
-프랑스 만들기와 이주-

문 종 현
세종대학교

머리말
 

오늘날 흔히 받아들여지는 이주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옛 식민지 국가
에서 옛 식민모국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의미하지
만 19세기 제국주의와 대이주의 시대에 유럽과 알제리 사이에서는 그 반대
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중해 북안 유럽에서 지중해 남안 북아프리카로의 이
주는 1830년 프랑스가 알제리를 침략한 이래 국가적 차원의 식민지 개발 
사업의 일부로 꾸준히 추진되었다. 식민이란 식민모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
역에 자국민을 정착시킬 목적으로 개발하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식민
지 역사는 한편으로 정착민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 알제리의 역사
가 오랫동안 프랑스 현대사의 중요 연구 분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
고 19세기 지중해 지역의 인구이동 대부분을 차지한 유럽계 정착민colon 

européen의1) 역사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 졌다.2) 1962년 알제리 독립과 
함께 프랑스 제국이 급속하게 해체되면서 피에 누아르Pied-Noir로 불린 약 
100만 명의 유럽계 이주자는 갑작스럽게 송환rapatriements될 수밖에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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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유산과 흔적을 알제리에 남길 수 없었다. 프랑스로의 송환 혹은 
귀환이라는 용어는 그들의 불안정한 정체성을 보여준다. 실제 그들에게 송
환이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걸쳐 살고 조상이 묻혀 있
던 고향에서 뿌리 뽑혀 유럽으로 이탈하는 것에 불과했다. 식민지 시절부터 
유럽 정착민을 향한 관심은 주로 인구 통계학에 머물러 있었는데3) 1980년
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 정착한 유럽 공동체의 이민과 정착, 생활과 
문화가 연구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가 알제리 전쟁 동안 알제리 독립을 부정하는 목적으로 프랑
스인의 알제리Algérie française 용어를 사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알제리를 
식민지로 규정하는데 주저했다. 하지만 알제리 독립 당시 전체 인구 900만 
명 중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유럽계 소수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사
실은 알제리가 프랑스의 정착식민지colonies de peuplement였음을 보여준다. 미
국, 캐나다, 호주와 같이 원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보호구역에 가둔 식민
지와는 다르지만, 19세기에는 유럽계 정착민의 이익을 위해 원주민들이 소
유하고 경작하던 지역을 축소, 약탈하는 정책이 시행된 공간이었다.4) 

다소 즉흥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샤를 10세의 군사적 침략을 이어받은 7월 
왕정(1830~1848)은 원활한 알제리 통치와 몰수한 토지에 대한 통제권을 
지속시키는 방법으로 이주민의 정착을 추진했다. 정착촌 건설을 통한 식민
화의 목표는 프랑스 문명을 이식하고 아랍인들의 후진적이고 정체된 관습
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1834년 7월 왕령ordonnances에 따라 알제리는 ‘프랑스 
점령지les possession françaises’가 되어 전쟁부가 관할하고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
une colonie militaire이였다. 이후 식민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848년 7
월 왕정을 타도한 제2공화국은 알제Alger, 오랑Oran, 콩스탕틴Constantine에 지
위départements를 부여해 프랑스의 일부, 즉 ‘단일한 프랑스의 영토’로 통합했
다.5) 행정적 통합에 발맞추어 이주 장려정책도 실행되기 시작했다. 한데, 
1830년대와 1840년대 알제리에 첫 번째로 도착한 식민지 개척자는 프랑스
인들이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그리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온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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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빠르게 늘어나 프랑스 출신 정착민 수를 넘어섰다. 1850년에는 알
제리에 거주하는 483,500명의 유럽 식민지 개척자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 
이외의 국가 출신이었다.

이 논문은 샤를 10세의 침공 이후 실행된 이주정책에서부터 속지주의 원
칙에 따른 ‘1889년 국적법’ 제정으로 유럽계 정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해 안
정적 정착민 인구가 형성되기까지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에 추
진된 이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알제리 식민화가 과연 프랑스
인에 의한 식민화였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알제리 식민화 과정
의 초기 역사에서 유럽인 이주는 지중해 건너편에 식민 정착지를 개발하고 
프랑스로 만드는 과정의 필수 요소였다.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전
제로 고안된 개발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구체적 전략의 불확실성
에도 불구하고, 알제리가 메트로폴리스 잉여인구 조절을 위한 적절한 정착
식민지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공급해 개발하면 식민지와 식민모국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프랑스계 정주민 사회 건설은 계획한 데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실패
에 가까웠다. 마그레브 지역 여름의 고온에 익숙하지 않은 정착민들은 기후
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제공된 정착촌도 간이 수용소에 가까웠을 
정도로 생활환경은 열악했다. 이주민을 모집하면서 프랑스 정부가 약속한 
희망을 알제리에서 찾기는 쉽지 않았다. 

다음으로 알제리 무슬림 원주민 인구를 압도하는 정착식민지를 건설을 
위해 프랑스가 추진한 가족 단위의 이주, 여성 이주를 통한 가족 형성, 이
주민을 통한 농업개발 등의 계획은 준비 부족으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미미한 성과만 낳았고, 비프랑스계 유럽인 이주를 통제하는 것도 현실적으
로 불가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 
모두 의욕적으로 추진한 여성 이주정책 수립의 목적과 결과를 살펴볼 것이
다. 식민지 정착민 사회의 불균형한 성비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인구성장
을 위해 추진된 여성 이주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지만, 결과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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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성공했을 뿐 실패에 가까웠다고 평가받는다. 알제리 인구증가는 프
랑스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1889년 국적법’을 통해 프
랑스인이 되면서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프랑스 국적에 대한 개방성은 
인종, 민족적으로 구분되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 문화적, 사회
적 ‘유럽 여성’으로 빠르게 만들었다.6)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은 자유롭게 이주migrations libres한 사람들과 프랑스 
정부의 보조와 지원을 받은 이주자migrations assistés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이주의 역사는 19세기 유럽 대이주grande migration euroéenne와 프랑스 
제국주의가 북아프리카에 남긴 역사의 일부이다.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시절부터 알제리는 지중해 전역에서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공간이었다. 군사
적 정복 동안 유럽계 인구는 식민지 알제리에서 소수에 불과했지만, 영토
적, 지리적 약탈을 동반한 식민화가 가속되면서 유럽계 이주자의 수가 증가
하고 지리적 경계 또한 확장됐다.

이주 장려와 ‘나쁜 이주자’ 통제 정책
 
1830년 프랑스의 침공으로 알제리를 식민화한 이래 프랑스 정부는 꾸준

히 이주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프랑스 이주, 인종, 식민사 전문가인 리오
주Claude Liauzu는 그의 저서 서지중해 이민사Histoire des migrations en Méditerranée 

occidentale에서 프랑스가 추진한 이주 정책은 상대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
다. 농촌 지역까지 포함하는 알제리 전역을 식민화하려는 꾸준한 정책 추진
은 목표와는 달리 스페인, 이탈리아의 해안지역, 몰타에서 온 이주민 유입
이 꾸준히 증가했다. 프랑스 식민정부의 인구조사에 따라면, 1866년 
217,099명의 유럽계 이주민 중 프랑스인은 56%에 머물렀고 1872년에는 
245,117명 중 53%가 프랑스인, 60%가 도시에 거주하였다. 프랑스 정부
의 노력에도 다수의 유럽계 외국인Euro-étrangers이 지중해 연안지대의 도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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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 본Bône, 필립빌Philippeville에 정착했다.7)

정주민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며 늘어만 간 유럽계 정주민의 수는 알제리 
식민화 정책을 출발부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이주에 대한 조직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수의 혼성적인 유럽계 정주민 사회의 인구구성에 관
해 북아프리카의 이국적인 정취를 찾아 떠난 여행객들은 식민지 도시의 개
방성과 코스모폴리탄 성격에 찬사를 보냈지만, 식민지 정부는 경제적, 안보
적 위협으로 여겼다. 1831년 3월 28일, 알제리 총독으로 임명된 피에르 
베르테젠Pierre Berthezène 장군은 “스페인, 이탈리아, 특히 몰타가 이 해안으로 
토해낸 모든 부랑자”라고 유럽계 이주민을 바라볼 만큼 이방인의 이주를 환
영하지 않았다. 특히, 당시의 인종주의적 종족 구분에 따르면 남부 유럽과 
지중해 섬에서 온 이민자는 전혀 프랑스인과 같은 유럽인이 아니었다. 
1834년 아프리카 위원회Commission d’Afrique는 독일과 스위스 출신의 이주자에 
대해서는 “질서와 노동의 습속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선호한다”라고 
보고했다.8)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벨기에, 스위스 독일 등 북유럽 국가에서 
알제리로의 이주민 모집 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에 반해, 남유럽 이주자는 
식민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사회적 무질서의 원인으로 비난받았고, 
프랑스 정부, 식민지 정부 모두 그들의 이주를 꺼렸다. 식민지 정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프랑스계 이주자의 수와 부족한 노
동력으로 인해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등에서 몰려드는 이주의 물결은 거
스를 수 없는 현상이었다. 당시 프랑스인은 알제리에 대해 낭만적인 오리엔
탈리즘을 불러일으키는 환상의 땅이면서도, 개발과 정착에 가혹한 불모지라
는 뒤섞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식민지 의료정책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이 늘어만 가는 남유럽 출신 정착민을 알제리 기후에 육체적으로 더 적
합한 이주민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일부 식민주
의자들은 북유럽인과의 ‘융합fusion’하고, 식민지 생활에 잘 적응하는 새롭고 
더 활력 있는 ‘라틴 인종’과의 사이에서 정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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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화 초기 이주정책의 목표는 ‘나쁜 정착민mauvais colons’이 알제리 땅에 
발 디디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었다. 초기 정착민들의 사회적 특징은 알제
리에 가족 단위의 농민을 정착시키려는 식민지 정부의 의지를 좌절시켰다. 
대부분의 개척 사회와 마찬가지로 알제리의 식민지화 초기 정주민의 대부분 
남성이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830년대에는 유럽인 여성 한 명당 유럽인 
남성이 두 명 이상이었는데, 이러한 정착민의 성비 불균형은 이후 서서히 
감소하여 1870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대등한 남녀 성비에 도달했다.10) 

식민지 정부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식민지 사회의 문명화 사명과 더불어 
‘도덕화moralisatrice’를 중요한 식민화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성매매
업에 종사했던 여성이 알제리로 유입되는 것을 크게 우려했다. 또한, 유럽 
이주민 인구가 보이는 젊은 세대의 증가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자녀 수가 
인구의 정주민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활기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메트로
폴리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미혼모의 출산율은 식민사회의 성적 타
락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로 이해되었다. 식민지 정부는 미혼모의 높은 출산
율을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해 식민지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다고 이해했다. 

그리고 초기 이민자들의 직업적 성격 역시 식민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
게 나타났다. 식민지 정부는 언제나 농촌에서의 가족 단위 정착민을 선호했
고, 파리 정부는 알제리 토양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숙련된 농부들을 유치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럽 이주민은 육체적, 도덕
적, 경제적으로 알제리 식민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도시의 가난한 농민, 
미숙련 노동자, 장인 등이었다,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 개인적 능력은 농촌 
생활과 농업에 적합하지 않았다. 알제리 농촌 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은 고향
과 알제리 사이 이동이 쉬웠던 스페인 출신 계절 농업 노동자들이 담당했다.

정착민 중 다수를 구성하는 인구는 노동자 계급 출신이었다. 식민지 정
부 관료들은 노동계급 출신 이민자들이 국가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바탕으
로 정착한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빈약한 저축을 빠르게 소진해 
더욱더 국가 지원에 의존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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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이나 ‘부도덕한’ 업소를 출입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때로는 이주민 
중 일부를 부동산이나 각종 투기적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모험가'와 '
투기꾼'으로 비난했다. 알제리 땅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는 이주민에 대
한 경계심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다. 1846년 알제리 유럽계 정착민 
109,400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6,422명에 지나지 않았고 담뱃가
게, 카페, 식료품점 등의 도시 중소매매업에는 1,500명 일했다. 대부분의 
이주민 노동자의 이직률이 높아 매우 유동적인 집단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렸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11)

역설적이게도 노동계급 출신 이주자 증가는 식민 당국이 시행한 정책의 자
연스러운 효과였다. 당시 알제리에서 우선적 과제는 압-델-카데르Abd-el-Kader

와의 전쟁이었고, 무엇보다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운반에 필요한 대규모 인
프라 건설 등의 공공사업에 노동자와 장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12) 

1838년 전쟁부 장관이 알제리로 이주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영 선박에 
대한 무료 탑승권을 제공했을 때, 탑승권을 얻기 위한 기준은 식민지 정부
보다는 식민모국의 정책에 더 부합하는 것이었다. 식민주의 이념에는 농민
의 이주가 적합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노동력 수요가 반영됐다. 이주자 
선별기준은 민간 및 군사 건설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지녔는지 가늠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대도시의 시장들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높은 임
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이주 지원자를 모집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식적인 식민지화 계획에 따라 이주 지원자들에게 토지 
양도를 제공했다. 1830년대와 1840년대에 364,00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유럽인 정착을 위해 원주민으로부터 압수된 후 분배되었다. 그런데도 계속
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농촌 지역 치안의 불안전성, 프랑스 통치의 
불확실성, 도심에 집중된 고임금 일자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유럽
인만이 농촌에 정착했다.13)

한편, 식민지 정부는 자유 이주는 적절히 통제하고 있었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 체납자, 부랑민 등 입국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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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1830년 11월 15일’과 ‘1831년 4월 25일’ 두 
차례에 걸친 법령은 알제리에 도착한 이민자들에게 여권을 제시해야만 거
주 허가를 받도록 요구했다. 지중해 남부의 항구와 알제를 잇는 여객선에서 
프랑스 당국이 승인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것은 
금지되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여러 국가와 접한 알제리의 긴 국경, 만연한 
해안 지역의 밀입국 관행, 비효율적인 통제로 인해 불법 이민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당국이 입국이 달갑지 
않은 사람indésirable을 막기 위해 고안된 신원 증명서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주자 통제는 더욱더 어려웠다. 프랑스 대도시에서 내국 여권이 더는 사용
되지 않게 된 1862년에 이르러서야 알제리에서도 여권 요건은 폐지됐다.

1848년 이후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사하라와 카빌
리Kabylie로 옮겨가고 토지의 수용expropriation과 매각이 가속화되면서 식민지화
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분명 이주와 정착을 통한 정주민 
사회의 인구증가를 낳았다. 1848년 이후 농업 식민지에는 수천 명의 새로
운 정착민이 몰려들었고, 1850년대에는 군사적 점령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
된 ‘숙영지cantonnement’를 통해 광활한 토지가 확보되었다. 제2제국(1852-1870)

은 철도 및 기타 인프라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은 민간 식민지 회사에 노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 통행권을 확대했다. 계약의 대가로 기업들은 막
대한 토지를 양도받았고, 그 토지에 새롭게 인구를 수용해야 했다. 새로운 
경제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정책은 원주민을 이외의 충분한 노동력이 
공급되어야 실현 가능했다. 이제 프랑스는 좋은 조건으로 유럽계 이주민을 
유인하고,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주정책을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14) 

그 결과 유럽 인구는 두 배로 증가했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럽인의 
비율은 35%에서 50%로 증가했다. 이후 식민지 알제리에서 출생한 인구가 
성장해 유럽계 정착민들은 빠르게 ‘크레올화créoliser’되었다. 출생률이 사망률
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1856년에서 1872년 사이에 알제리에서 태
어난 유럽인의 비율이 두 배로 증가했다. 유럽인들은 여전히 알제, 오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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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 
정착식민지 모습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1870년 제3공화국의 출현 
이후 일어난 알제리 원주민 봉기는 정착촌의 급격하고도 엄청난 확장에 따
른 무슬림 전통 사회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을 반영한다.15) 

제3공화정이 수립된 후 시민권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완료되면서 식민지 
이주계획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주를 통해 프랑스인을 늘려야 한
다는 식민지 개발의 당위가 현실에 적절히 구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화
국 정부는 영구적 식민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으로 프랑스 농부를 
이주시켜 농업을 발전시키고, 무슬림 원주민보다 더 많은 프랑스인이 알제
리에 거주하게 해 수적으로 그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식민
지로 만들기coloniser 위해서는 프랑스인을 이주시키는 것peupler과 더불어 유럽
계 정주민을 프랑스인으로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였다.

제3공화국 이전 알제리에 대한 자본 투자와 이주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이
지 못했다. 1848 혁명 이후 국가가 주도해 이주를 실행했지만, 그 효과는 
대도시의 인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뿐 식민지와 식민 모국을 연결하는 
산업 발달과 상품 교역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서 민간영역의 경제 발전
은 더디게 이루어졌다. 알제리는 그다지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아니었다.

1871년 엘-모크라니El-Mokrani 반란은 프랑스의 식민화, 즉 토지 약탈에 
좋은 구실을 제공하였다. 반란을 일으킨 부족에게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약 
450,000헥타르의 토지를 몰수하였고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몰수
된 토지를 분배하면서 수많은 가족이민을 통한 정착민 사회가 수립될 수 
있었다. 1871년~1895년 사이 약 5,655가구가 알제리 농촌에 정착하였다. 
1871년 ‘6월 21일 법안’이 제정되면서 알자스 로랭Alsatians-Lorrains 주민들이 
이주하였고, 1889년 아베롱Aveyron의 광부 등 13개 이상의 지역에서 대규모 
이주계획이 식민지 정부에 의해 조직되었다. 

제3공화국의 첫 10년은 알제리를 향한 ‘이주의 황금기’였고,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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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은 이주자의 정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 19세기 
말에 알제리로 이주한 프랑스인의 대다수는 코르시카Corse, 피레네조리앙탈
Pyrénées-Orientales, 오트잘프Hautes-Alpes로 대표되는 지중해 지역 출신이었다. 알
제리에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식민지 개척 자원자’들이 이주한 데
는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캠페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공짜 땅에 대한 약
속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동기를 제공하였는데, 식민지 이
주에 대한 정보와 이주 신청은 도의 담당 부서에서 요청할 수 있었다. 

1870년대부터 알제리 식민정부Gouvernement Général de l’Algéie: GGA는 파리와 
지역 언론을 통해 ‘식민지 이주민 구함appels aux colons’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이주에 대한 소책자, 안내서, 포스터 
등을 제작해 지원했다. 개별 이주희망 집단을 위한 맞춤형 캠페인도 전개되
었는데, 포도나무 뿌리 진디병phylloxéra로 인해 크게 피해를 본 포도 재배지
역의 농민을 위한 이주 안내도 실행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주요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아르헨티나가 주도한 
이주 캠페인에 비하면 알제리를 향한 이주는 큰 효과를 달성하진 못했다. 
이주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불명확해 지원자의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 없었
기에 프랑스인에게 알제리는 매력적인 이주지가 아니었다. 알제리 출신 역
사가 야코노Xavier Yacono는 “이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국가는 농부, 노동자, 상인으로 건너온 이주자의 정착을 후원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했다.16) 1880~1890년 알제리 농촌 및 해안 지역의 식민지화를 
위한 많은 정부 계획이 추진되었지만, 프랑스인의 상당수가 알제리 이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탈리아인, 스페인인에 비해 적은 수가 
알제리에 정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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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이주 계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공화정 이전 알제리 이주 장려정책이 성과
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정부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는 정착민
의 높은 성비 불균등 현상이었다.17) 미혼 독신 남성 이주자가 정착민의 대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은 식민지 알제리에서 안정적으로 인
구증가를 가져오고, 인구를 프랑스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간
주됐다.18) 이주 여성에게 인종적으로 우수한 아동을 낳고 길러 식민지의 
번영과 민족을 재생régénérer시키는 임무가 부여된 것이다. 

이주의 역사에 있어 여성은 이주 목적지와 관계없이 항상 남성보다 이주 
가능성이 적었다. 교통수단의 열악함, 정보의 부족, 전통, 관습의 걸림돌로 
인해 19세기 이주 현상 속에서 여성은 낯선 이주의 주체였다. 당시 여성에
게 이주를 실행한다는 것은 가족, 고향, 익숙한 환경과 결별하고 두려운 미
지의 세계와 마주하는 운명적 결단이었기 때문에 큰 각오가 필요했다. 이주
는 여성에게 전통과 관습을 위반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시
키고자 하는 용기, 가정과 가족을 떠나는 도전을 의미했다. 

여성 이주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떠나거나 이주 목적지에 먼저 정착한 
친척, 지인, 친구와 합류하는 방식이었다. 출신 국가와 이주지 사이의 거리
도 영향을 미쳤다. 익숙한 환경, 가족과 분리되어 떠나는 이주는 비용이 부
담되지 않는 신속한 귀환이 보장된다면 더 쉽게 실행될 수 있었다. 지중해 
주변 유럽인들에게 알제리는 가까운 거리, 안전한 교통수단, 적은 이주비용, 
쉬운 귀환의 가능성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최적의 이주지였다. 그런데도 알
제리는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이주희망 지역은 아니었다. 남유
럽 사람들에게 알제리는 여성을 납치해 노예로 팔고 때로는 하렘에 가두는 
바바리 해적의 거점으로 알려져 왔고, 19세기 내내 프랑스군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고 유럽인을 환대하지 않는 야만적인 무슬
림 원주민의 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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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년 7월 알제Alger가 프랑스군에 의해 함락된 이후 알제리 전역을 프
랑스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원주민의 반란과 이
를 토벌하는 식민지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1857년 카빌리Kabylie에서 
랑동 장군général Randon이 이끈 군사 작전 이후 사하라 사막을 제외하고는 정
복 작전은 완전히 종료되었지만, 안정적 통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1871년
의 대규모 반란과 1876~1879년 오레스Aurès 지역 반란은 혼란스러운 식민화 
초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알제리에 대규모 군대가 지속해서 주둔할 필
요성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격렬한 원주민 반란이 발생할 때마다 알
제리로 이주한 여성들은 안전의 위협받았고 때로는 생사를 넘나들었다. 

식민화 초기 남성 1,000명당 여성은 1833년 336명, 1842년 389명, 
1842년 389명에 불과했고 그 수도 너무나 미미하였다.19)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여성의 식민지 이주를 알제리 식민화 프로젝트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여성이 
없이는 성공적인 식민화는 실현될 수도 지속할 수도 없고, 결국에는 실패할 
것으로 판단했다. 

1840년 이후 알제리 정복에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뷔조Thomas-Robert 

Bugeaud 장군은 칼뿐만 아니라 쟁기를 통해 식민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 기대와 달리 우리 병사들이 여성을 찾지 못하면, 내 시스
템은 기초에서부터 훼손될 것이며, 포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여성 정착민의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다. 

알제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모국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타났
다. 전쟁부 소속 알제리 담당 부서는 알제리 총독에게 시민 식민지화 문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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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밭을 개간하거나 경작하는 데 힘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 때 음식을 
준비해 기다리는 동반자를 찾아야 합니다 [...] 그가 집에서 가사노동, 위로 또
는 기분전환, 사회적 소속감 등 적절한 만족감을 찾지 못하면 그는 다른 곳에
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노동, 청결, 안녕, 도덕, 등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20)

이 보고서가 강조하고 있는 식민지 이주 여성에게 부여된 역할은 명확하
다. 원주민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가정 및 공적 
도덕의 수호자로서 배우자,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여성이 없는 
식민지 개발은 실현되지 못할 꿈에 불과했다.

또한, 알제리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한 의사 카브롤Hyacinthe Cabrol은 1863년
에 출간된 알제리의 위생과 식민지화에 대한 보고서De l’Algérie sous le rapport 

de l’hygiène et de la colonisation에서 다음과 같이 식민지에서의 여성 역할을 강
조하고 있다.

  
 “남자가 매일 자기 일을 계속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용기와 힘을 끌어내는 
것은 결혼이라는 성소이며, 가족은 그의 힘든 삶에 끊임없는 목표이기에 [가족
이] 없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다. 여성 없이는 정착민도, 가족 없이는 식민화도 
있을 수 없다”21)

식민지 행정을 담당한 고위 장군, 관료들은 공통으로 민간인 또는 전직 
군인 남성이 가정을 일구지 않은 채 알제리로 파견되어 정착하는 것에 대
해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결혼한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는 미혼 남성 중심의 이주민 구성은 식민화의 위협 요소이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실,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이 식민지에서 여성 동반자를 찾는 경우는 아
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에서는 흔치 않게 나타난다. 하지만 알제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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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여성과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다. 알제리 무슬
림 여성들은 12세부터 가정 이외의 공간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과 
접촉할 기회가 적었을 뿐더러 대가족 문화로 말미암아 여성의 가족으로부
터 인정받는 혼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웠다.22) 더욱이 프
랑스군 지휘관들은 알제리 원주민과의 관계의 악화를 피하려 했기 때문에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병사들이 무슬림 여성과 접촉을 권장
하지 않았다. 이러한 초기 식민지 개척 상황 때문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 확
대는 식민지 발전이라기보다 식민지 생존의 필요조건이었다. 

 

뷔조의 여성 이주를 통한 정착민 사회 건설 계획

원주민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을 세운 뷔조는 군사적 식민화
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군인들이 프랑스로 귀
국하지 않고 알제리에 남아,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식민지 군단에 복무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식민화 정책이라 생각했다. 1842년에서 1847년 사이에 
그는 자신의 원대한 군사적 식민화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프랑스 하원에 제
출했지만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 뷔조는 하원의 승인을 얻고자 1844년에서 
1847년 사이에 사엘Sahel과 미티자Mitidja 지역에 세 개의 ‘군사 식민지colonies 

militaire’를 건설하여 자신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 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정착지는 알제에서 35km 떨어진 해안 도시 푸카Fouka이다. 

뷔조는 자신이 수립한 식민화 계획, 즉 군사적 식민화를 실현하는 데 필
요한 남성 군인들에게 여성 동반자를 찾아주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
꼈기 때문에 알제리에 여성 구호소와 보육원 설치를 검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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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소에는 타락하지 않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가게 
된 여성들이지만, 그녀들은 여전히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 좋은 가족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 식민지가 성공하면 사회에 짐
이 되기만 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이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23) 

1847년 하원에서 군사 식민화에 필요한 예산을 승인받지 못했지만, 구호
소와 보육원을 통한 군인 정착민 가족 만들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
성 이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군인 정착민 남성을 따를 충분한 수의 여성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이 걱정을 갖지 않습니다. 10헥타르의 땅을 가진 남성과 결혼을 거부하는 가
난한 시골 여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모험심이 강합니
다. 결혼하는 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모범사례가 나타나면 장애물
은 사라지고, 원하는 만큼의 여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들은 서
로를 끌고 갈 것입니다.”24)

 
군사 식민화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는 문제

가 더 절실했기 때문에 뷔조가 여성 이주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려 했는
지는 불분명하다. 한데, 1842년 파리 언론에서 ‘공개 결혼mariages au tambour’
라고 묘사한 중매결혼을 살펴보면 여성 이주계획은 포기되지 않았고 여전
히 그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승인과 지원 예산을 
기다리지 않고 뷔조는 12월에 푸카 군사 식민지를 추진했다. 그는 프랑스 
정부에 자신의 실험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나머지 결
혼할 여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해 탈영하는 군인 정착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했다. 

식민지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했던 뷔조는 “아랍인들은 여자들을 
우리의 눈길에서 피하게 하려고 숨겨 버렸다”라며 식민지 젠더, 인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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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을 남겼을 만큼 혼혈을 낳는 인종 간 결혼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는 식민자와 피식민자,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인종적, 혈통
적 순수한 경계가 흐려지고, 프랑스 혈통에 근거한 시민권이 도전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제리 무슬림 여성들과의 결혼은 식민화 계획에서 완
전히 배제했다. 무슬림은 동맹을 맺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대인은 종교적, 
인종적 편견으로 원주민 여성과의 혼인은 기피되었다. 게다가 “우리 병사들
에게 여성을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데 있어 외국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현
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 이탈리아 및 몰타 등 출신의 유
럽계 여성과의 통혼도 꺼렸다. 

군인, 농민, 노동자, 장인, 상점주인, 투기꾼 등으로 대표되는 정착민 다
수의 미혼남성이 새로운 땅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식민화였다. 단, 원주
민 유대인, 무슬림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지는 말아야 했기에 프랑스인 
여성 이주가 절실했다.

1842년 7월, 뷔조는 퇴역 장군이었던 툴롱Toulon 시장에게 “보육원에서 
자란 젊은이들 또는 정직한 장인과 농부 가정에서 고른 겸손하고 근면한 
여성”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시장과 교분이 두터운 친구의 딸이 결혼할 
여성 지원자를 찾는 일을 담당했는데, 그녀는 중매쟁이로 나서 툴롱의 부르
주아 가정에서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중 가톨릭 신자이며, 외국인이 
아닌 프랑스 여성 신부 후보자를 찾아 만남을 주선했다. 중매결혼을 지원하
기 위해 파견된 해군 담당자는 20명의 병사를 데리고 왔는데, 툴롱 시의회
는 뷔조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총 4,000프랑을 20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예비 신랑, 신부의 만남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여성들이 배우자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라고 
해군 담당자가 기록했는데, 여성들은 자신에게 맞는 남자를 선택했고, 서로
를 알기 위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중매의 노력으
로 17쌍의 결혼이 성사되고, 배우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3명의 군인은 자신
의 고향에서 아내를 찾는 것으로 시의회가 준비한 중매는 끝을 맺었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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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뷔조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험적인 여성 이주 장려정책이 추진됐다. 
하지만, 공적 보조금이 지원되는 중매결혼을 통한 여성이주는 다시는 추

진되지 못했다. 이전부터 군사 식민지화 프로젝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전
쟁부 장관 술트Soult는 툴롱에서 이루어진 결혼이 파리의 신문을 통해 부정
적 여론을 불러일으키자 더는 허용하지 않고 지원을 거부했다.26) 장관은 
‘이미 준비된 가족들과 함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한데, 당시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중매결혼이 매매
혼에 지나지 않아 실패한 것은 아니었다. 1844년 푸카 식민지의 인구 조사
에 따르면, 툴롱에서의 중매결혼으로 탄생한 가족 중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 

뷔조가 여성 이주를 위해 한창 노력 중이던, 1841년 몽펠리에 수도원 신
부 쿠랄abbé Coural은 수용된 여성들의 재활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마
리-조셉Marie-Joseph 수녀의 의지에 따라 설립된 ‘나사렛 은거Solitude de Nazareth’
라는 이름의 구호소는 늘어나는 운영비 지출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운영 보조금을 받기 위해 쿠랄 신부는 1842년 7월 프랑스의 여러 도지사와 
알제리 총독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구호 기관의 안내문을 보내었다.

쿠랄 신부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된 뷔조는 '나사렛 은거'가 군인 정착민들
을 위한 결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라 판단해 쿠랄 신부에게 다음
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만약 당신의 시설에 머물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온 소녀 중에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한 가정에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군
부대와 다른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식민지 주민 중에서 당신이 남편으로 지
명해 줄 사람들을 그녀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27)

쿠랄 신부는 이 제안에 매우 만족하였다. 그는 젊은 여성들이 알제리에 
도착하면 예비 신랑이 구혼하기 전에 수녀들이 알제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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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는 종교 시설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842년 8월 29일에 "
두 시설을 통해 몇 명의 여성이 아니라 수백 명의 여성을 약속한다"라고 답
장하면서 젊은 여성들의 결혼 이주를 준비했다. 

뷔조는 신부의 편지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툴롱의 ‘공개 결혼식’ 사건
으로 인해 언론으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했고, 전쟁부 장관 술트Soult가 결혼
식을 심각하게 비난했기에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다. 여전
히 군사 식민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1845년 봄, 쿠랄 
신부와 다시 접촉하였다. 1845년 5월 7일, 쿠랄 신부는 회개한 소녀들을 
알제리로 이송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알제리에 한 곳, 프랑스에 여러 곳을 같은 종교 법인 소속 아래 두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 그들이 과거의 얼룩을 지웠다는 충분한 보증을 할 수 
있다면 아프리카로 보내질 것이며, 항상 그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여러 
수녀의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제리에 도착한 어린 여성들은 즉시 식민
지 수녀원으로 옮겨져 같은 수녀원의 수녀들 지도로 기독교인, 아내, 어머니로
서의 훈련을 마칠 것입니다.”28) 

이상과 같은 서신 교환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주도한 결혼 이주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다. 먼저, 이주와 정착, 결혼비용을 둘러싸고 뷔조와 쿠랄 신
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두 사람이 가진 각각의 목표가 너무나 
달랐다. 뷔조에게는 식민지 주민들을 위한 배우자를 빨리 찾는 것이 절실했
고, 쿠랄에게는 수많은 여성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했다. 쿠랄 신부는 군사 
식민지화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재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
다고 판단해, 뷔조의 제안에 더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구호소의 여
성들을 알제리로 이주시킨다는 계획은 포기되었고 다시는 재개되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군사 식민지 개발을 목적으로 뷔조가 세운 이주계획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알제리에 도착한 이주민들 낯선 기후, 토양, 생활환경 등에 
적응하지 못했고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식민정부의 미약한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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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으로 말미암아 정착을 포기한 다수의 이주자가 프랑스로 돌아
갔다.29) 

한편, 19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알제리를 포함한 해외 영토로의 ‘여성 이
주 협회société d’émigration féminine’가 조직되었다. 이러한 단체는 파리에서 민
간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그 성격과 목표가 정부가 추진한 이주장려 정책과
는 양상이 달랐다. 단체의 창립 목적은 프랑스 국내에서 점점 더 많은 일자
리를 찾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식민지에서 직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레클
레르L’Éclair 신문이 “농부와 상업에 종사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뉴칼레도니아
로, 요리사와 객실 청소부는 튀니지로, 조산사와 간호사는 알제리로 떠났
다”30)라며 여성 이주의 증가를 선전했지만, 실제로 지원자는 거의 없었고 
제공된 일자리는 그 수가 적어서 지원자에 미치지 못했다. 20세기 초까지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은 알제리보다 유럽 여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던 
다른 지역을 선호했다. 원주민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한 알제리 정복 전쟁은 
길고도 지루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시 상황이 지속하면서 가부장적 문
화가 지배하는 가운데 여성의 권리와 지위는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이주
를 계획한 프랑스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1870년까
지 알제리는 군부가 통치하고, 군대가 상시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었
기 때문에 군사적 질서는 민간 질서보다 사회적으로 여성을 위한 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었다. 또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여성이 아버지, 형제 또
는 남편의 모든 권위에 복종하고,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오로지 가정만이 
허용되는 무슬림 문명이 지배하는 알제리에서 유럽계 여성 이주자는 유럽
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식민자로 거듭났다. 

결국, 알제리로의 여성 이주 캠페인을 조직할 때마다 알제리로 떠난 여성
의 수는 항상 여론에서 조롱을 받으며,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근거로 사용
되었다. 툴롱에서 이주한 17명의 신부와 이주 단체가 유치한 극소수의 여
성만이 국가가 추진한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며 이주했을 뿐이었다.

알제리로의 프랑스 여성 이주자는 남성과 동일한 이주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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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주정책에서 국적은 성별보다 우선하는 요소였는데, 토지 개발을 
목표로 농촌 식민지화를 추진하던 식민 국가는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이
주한 스페인, 이탈리아, 몰타 여성은 여행과 정착 과정에 지원하지 않았다. 
이주비용과 주택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촌 및 해안지역 식민화에 조직적으
로 동원된 프랑스인에게만 제공되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프랑스 
남성과 여성 이주자는 국가의 지원이나 개입 없이 자발적으로 알제리로 이
주하기도 했다. 1870년 이후 프랑스계, 유럽계 정착민의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이끈 요인은 이주와 인구의 높은 자연 증가율이었다. 1911
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알제리에서 137,746명의 스페인인, 36,795명의 이탈
리아인, 492,660명의 프랑스인이 용광로melting-pot를 형성해 유럽계 정주민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4,740,000명의 
무슬림 원주민이었다. 

프랑스가 아닌 지중해 이민의 결과
  
19세기 대이주의 시대 유럽에서 발생한 알제리로의 이주와 대서양 횡단 

이주는 거의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아메리
카 대륙이 아닌 북아프리카로 떠나는 이주자들의 선택을 이끈 것은 프랑스 
국가의 정책이었다.

원주민이 보유했던 공유지에 대한 유럽계 정착민의 사유화, 경제 대공황
으로 인한 산업의 위기, 도시와 농촌의 인구 과잉은 유럽인들이 지중해를 
건너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다. 1848년 혁명에 참여했거나,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에 반대해 정치적 유배형을 받은 사람들이 식민지로 이송되기도 했으
나 그 수는 매우 적었다. 게다가 뷔조 장군의 ‘군사 식민지’ 역시 야심에 찬 
계획과 비교하면 건설된 마을은 100여 곳에 불과했고 유지되지도 못했다.

프랑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가 주도한 이주계획이 실패한 가운데 알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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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민 사회의 다수는 비프랑스계 유럽인이었다. 식민지 알제리에서 프랑스 
만들기는 유럽계 정주민의 프랑스인화를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 알제리가 
남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은 유럽계 이주민들이 알제리를 선택한 주
요 원인이었다. 이탈리아 남부, 스페인, 몰타 또는 기타 섬에서 여객선 또
는 작은 어선을 타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단 몇 프랑에 불과했다. 또
한, 프랑스에서 알제를 향하거나 뉴욕을 향하는 여객선 삼등석 가격은 비슷
했지만, 이주 희망자에 대한 정착 지원, 토지 분배, 안정적이면서도 편리한 
귀국 전망 때문에 많은 남유럽 이주자가 알제리를 향했다.

지중해를 건넌 이민자들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주자 네트워크
를 형성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의 소식은 가족, 친구나 이웃에게 빠
르게 전달되었는데, 오랑에는 스페인계, 콘스탄틴에는 이탈리아계, 본과 알
제 교외에는 메르노카 섬 출신의 마호네Mahonnais 등이 각각의 이민자 공동
체를 형성해 알제리 식민지 사회는 매우 이질적이고 혼성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한, 농촌 개발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식민정부의 바램과는 달리 
프랑스 정착민들은 농촌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임금 노동자들이 다수였다. 
스페인, 이탈리아 및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서 새로 도착한 유럽계 정착민들
도 도시로 몰려들어 소규모 기업가나 상점 주인으로 일했다. 알제리에서 선
량한 농부들이 되지 못한 것은 정착민들이 기후 변화와 낯선 토양의 특성
으로 인해 농업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19세기 후반, 세계 시
장에서 미국산 곡물과 아시아산 곡물의 유통이 증가하면서 프랑스 식민모
국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농산물 
수출에는 악영향을 미쳐 농업 발전을 저해했다. 

결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제리 식민화에 필수적이었던 정착민 사
회 건설을 위한 지중해 양안의 메트로폴리스 정부와 식민지 정부의 노력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자신들이 계획한 데로 이주자를 유입하고 통제
하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정착민 사회 건설을 통한 알제리
의 프랑스화는 지중해 지역 이민자들의 다양한 실천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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